여민락 가야금선율 변천연구 by 안나래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음악박사학위논문
여민락 가야금선율 변천연구






- 금합자보 이후 현재까지-
지도교수 김 우 진





안나래의 음악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월







국 문 초 록
여민락은 조선 초기에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하여 창작된 대표적인 궁중음악으
로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도 활발히 연주되며 여러 고악보에 수록되어 있다. 세종
대왕시절 한 곡이었던 여민락은 현재는 네 곡으로 분화되었고 곡의 외형이 달라
진 것만큼 선율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왔다.
본 논문은 여민락이 수록되어 있는 고악보를 분석하고 고악보의 거문고 선율을
가야금보로 변환하여 그에 따른 여민락의 선율 변천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
찰한 연구이다. 여민락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출현음수 및 음역과 속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여민락 선율의 변천을 선율확대기와 선율변형 및 고정화
기로 나누어 여민락이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민
락의 거문고 고악보를 토대로 가야금선율을 재구성한 방법과 여민락 선율의 변천
에 대한 연구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악보의 거문고선율을 가야금선율로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
여 현행거문고와 가야금선율을 비교하여 변환기준을 세웠다. 가야금의 음역을 고
려하여 거문고 고악보의 선율을 한옥타브 올려서 변환하였는데, 가야금으로 연주
가 불가능한 음역의 선율은 한옥타브를 더 올려서 변환하였다. 또한 거문고의 ‘슬
기둥’, ‘쌀갱’, ‘싸랭’ 등의 옥타브주법은 그대로 사용하고, ‘흥’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으로 변환하되 가야금의 조현상 옥타브 아래음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음인 僙으로 대체하였다. ‘청’은 이전음과 동일음으로, ‘청-청’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으로, ‘청-청-청’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옥타브 아래음’으
로 역보하였다.
둘째, 여민락의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를 분석하여 제1장(20박장단)과 제
4장(10박장단)의 속도의 이동(異同) 관계를 알아보았다. 출현음수의 증가는 선율의
확대를 거쳐 음악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게 되는 변화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합자보의 제1장과 제4장 모두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출현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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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 1차적으로 느려졌고, 이후 신증금보에 비해 삼죽금보 제1장의 출현음
수가 늘어나면서 2차 느려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4장의 경우는 출현음
수의 증가폭이 미미하여 비슷한 속도로 연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악보 내에서의 출현음수 및 옥타브주법의 횟수와 속도의 관계를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시대에는 각각 제1장과 제4장의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가 비슷하여 악곡내에서 동일한 속도로 연주되었을 것으로 추정
하였다. 삼죽금보는 제1장의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가 제4장보다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1장의 속도가 더 느려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삼
죽금보시대에 제1장은 느리게 연주되었고, 제4장은 제1장보다 빠르게 연주되었으
며, 이러한 속도의 변화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야금 음역의 변화를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제1장과 제4
장 모두 금합자보시대에 한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대를 보이다가 후대로 올수록
두옥타브 반에 이르는 넓은 음역대를 갖게 된다. 넓은 음역대는 가야금의 12현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성악곡이 기악곡화되면서 생겨난 특징이다. 이러한 음역
확대양상은 음악사적 발전과정에서 생성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금합자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을 비교·분석하여 제1장(20박
장단)과 제4장(10박장단)의 변천과정을 알아보았다. 제1장은 금합자보, 신증금
보, 한금신보, 삼죽금보를 거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이 추가되어 복잡한
선율로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방산한씨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선율의 변형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
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선율의 변화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4장은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 삼죽금보를 거치며 음이 추가되어 선율
이 확대되었고,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선율의 변형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후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화없이 선율이 유지되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
승되는 과정에는 선율의 동일, 변형, 생략형태가 비등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아악
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동일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
나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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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속도도 함
께 느려져 음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악곡시절의 음역보다 기악화된 이후의
음역이 넓어져 가야금의 음역을 모두 사용하는 음역확대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시절에 단순했던 선율이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이 추가
되는 현상들을 거쳐 선율이 확대되고, 이후 후대로 갈수록 음이 변형되거나 생략
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20박장단(제1장)은 선율이 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비교적
근래에 와서 선율이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선율이 고정되기 이전
에 속도와 선율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여민락 10
박장단(제4장)은 20박장단에 비해 선율이 일찍 고정되어 속도가 미리 정해진 채
유지되었고 선율의 변화도 적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음악의 선율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통음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필요
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고악보에 대한 연구는 당시 음악의 양식과 악곡의
변천과정을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민락의 역사적 가치를 생각했을
때 여민락이 담긴 고악보를 해독하고 그에 따른 선율을 비교 분석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여민락의 시대별 가야금선율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은 음
악의 역사를 거슬러보는 계기가 되고 복원연주에 대한 단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을 통한 여민락의 가야금 선율에 관한 연구가 고악보연구
의 하나의 방법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여민락, 고악보, 가야금, 연주속도, 선율변화
학 번 : 201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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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여민락(與民樂)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대에 창작된 향악곡(鄕樂曲)1)으로 용비
어천가의 125장 중 1장·2장·3장·4장과 125장의 가사만 관현 반주에 얹어 노래 부
르던 성악곡2)이다. 창작 당시 봉래의 정재반주음악이었으나 현재는 노래가 탈락
된 채 기악만 전해지고 있다. 世宗莊憲大王實錄樂譜3)에 처음 기록을 보이는 여
민락은 세종 29년(1447년)에 시작되어 궁중에서 조회악, 회례악, 연례악 등으로
채택된 이래 지속적으로 연주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여민락은 악기편성이나 형식, 선율 등의 변화를 거쳐 네 가지로 전승되고
있는데, 각 악곡은 여민락[昇平萬歲之曲], 여민락 만[景籙無彊之曲], 본령[太平春之
曲], 해령[瑞日和之曲]이다. 그 중 여민락 만과 본령, 해령은 당피리중심의 관악합
주곡이고, 여민락은 향피리중심의 관현합주곡으로 악기편성은 가야금, 거문고, 대
금, 피리, 해금, 아쟁, 장구, 양금 등이다.
여민락[昇平萬歲之曲]은 오랜 기간동안 전해오면서 곡의 외형과 선율적인 면에
서도 변화가 있어왔다. 세종실록과 금합자보시절의 성악곡이었으나, 현재 기
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달라지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달라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여민락의 시기별 선율의 변화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여민락이 수록되어 있는
고악보를 분석하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선율의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현재 여민락이 전승되고 있는 고악보들은 대부분 거문고보로 되어있다.
1) 국립국악원, 한국음악 17 여민락(서울: 은하출판사, 1991), 2쪽.
2) 서한범, 국악통론(서울: 태림출판사, 1996), 116쪽.
3) 세종 즉위년(1418년)부터 同 32년(1450년)까지 세종대왕 재위 33년의 記事를 편찬한 것으로 모두
16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악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권 제136부터 권 제147까지이다, 성
경린, 世宗莊憲大王實錄樂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0(서울: 국립국악원, 1989)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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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악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거문고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가야금은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군에 속하며 예전 궁중음악과 민간풍류에서 끊
임없이 연주되었다는 것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과거 우리 음악에서
의 가야금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동종 현악기인 거문고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야금의 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가야금의 주법변화나
선율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야금의 선율은
거문고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
수성이나 독특한 주법 등으로 인해 선율이 달라지고 이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선
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문고뿐 아니라 가야금의 선율을 연구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고악보의 거문고선율을 가야금선율로 변환하여 보고 여민락의 시대별
가야금선율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음악의 역사를 거슬러보는 계기가 되고
복원연주에 대한 단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여민락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여민락의 형식과 악곡형성 및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4)와 여민락의 선율에 관한 연구5), 그리고 고악보에 수록된 여민락의 선율을
4) Jonathan Condit, The evolution of Yomillak from the fif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 
장사훈박사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 한국국악학회, 1977.
이혜구, 여민락고 , 한국음악연구, 국민음악연구회, 1957.
김종수, 세종조 아악정비가 여민락 보태평 정대업에 끼친 영향: 제도적측면 ,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8.
전인평, 여민락 장단의 변천 , 음악논단5,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1991.
오용록, 한국기존음악형성론 1-1: 여민락계 보허자계 영산회상계악곡을 중심으로 , 민족음악학
17,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5.
문숙희, 세종실록악보 여민락의 음악형식과 그 변천에 대한 고찰 , 한국음악연구41, 한국국악
학회, 2007.
송방송, 조선후기 여민락계 악곡의 전승양상 , 한국음악연구41, 한국국악학회, 2007.
문숙희, 현악 여민락의 리듬변천에 관한 연구 , 한국음악사학보40, 한국음악사학회, 2008.
반혜성, 조선조 궁중과 풍류방에서의 여민락 변모양상 , 제4회 한국학대회 자료집, 한국학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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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한 연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고악보에
수록된 여민락의 선율을 연구한 논문과 여민락의 변천과정을 연구한 논문들은 다
음과 같다.
김자경은 “고악보 소재 여민락 관보에 관한 연구”6)에서 금합자보와 속악원
보의 선율과 현행여민락의 관악선율을 비교하여 세종실록의 여민락과 금합자
보의 여민락 관보선율, 속악원보권5의 여민락현보선율, 현행 여민락의 관악선
율이 동일계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정엽은 “『세종실록』,『금합자보』,『속
악원보』수록 여민락의 변천연구”7)에서 세종실록으로부터 금합자보를 거쳐
속악원보에 이르기까지 여민락의 변화양상이 다양해졌다고 결론을 얻었다.
박지선은 “속악원보 권5의 관보 권7의 방향보 및 현행본령 대금보의 변화유형
연구”8)에서 속악원보권5의 여민락 관보와 권7의 방향보 그리고 현행 본령 대금
보를 최소묶음단위의 음별분석을 통해 음별 변화유형 및 마루별 변화유형을 연구
하였다. 김희정은 “여민락만 악보의 시대별 변천과정 연구”9)에서 악곡구조와 선
연구원, 2008.
전명진, 여민락만의 음악적 특징연구:『세종실록』,『속악원보』,현행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유빈, 속악원보 지편 소재 여민락 연구: 현보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종무, 현행 여민락의 선율 구조 분석: 피리선율을 중심으로 ,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홍종진, 여민락의 하삼장 연구 , 국악교육40, 국악교육학회, 2015.
임미선, 여민락계 음악의 연주전통, 그 단절과 전승 ,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사학회, 2016.
5) 윤소희, 보허사와 여민락의 선율비교: 현행 거문고보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3.
배양현, 현행 여민락의 거문고선율과 피리선율의 비교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송정희, 여민락의 해금과 피리 쇠는가락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김근섭, 현행 여민락에 나타난 피리 시김새의 연구 ,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수은, 현행 여민락의 가야금과 양금선율 비교 분석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6) 김자경, 고악보 소재 여민락 관보에 관한 연구: 현행 여민락 관악선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
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7) 이정엽, 『세종실록』,『금합자보』,『속악원보』수록 여민락의 변천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8) 박지선, 속악원보 권5의 관보 권7의 방향보 및 현행본령 대금보의 변화유형 연구 ,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 김희정, 여민락만 악보의 시대별 변천과정 연구: 속악원보 권4와 권6, 현행을 중심으로 ,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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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박의 변화 그리고 간음의 출현양상을 연구하였는데 시대별로 여민락만의
악보가 다른 이유는 속악원보 권4와 권6에 나타나는 박의 변화와 현행의 간음
추가의 영향이라는 결론을 내었다.
이희단은 “속악원보 권7의 방향보 여민락 영보와 현행 본령과 해령의 대금선율
연구”10)에서 세 악보를 비교한 결과 본령에서는 간음이 생기고 해령에서는 새로
운 선율의 증가와 독특한 연음형식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솔잎은 “속악원보
권4의 여민락만과 속악원보 권5의 여민락관보 선율비교 고찰”11)에서 속악원보 권
4의 여민락만과 속악원보 권5의 여민락관보를 유형 각행의 첫 음 구성 특정패턴
등의 항목을 분석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악보의 선율진행이 매우 유사함
을 발견하였다.
김소연은 “여민락의 거문고 선율 비교연구: 장인식·임석윤과 고악보를 중심으
로”12)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음반중에서 장인식과 임석윤의 여민락선율을
채보하여 현행 여민악선율과 비교 분석하였는데 독창적 선율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고악보에 전승되던 선율에 근거하여 발전시킨 선율이라는 것을 결론을 얻
었다. 김준영은 “여민락과 보허사의 선율형성에 관한 연구”13)에서 여민락과 보허
사는 16세기 초 비슷한 모습으로 형성되었으나 이후 변화과정에서 독자적인 모습
을 갖추게 되었는데 여민락의 선율은 보허사의 선율보다 좀 더 일찍 고정화되었
고 보허사의 선율은 여민락의 선율보다 자유롭게 변화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해내
었다.
조경선은 “여민락의 거문고와 피리선율 고찰”14)에서『금합자보의 여민락 초기
선율과 현행 거문고와 피리의 선율을 종적으로 비교하고 동시에 동일선율이 리듬
을 달리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금합자보의 초기선율을 기준
10) 이희단, 속악원보 권7의 방향보 여민락 영보와 현행 본령과 해령의 대금선율 연구 ,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 유솔잎, 속악원보 권4의 여민락만과 속악원보 권5의 여민락관보 선율비교 고찰 ,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2) 김소연, 여민락의 거문고 선율 비교연구: 장인식·임석윤과 고악보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3) 김준영, 여민락과 보허사의 선율형성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4) 조경선, 여민락의 거문고와 피리선율 고찰:『금합자보』여민락과 비교를 통하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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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행거문고에서는 문현음과 청현음이, 현행피리는 간음과 꾸밈음의 첨가가
나타나고 거문고와 피리의 첨가음으로 변화된 선율의 조화가 헤테로포니로 나타
난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주현은 “여민락의 해금선율에 관한 연구”15)에서 현행
여민락의 해금선율은 속악원보 여민락현보의 기본골격선율은 유지하면서 몇 가
지 원리와 방법을 거쳐 선율유형이 확대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결
론을 내었다.
안아윤은 “여민락 선율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6)에서 속악원보지편 권5 현
보와 아악부현금보 아악부가야금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속악원보 지편 권5
에 나오는 여민락 현보는 거문고 선율뿐 아니라 가야금선율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윤지윤은 “여민락의 양금선율 변천연구”17)에서 양금여민
락보와 아악부양금보 그리고 현행양금보를 비교한 결과 선율의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박의 변화와 장식음의 수가 늘어났다는 결론
을 얻었다.
이와 같이 여민락의 선율에 관한 선행연구는 특정시기의 고악보와 현행여민락의
선율비교, 여민락에 등장하는 악기간의 선율 비교, 여민락과 보허사와의 비교연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율의 비교 분석이 개별악곡에 한정되었
거나 특정시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여민락의 선율변천과정에 대한 연
구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특정시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민락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악보에 대한 연구는 거문고
선율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가야금 고악보18)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거문고보로 되어 있는 여민락의 고악보를 가야금선율로 변환하
여 비교해보고 여민락이 담긴 고악보들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5) 사주현, 여민락의 해금선율에 관한 연구:『속악원보』여민락현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양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6) 안아윤, 여민락 선율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속악원보 지편 권5 현보와 아악부현금보 가야금
보 중심 ,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7) 윤지윤, 여민락의 양금선율 변천 연구:『양금여민락보』, 아악부양금보』, 현행양금보 , 중
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8) 가장 오래된 가야금 고악보는 1796년 졸옹(拙翁)이 펴낸 졸장만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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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고의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범위
본 고의 연구범위는 현행 여민락을 기준으로 20박장단인 제1장과 10박장단인
제4장으로 한정한다. 관현 합주곡인 여민락은 처음 창제되었을 당시에는 10장이
었으나 현재는 제8·9·10장은 없어지고 제1장에서 제7장까지만 전해지고 있다. 그
중 제1·2·3장은 20박 장단이고 제4·5·6·7장은 10박 장단이다. 제1장에서 제3장까지
는 느리며 복잡하고 제4장부터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가락도 간결해진다. 또한
여민락의 제1·3·5·7장과 제2·4·6장에 각각 동일한 가락이 많이 되풀이 되고 있으
므로19) 20박장단의 첫 장인 제1장과 10박장단의 첫 장인 제4장을 연구범위로 정
하였다.
여민락의 선율변천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여민락이 실린 고악보를 살펴볼 것이
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악보는 금합자보20), 현금신증가령21)(이하 
신증금보로 약함), 한금신보22), 삼죽금보23), 칠현금보24), 학포금보25), 
19) 장사훈, 국악총론(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275쪽.
20) 금합자보는 선조 5년(1572) 안상(安瑺)이 편찬한 거문고보이다. 성경린, 琴合字譜, 한국음
악학자료총서 22(서울: 국립국악원, 1987), 3쪽.
한 행이 16정간으로 된 정간보에 합자보와 오음약보가 나란히 병기되어 있고 한문가사와 적보
(笛譜), 장고보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장의 구분이 있고 각 장마다 11개의 행으로 되어 있으며
3·2·3·3·2·3의 6대강으로 나누어져 있다.
21) 숙종때 신성(申晟)이 지은 악보이다. 이 금보의 원명은 신증가령(新證假令)이고, 지금 통용되는
현금신증가령(玄琴新證假令)은 그 발문 내용에 의거하여 원소장자가 명명한 이름이다. 장사훈, 
琴譜新證假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서울: 국립국악원, 1980), 3쪽.
22) 경종 4年(1724)에 한립(韓笠)이 지은 악보이다. 한명희, 韓琴新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8(서
울: 국립국악원, 1985), 1쪽.
23) 1841년경 집필된 편자미상의 악보이다. “聖上卽祚元年 辛丑 仲冬 完山人 李升懋 序” 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景宗 元年 辛丑(1721)년으로 잘못적어 놓았으나 악보의 내용을 살펴보니
현행음악에 가까운 점에서 고종무렵에 성립된 악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사훈, 三竹琴
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서울: 국립국악원,) 1980 3쪽.
24) 윤현구(尹顯求)가 편찬한 중국의 칠현금의 악보이다. 1885년에 짓기 시작해 1890년에 완성하였
다. 이동복, 七絃琴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6(서울: 국립국악원, 1984), 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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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씨금보26), 아악부가야금보27) 이렇게 총 8종이다. 현재까지 전승된 선율
의 비교를 위해 현행가야금보28)도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악보의 선택 기준은 연
대가 확실해서 선율의 변화과정을 순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악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고 연대가 불분명하거나 생략된 선율과 상이한 선율이 많은 악보는 제외
하였다.29)
한금신보의 경우 제1장과 제2장만 존재하고 칠현금보와 학포금보의 경우
는 제1장 없이 제2장부터 존재하기에 한금신보는 1장(20박장단)의 연구범위에,
칠현금보와 학포금보는 4장(10박장단)의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제
1장의 연구대상은 금합자보,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 방산한씨금
보,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이고 제4장의 연구대상은 금합자보, 신
증금보, 삼죽금보, 칠현금보,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이다.
시대별로 전승되는 선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악보
와 직후시대의 악보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시대의 간격이 짧아 전승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이전시대의 악보와 비교를 하겠다. 즉 제1장의 경우 방
산한씨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는 연대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그 이전시대인
삼죽금보의 선율과 비교하여 삼죽금보와 방산한씨금보, 삼죽금보와 아
악부가야금보를 비교하겠고, 제4장의 경우는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 아
악부가야금보의 연대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전시대 악보인 칠현금보와
25) 학포의 낙관이 찍혀있어 가칭 학포금보로 명명하였다. 이 악보의 성립연대는 방산한씨금보
와 상사할뿐 아니라 현행가락과도 거의 동일하여 1915年에 사보를 필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복,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6(서울: 국립국악원, 1984), 33-34쪽.
26) 1916년 한우석(韓玗錫)이 지은 거문고·가야금·양금보로 주소가 방산동 49번지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방산한씨금보로 가칭한 것이다. 장사훈, 芳山韓氏琴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4(서울:
국립국악원, 1984), 17쪽.
27) 1930년대에 이왕직아악부에서 편찬한 가야금보로 현재 연주되고 있는 가야금보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악보이다. “1930년대에 제작한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는 악기별로 모두 아홉가지
가 되는데 그 중 가야금보는 빠져있다. 필자[황병기]가 1950년대에 구입하여 소장하게 된 이 악
보는 종이의 질이나 글씨의 형태 정간보의 규격과 한 정간의 크기조차 다른 아악부악보와 정확
하게 일치하므로 빠져있는 악보임에 틀림없다.” 황병기, 雅樂部伽倻琴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8, 서울: 국립국악원, 1989.
28) 최충웅편저, 伽倻琴正樂譜(서울: 은하출판사, 2001)
29) 속악원보는 연대가 불분명하고 연대소장금보, 어은보,,협률대성, 아금고보. 양금보
는 생략된 선율이 많거나 상이한 선율이 많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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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포금보, 칠현금보와 방산한씨금보, 삼죽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30)를





금합자보 1572년 O O
신증금보 1680년 추정 O O
한금신보 1724년 O X 1,2장만 존재함
삼죽금보 1841년 추정 O O
칠현금보 1885년 X O 1장 존재하지 않음
학포금보 1915년 추정 X O 1장 존재하지 않음
방산한씨금보 1916년 O O
아악부가야금보 1930년대 O O
현행가야금보 1970년대31) O O
분석대상악보 총수 7종 8종
<표 1> 분석대상 악보와 연대표
나. 연구방법
음원과 악보가 없는 과거의 음악을 연구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악보를 새
롭게 만든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음악에서 얻어지는
규칙을 고악보에 적용해보면 실체가 없는 고악보 가야금선율에 근접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본 고의 연구방법을 시가와 음고로 나누어 서술하겠다.
30) 선율을 분석해본 결과 삼죽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의 변화과정이 비교적 잘 맞아떨어지므로
선율변화과정의 설명을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하겠다.
31) 본고에서 비교할 악보는 2001년에 나온 최충웅의 가야금정악보이지만 1979년에 나온 김기수,




선율의 비교를 위해 악보를 모두 정간보로 통일하였는데 위의 고악보들 중에는
정간이 있는 악보도 있지만 정간이 없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악보들도 있다. 정간
이 있는 악보는 정간을 그대로 사용하되 선율의 비교를 통해 현행가야금보에
맞추어 각을 나누었고 정간이 없는 악보는 선율만으로 각을 맞추고 정간 없이 기
보하였다. 또한 정간이 없는 악보들은 박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리듬을 제
외한 선율형만을 비교하기로 한다. 선율형을 비교함에 있어 ‘싸랭’이나 ‘슬기둥’,
‘연튕김’ 등의 주법은 제외하였다.32)
2) 음고
고악보는 합자보33)나 육보34)로 기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악보들을
율자보로 통일하여 역보하였다. 악보별 역보방법35)을 대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가) 금합자보
금합자보는 한 행이 16정간으로 된 정간보에 합자보와 오음약보36)가 나란히
병기되어 있고 한문가사와 적보(笛譜), 장고보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장의 구분
이 있고 각 장마다 11개의 행으로 되어 있으며 3·2·3·3·2·3의 6대강으로 나누어져
32) 거문고의 ‘뜰’주법은 가야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변환기준이 필요 없다.
33) 율명이나 구음을 표시하지 않고 왼손의 손가락 표시, 오른손의 탄법, 그리고 줄이름의 약자, 괘
의 순서들을 여러 기호 또는 글자로 줄여서 모아 만든 기보법. 서한범, 국악통론(서울:태림출
판사, 1996), 8쪽.
34) 악기의 소리를 흉내내어 적어 놓은 구음(口音)악보. 서한범, 위의 책, 12쪽.
35) 본 고에서는 시대별 악보의 선율형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법보다는 줄과 괘를 우
선적으로 살펴보겠다.
36) 12율명을 쓰지 않고 어떤 선법의 중심음을 궁(宮)으로 표시하고 이 궁에서부터 음계를 쫓아 위
아래의 5음을 약자로 적은 기보법. 위의 책,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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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금합자보의 각 장을 구성하고 있는 11개의 행을 현행의 악보와 맞추어
보면 33각이 되어 현행보다 한 각이 많은데 금합자보의 각 장의 마지막 행인
열한 번째 행은 악보의 기보가 조금 다르게 되어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강마다 음이 기보되어 있는 다른 열 개의 행과는 달리 열한 번째 행은 2대강
과 5대강이 비어있으므로 3·2·3·3·2·3의 6대강이 아닌 5·3·5·3의 4대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열한 번째 행은 현행 두 각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 금합자보
의 한 장이 32각인 현행과 맞아떨어지게 된다. 이렇듯 금합자보의 2대강이 현
행 한 각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대강을 구성하고 있는 정간의 숫자가
다르므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금합자보의 마지막 행이 5·3·5·3의 4대강
으로 되어 있어 현행 31각과 32각에 해당하므로 금합자보의 마지막 행의 5정간
과 3정간을 현행한각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즉 금합자보의 2대강이 현행 한 각이며 금합자보의 마지막행을 기준으로
삼아 한 각을 5박과 3박으로 통일하여 역보하겠다. 이를 거문고와 가야금의 음고





































거문고 㣴 㣖 㣡 㣩 㣮 僙 㑀 㑖 㑣
가야금 僙 㑀 㑖 㑣 㑲 黃 太 仲 林
<표 2> 금합자보의 역보방법
      나) 신증금보
신증금보는 장의 구분이 있고 합자보와 육보가 함께 병기되어 있다. 정간과
대강 없이 띄어쓰기로 음군(音群)이 형성되어있는데 하나의 음군은 2~4개의 음으
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과 제4장 모두 64개의 음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개의
음군이 현행 한각에 해당한다. 이는 이전 악보인 금합자보의 선율과도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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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그러므로 신증금보의 역보방법은 신증금보 자체에 정간이 없는 것
을 그대로 따라 정간 없이 선율만 나열하고 두 개의 음군을 묶어 현행 한 각으로

































거문고 㣴 㣖 㣡 㣩 㣮 㣳 僙 㑀 㑖 㑣
가야금 僙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 林
<표 3> 신증금보의 역보방법
      다) 한금신보
한금신보는 1724년 편찬된 악보37)로 합자보와 육보가 함께 병기되어 있다.
여민락은 제1장과 제2장만 전해지고 있는데 선율은 알 수 있으나 정간과 대강이
없고 띄어쓰기도 없이 음만 나열되어 있다. 이전시대의 악보와 현행악보의 선율
을 참조하여 대조해본 결과 한금신보의 여민락 제1장은 현행 여민락 제1장의
32각 모두와 여민락 제2장의 제1각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금신보의
여민락 제1장 중 현행 여민락 제1장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로 범위를 한정하고 정
간이 없는 한금신보를 그대로 따라 정간 없이 선율을 나열하여 역보하도록 하
겠다. 이를 거문고와 가야금의 음고로 변환한 것은 <표 4>의 내용과 같다.
37) 이 악보의 편찬연대는 갑진년이라고만 기술되어 있는데 그 수록된 음악을 검토해본 결과 신성
의 현금신증가령과 서유구의 유예지와의 사이 기간인 경종 4년의 갑진년, 즉 서기 1724년으


























거문고 㣴 㣖 㣡 㣩 㣮 㣳 僙 㑀 㑖 㑣
가야금 僙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 林
<표 4> 한금신보의 역보방법
      라) 삼죽금보
삼죽금보는 1864년경 집필된 편자미상의 악보로 한행이 16정간으로 된 정간
보에 육보로 기보되어 있고 간혹 육보 왼쪽에 현명과 괘의 번호가 쓰여 있다. 현
행여민락과 같은 7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대강이나 각의 구분이 없고 장단도 기
보되어 있지 않아 음만 나열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전시대의 악보들 및 현행악보
의 선율과 대조해본 결과 제1장과 제4장을 지금과 같은 32각으로 나눌 수 있었는
데 이때 삼죽금보의 정간의 수는 일정치 않아 한 각에 9정간~14정간까지 나타
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선율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는 언급하지 않고
선율형만을 비교하겠다. 그러므로 삼죽금보의 역보방법은 이전시대의 여민락과
현행여민락의 선율을 참조하여 각을 맞추고, 일정치 않은 삼죽금보의 정간을
그대로 따라 배치하겠다. 삼죽금보에서 한 정간에 두음 혹은 세음이 기보되어
있는 경우는 똑같이 한 정간을 소박으로 나누어 역보하겠다. 이를 거문고와 가야
금의 음고로 변환한 것은 <표 5>의 내용과 같다.
표기
음고






40) 당 동 七징 八징
거문고 㣴 㣖 㣡 㣩 㣮 㣳 僙 僙 㑀 㑖 㑣
가야금 僙 㑀 㑖 㑣 㑲 㒇 黃 黃 太 仲 林
<표 5> 삼죽금보의 역보방법
38) 한금신보의 ‘덩’은 僙과 㑀로 변환이 가능한데 현행거문고보를 참조하여 역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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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칠현금보
칠현금보는 정간보로 되어 있어 시가를 알 수 있다. 한 행이 세 개의 소행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소행에는 숫자로 된 현명과 한자로 된 율명이 적혀 있
고 제2소행에는 육보가 적혀 있으며 3소행에는 왼손의 손가락 번호가 기보되어
있다. 여민락의 제1장은 존재하지 않고 2장부터 7장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매 장
마다 열세 번째 각부터는 각 장의 여음으로 구분되어 있어 현행여민락과 같은 형
식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인 20박장단의 제4장을 살펴보면 한 각이
20정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음이 두 정간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는 음이
많아 두 정간을 한 박으로 삼아 20정간을 10박으로 역보하도록 하겠다. 이는 현
행여민락 4장이 10박으로 기보되어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칠현금보는 한
각을 10박으로 삼고 악보에 나온 정간대로 역보하겠다. 이를 거문고와 가야금의
음고로 변환한 것은 <표 6>의 내용과 같다.
표기
음고















거문고 㣖 㣡 㣩 㣮 僙 㑀 㑖 㑣
가야금 㑀 㑖 㑣 㑲 黃 太 仲 林
<표 6> 칠현금보의 역보방법
      바) 학포금보
학포금보는 전체적으로 육보로 기보되어 있고 육보 옆에 한자로 된 율자와 숫
자로 된 현명이 적혀있기도 하다. 여민락은 1장 없이 제2장부터 제7장까지 수록되
39) 삼죽금보의 ‘덩’은 㣴과 㣖로 변환이 가능한데 이혜구의 삼죽금보의 역보 및 주석(성남: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98)과 현행거문고보를 참조하여 역보하였다.
40) 삼죽금보의 ‘大七징’은 㒇와 僙으로 변환이 가능한데 위의 책을 참조하여 역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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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매 장마다 각 장의 여음이 따로 분류되어 현행여민락과 같은 형식을 취하
고 있다. 정간이나 대강 없이 음만 나열되어 있고 간혹 음과 음 사이에 O표시가
있어 음의 시가를 나타내고 있다. 학포금보의 역보방법은 이전시대의 여민락과
현행여민락의 선율을 참조하여 각을 맞추고 정간이 없는 학포금보의 기보를 그
대로 따라 정간 없이 선율을 나열하되 O표시는 한 음으로 계산하여 역보하도록
하겠다. 이를 거문고와 가야금의 음고로 변환한 것은 <표 7>의 내용과 같다.
표기
음고






거문고 㣖 㣡 㣩 㣮 僙 㑀 㑖 㑣
가야금 㑀 㑖 㑣 㑲 黃 太 仲 林
<표 7> 학포금보의 역보방법
      사) 방산한씨금보
방산한씨금보는 정간보로 기보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금부호를 기준으로
삼아 역보하고 양금부호 표시 없이 빈칸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나 주법들은 병기되
어 있는 거문고 구음을 참고하여 역보하겠다. 방산한씨금보의 여민락은 장의
구분이 있고 매 장의 13번째 각부터는 여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현행 여민락과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제1장은 한자로 된 율명과 거문고 구음이 병기되어
있고 제2장부터는 거문고 구음과 양금육보의 약자가 병기되어 있다. 모든 장의
한 행이 20정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의 경우는 현행과 같아 문제될 것이 없으
나 제4장의 경우는 현행 4장이 10박으로 된 것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방산한씨금
보의 제4장은 2정1박으로 역보하도록 하겠다.
한편 방산한씨금보의 제1장은 다른 악보들과의 선율비교에서 유독 상이한 선
율이 많았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밀려서 기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산한씨금보의 제3각 제11박부터의 선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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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씨금보의 전·후시대 악보인 삼죽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의 제2각 제11
박부터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방산한씨금보
의 제3각 제10박까지의 선율은 다른 악보들과의 비교를 위해 재구성이 필요한데
방산한씨금보의 제1각~제3각 제10박까지의 선율41)과 다른 악보들의 제1각~제2
각 제10박까지의 선율42)을 비교해본 결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악보를 재구성43)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한 각씩 밀려서 진행되는 현상은 방산한씨금보의 제20각 제10박(다른
악보 제19각 10박)까지 유지되고 방산한씨금보의 제20각 제11박부터는 다른 악
보들의 제20각 제11박부터의 선율과 유사하여 올바르게 기보되어 전해졌다고 판
단된다. 재구성한 방산한씨금보는 선율이 한 각씩 당겨졌으므로 방산한씨금보
의 제19각 제11박부터 제20각 제10박까지의 선율이 비게 되는데 이렇게 빈 선율
은 빈칸으로 남겨두고 기보되어 있는 선율들만 비교하겠다. 이를 거문고와 가야
금의 음고로 변환한 것은 <표 8>의 내용과 같다.
41) 방산한씨금보 제1장 제1각~제3각
1각 黃 僙 黃 黃 㑣 黃 僙 黃 黃
2각 㑲 㑣 太 㑣 黃 僙 黃 黃
3각 㑲 㑣 黃 太 仲 仲ㄱ 仲 太 黃 黃
42) 현행거문고보 제1장 제1각~제2각
1각 黃 黃ㄱ 黃 㑣 黃 黃ㄱ 黃 㑲 㑣청 太
2각 㑣 黃 黃ㄱ 黃 㑲 黃 太 仲 仲ㄱ 仲 太 黃 黃
43) 재구성한 방산한씨금보 제1장 제1각~제2각
1각 黃 僙 黃 黃 㑣 黃 僙 黃 黃 㑲 㑣 太




心 y O ⼴ ⼝ 豆 小 力 山 禾 ⼻
거문고 㣖 㣡 㣩 僙 㑀 㑖 㑣 㑲 黃 太 仲
가야금 㑀 㑖 㑣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표 8> 방산한씨금보의 역보방법
      아) 아악부가야금보
아악부가야금보는 여민락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번째 각부터는 여음으
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과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모든 장에서 한 각이 20정
간으로 나타나는데 4장은 10정간으로 되어 있는 현행과 정간의 수가 맞지 않으므
로 아악부가야금보의 4장은 2정1박으로 역보하도록 하겠다. 전체적으로 현행보
다 한옥타브 낮게 기보되어 있으므로 현행을 기준으로 한옥타브 올려 역보하겠
다. 이를 거문고와 가야금의 음고로 변환한 것은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기
음고
㣴 㣖 㑖 㣩 僙 㑀 㑖 㑣 㑲 黃 太 仲
거문고 㣴 㣖 㣡 㣩 僙 㑀 㑖 㑣 㑲 黃 太 仲
가야금 僙 㑀 㑖 㑣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표 9> 아악부가야금보의 역보방법
본고에서는 고악보에 담긴 여민락의 선율을 가야금 선율로 변환하여 보고 그에
따른 선율변천과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대별 악보의 전승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중심을 두려한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거문고 고악보선율을
가야금선율로 변환하는 기준을 세워보고 Ⅲ장에서는 여민락의 음악적 특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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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여민락의 출현음수 및 음역과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겠
다. Ⅳ장에서는 여민락 선율의 변천을 선율확대기와 선율변형 및 고정화기로 나
누어 각 악보에 나타난 선율을 비교해보고 분석하여 선율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여민락의 선율이 시대별로 전승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을 추가, 변형, 생략,
동일, 상이로 나누어 분석하여 여민락이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민락이 담긴 고악보의 선율을 비교하여 여민락의 가야금 선율이 어떠
한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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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거문고 고악보선율의 가야금선율 변환
최초로 육보가 사용된 금합자보의 기록을 보면 거문고보의 육보는 가야금·비
파의 육보와 같다44)고 나와 있어 당시 현악기들은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구
음체계를 공유하고 있음45)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문고선율과 가야금선율은
큰 변화 없이 유사하게 전승되었고 악기의 특성과 주법으로 인한 작은 변화가 생
겨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문고선율과 가야금선율은 기본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연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악기의 음역의 차이와 거문고의 개방현 주법이 두 악기
의 선율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여민락의
거문고선율과 가야금선율을 비교하여 관계를 살펴보고 음역과 옥타브주법46), 청주
법으로 나누어 거문고 고악보선율을 가야금선율로 변환하는 기준을 서술하겠다.
1. 음역
가야금은 거문고보다 높은 음역대의 악기이지만 예전에는 악기별 음역의 차이
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음으로 기보하였다. 20세기이후부터 악기별 음역의 차이
를 ⺅이나 ⺡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4) 肉譜也 伽倻琴琵琶肉譜同. 금합자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2(서울: 국립국악원, 1985), 30쪽
아래 왼편 참조.
45) 이상규, 국악기 구음법의 사적고찰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46) 거문고와 가야금의 ‘슬기둥’, ‘쌀갱’, ‘싸랭’, ‘흥’ 등의 주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옥타브 아래음(문
현)을 함께 연주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본고에서는 옥타브주법으로 통칭하겠다.
- 19 -
현행
거문고보 黃 㑖 㑲 㑣 㑣 㑲 黃 㑲 㑣 黃 㑣 㑖 청
현행
가야금보 潢 仲 南 林 林 南 潢 南 林 潢 林 仲 仲
<악보 1> 현행거문고와 현행가야금의 옥타브차이(제3장 제2각)
위의 <악보 1>은 여민락 제3장 제2각의 현행거문고와 현행가야금의 선율인데
두 선율을 비교해보면 선율의 진행은 일치하지만 한옥타브의 차이가 난다. 가야
금의 음역이 거문고보다 높다는 악기의 특수성이 악보에서도 나타나 한옥타브 높
게 기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가야금선율
을 거문고선율보다 한옥타브 올려서 변환하겠다.
또한 거문고보를 가야금으로 연주할 때 가야금으로 연주가 불가능하거나 연주
는 가능하지만 어색한 선율은 한옥타브 위로 올려서 역보하도록 하겠다.47) 다음
의 <악보 2>의 선율은 신증금보 제1장 제29각의 선율이다.
원악보 㣖ㄱ 㣖 㣴 㣖ㄱ 㣴 㣖
1차 변환악보 㑀ㄱ 㑀 僙 㑀ㄱ 僙 㑀
2차 변환악보 太ㄱ 太 黃 太ㄱ 黃 太
<악보 2> 가야금으로 변환시 어색한 주법(신증금보 제1장 제29각)
<악보 2>의 선율을 보면 원악보는 거문고보로 되어있고 1차변환 악보는 가야
금의 음역에 맞게 한옥타브 올려 변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차변환 악보
의 첫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에 등장하는 ‘㑀ㄱ’는 가야금으로 연주하기 어색한 주
법이다. 최충웅편저 가야금정악보 13쪽의 설명에 따르면 “‘슬기둥’은 식지, 장지,
47) 주법이 있는 음만 옥타브 위로 올리면 선율이 부자연스러울수 있으므로 주법이 나오는 각의 선
율을 옥타브 위로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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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를 사용하며 장지와 모지는 한 옥타브 관계를 이루고 식지는 장지음의 바로
윗줄을 잡아서 식지 장지 모지 순으로 타는 것” 이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주법의
설명에 따르면 ‘㑀ㄱ’은 ‘㑖-㣖-㑀’로 연주해야 하지만 가야금에는 㑖과 㣖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제일 낮은 음인 僙으로 대체하여 ‘僙-僙-㑀’로 연주해야한다. 그
러나 그러한 선율은 부자연스럽고 현재에도 연주되지 않는 주법이다. ‘㑀ㄱ’를 한
옥타브 위로 올려 ‘太ㄱ’로 연주한다면 가야금의 악기특성에도 잘 맞고 자연스러
울 것으로 생각된다. 주법으로 인해 한 번 더 한옥타브를 올려 변환한 것은 제1
장의 제5~7각, 제19~20각, 제29~32각에서도 나타난다.
거문고 고악보의 선율을 가야금선율로 변환하기 위해 가야금의 악기 특성에 맞
게 한옥타브 올려서 변환하고, 가야금으로 연주하기 어색한 주법이 나오는 선율
은 한 번 더 한옥타브를 올려 변환하도록 하겠다.
2. 옥타브주법
거문고의 개방현주법 중 문현을 사용하는 주법은 ‘슬기둥’이나 ‘쌀갱’, ‘싸랭’, ‘흥’
등이 있다. 가야금에도 ‘슬기둥’과 ‘싸랭’ 주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슬기둥’류의
주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옥타브 아래음을 함께 연주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본고에
서는 옥타브주법으로 통칭하겠다. 거문고에서 문현을 사용하는 옥타브주법이 나올
때 가야금에서는 어떻게 연주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행 여민락의 거문고선율과 가
야금선율을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가. ‘슬기둥’ 주법과 ‘쌀갱’ 주법
‘슬기둥’은 문현에서 유현을 거쳐 대현까지 긋는 주법이고 ‘쌀갱’은 문현과 유현
을 긋는 주법이다. 두 주법 모두 같은 형태의 연주법인데 문현을 연주한 후 대현
을 연주하느냐 유현을 연주하느냐에 따라 ‘슬기둥’과 ‘쌀갱’으로 달라진다. 가야금
에는 ‘쌀갱’주법이 없으므로 ‘슬기둥’주법과 ‘쌀갱’주법을 묶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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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민락의 거문고보에서의 ‘슬기둥’은 㣴, 㣖, 㣡, 㣩, 㣮, 㣳 등에 나타난다.
전 7장에 걸쳐 총 82회 출현하는데 각 장의 제1각부터 제12각까지의 본가락에 11
회(13.4%) 출현하고 제13각부터 제32각까지의 여음에서 71회(86.6%) 출현하여 여
음부분에서 ‘슬기둥’48)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슬기둥’이 출현하는
위치를 살펴보니 20박장단에서는 첫 번째 박에 39회(68.4%), 열한번째 박에 18회
(31.6%)로 나타나 첫 번째 박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았다. 10박장단에서는 대부분
세 번째 박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다만 제4장의 제13각에서는 여덟 번째 박에 ‘슬
기둥’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현행 여민락의 거문고보에서의 ‘쌀갱’은 僙, 㑀, 㑖. 㑣 등에 나타난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에 걸쳐 43회 출현하는데 각 장의 제1각부터 제12각까지의 본가락에 23
회(53.5%) 출현하고 제13각부터 제32각까지의 여음에서 20회(46.5%) 출현하여 본
가락과 여음에서 ‘쌀갱’49)이 나타나는 비중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쌀갱’
이 출현하는 위치를 살펴보니 첫 번째 박에 21회(48.8%), 열한 번째 박에 20회
(46.5%)로 나타나고 있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제1장의 제1각과 제2각에
서는 세 번째 박에 ‘쌀갱’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 10박장단에서는 ‘쌀갱’이 나
타나지 않는다. 다음의 <표 10>의 내용은 현행여민락의 거문고선율에서 ‘슬기둥’
과 ‘쌀갱’이 출현하는 횟수와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48) 본고에서의 ‘슬기둥’은 문현에서 유현을 거쳐 대현까지 긋는 주법을 의미하며 ‘슬기둥’, ‘슬기징’,
‘슬기덩’등을 포함하고 문현의 시가가 한정간(1박)인 것으로 한정한다.
49) 본고에서의 ‘쌀갱’은 문현에서 유현을 긋는 주법을 의미하며 ‘ㄱ’ 표시와 ‘쌀갱’이라는 구음이
















<표 10> 거문고 현행여민락의 ‘슬기둥’과 ‘쌀갱’ 출현횟수와 위치
한편 가야금에서의 ‘슬기둥’은 식지, 장지, 모지를 사용하며 장지와 모지는 한 옥
타브 관계를 이루고 식지는 장지음의 바로 윗줄을 잡아서 식지 장지 모지 순으로
타는50) 주법을 말하며 현행여민락에서 㑣, 黃, 太, 仲, 林, 潢, 汰, 㳞 등에 나타난
다. 현행여민락의 전체 7장 중 20박장단으로 되어있는 제1장부터 제3장까지에 걸
쳐 총 85회 출현하는데 제1각부터 제12각까지의 본가락에 32회(37.6%) 출현하고
제13각부터 제32각까지의 여음에서 53회(62.4%) 출현하여 여음부분에서 ‘슬기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슬기둥’이 출현하는 위치를 살펴보니 첫 번째 박에 40회(47%), 세 번째 박에 2
회(2.4%), 열한번째 박에 43회(50.6%)로 나타나고 있어 첫 번째 박과 열한 번째 박
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1>의 내용은 현행
여민락의 가야금선율에서 ‘슬기둥’이 출현하는 횟수와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1> 가야금 현행여민락의 ‘슬기둥’ 출현횟수와 위치
위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거문고의 ‘슬기둥’, ‘쌀갱’주법과 가야금의 ‘슬기둥’주
법을 비교해보겠다. 거문고에서는 ‘슬기둥’주법이 20박장단과 10박장단에 나타나고
‘쌀갱’주법은 20박장단에만 나타난다. 가야금에는 ‘쌀갱’주법은 없고 ‘슬기둥’주법이
20박장단에서 등장하고 있다.
주법이 나타나는 위치를 살펴보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간혹 거
문고에 없던 ‘슬기둥’과 ‘쌀갱’이 가야금에서는 ‘슬기둥’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거문
고의 ‘슬기둥’, ‘쌀갱’이 가야금에서 생략되어 나타나도 하였다. 거문고와 가야금에
서 주법이 서로 생성 혹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한 규칙을 찾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주법들이 거문고와 가야금 모두 일정한 박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
문고의 20박장단에 나오는 ‘슬기둥’과 ‘쌀갱’은 제1박과 제3박, 제11박에 위치하는
데 가야금에서 ‘슬기둥’이 나오는 위치도 제1박과 제3박, 제11박으로 거문고와 같
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거문고보에 나타나는 ‘슬기둥’이나 ‘쌀갱’은 가야
금보로 변환할 때 같은 위치에 ‘슬기둥’으로 변환하겠다.
나. ‘싸랭’ 주법
거문고에서의 ‘싸랭’은 문현과 유현을 급속히 긋는 주법으로 현행여민락에서 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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㑀, 㑖. 㑣 등에 나타난다. 전7장에 걸쳐 47회 출현하는데 각 장의 제1각부터 제12
각까지의 본가락에 30회(63.8%) 출현하고 제13각부터 제32각까지의 여음에서 17회
(36.2%) 출현하여 본가락 부분에서 ‘싸랭’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싸랭’이 출현하는 위치를 살펴보니 20박장단에서는 11회 모두 열한 번째 박에 나
타나고 있다. 10박장단에서는 첫 번째 박에 11회(30.6%)과 여섯 번째 박에 25회
(69.4%) 나타나고 있어 여섯 번째 박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았다. 다음의 <표 12>











<표 12> 거문고 현행여민락의 ‘싸랭’ 출현횟수와 위치
한편 가야금의 ‘싸랭’은 장지와 모지를 사용하여 장지 모지 순으로 한 옥타브를
내는51) 주법을 말하고 현행여민락에서 太, 仲, 林, 潢, 汰 등에 나타난다. 7장 중
10박장단으로 되어있는 제4장부터 제7장까지에 걸쳐 총 56회 출현하는데 제1각부
터 제12각까지의 본가락에 23회(41.1%) 출현하고 제13각부터 제32각까지의 여음에
서 33회(58.9%) 출현하여 여음부분에서 ‘싸랭’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싸랭’이 출현하는 위치를 살펴보니 첫 번째 박에 10회(17.9%), 여섯 번째
박에 46회(82.1%)로 나타나고 있어 여섯 번째 박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았다. 다음












<표 13> 가야금 현행여민락의 ‘싸랭’ 출현횟수와 위치
위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거문고의 ‘싸랭’주법과 가야금의 ‘싸랭’주법을 비교해
보겠다. 거문고에서는 ‘싸랭’주법이 20박장단과 10박장단에 모두 등장하고 있지만
가야금에서는 ‘싸랭’이 10박장단에만 나타나고 있다.
두 악기의 ‘싸랭’이 나타나는 10박장단에서 주법이 나타나는 위치를 살펴보니 거
문고의 ‘싸랭’이 나오는 위치에 가야금에서도 ‘싸랭’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다만 거문고에 없던 ‘싸랭’이 가야금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싸랭’주법이 거문고와 가야금 모두 일정한 박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문고의 20박장단에 나오는 ‘싸랭’은 제11박에 위치하고 있고 10박장단
에 나오는 ‘싸랭’은 제1박과 제6박에 위치하고 있다. 가야금의 ‘싸랭’이 나오는 위
치도 10박장단에서 제1박과 제6박으로 나타나 거문고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러
한 기준에 의해 거문고보에 나타나는 ‘싸랭’은 가야금보로 변환할 때 같은 위치에
‘싸랭’으로 변환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거문고와 가야금의 ‘슬기둥’과 ‘쌀갱’주법을 장단별로 나
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14> 에서와 같이 20박장단에서는 거문고의 ‘슬기둥’과
‘쌀갱’주법이 가야금에서 ‘슬기둥’주법으로 통일되어 연주되고 있다. 10박장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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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 가야금 거문고 가야금





싸랭 56회쌀갱 43회 쌀갱 -
싸랭 11회 싸랭 36회
합계 111회 85회 61회 56회
<표 14> 현행여민락의 거문고와 가야금의 옥타브주법 비교
거문고와 가야금의 옥타브주법은 악기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
으나 출현위치가 같으므로 본질적으로 그 선율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
로 거문고보를 가야금보로 변환할 때 거문고의 ‘슬기둥’, ‘쌀갱’ ‘싸랭’ 등의 옥타브
주법이 등장하면 같은 위치에 ‘슬기둥’이나 ‘싸랭’ 등의 옥타브주법으로 변환하겠
다.
다. ‘흥’ 주법
다음으로 거문고의 개방현주법 중 ‘흥’주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흥’은 지속음의
성질을 갖는 두 음 중간에 문현을 치는 주법인데 가야금에는 ‘흥’이라는 주법이
없으므로 거문고의 ‘흥’이 가야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현행여민락의 거문고와
가야금선율을 비교하여 알아보겠다.
현행 여민락에서 ‘흥’은 전 7장에 걸쳐 총 69회 등장하는데 20박장단과 10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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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20박장단을 살펴보면 각 장의 제1각부터 제12각까지의 본가락에 38회
(55.1%) 출현하고 제13각부터 제32각까지의 여음에서 31회(44.9%) 출현하여 본가
락과 여음에서 ‘흥’이 나타나는 비중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흥’이 출현하는
위치를 살펴보니 20박장단에서는 다섯 번째박에 36회(94.7%), 열다섯번째 박에 2
회(5.3%)로 나타나 다섯 번째 박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았다. 10박장단에서는 31회
모두 세 번째 박에 ‘흥-원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의 <표 15>의 내용















총계 69회 38회 31회
<표 15> 거문고 현행여민락의 ‘흥’ 출현횟수와 위치
거문고의 ‘흥’주법에 해당하는 가야금의 옥타브주법52)은 장지와 모지를 연달아
연주하는 방법으로 거문고 주법 중 ‘쌀갱’과 ‘슬기둥’에 해당하는 주법을 가야금에
서 ‘옥타브 아래음-원음’으로 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여민락의 전체 7장 중
총 89회 출현하는데 제1각부터 제12각까지의 본가락에 40회(44.9%) 출현하고 제13
각부터 제32각까지의 여음에서 49회(55.1%) 출현하여 여음부분에서 ‘옥타브주법’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옥타브주법이 출현하는 위치를 살펴보니 20박장단에서는 다섯번째박에 36회
(94.7%), 열다섯번째 박에 2회(5.3%)로 나타나 다섯 번째 박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
았다. 10박장단에서는 ‘옥타브주법’이 51회 나타나는데 모두 세 번째 박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의 <표 16>의 내용은 현행여민락의 가야금선율에서 거문고의 ‘흥’에 해
52) 본고에서의 가야금 옥타브주법은 ‘옥타브 아래음-원음’의 형태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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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87회 36회 51회
<표 16> 가야금 현행여민락의 옥타브주법 출현횟수와 위치
현행여민락의 가야금선율과 거문고선율에 나오는 ‘흥’주법과 옥타브주법을 각각
알아보았으니 이제 두 악기의 옥타브주법을 장단별로 나누어 비교해보겠다.
20박장단에서 거문고의 ‘흥’은 제5박에서 36회(94.7%), 제15박에서 2회(5.3%) 나
타나고 가야금의 옥타브주법은 제5박에서 34회(94.4%), 제15박에 2회(5.6%) 나타
나 두 악기 모두 대부분 제5박에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문고의 제5박에서 ‘흥’이 나타나는 경우 36회 중 34회가 가야금의 옥타브주법
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고 형태는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으로 나타난다. 제1장의
제9각, 제11각, 제15각, 제17각, 제20각, 제25각, 제27각, 제31각, 제2장의 제1각, 제
3각, 제5각, 제6각, 제7각, 제9각, 제14각, 제15각, 제17각, 제21각, 제25각, 제29각,
제31각, 제32각, 제3장의 제1각, 제3각, 제5각, 제6각, 제7각, 제9각, 제13각, 제19
각, 제23각, 제25각, 제27각, 제31각이 이에 해당한다. 아래의 <악보 3>에서 보면
현행거문고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흥’이 현행가야금보에서도 다섯 번
째 박에 나타나고 있고, 이전음 黃의 동음(옥타브 아래음)인 僙으로 나타난다.
현행
거문고보 㣴ㄱ 㣴 흥 㣴 청 㣖˥ 㣖 㣴 㣖 㣴 㣖
현행
가야금보 黃ㄱ 黃 僙 黃 僙 太ㄱ 太 黃 太 黃 太
<악보 3> 黃의 동음으로 사용된 ‘흥’(제1장 제20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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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 제11각과 제3장의 제11각은 제15박에서 ‘흥’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야금의 옥타브주법의 위치와 일치하고, 형태는 이전음의 옥
타브 아래음이다. 다음의 <악보 4>에서 현행거문고보의 열다섯번째 박에 나오
는 ‘흥’은 현행거문고보에서도 열다섯번째 박에 나타나고 있고 형태는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인 㑖으로 나타난다.
현행
거문고보 㑀ㄱ 㑀 僙 㑀 僙 㑀 㑖ㄱ 㑖 흥 㑖 僙 㣩 僙
현행
가야금보 太ㄱ 太 黃 太 黃 太 仲ㄱ 仲 㣡 仲 黃 㑣 黃
<악보 4> 仲의 동음으로 사용된 ‘흥’(제2장 제11각)
한편 제1장의 제22각과 제3장의 제14각에서는 거문고의 ‘흥’이 가야금에서 옥타
브 아래음이 아닌 이전음과 동일한 음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악보 5>에서 보이
듯이 현행거문고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흥’이 현행가야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서 이전음의 동일음인 南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전음이 南인 경우 가야
금의 조현상 南의 옥타브 아래음인 㑲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거문고보 㣮ㄱ 㣮 흥 㣮 청 㣮ㄱ 㣮 㑀 僙 僙
현행
가야금보 汰 南 南 南 南 南 南 汰 潢 潢
<악보 5> 南의 동음으로 사용된 ‘흥’(제1장 제2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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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0박장단을 살펴보겠다. 10박장단에 나타나는 거문고의 ‘흥’주법은 31
회 모두 제3박에서 나타나고 가야금의 옥타브주법도 31회 모두 제3박에서 나타나
주법의 위치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0박장단에서 제3박에 ‘흥’이 가야금에
서 옥타브 아래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제4장의 제1각, 제5각, 제6각, 제7각, 제21
각, 제5장의 제1각, 제3각, 제6각, 제7각, 제17각, 제19각, 제31각, 제6장의 제1각,
제3각, 제5각, 제6각, 제7각, 제9각, 제11각, 제19각, 제21각, 제7장의 제1각, 제3각,
제5각, 제6각, 제7각, 제9각, 제17각, 제19각, 제31각이다. 다음의 <악보 6>에서 
현행거문고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흥’이 현행가야금보에서도 세 번째 박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인 㑀로 등장한다.
현행
거문고보 㑀 흥 㑀 㑀ּך 㑀 僙
현행
가야금보 太 㑀 太 太ּך 太 黃
<악보 6> 㑀의 동음으로 사용된 ‘흥’(제4장 제7각)
한편 제7장의 제11각은 예외적으로 거문고의 ‘흥’주법이 옥타브 아래음이 아닌
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악보 7>에서 현행거문고보의 세 번째 박에 나
오는 ‘흥’은 현행가야금보에서도 세 번째 박에 나타나고 있으나 여태까지와는 다
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전음인 太의 동음(옥타브 아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黃으로 나타나 예외적 현상을 보인다.
현행
거문고보 㑀 흥 㑀 㑖 㑀 㑖
현행
가야금보 太 黃 太 仲 太 仲
<악보 7> 黃으로 사용된 ‘흥’(제7장 제1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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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흥’주법과 옥타브주법이 20박장단에서는 제5박과 제15
박에 10박장단에서는 제3박에 등장해 두 주법 모두 일정한 박에서만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행여민락 거문고의 ‘흥’은 가야금에서 黃으로 나타난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53) 대부분 옥타브 아래음으로 나타나거나 이전음의 동음으
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7>의 내용은 ‘흥’주법이 나타나는 위치와 출현각을 정
리한 것이다.
53) 제7장 제11각에서 ‘흥’이 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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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현행거문고의 ‘흥’과 가야금의 관계 
위의 <표 17>에서와 같이 거문고의 ‘흥’주법은 가야금에서 옥타브 아래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95.7%로 다수를 차지하므로 거문고보를 가야금보로 변환할 때
‘흥’주법을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으로 변환하겠다. 㑣이나 㑖처럼 옥타브 아래음
이 없는 경우에는 가야금에서 제일 낮은 음인 僙으로 대체하여 변환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거문고의 옥타브주법을 가야금으로 변환하는 기준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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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보겠다. ‘슬기둥’, ‘쌀갱’ ‘싸랭’주법이 거문고에 등장하면 같은 위치에 ‘슬기둥’
이나 ‘싸랭’으로 변환하겠다. ‘흥’주법의 경우에는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으로 변
환하여 역보하는데 가야금의 조현상 옥타브 아래음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음
인 僙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겠다.
3. 淸주법
다음으로 거문고의 개방현 주법 중 ‘청’주법54)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은 다른
악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문고의 독특한 용법으로 현행 여민락에서는 각의
중반부나 후반부에 한번 등장하는 단청과 각의 중반부에 연달아 세 번 등장하는
복청이 등장하므로 단청과 복청55)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단청
각의 중반부나 후반부에 등장하는 단청은 여민락에서 총 56회 등장하는데 먼저
제1장·2장·3장의 20박장단의 경우를 보면 거문고의 ‘청’이 총 53회 나타난다. ‘청’
이 나타나는 위치는 제9박에서 28회, 제19박에서 25회, 제17박에서 1회 나타나 대
부분 제9박과 제19박에서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박장단에서 거문고의 ‘청’이 가야금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살펴보면 이전음의
동음, 㑣, ‘太-林’, ‘南-林-潢’, 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이전음과의 동음56)으
로 출현하는 형태가 총 59회 중 31회로 나타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음은 이
54) ‘청’은 주로 악구의 단락을 짓기 위한 일종의 싸인 구실을 하게 되며 순조(1800~1834)이후 林鍾
으로 통일되었다. 문재숙의 “현행거문고와 가야금의 보허사 비교”에 따르면 청에 해당하는 가야
금의 음은 그 선행음의 1또는 2옥타브 아래음을 치거나 동일음이다.
55) 거문고에 복청이란 용어는 없으나 兩清, 皆清, 盡清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복수의 청이라는 의
미의 복청으로 통합하였다.
56) 동음에는 이전음과 같은 음,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 조현상 옥타브 아래음이 없을때는 제일
아래현인 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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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음과 같은 음을 포함하여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57)이 포함된다. 다음의 <악보
8>에서 보이듯이 현행거문고보의 아홉 번째 박에 ‘청’이 출현하는데 현행가야
금보에서는 거문고의 ‘청’자리에 이전음인 黃의 동음 형태로 등장하여 ‘청’이 동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거문고보 㣡ㄱ 㣡 㣩 㣡-㣖 㣴 청 㣡 㣮 㣩 㣮 㣮
현행
가야금보 仲ㄱ 仲 太 黃 黃 仲 太 仲 南 南 林
<악보 8> ‘청’이 동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제2장 제13각)
거문고의 ‘청’이 가야금의 㑣으로 출현하는 경우는 4회 나타나는데 4회 모두 제
1박부터 제12박까지 같은 선율로 되어있다. 다음의 <악보 9>에서 보이듯이 현
행거문고보의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청’은 현행가야금보에서도 아홉 번째 박
에 등장하는데 㑣의 형태로 등장한다.
현행
거문고보 僙ㄱ 僙 흥 僙 청 僙ㄱ 僙 㑀 㑖 㑖 㑀
현행
가야금보 㑣 黃 僙 黃 㑣 㑲 黃ㄱ 黃 太 仲 仲 太
<악보 9> ‘청’이 㑣으로 나타나는 경우(제1장 제31각)
거문고의 ‘청’이 가야금에서 ‘太-林’으로 출현하는 경우는 7회 나타나는데 모두
제1박부터 제16박까지 같은 선율로 되어있다. 다음의 <악보 10>에서 보이듯이 
현행거문고보의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청’은 현행가야금보에서 아홉 번째 박
과 열 번째 박에 등장하는데 ‘太-林’의 형태로 등장한다.




거문고보 㑖ㄱ 㑖 흥 㑖 청 㑖ㄱ 㑖 㣖 㣩 㣩
현행
가야금보 仲ㄱ 仲 㑖 仲 太 林 仲ㄱ 仲 太 林 林
<악보 10> ‘청’이 ‘太-林’으로 나타나는 경우(제2장 제31각)
거문고의 ‘청’이 가야금에서 ‘南林-潢’으로 출현하는 경우는 6회 나타나는데 6회
모두 제1박부터 제13박까지 같은 선율로 되어있다. 다음의 <악보 11>에서 보이
듯이 현행거문고보의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청’은 현행가야금보에서 아홉
번째 박과 열 번째 박에 등장하는데 ‘南-林-潢’의 형태로 등장한다.
현행
거문고보 㣩ㄱ 㣩 흥 㣩 청 㣩ㄱ 㣩 㣮 僙 僙 㣮 㣩
현행
가야금보 林ㄱ 林 㑣 林 南-林 潢 林ㄱ 林 南 潢 潢 南 林
<악보 11> ‘청’이 ‘南林-潢’으로 나타나는 경우(제2장 제14각)
이외에도 거문고의 ‘청’이 나타나는 선율이 가야금에서 리듬이 확장되며 ‘청’이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4회, 黃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1회 나타난다. 다음의
<악보 12>에서 보이듯이 현행거문고보의 열여섯 번째 박과 열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㑖-㑀-僙’선율이 현행가야금보에서 열일곱 번째 박부터 스무 번째 박까
지 리듬이 확장되어 나타났고, 그로인해 현행거문고보 열아홉 번째 박에 나타
난 ‘청’이 현행가야금보에서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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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문고보 㑖 㣖 㑖 㣖 㣩 㣩 㑖ㄱ 㑖 㣩 㑖-㣖 㣴 청
현행
가야금보 仲 太 仲 太 林 林 仲ㄱ 仲 太 林 仲 太 黃
<악보 12> ‘청’이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제3장 제30각)
다음으로 4장·5장·6장·7장의 10박장단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10박장단에서는 거
문고의 ‘청’이 총 3회 나타나는데 제4장의 제12각, 제32각, 제6장의 제32각에서 등
장하며 모두 제9박에서 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악보 13>에서 보이듯이 현행
거문고보의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청’은 현행가야금보에서도 아홉 번째박에
등장하는데 黃의 형태로 나타난다.
현행
거문고보 㣡 㣴 㣡 㣡 㣖 청
현행
가야금보 仲 㑖 仲 仲ּך 太 黃
<악보 13> ‘청’이 黃으로 나타나는 경우(제4장 제12각) 
나. 복청
한편 여민락에는 악구의 단락을 짓기 위한 ‘청’만이 아닌 악구의 중간부분에
세 번 연달아 반복되어 나오는 ‘청’이 등장한다. 이렇게 악구의 중간부분에 등장
해 여러 번 반복되는 ‘청’을 가야금에서 어떻게 연주하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명
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현행 여민락에 나오는 거문고의 ‘청-청-청’이 가야금
에서 어떻게 연주되는지 알아보겠다.
20박장단에서 ‘청-청-청’으로 세 번 연달아 나오는 경우 모두 제5박·7박·9박에
위치하고 있고 총 5회 등장한다.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옥타브 아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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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1장의 제5각, 제6각, 제21각 이렇게 3회 나타나고, 이전
음의 동음과 하나 아래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제1장의 제3각, 제13각으로
2회 나타난다. 다음은 ‘청-청-청’이 나타나는 예시이다. <악보 14>의 선율은 제1
장 제5각의 선율인데 현행거문고보의 다섯 번째 박부터 나타나는 ‘청-청-청’이
현행가야금보에서도 같은 위치에 출현하고 있다. 출현 형태는 이전음의 옥타브





-㣖 청 청 청 㣖ㄱ 㣩 㣖 㣴 㣡 㣡
현행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仲 黃 太 仲 仲
<악보 14> 20박장단의 ‘청-청-청’의 동음형태(제1장 제5각)
<악보 15>의 선율은 ‘청-청-청’이 동음과 한음아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인
데 현행거문고보의 다섯 번째 박부터 나타나는 ‘청-청-청’이 현행가야금보에
서도 같은 위치에 출현하고 있다. 옥타브 아래음이 아닌 동음-하나아래음-동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전음이 南인 경우 옥타브 아래음인 㑲이 없어서 이러한 형
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거문고보 㣮ㄱ 청 청 청 㣮ㄱ 㣮 㑀 僙 㣮
현행
가야금보 汰 南 南 林 林 南 南 汰 潢 南
<악보 15> 20박장단 ‘청-청-청’의 한음아래형태(제1장 제13각)
다음으로 4장·5장·6장·7장의 10박장단에서 복청이 나오는 경우를 알아보겠다.
10박장단에서는 ‘청-청-청’이 제5장 제13각의 제3박·4박·5박에서 출현하는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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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16>에서 보이듯이 10박장
단의 ‘청-청-청’은 ‘옥타브 아래음-원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거문고보 㣡 청 청 청 㣩 僙 㣮 僙
현행
가야금보 仲 㑖 仲 林 潢 南 潢
<악보 16> 10박장단 ‘청-청-청’의 동음형태(제5장 제13각)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행여민락에서 거문고의 ‘단청’은 이전음의 동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총 56회 중 31회(55.4%)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복청’의 경우는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옥타브 아래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총 6회 중 4회
(66.7%)로 나타나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의 <표 18>의 내용은 거문고의 ‘청’주법
이 가야금에서 연주되는 형태와 출현각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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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10, 15, 20, 22, 25
제2장 2, 13







제2장 29, 31, 32
제3장 1, 25
南林-潢





제1장 4, 6, 9, 17, 18, 23, 27, 28,
제2장 1, 9, 10, 19, 27, 32
제3장 1, 2, 9, 10, 15, 17, 28,
생략








제1장 5, 6, 21
동음-















<표 18> 현행거문고의 ‘청’과 가야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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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거문고의 ‘청’주법은 단청과 복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여민락의 가야금선율과 거문고선율을 비교해본 결과 ‘단청’은 이전음의 동음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복청’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옥
타브 아래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이 결과를 기준으로 변환하
겠다. 즉 고악보 거문고선율에서 나타나는 ‘청’은 이전음과 동일음으로, ‘청-청’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으로, ‘청-청-청’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
옥타브 아래음’으로 변환하겠다.
4. 소결론
가야금과 거문고는 현악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악기자체에서 오는 차이점에
기인하여 두 악기간의 선율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악기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현행여민락의 거문고와 가야금의 선율을 비교하여
거문고선율을 가야금선율로 변환하는 기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가야금과 거문고선율의 음역을 비교해본 결과 가야금선율이 한옥타브
위로 기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가야금의 음역이 거문고보다 높다는 악
기의 특수성이 악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고에
서도 이러한 기준을 따라 거문고 고악보의 선율을 한옥타브 올려서 가야금보로 변
환하겠다. 또한 거문고보를 가야금으로 연주할 때 가야금으로 연주가 불가능하거
나 어색한 선율도 한옥타브 올려서 변환하겠다.
둘째, 거문고와 가야금의 옥타브주법은 악기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
고 있으나 출현위치가 같으므로 본질적으로 그 선율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거문고보를 가야금보로 변환할 때 거문고의 ‘슬기둥’, ‘쌀갱’ ‘싸랭’ 등의
옥타브주법이 등장하면 같은 위치에 ‘슬기둥’이나 ‘싸랭’ 등의 옥타브주법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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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겠다. ‘흥’주법의 경우에는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으로 변환하여 역보하는데
가야금의 조현상 옥타브 아래음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음인 僙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겠다.
셋째, 거문고의 ‘청’은 ‘단청’과 ‘복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청’은 이전음의 동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동음으로 역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
다. ‘복청’의 경우는 옥타브 아래음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으므로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 즉 ‘청’은 이전음과 동일음으로, ‘청-청’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
래음-원음’으로, ‘청-청-청’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옥타브 아래음’으로
역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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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여민락의 속도와 음역
본 장에서는 여민락의 속도와 음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금합자보부터
현행까지의 전승과정에서 어떠한 속도의 변화를 겪었는지 구명하기 위하여 출현
음수58)와 옥타브주법의 횟수를 분석하여 논증하겠다. 고악보마다 각을 나누는 기
보방식이 다르므로 현행가야금보를 기준으로 각 단위로 나누어 출현음수를 살
펴보고 옥타브주법의 출현횟수를 분석하여 여민락의 속도변화에 대해 알아보겠
다. 또한 여민락을 성악곡시기와 기악곡화된 시기로 나누어 음역의 변화를 살펴
보겠다.
1. 속도의 변화
여민락은 여러 가지 음악적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합자보시절
비교적 단순했던 선율이 출현음의 수가 늘어나고 여러 음악적 변화를 거치면서
속도의 변화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를 통해
여민락의 속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 출현음수와 속도
금합자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출현음수를 20박장단과 10박장단으로 나
누어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를 분석한 후 속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
아보겠다.
1) 20박장단의 출현음수와 속도
58) 본 고에서의 출현음수란 한 각에 나타나는 음의 개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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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
금보, 현행가야금보의 순으로 20박장단으로 되어 있는 제1장에 나타나는 출현
음수를 분석하겠다.
      가) 금합자보
금합자보 제1장의 출현음수는 두 개에서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반드시 음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표 19>의
내용은 금합자보 제1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출현음수 2 4 5 6 3 3 2 5 2 6 2 6 5 6 2 6
각순서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출현음수 2 5 4 5 6 3 2 4 2 6 3 2 3 5 2 2
<표 19> 금합자보 제1장의 출현음수 
출현음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두 개인데 이때 첫 번째 박자에 나오는 음과 여
섯 번째 박자에 나오는 음은 동일한 음으로 동음반복형태를 갖추고 있다. 첫 번
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만 음이 나오는 형태의 각이 전체 32각 중 11각으로
3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악보 17>의 제1장 제1각에는 출현음수가 2개
등장하여 금합자보의 최소 출현음수를 보여준다.
금합자보 黃ㄱ 黃
<악보 17> 금합자보 제1장의 최소 출현음수(제1장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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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음수가 세 개인 각은 다섯 번(15.6%), 출현음수가 네 개인 각은 세 번
(9.4%) 나타나며 출현음수가 다섯 개인 각은 여섯 번(18.8%) 나타난다. 금합자보
에서 출현음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여섯 개로 일곱 번(21.9%)나타나는데 이때
출현음은 1박, 3박, 4박, 5박, 6박, 7박, 8박에 위치한다. <악보 18>의 출현음수는
6개로 금합자보의 최대 출현음수의 예시이다.
금합자보 㑣ㄱ 㑖 㑣 㑲ㄱ 㑣 㑲
<악보 18> 금합자보 제1장의 최대 출현음수(제1장 제4각)
      나) 신증금보
신증금보 제1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는 다섯 개에서 여덟 개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의 <표 20>의 내용은 신증금보 제1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
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출현음수 6 6 6 7 5 6 7 6 5 8 5 6 6 6 5 7
각순서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출현음수 5 7 7 5 6 5 5 7 5 6 5 7 6 6 5 6
<표 20> 신증금보 제1장의 출현음수 
신증금보 제1장에서 한 각에 나오는 출현음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다섯 개로
열한 번(34.4%) 나타나는데 <악보 18>의 출현음수는 신증금보에서 가장 적은
다섯 개다. 출현음이 다섯 개인 열한개의 각을 이전시대의 악보인 금합자보의 출
현음수와 비교해보니 한 각59)을 제외한 열 개의 각에서 모두 출현음수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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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太ㄱ 太 仲
신증금보 太ㄱ 太청 太ㄱ 太 仲
<악보 19> 신증금보 제1장의 최소 출현음수(제1장 제5각)
출현음수가 여섯 개인 각은 제1장에서 열세 번(40.6%)으로 나타나는데 금합자
보의 출현음수와 비교해보니 금합자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네 각 있었고
나머지 각에서는 모두 금합자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증금보의 출현음수가 일곱 개인 각은 일곱 번(21.9%) 나타나고, <악
보 20>의 선율과 같이 출현음수가 여덟 개인 각은 한 번(3.1%) 나타나는데 출현
음수가 일곱 개와 여덟 개인 경우는 모두 금합자보의 음의 개수보다 늘어났다.
금합자보 太ㄱ 黃 㑲 黃ㄱ 㑲 黃
신증금보 仲ㄱ 太 黃 㑲 黃ㄱ 仲 太 仲
<악보 20> 신증금보 제1장의 최대 출현음수(제1장 제10각)
      다) 한금신보
한금신보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는 여섯 개에서 열 개로 구성되어 있
다. 다음의 <표 21>의 내용은 한금신보 제1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리한 것
이다.
59) 제1장 제20각은 금합자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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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7개 10개 8개 8개 8개 8개 8개 8개 8개 8개 8개 7개 8개 7개 8개 7개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8개 7개 9개 7개 8개 6개 6개 7개 6개 7개 6개 8개 6개 7개 7개 6개
<표 21> 한금신보 제1장의 출현음수 
한금신보에서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작은 경우는 여섯 개로 여섯
번(18.8%) 나타나는데 이전시대의 악보인 신증금보의 출현음수와 비교해보니 
신증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두 각 나타나고, 나머지 네 각은 신증금보
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21>의 출현음수는 6개로 한
금신보의 최소 출현음수이다.
신증금보 㑣ㄱ 㑣 㑣ㄱ 太 黃
한금신보 㑲ㄱ 僙흥 㑲 㑲ㄱ 太 黃
<악보 21> 한금신보 제1장의 최소 출현음수(제1장 제22각)
출현음수가 일곱 개인 각은 열 번(31.3%)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세 각 나타나고 나머지 일곱각은 신증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
다. 출현음수가 여덟 개인 각은 열네 번(43.8%)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출현음
수와 비교해보니 한 각60)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현음수가 늘어났다. 음의 개수가
아홉 개인 각과 열 개인 각은 각각 한 번씩 나타나 3.1%씩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모두 신증금보보다 늘어난 출현음수를 보인다. <악보 22>의 출현음수는 10개
60) 제1장 제10각은 신증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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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금신보의 최대 출현음수이다.
신증금보 太ㄱ 㑲 黃 仲ㄱ 太 黃
한금신보 㑣 黃 黃ㄱ 㑲 黃 仲 仲ㄱ 仲 太 黃
<악보 22> 한금신보 제1장의 최대 출현음수(제1장 제2각)
      라) 삼죽금보
삼죽금보 제1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는 열 개에서 열일곱 개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의 <표 22>의 내용은 삼죽금보 제1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
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12 13 11 10 15 10 14 14 12 14 13 14 10 11 10 14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11 13 17 11 10 10 11 12 10 17 12 12 13 15 13 13
<표 22> 삼죽금보 제1장의 출현음수 
<악보 23>에서 보이듯이 한 각에 나오는 출현음수가 제일 작은 경우는 열 개
로 일곱 번 등장해 21.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시대의 악보인 한금신보
의 출현음수와 비교해보니 일곱 번 모두 한금신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다.
- 48 -
한금신보 㑣 㑣ㄱ 㑣청 㑣청 㑲 㒇 㑣 㑖
삼죽금보 㑣ㄱ 㑣 㑖 㑣 㑣 㒇 㑲 㑣 㑖 㑖청
<악보 23> 삼죽금보 제1장의 최소 출현음수(제1장 제4각)
출현음수가 열한 개인 각과 열두 개인 각은 다섯 번(15.6%)씩 나타나고 있고,
음의 개수가 열세 개인 각은 여섯 번(18.8%)으로 나타난다. 음의 개수가 열네 개
인 각은 다섯 번(15.6%)나타나고 음의 개수가 열다섯 개인 각은 두 번(6.2%) 나
타난다. <악보 24>에서 보이듯이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열일곱 개로 두 번(6.2%) 등장한다. 삼죽금보 제1장에 나타난 음의 개수를 이
전시대 악보인 한금신보와 비교해보니 출현음의 개수가 모든 각에서 늘어났음
을 알 수 있다.
한금신보 太 太ㄱ 太 太 太 太ㄱ 仲 仲 太
삼죽금보 太 太仲 林仲太 黃 黃 太ㄱ 仲林 仲 仲太 林仲太
<악보 24> 삼죽금보 제1장의 최대 출현음수(제1장 제19각)
      마) 방산한씨금보
방산한씨금보 제1장61)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를 살펴보니 아홉 개에서
열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의 <표 23>의 내용은 방산한씨금보 제1장
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리한 것이다.
61) 악보가 비어 있는 19각과 20각은 제외하고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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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9 10 11 11 9 11 12 10 13 13 12 10
<표 23> 방산한씨금보 제1장의 출현음수 
한 각에 나오는 출현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악보 25>에서 보이듯이
아홉 개로 다섯 번 등장해 15.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섯 번 모두 이전시대
의 악보인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삼죽금보 㑣 黃 僙흥 黃 㑣㑲 黃 太 黃㑲 㑣 㑣청
방산한씨
금보 㑣 黃 僙 黃 㑣 㑲 黃ㄱ 太 黃 㑲 㑣 㑣
<악보 25> 방산한씨금보 제1장의 최소 출현음수(제1장 제3각)
출현음수가 열 개인 각은 여섯 번(18.8%) 나타나는데 이전시대의 악보인 삼죽
금보이 출현음수와 비교해보니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두 각 나
타나고 나머지 네 각은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들었다. 출현음수가 열한
개인 각은 다섯 번(15.6%)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
든 각이 세 번 나타나고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과 늘어난 각이 각각
한 번씩 나타난다. 음의 개수가 열두 개인 각은 아홉 번(28.1%)나타나는데 삼죽
금보와 동일한 각이 세 번,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난 각이 한 번, 줄어
62) 방산한씨금보의 19각 11박부터 20박까지의 선율을 알 수 없어 1박부터 10박까지의 음의 개수
에 +a를 표기했다.
63) 방산한씨금보의 20각 1박부터 10박부터의 선율을 알 수 없어 11박부터 20박까지의 음의 개수
에 +a를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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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각이 다섯 번 나타난다. 음의 개수가 열세 개인 각은 네 번(12.5%)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한번 나타나고 나머지 세 각은 삼죽금보
보다 줄어들었다.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악보 26>에서
와 같이 열다섯 개로 한 번(3.1%) 나타나고 있으며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다.
삼죽금보 㑣黃 黃ㄱ 黃 㑲 黃 黃청 太仲 仲ㄱ 仲 - 太 黃
방산한씨
금보 㑣 黃 僙 黃 黃 㑲 㑣 黃 太 仲 仲ㄱ 仲 太 黃 黃
<악보 26> 방산한씨금보 제1장의 최대 출현음수(제1장 제2각)
      바) 아악부가야금보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를 살펴보니 열 개에서
열세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4>의 내용은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에 나오
는 출현음수를 정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11 13 11 12 10 12 10 13 12 12 12 12 10 10 10 10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11 13 10 11 10 10 11 11 10 10 11 13 11 11 12 10
<표 24>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의 출현음수 
한 각에 나오는 출현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악보 27>에서처럼 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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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열두 번 등장해 37.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시대의 악보인 삼죽금보
의 출현음수와 비교해보니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든 각이 일곱 각, 동
일한 각이 다섯 각으로 나타났다.
삼죽금보 太ㄱ 太 㑀청 太청 㑀청 太ㄱ 林太 太 仲 仲林 林仲太
아악부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仲 黃 太 仲 仲
<악보 27>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의 최소 출현음수(제1장 제5각)
출현음수가 열한 개인 각은 아홉 번(28.1%)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음의 개
수와 동일한 각이 네 각, 줄어든 각이 다섯 각으로 나타났다. 출현음수가 열두 개
인 각은 일곱 번(21.9%)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든
각이 네 각 나타나고 동일한 각이 한 각, 늘어난 각이 두 각 나타났다.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악보 28>에서처럼 열세 개로 네 번
(12.5%) 나타나고 있으며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두 각, 삼죽금
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난 각이 각각 한각씩 나타났다.
삼죽금보 㑣黃 黃ㄱ 黃 㑲 黃 黃청 太仲 仲ㄱ 仲 - 太 黃
아악부
가야금보 㑣 黃 黃ㄱ 黃 㑲 黃 太 仲 仲ㄱ 仲 太 黃 黃
<악보 28>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의 최대 출현음수(제1장 제2각)
      사) 현행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 제1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를 살펴보니 열 개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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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의 <표 25>의 내용은 현행가야금보 제1장에 나
오는 출현음수를 정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12 13 11 12 10 12 10 13 12 12 12 12 10 10 10 10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11 13 10 11 10 10 11 11 10 10 11 13 11 13 12 12
<표 25> 현행가야금보 제1장의 출현음수 
한 각에 나오는 출현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악보 29>에서 보이듯이
열 개로 열한 번 등장해 34.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시대의 악보인 아악
부가야금보의 출현음수와 비교해보니 모든 각이 아악부가야금보의 출현음수
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악부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仲 黃 太 仲 仲
현행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仲 黃 太 仲 仲
<악보 29> 현행가야금보 제1장의 최소 출현음수(제1장 제5각)
출현음수가 열한 개인 각은 일곱 번(21.9%) 나타나는데 아악부가야금보의 음
의 개수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출현음수가 열두 개인 각은 아홉 번(28.1%)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악부가야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난 각이 두 각 나타나
고 동일한 각이 일곱 각으로 나타났다.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악보 30>에서와 같이 열세 개로 다섯 번(15.6%)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각이 아악부가야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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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부
가야금보 仲 太 仲 太 林 林 仲ㄱ 仲 太 林 仲 太 黃
현행
가야금보 仲 太 仲 太 林 林 仲ㄱ 仲 太 林 仲 太 黃
<악보 30> 현행가야금보 제1장의 최대 출현음수(제1장 제8각) 
이상 여민락 제1장의 각 시기별 악보에서 나타나는 출현음수에 대해 살펴보았
다. 금합자보 시대에 2~6개였던 출현음수가 신증금보와 한금신보시대에는
5~10개로 늘어났고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10~17개로 늘어났다. 이후 방산한
씨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9~15개로 나타나 출
현음수가 줄어들거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출현음수와 악곡의 속도와 연관시켜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
현음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음과 음사이에 추가음이 생겨 선율이 점차 복잡해지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의 지속시간이 길어질 때 공간을 메우기 위해 한번 혹
은 그 이상 음을 연주하며 공간을 메우는 것이다. 이렇게 출현음수가 늘어 선율
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선율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선율확대란 비교적 빠르기가 빠른 기존의 선율이 빠르기가 느려지며 선율의 윤
곽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음들이 확대된 리듬으로 바뀌며 다양한 선율
수식이 첨가되는 현상64)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양한 선율 수식으로 인해 출현음
수가 늘어나면서 선율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장단의 틀이 재편성되면
서 음악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게 되는 변화를 갖게 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금합자보에서 전승된 선율이 점차 출현음수가 늘어나면서 선율이 확대되
어 신증금보와 한금신보시대에 1차적으로 느려졌고, 삼죽금보시대에 와서
출현음수가 현저히 많아지면서 이전시대보다 음악이 더 느려져 2차 느려짐이 발
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출현음수가 줄어들거나 변화가 거의 없는 방
산한씨금보이후에는 속도의 변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다음의 <표 26>의
내용은 여민락 제1장의 출현음수와 속도를 정리한 것이다.









1각 2 6 7 12 12 11 12
2각 4 6 10 13 15 13 13
3각 5 6 8 11 9 11 11
4각 6 7 8 10 10 12 12
5각 3 5 8 15 12 10 10
6각 3 6 8 10 11 12 12
7각 2 7 8 14 13 10 10
8각 5 6 8 14 13 13 13
9각 2 5 8 12 12 12 12
10각 6 8 8 14 12 12 12
11각 2 5 8 13 12 12 12
12각 6 6 7 14 12 12 12
13각 5 6 8 10 9 10 10
14각 6 6 7 11 10 10 10
15각 2 5 8 10 9 10 10
16각 6 7 7 14 11 10 10
17각 2 5 8 11 12 11 11
18각 5 7 7 13 10 13 13
19각 4 7 9 17 7+a65) 10 10
20각 5 5 7 11 6+a66) 11 11
21각 6 6 8 10 9 10 10
22각 3 5 6 10 10 10 10
23각 2 5 6 11 11 11 11
24각 4 7 7 12 11 11 11
25각 2 5 6 10 9 10 10
26각 6 6 7 17 11 10 10
27각 3 5 6 12 12 11 11
28각 2 7 8 12 10 13 13
29각 3 6 6 13 13 11 11
30각 5 6 7 15 13 11 13
31각 2 5 7 13 12 12 12
32각 2 6 6 13 10 10 12
총합




       ⇑
    1차 느려짐
        ⇑
      2차 느려짐   
<표 26> 여민락 제1장의 출현음수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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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박장단의 출현음수와 속도
금합자보, 신증금보, 삼죽금보, 칠현금보,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의 순으로 10박장단인 제4장에 나타나는 출현
음수를 분석하겠다.
가) 금합자보
금합자보 제4장의 출현음수는 두 개에서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반드시 음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표 27>의
내용은 금합자보 제4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리한 표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2 6 2 3 3 3 2 5 2 6 3 2 6 6 2 6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2 3 2 3 2 5 3 6 2 6 2 6 3 3 2 2
<표 27> 금합자보 제4장의 출현음수 
출현음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악보 31>에서와 같이 두 개로 나타나는데 이때
첫 번째 박자에 나오는 음과 여섯 번째 박자에 나오는 음은 동일한 음으로 동음
반복형태를 갖추고 있다.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만 음이 나오는 형태의 각
65) 방산한씨금보의 19각 11박부터 20박까지의 선율을 알 수 없어 1박부터 10박까지의 음의 개수
에 +a를 표기했다.
66) 방산한씨금보의 20각 1박부터 10박부터의 선율을 알 수 없어 11박부터 20박까지의 음의 개수
에 +a를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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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 32각 중 13각으로 40.6%의 비율로 나타난다.
금합자보 㑲ㄱ 㑲
<악보 31> 금합자보 제4장의 최소 출현음수(제4장 제3각)
한편 출현음수가 세 개인 각은 아홉 번(28.1%) 나타나고, 출현음수가 다섯 개인
각은 두 번(6.3%) 나타난다. 금합자보 제4장에서 출현음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악보 32>에서와 같이 여섯 개로 여덟 번(25%) 나타나는데 이때 출현음은 1박,
3박, 4박, 5박, 6박, 7박, 8박에 위치한다.
금합자보 仲ㄱ 太 黃 太ㄱ 黃 太
<악보 32> 금합자보 제4장의 최대 출현음수(제4장 제2각)
나) 신증금보
신증금보 제4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는 네 개에서 여덟 개로 구성되
어 있다. 다음의 <표 28>의 내용은 신증금보 제4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리
한 표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5 6 5 6 5 5 5 6 5 6 5 5 4 6 5 8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5 7 5 7 5 6 6 8 5 8 5 7 5 6 5 5
<표 28> 신증금보 제4장의 출현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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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금보에서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악보 33>에서
와 같이 네 개로 한 번(3.1%) 나타난다. 이전시대의 악보인 금합자보의 출현음
수와 비교해보니 출현음수가 여섯 개에서 네 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합자보 㑖ㄱ 㑀 㑖 㑲ㄱ 㑣 㑲
신증금보 㑖ㄱ 㑖 㑲ㄱ 㑲
<악보 33> 신증금보 제4장의 최소 출현음수(제4장 제13각)
출현음수가 다섯 개인 각은 열일곱 번(53.1%)으로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의 출
현음수와 비교해보니 모든 각에서 출현음수가 늘어났다. 음의 개수가 여섯 개인
각은 여덟 번(25%)으로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의 출현음수와 비교해보니 급합
자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세 각 있었고 나머지 각에서는 모두 금합자보
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증금보의 음의 개수가 일곱
개인 각과 여덟 개인 각은 각각 세 번(9.4%)씩 나타나는데 모두 금합자보의 출
현음수보다 늘어났다. 다음의 <악보 34>의 출현음수는 여덟 개로 신증금보 제
4장의 최대출현음수이다.
금합자보 㑲ㄱ 㑣 㑖 㑣 㑖 㑣
신증금보 㒇ㄱ 㑲 㑣 㑖 㑣ㄱ 黃 㑲 黃
<악보 34> 신증금보 제4장의 최대 출현음수(제4장 제1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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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죽금보
삼죽금보 제4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는 여섯 개에서 아홉 개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의 <표 29>의 내용은 삼죽금보 제4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
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6 9 8 7 7 7 6 8 7 6 7 6 6 7 7 개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8 8 7 9 6 7 7 8 7 8 8 7 6 6 7 6
<표 29> 삼죽금보 제4장의 출현음수 
삼죽금보의 제4장의 한 각에 나오는 출현음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악보 3
5>에서와 같이 여섯 개로 아홉 번 등장해 28.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시대
의 악보인 신증금보와 비교해보니 신증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두 각
있었고 나머지 일곱 각에서는 모두 신증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증금보 太ㄱ 太 太ㄱ 太 黃
삼죽금보 太 㑀흥 太 太 太 黃
<악보 35> 삼죽금보 제4장의 최소 출현음수(제4장 제1각) 
출현음수가 일곱 개인 각은 열세 번(40.6%)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증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한 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증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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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의 개수가 여덟 개인 각은 여덟 번(25%)으로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출
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세 각 나타나고 나머지 다섯 각은 신증금보의 출현음수
보다 늘어났다.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악보 36>에서와
같이 아홉 개로 두 번(6.2%) 등장하는데 모두 신증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
다.
신증금보 太ㄱ 林 仲 林ㄱ 太 黃
삼죽금보 太 黃 林 仲 林 仲 太 黃 黃
<악보 36> 삼죽금보 제4장의 최대 출현음수(제4장 제2각)
라) 칠현금보
칠현금보 제4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는 여섯 개에서 열한 개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의 <표 30>의 내용은 칠현금보 제4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
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7 10 11 9 7 6 6 8 6 6 7 7 6 6 6 8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8 9 6 7 6 7 6 9 6 8 9 7 6 6 7 7
<표 30> 칠현금보 제4장의 출현음수
칠현금보 제4장에서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악보
37>에서와 같이 여섯 개로 열세 번 등장해 40.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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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악보인 삼죽금보와 비교했을 때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여
섯 각 나타나고 나머지 일곱각은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든 현상을 보이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죽금보 太 㑀흥 太 太 黃 林 仲
칠현금보 太 㑀흥 太 太ּך 林 仲
<악보 37> 칠현금보 제4장의 최소 출현음수(제4장 제6각)
출현음수가 일곱 개인 각은 아홉 번(28.1%)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출현음의
개수와 비교해보니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경우가 여섯각, 삼죽금보
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난 경우가 두 각,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든 경우
가 한 각 나타났다. 출현음수가 여덟 개인 각은 네 번(12.5%)나타나는데 모든 각
이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출현음수가 아홉 개인
각은 네 번(12.5%) 나타나는데 모든 각이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다.
음의 개수가 열 개인 각과 열한 개인 각은 각각 한 번씩 나타나 3.1%씩의 비율을
보이는데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한 개에서 세 개 많게 나타난다. 다음의
<악보 38>의 출현음수는 열한 개로 신증금보 제4장의 최대출현음수이다.
삼죽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칠현금보 太 㑲㑣 㑲 黃 黃 㑲 黃 㑲 㑣 㑣
<악보 38> 칠현금보 제4장의 최대 출현음수(제4장 제3각)
마) 학포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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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포금보 제4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는 여섯 개에서 열한 개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의 <표 31>의 내용은 학포금보 제4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
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7 11 11 9 7 6 6 8 6 6 7 7 6 6 6 7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8 8 6 7 6 6 6 8 6 7 8 7 6 6 7 7
<표 31> 학포금보 제4장의 출현음수 
학포금보에서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작은 경우는 <악보 39>에서
와 같이 여섯 개로 열네 번 등장해 43.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시대의 악
보인 칠현금보와 비교했을 때 출현음의 개수가 줄어든 한 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에서는 출현음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칠현금보 太 㑀흥 太 太ּך 太 黃
학포금보 太 㑀흥 太 太ּך 太 黃
<악보 39> 학포금보 제4장의 최소 출현음수(제4장 제7각)
출현음수가 일곱 개인 각은 열 번(31.3%)으로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출현음
수보다 줄어든 두 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칠현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하게 나타
났다. 음의 개수가 여덟 개인 각은 다섯 번(15.6%)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출
현음수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각이 두 각 나타나고 나머지 세 각은 칠현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들었다. 음의 개수가 아홉 개인 각은 한 번(3.1%) 나타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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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와 음의개수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포금보에서 출현음수가 제일 많
은 경우는 <악보 40>에서와 같이 열한 개로 두 번(6.3%) 나타나는데 칠현금보
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경우와 늘어난 경우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났다.
칠현금보 太ּך 黃太 林 太林 仲ּך 太 黃 黃
학포금보 太ּך 黃 太 林 仲 太 林 仲ּך 㑣 黃 黃
<악보 40> 학포금보 제4장의 최대 출현음수(제4장 제2각)
바) 방산한씨금보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를 살펴보니 여섯 개에서
열세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의 <표 32>의 내용은 방산한씨금보 제4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8 12 13 11 7 6 6 8 6 6 7 7 6 6 6 7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9 8 6 7 6 6 6 8 6 7 9 7 6 6 7 7
<표 32>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출현음수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악보 41>에서와 같이 여섯 개
로 열네 번 등장해 43.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 각에서만 이전시대의 악보인
칠현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열세 각은 칠현
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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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현금보 太ㄱ 㑀흥 太 太ּך 林 仲
방산한씨
금보 太 㑀 太 太ּך 林 仲
<악보 41>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최소 출현음수(제4장 제6각)
출현음수가 일곱 개인 각은 여덟 번(25%)으로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출현음
수보다 줄어든 각이 두 번, 칠현금보와 동일한 각이 여섯 번 나타난다. 음의 개
수가 여덟 개인 각은 네 번(12.5%)으로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와 동일한 각과 늘
어난 각이 각각 한 번씩 나타나고 칠현금보보다 줄어든 각이 두 번 나타난다.
출현음의 개수가 아홉 개인 각은 두 번(6.3%)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과 줄어든 각이 한각씩 나타난다. 음의 개수가 열한 개인 각과 열두 개
인 각은 각각 한 번(3.1%)씩 나타나는데 모두 칠현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났
다.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악보 42>에서와 같이 열세 개
로 한 번(3.1%) 등장하고 칠현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다.





潢 潢 南 潢 南 林 林
<악보 42>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최대 출현음수(제4장 제3각)
사) 아악부가야금보
아악부가야금보제4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를 살펴보니 여섯 개에서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의 <표 33>의 내용은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
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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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6 6 8 7 7 6 6 8 6 6 6 6 8 6 6 8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8 8 6 7 6 6 7 8 6 8 8 7 6 6 6 6
<표 33>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의 출현음수 
아악부가야금보의 제4장에서는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경우
가 <악보 43>에서와 같이 여섯 개로 열여덟 번 등장해 56.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시대의 악보인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비교해보니 삼죽금보의 출
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여덟각이고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든 각이 열각
으로 나타났다.
삼죽금보 太 㑀흥 太 太 太 黃
아악부
가야금보 太 㑀 太 太ּך 太 黃
<악보 43>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의 최소 출현음수(제4장 제1각)
출현음수가 일곱 개인 각은 다섯 번(15.6%)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한 각이 네 각,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줄어든 각이 한각으
로 나타난다.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악보 44>에서와
같이 여덟 개로 아홉 번(28.1%)등장하는데 삼죽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난 각
이 한 각 나타나고 나머지 여덟 각은 모두 삼죽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하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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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아악부
가야금보 汰 南 南 潢 南 潢 南 林
<악보 44>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의 최대 출현음수(제4장 제3각)
아) 현행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 제4장의 한 각에 나타나는 출현음수를 살펴보니 여섯 개에서
아홉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의 <표 34>의 내용은 현행가야금보 제4장에
나오는 출현음수를 정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11각12각13각14각15각16각
출현음수 6 6 9 7 7 6 6 8 6 6 6 6 8 7 7 8
각순서 17각18각19각20각21각22각23각24각25각26각27각28각29각30각31각32각
출현음수 9 8 6 7 6 6 7 8 6 8 9 7 6 6 6 6
<표 34> 현행가야금보 제4장의 출현음수 
현행가야금보의 제4장에서는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경우가
<악보 45>에서와 같이 여섯 개로 열여섯 번 등장해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시대의 악보인 아악부가야금보의 출현음수와 비교해보니 모든 각이 아악
부가야금보의 출현음수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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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부
가야금보 太 㑀 太 太ּך 太 黃
현행
가야금보 太 㑀 太 太ּך 太 黃
<악보 45> 현행가야금보 제4장의 최소 출현음수(제4장 제7각)
출현음수가 일곱 개인 각은 일곱 번(21.9%)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악부가야
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난 각이 두 각, 동일한 각이 다섯 각으로 나타났다. 출
현음수가 여덟 개인 각은 여섯 번(18.8%)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든 각이 아악부
가야금보와 동일한 출현음수를 보인다. 한 각에 나오는 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경우는 <악보 46>에서와 같이 아홉 개로 세 번(9.4%)등장하는데 모든 각이 아
악부가야금보의 출현음수보다 늘어난 출현음수를 보이고 있다.
아악부
가야금보 汰 南 南 潢 南 潢 南 林
현행
가야금보 汰 南-林 南 潢 南 潢 南 林
<악보 46> 현행가야금보 제4장의 최대 출현음수(제4장 제17각)
이상 여민락 제4장의 각 시기별 악보에서 나타나는 출현음수에 대해 살펴보았
다. 다음의 <표 35>에서 보이듯이 여민락 제4장의 출현음수는 금합자보 시대
에 2~6개였던 출현음수가 신증금보 시대에는 4~8개로 늘어났고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6~9개로 늘어났다. 이후 칠현금보,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 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출현음수가 6~13개로 나타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악곡의 속도와 연관시켜보면 금합자보에서 전승된 선율이 신증금
보와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출현음수가 약간 늘어났지만 속도변화를 감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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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출현음수의 변화가 거의 없어 선율의 확장이 더 이상











1각 2 5 6 7 7 8 6 6
2각 6 6 9 10 11 12 6 6
3각 2 5 8 11 11 13 8 9
4각 3 6 7 9 9 11 7 7
5각 3 5 7 7 7 7 7 7
6각 3 5 7 6 6 6 6 6
7각 2 5 6 6 6 6 6 6
8각 5 6 8 8 8 8 8 8
9각 2 5 7 6 6 6 6 6
10각 6 6 6 6 6 6 6 6
11각 3 5 7 7 7 7 6 6
12각 2 5 6 7 7 7 6 6
13각 6 4 6 6 6 6 8 8
14각 6 6 7 6 6 6 6 7
15각 2 5 7 6 6 6 6 7
16각 6 8 8 8 7 7 8 8
17각 2 5 8 8 8 9 8 9
18각 3 7 8 9 8 8 8 8
19각 2 5 7 6 6 6 6 6
20각 3 7 9 7 7 7 7 7
21각 2 5 6 6 6 6 6 6
22각 5 6 7 7 6 6 6 6
23각 3 6 7 6 6 6 7 7
24각 6 8 8 9 8 8 8 8
25각 2 5 7 6 6 6 6 6
26각 6 8 8 8 7 7 8 8
27각 2 5 8 9 8 9 8 9
28각 6 7 7 7 7 7 7 7
29각 3 5 6 6 6 6 6 6
30각 3 6 6 6 6 6 6 6
31각 2 5 7 7 7 7 6 6
32각 2 5 6 7 7 7 6 6
총합




      ⇑      ⇑
         느려짐   
<표 35> 여민락 제4장의 출현음수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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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1장과 제4장이 모두 있는 악보를 대상으로 동일 악
보 내에서의 여민락의 속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에서 보이듯이 금합자보와 신증금보는 제1장의 출현음수와 제4장
의 출현음수가 각각 2~6개와 4~8개로 나타나 제1장과 제4장의 차이가 없다. 그
러므로 금합자보와 신증금보는 장에 따른 변화 없이 출현음수가 유지되고 있
고 속도의 변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제1장에서 10~17개였던 출현음수가 6~9개로 나타나는데 이는 제
4장에서 출현음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제1장에서 출현음수가 늘어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비교적 속도가 빠른 기존의 선율이 출현음수가 늘어나고 선율의
윤곽이 확대되며 다양한 선율수식이 첨가되는 선율확대를 거쳐 속도가 느려지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여민락 제4장에서 일어나는 급박과도 일
치한다. 그러므로 삼죽금보는 제4장의 속도보다 제1장의 속도가 더 느려졌음을
알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 이후의 악보에서 나타나는 출현음수는 제1장에서 9~15개였던
것이 제4장에서 6~13개로 나타나 삼죽금보와 마찬가지로 제4장의 속도보다 제











1장 4장 1장 4장 1장 4장 1장 4장 1장 4장 1장 4장
출현음수 2~6 4~8 10~17 6~9 9~15 6~13 10~13 6~8 10~13 6~9
속도 유지 유지 1장이 느려짐
<표 36> 동일악보내의 출현음수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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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옥타브주법과 속도
금합자보부터 현행가야금보의 20박장단과 10박장단의 한 각에 나타나는 옥
타브주법을 살펴보겠다. 옥타브주법에는 거문고의 ‘슬기둥’, ‘쌀갱’, ‘싸랭’, ‘흥’ 주
법이 포함되는데 가야금에서는 ‘슬기둥’이나 ‘싸랭’ 혹은 옥타브주법으로 표현된다.
1) 20박장단의 옥타브주법과 속도
금합자보,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
금보, 현행가야금보의 순으로 20박장단으로 되어 있는 20박장단인 제1장에 나
타나는 옥타브주법을 분석하겠다.
가) 금합자보
금합자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은 ‘슬기둥’이 출현하는데 총 46회 등장한다. 제
1장의 모든 각의 첫 번째 박에서 ‘슬기둥’이 나타나고 있고 열네 개의 각에서는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두 번씩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37>의 내용은 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1 1 2 2 1 1 1 2 1 2 1
46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2 1 2 2 1 1 2 1 2 1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1 2 1 2 1 1 1 2 1 1
<표 37> 금합자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금합자보 제1장에서 ‘슬기둥’주법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는 <악보 47>에서
와 같이 한 번으로 모든 각의 첫 박에 등장한다. 이렇게 한 번 등장하는 경우가
전체 32각 중 18각(56.3%)에서 나타난다. <악보 34>는 금합자보에서 ‘슬기둥’주
법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예시이다.
금합자보 太ㄱ 太 仲
<악보 47> 금합자보 제1장의 최소 ‘슬기둥’ 횟수(제1장 제5각)
금합자보 제1장에서 ‘슬기둥’주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악보 48>에서
와 같이 두 번인데 모두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서 등장한다. 전체 32각 중
14각(43.7%)에서 나타난다.
금합자보 㑣ㄱ 㑖 㑣 㑲ㄱ 㑣 㑲
<악보 48> 금합자보 제1장의 최대 ‘슬기둥’ 횟수(제1장 제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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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증금보
신증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슬기둥’이 나타나는데 전체 32각 중 총
65회 등장한다. 제1각67)을 제외하고는 모든 각에서 ‘슬기둥’이 두 번씩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음에 ‘슬기둥’이 등장한 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 중 한
곳에 ‘슬기둥’이 한 번 더 등장한다. 다음의 <표 38>의 내용은 신증금보 제1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3 2 2 2 2 2 2 2 2 2 2
65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2 2 2 2 2 2 2 2 2 2 2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2 2 2 2 2 2 2 2 2 2
<표 38> 신증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신증금보 제1장에서 ‘슬기둥’주법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는 <악보 49>에서
와 같이 두 번으로 제1각을 제외한 나머지 31각(96.9%)에서 ‘슬기둥’이 두 번씩
나타난다.
신증금보 太ㄱ 㑲 黃 仲ㄱ 太 黃
<악보 49> 신증금보 제1장의 최소 ‘슬기둥’ 횟수(제1장 제2각)
67) 신증금보 제1장 제1각은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에 ‘슬기둥’이 세 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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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금보 제1장에서 ‘슬기둥’주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악보 50>에서
와 같이 세 번으로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에서 ‘슬기둥’주법이 출현한다.
제1각(3.1%)에서만 나타난다.
신증금보 黃 黃ㄱ 黃 黃ㄱ 㑲ㄱ 太
<악보 50> 신증금보 제1장의 최대 ‘슬기둥’ 횟수(제1장 제1각)
다) 한금신보
한금신보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슬기둥’과 ‘흥’이 나타나는데 ‘슬기둥’이 41회,
‘흥’이 8회 나타나 총 49회 등장한다. 다섯 각을 제외한 27각에서 ‘슬기둥’주법이
나타나고 한 각에 한 번이나 두 번 ‘슬기둥’이 출현한다.
‘흥’ 주법의 경우 두 번째 음이나 세 번째 음에서 출현한다. 다음의 <표 39>의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2 2 1 1 2 1 1 1 2 - 2
41회
49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1 - 2 1 2 - 2 1 1 2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2 1 2 - 2 - 1 1 2 2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1 - - - - - - - 1 - -
8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 - - 1 - 1 - - - - 1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1 - 1 - - - 1 -
<표 39> 한금신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한금신보 제1장에서 옥타브주법 중 ‘슬기둥’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
각 중 13각(40.6%)이고 <악보 51>에서와 같이 ‘슬기둥’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14각(43.8%)에서 나타난다.
한금신보 太 太ㄱ 㑀청 太청 太 太ㄱ 太 仲
<악보 51> 한금신보 제1장의 최대 ‘슬기둥’ 횟수(제1장 제5각)
한편 한금신보에는 옥타브주법으로 ‘슬기둥’뿐 아니라 ‘흥’이 등장하는데 전체
32각 중 8각(25%)에서 나타난다. 한금신보의 ‘흥’은 제1각, 9각, 15각, 17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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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5각, 27각, 31각에서 나타나고 한 각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악보 52>에서와
같이 두 번째 음이나 세 번째 음에서 출현한다. <악보 52>는 한금신보의 옥타
브주법 중 ‘흥’이 등장하는 경우의 예시이다.
한금신보 黃 黃ㄱ 僙흥 黃 黃 黃ㄱ 㑲 㑣
<악보 52> 한금신보 제1장의 ‘흥’(제1장 제9각)
라) 삼죽금보
삼죽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슬기둥’과 ‘흥’이 나타나는데 ‘슬기둥’이
39회, ‘흥’이 8회 등장해 총 47회의 옥타브주법이 나타난다. 총 32각 중 27각에서
‘슬기둥’ 주법이 나타나고, 한 각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슬기둥’이 나타난다.
‘흥’ 주법의 경우 총 32각 중 8각에서 나타나는데 모두 한 각에 한 번씩 등장하
고 세 번째 박에서 출현한다. 다음의 <표 40>의 내용은 삼죽금보 제1장에 나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2 2 2 1 2 1 1 1 - 1 -
39회
47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2 2 1 2 1 2 - 1 1 1 2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1 2 2 1 2 - - 1 1 1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 - - - - - - - 1 - 1
8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 - - 1 - 1 - - - - 1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1 - 1 - - - 1 -
<표 40> 삼죽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삼죽금보 제1장에서 옥타브주법 중 ‘슬기둥’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
각 중 15각(46.9%)이고 ‘슬기둥’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12각
(37.5%)에서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옥타브주법 중 ‘슬기둥’이 두 번 나오는 경우
는 <악보 53>에서와 같이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슬기둥’이 나타나고 있다.
삼죽금보 㑲ㄱ 僙청 㑲청 僙청 㑲ㄱ 太黃 黃 㑲 㑲-㑣
<악보 53> 삼죽금보 제1장의 최대 ‘슬기둥’ 횟수(제1장 제3각)
한편 삼죽금보에는 옥타브주법으로 ‘슬기둥’뿐 아니라 ‘흥’이 등장하는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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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1각, 15각, 17각, 22각, 25각, 27각, 31각에서 나타나 전체 32각 중 8각(21.9%)
에서 출현한다. 삼죽금보의 ‘흥’은 한 각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악보 54>에서
와 같이 모두 세 번째 박에서 출현한다. 삼죽금보의 ‘흥’은 한금신보의 ‘흥’이
출현하는 각과 총 8회 중 7회가 동일하여 ‘흥’이 비교적 온전하게 전승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 黃㑲 太 㑀흥 太 仲 太 仲 仲太 黃 黃太
<악보 54> 삼죽금보 제1장의 ‘흥’(제1장 제11각)
마) 방산한씨금보
방산한씨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슬기둥’과 ‘흥’이 나타난다. ‘슬기둥’
은 37회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박이나 열한 번째 박에 위치해 있다. ‘흥’은 여덟 번
나타나고 모두 다섯 번째 박에서 출현한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2 2 2 1 2 1 1 1 1 - 1
37회
45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2 2 1 2 1 2 - - - 1 2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2 2 2 - 2 - - - 1 1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 - - - - - - - 1 - 1
8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 - - 1 - 1 - - - - 1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1 - 1 - - - 1 -
<표 41> 방산한씨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방산한씨금보 제1장에서 옥타브주법 중 ‘슬기둥’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전
체 32각 중 13각(40.6%)이고, <악보 55>에서와 같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11각(34.4%)에서 나타난다.
방산한씨
금보 㑖ㄱ 㑖 僙 㑖 㑣 㑖ㄱ 㑖 㑲 㑖㑀 僙 㑣
<악보 55> 방산한씨금보 제1장의 최대 ‘슬기둥’ 횟수(제1장 제17각)
방산한씨금보에서 ‘흥’주법은 제9각, 제11각, 제15각, 제17각, 제22각, 제25각,
제27각, 제31각에서 총 8회 나타난다. 거문고의 ‘흥’주법은 가야금에서 옥타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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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음을 연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방산한씨금보에 나오는 ‘흥’주법은
문현자리에 옥타브 아래음이 아닌 僙이 기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악보 56>의 선율은 방산한씨금보 제1장에서 ‘흥’주법이 나타나는 선율로 다섯
번째 박에 이전음의 㑀가 아닌 僙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산한씨
금보 㑣 㑲 太 僙 太 仲 太˥ 林 仲 太 黃 黃
<악보 56> 방산한씨금보의 ‘흥’주법(제1장 제11각)
바) 아악부가야금보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슬기둥’과 ‘흥’이 등장한다. ‘슬기
둥’은 전체 32각 중 총 28회 나타나고 출현하는 위치는 주로 첫 번째 박과 열한
번째 박이다. ‘흥’주법은 전체 32각 중 총 12회 나타나고 다섯 번째 박에서 출현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2 2 1 - 1 1 2 1 1 - -
28회
40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2 - 1 2 - 2 - - 2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1 2 - 2 - - - 2 -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 - - - 1 1 1 - 1 - 1
12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 - - 1 - 1 - - 1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1 - 1 - - - 1 -
<표 42>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에서 ‘슬기둥’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8각
(25%)이고 <악보 57>에서와 같이 ‘슬기둥’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10각(31.2%)에서 나타난다.
아악부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太ㄱ 太 太 黃 黃
<악보 57>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의 최대 ‘슬기둥’ 횟수(제1장 제7각)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흥’주법은 제5각, 제6각, 제7각, 제9각, 제11각, 제15각,
제17각, 제20각, 제21각, 제25각, 제27각, 제31각에서 총 12회 나타나고 모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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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박에서 출현한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흥’주법은 이전음의 옥타브래음으
로 나타난다. 다음의 <악보 58>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에서 ‘흥’주법
이 나타나는 선율로 다섯 번째 박에 이전음의 㑀가 아닌 僙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악부
가야금보 太˥ 太 㑀 太 㑀 太˥ 太 太 黃 黃
<악보 58> 아악부가야금보의 ‘흥’주법(제1장 제7각)
사) 현행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도 ‘슬기둥’과 ‘흥’이 등장한다. ‘슬기둥’은 전
체 32각 중 총30회 나타나고 ‘슬기둥’의 위치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마찬가지로
주로 첫 번째 박과 열한 번째 박에서 등장한다. ‘흥’주법은 전체 32각 중 총 12회
나타나고 다섯 번째 박에서 등장한다. 다음 <표 43>의 내용은 현행가야금보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2 2 - 1 1 1 2 1 1 - 1
30회
42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2 - 1 2 - 2 - - 2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1 2 - 2 - - 1 1 1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 - - - 1 1 1 - 1 - 1
12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 - - 1 - 1 - - 1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1 - 1 - - - 1 -
<표 43> 현행가야금보 제1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현행가야금보 제1장에서 옥타브주법 중 ‘슬기둥’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12각(37.5%)이고 다음의 <악보 59>에서와 같이 ‘슬기둥’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9각(28.1%)에서 나타난다.
현행
가야금보 太ㄱ 黃 太 林 仲 太 林 仲ㄱ 仲 太 黃 黃
<악보 59> 현행가야금보 제1장의 최대 ‘슬기둥’ 횟수(제1장 제12각)
현행가야금보에서 ‘흥’주법은 제5각, 제6각, 제7각, 제9각, 제11각, 제15각, 제
17각, 제20각, 제21각, 제25각, 제27각, 제31각에서 총 12회 나타나는데 아악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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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보의 출현위치와 동일하다. 현행가야금보에서 ‘흥’주법도 <악보 60>에서
와 같이 이전음의 옥타브래음으로 나타난다.
현행
가야금보 黃˥ 黃 僙 黃 僙 太˥ 太 黃 太 黃 太
<악보 60> 현행가야금보의 ‘흥’주법(제1장 제7각)
이상 여민락 제1장의 각 시기별 악보에서 나타나는 옥타브주법의 횟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합자보에서는 옥타브주법 중 ‘슬기둥’주법이 46회 나타났고 신
증금보에서는 옥타브주법이 ‘슬기둥’주법이 65회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는 ‘슬기둥’이외에도 ‘흥’주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슬기둥’주법
이 41회, ‘흥’주법이 8회 나타나 총49회의 옥타브주법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에
서는 ‘슬기둥’주법이 39회, ‘흥’주법이 8회 나타나 총 47회의 옥타브주법이 나타난
다. 삼죽금보의 ‘흥’이 나타나는 위치는 한금신보의 ‘흥’의 위치와 총 8회 중
7회가 동일하여 ‘흥’이 비교적 온전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슬기둥’이 37회, ‘흥’주법이 8회 나타나 총 45회의 옥타
브주법이 나타난다. 방산한씨금보의 ‘흥’은 문현자리에 옥타브 아래음이 아닌
가야금의 제일 아래현인 僙을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죽금보의 ‘흥’이 방
산한씨금보에도 모두 같은 자리에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슬기둥’이 28회, ‘흥’이 12회 나타나 총 40회의 옥타브
주법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의 ‘흥’주법은 옥타브 아래음으로 연주한다. 
방산한씨금보에 나타나는 8개의 ‘흥’이 한 곳68)을 제외하고는 아악부가야금보
에도 동일하게 전승되었고 네 곳에서는 새롭게 추가되었다. 현행가야금보에서
는 ‘슬기둥’이 30회, ‘흥’이 12회 나타나는데 ‘흥’이 출현하는 위치가 아악부가야
금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68) 방산한씨금보 제1장 제22각에 나오는 ‘흥’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흥’ 이전음이 南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악부가야금보는 ‘흥’을 옥타브 아래음으로 연
주하는데 22각의 경우에는 南의 옥타브 아래음인 㑲이 가야금에는 없는 음이므로 옥타브 아래음
을 연주하지 않고 南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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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박장단의 옥타브주법과 속도
금합자보, 신증금보, 삼죽금보, 칠현금보,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의 순으로 10박장단으로 되어 있는 제4장에 나
타나는 옥타브주법을 알아보겠다.
가) 금합자보
금합자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제1장과 마찬가지로 ‘슬기둥’이 출현하는
데 중 총 38회 등장한다. 제4장의 모든 각의 첫 번째 박에서 ‘슬기둥’이 나타나고
있고 여섯 개의 각에서는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두 번 나타나고 있다. 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1 2 1 1 1 1 1 1 1 2 1
38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2 2 1 1 1 1 1 1 1 1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1 2 1 1 1 2 1 1 1 1
<표 44> 금합자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금합자보 제4장에서 ‘슬기둥’주법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는 한 번으로 모든
각의 첫 박에 등장한다. 이렇게 한 번 등장하는 경우가 전체 32각 중 26각(81.3%)
에서 나타난다. ‘슬기둥’주법이 두 번 나오는 겨우는 전체 32각 중 6각(18.7%)으로




신증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제1장과 같이 ‘슬기둥’이 나타난다. 전체
32각 중 총 65회 등장한다. 제21각69)을 제외하고는 모든 각에서 ‘슬기둥’이 두 번
씩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음에 ‘슬기둥’이 등장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째 음 중 한 곳에 ‘슬기둥’이 한 번 더 등장한다. 다음 <표 45>의 내용은 신증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2 2 2 2 2 2 2 2 2 2 2
65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2 2 2 2 2 2 2 2 2 3 2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2 2 2 2 2 2 2 2 2 2
<표 45> 신증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신증금보 제4장에서 ‘슬기둥’주법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31각
(96.9%)으로 첫 번째 ‘슬기둥’이 첫 번째 음에 나타나고, 두 번째 ‘슬기둥’이 세 번
째부터 다섯 번째 음에 나타난다. ‘슬기둥’주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세 번
인데 제21각(3.1%)에서만 나타난다. 옥타브주법이 나타나는 경우의 예시는 제1장
과 같다.
다) 삼죽금보
69) 신증금보 제4장 제21각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음에 ‘슬기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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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싸랭’과 ‘흥’이 나타나는데 ‘싸랭’이 22회,
‘흥’이 3회 등장해 총 25회의 옥타브주법이 나타난다. 삼죽금보 제4장의 ‘흥’과
‘싸랭’은 그 성격이 같아 혼재하여 쓰인다. 먼저 ‘싸랭’ 주법을 살펴보면 전체 32각
중 14개의 각에서 한 각에 한 번이나 두 번의 ‘싸랭’이 나타난다. ‘흥’ 주법의 경우
는 3회 등장하는데 모두 세 번째 박에 출현한다. 다음 <표 46>의 내용은 삼죽
금보 제4장에 나오는 옥타브주법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싸
랭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 - - - 1 - - - 2 - 1
22회
25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2 1 - 2 - - - 2 - 2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2 - - 1 1 1 1 1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1 - - - - 1 1 - - - -
3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 - - - - - - - - -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 - - - - - - -
<표 46> 삼죽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삼죽금보 제4장에서 옥타브주법 중 ‘싸랭’이 한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8각(25%)이고 ‘싸랭’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6각(18.7%)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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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한편 삼죽금보 제4장에는 옥타브주법으로 ‘싸랭’뿐 아니라 ‘흥’이 등장
하는데 전체 32각 중 3개의 각70)(9.4%)에서 나타난다. 삼죽금보 제4장의 ‘흥’은
1각, 6각, 7각에서 한 각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모두 세 번째 박에서 출현한다.
옥타브주법이 나타나는 경우의 예시는 제1장과 같다.
라) 칠현금보
칠현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싸랭’과 ‘흥’이 나타나는데 ‘싸랭’이 9회,
‘흥’이 16회 나타나 총 25회 등장한다. ‘싸랭’은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등장
하고 ‘흥’은 세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나타난다. 다음 <표 47>의 내용은 칠
현금보 제4장에 나오는 옥타브주법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2 2 - - - 1 1 - - - -
9회
25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 - - - - - - - -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1 - - - 1 - - - -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1 - - - 1 1 1 - 1 - 1
16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2 - 1 - - - 1 -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1 - - - 1 - 1 1
<표 47> 칠현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칠현금보 제4장에서 옥타브주법 중 ‘싸랭’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5개의 각(15.6%)이고 ‘싸랭’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전체 32각 중 2개의 각
(6.3%)에서 나타난다. 칠현금보의 옥타브주법으로 ‘싸랭’뿐 아니라 ‘흥’이 등장하
는데 전체 32각 중 14각(43.8%)에서 나타난다. 칠현금보 제4장의 ‘흥’은 한 각에
한 번 등장하는데 세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서 출현한다. <악보 61>의 선율
은 칠현금보의 옥타브주법 중 ‘싸랭’과 ‘흥’이 등장하는 경우의 예시로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는 ‘싸랭’이 세 번째 박에는 ‘흥’이 나타나고 있다.
칠현금보 太ּך 㑀흥 太 仲 太ּך 太 黃
<악보 61> 칠현금보 제4장의 ‘싸랭’과 ‘흥’ (4장 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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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포금보
학포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도 ‘싸랭’과 ‘흥’이 나타나는데 ‘싸랭’이 9회, ‘흥’
이 16회 나타나 총 25회 등장한다. ‘싸랭’은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흥’은
세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출현한다. 다음 <표 48>의 내용은 학포금보 제4
장에 나오는 옥타브주법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싸
랭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2 2 - - - 1 1 - - - -
9회
25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 - - - - - - - -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1 - - - 1 - - - -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1 - - - 1 1 1 - 1 - 1
16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2 - 1 - - - 1 -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1 - - - 1 - 1 1
<표 48> 학포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옥타브주법의 횟수와 위치를 이전시대 악보인 칠현금보와 비교해보니 ‘싸랭’
과 ‘흥’의 횟수가 모두 같고 나타나는 위치도 모두 같아 옥타브주법이 칠현금보
에서 학포금보로 온전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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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방산한씨금보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으로는 ‘싸랭’, ‘쌀갱’, ‘슬기둥’과 ‘흥’이 나타
나는데 ‘싸랭’이 4회, ‘쌀갱’이 5회, ‘슬기둥’이 11회, ‘흥’이 5회로 나타나 총 25회의
옥타브주법이 등장한다. ‘싸랭’과 ‘쌀갱’은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나고,
‘슬기둥’과 ‘흥’은 세 번째 박에 등장하므로 ‘싸랭’과 ‘쌀갱’, ‘슬기둥’과 ‘흥’을 묶어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2 2 - 1 - 1 1 - - - -
9회
25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 - - - - - - - -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1 - - - 1 1 1 - 1 - 1
16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2 - 1 - - - 1 -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1 - - - 1 - 1 1
<표 49>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중 ‘싸랭’이나 ‘쌀갱’이 한 번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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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 32각 중 5개(15.6%)의 각이고 ‘쌀갱’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2개(6.3%)의
각이다. <악보 62>의 선율은 방산한씨금보 제6각의 선율로 ‘쌀갱’이 첫 번째 박
과 여섯번째 박에 나타나는 예시이다.
방산한씨
금보 太ㄱ 黃太 林 仲 太林 仲ㄱ 仲 太 黃 黃
<악보 62>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쌀갱’(제4장 제6각) 
한편 방산한씨금보 제4장에는 옥타브주법으로 ‘흥’과 ‘슬기둥’도 등장하는데
전체 32각 중 16각(46.9%)에서 나타난다. ‘흥’과 ‘슬기둥’은 모두 세 번째 박에서
출현한다. <악보 63>의 선율은 방산한씨금보 13각의 선율로 세 번째 박과 여
덟 번째 박에 ‘흥’이 나타난다.
방산한씨
금보 仲 㑖 仲 南 㑣 南
<악보 63>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흥’(제4장 제13각) 
사) 아악부가야금보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으로 ‘싸랭’과 ‘흥’이 나타나는데 ‘싸랭’이
16회, ‘흥’이 14회 나타나 총 30회 등장한다. ‘싸랭’은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
에서 나타나고, ‘흥’은 세 번째 박에서 나타난다. 다음 <표 50>의 내용은 아악부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1 2 - - - 1 1 - 1 - 1
16회
30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 - 1 - - - 1 -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1 1 - - - 1 - 1 1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1 - - - 1 1 1 - 1 - 1
14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 - 1 - - - 1 -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 1 - - - 1 - 1 1
<표 50>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중 ‘싸랭’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전체
32각 중 15각(46.9%)이며 ‘싸랭’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제2각에서 한 번(3.1%)
나타났다.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에는 옥타브주법으로 ‘싸랭’ 뿐 아니라 ‘흥’이
등장하는데 전체 32각 중 14각(43.8%)에서 나타난다. ‘흥’은 한 각에 한 번 등장하
는데 모두 세 번째 박에서 출현한다. <악보 64>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 19
각의 선율로 세 번째 박에 ‘흥’이 여섯 번째 박에 ‘싸랭’이 나타난다.
아악부
가야금보 林 㑣 林 林ּך 仲 太
<악보 64>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의 ‘싸랭’과 ‘흥’(제4장 제1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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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행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도 ‘싸랭’과 ‘흥’이 나타나는데 ‘싸랭’이 17회,
‘흥’이 14회 나타나 총 31회 등장한다. ‘싸랭’과 ‘흥’이 출현하는 위치는 아악부가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총합
횟수 1 2 - - - 1 1 - 1 - 1
17회
31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 - 1 - - - 1 - 1 -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 1 1 - - 1 1 - 1 1
흥
각순서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계
횟수 1 - - 1 1 1 - 1 - 1
14회
각순서 12각 13각 14각 15각 16각 17각 18각 19각 20각 21각 22각
횟수 1 - - 1 1 1
각순서 23각 24각 25각 26각 27각 28각 29각 30각 31각 32각
횟수 1 1 1 1
<표 51> 현행가야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횟수
현행가야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중 ‘싸랭’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전체 32
각 중 15각(46.9%)이며 ‘싸랭’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한 각(3.1%)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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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각에서 ‘싸랭’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싸랭’
주법 출현위치와 같다. 한편 현행가야금보 제4장에는 옥타브주법으로 ‘싸랭’ 뿐
아니라 ‘흥’이 등장하는데 전체 32각 중 14각(43.8%)에서 나타난다. ‘흥’은 한 각에
한 번 등장하는데 모두 세 번째 박에서 출현한다. <악보 65>의 선율은 현행가
야금보 제4장의 옥타브주법 중 ‘싸랭’과 ‘흥’이 등장하는 경우의 예시이다.
현행
가야금보 仲 㑖 仲 仲ּך 太 林
<악보 65> 현행가야금보 제4장의 ‘싸랭’과 ‘흥’ (제4장 제11각)
이상 여민락 제4장의 각 시기별 악보에서 나타나는 옥타브주법의 횟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표 52>에서 보이듯이 금합자보에서는 옥타브주법 중 ‘슬기
둥’주법이 38회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는 옥타브주법이 ‘슬기둥’주법이 65회 나
타났다.
삼죽금보에서는 ‘싸랭’주법과 ‘흥’주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싸랭’주법이
22회, ‘흥’주법이 3회 나타나 총 25회의 옥타브주법이 나타난다. 칠현금보 와 
학포금보에도 ‘싸랭’주법과 ‘흥’주법이 나타나는데 ‘싸랭’이 9회, ‘흥’이 16회씩 나
타난다. 칠현금보와 학포금보의 주법의 횟수와 위치는 모두 같다.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싸랭’, 쌀갱’, ‘슬기둥’과 ‘흥’이 나타나는데 ‘싸랭’과 ‘쌀갱’
은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나고, ‘슬기둥’과 ‘흥’은 세 번째 박에 등장하
므로 ‘싸랭’과 ‘쌀갱’, ‘슬기둥’과 ‘흥’을 묶어서 살펴보겠다. 방산한씨금보의 옥타
브주법으로는 ‘싸랭’이 4회, ‘쌀갱’이 5회, ‘슬기둥’이 11회, ‘흥’이 5회로 나타나 총
25회의 옥타브주법이 등장한다. 삼죽금보와 칠현금보, 학포금보를 거쳐 방
산한씨금보에 이르기까지 ‘싸랭’과 ‘흥’이 나타나는 위치가 비슷하게 나타나 주법
이 비교적 온전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싸랭’주법이 16회, ‘흥’주법이 14회 나타나 총 30회의
옥타브주법이 출현한다. 현행가야금보에서는 ‘싸랭’이 17회, ‘흥’이 14회 나타나
총 31회의 옥타브주법이 나타난다. 제28각에 ‘싸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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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둥 흥 합계 슬기둥 싸랭 흥 합계
금합자보 46 - 46 38 - - 38
신증금보 65 - 65 65 - - 65
한금신보 41 8 49
삼죽금보 39 8 47 - 22 3 25
칠현금보 - 9 16 25
학포금보 - 9 16 25
방산한씨금보 37 8 45 - 4 15 19
아악부가야금보 28 12 40 - 16 14 30
현행가야금보 30 12 42 - 17 14 31
<표 52> 여민락의 옥타브주법과 횟수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여민락의 20박장단과 10박장단에 나타나는 옥타브주법의
횟수와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죽금보의 옥타브주법의 횟수를 보면 현행 여민락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20박장단인 제1장에서는 ‘슬기둥’과 ‘흥’의 옥타브주법이 47회인데 반하여 10박장
단인 제4장에서는 ‘싸랭’과 ‘흥’의 옥타브주법이 25회에 불과하다. 이후 방산한씨
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에서도 제1장에 출현하는 옥타브주법
의 횟수가 제4장의 옥타브주법 횟수보다 많다.
일반적으로 거문고의 문현용법이 많으면 느린 곡이고, 문현용법이 작으면 그
속도가 빨라진다71)고 알려져 있다. 문현용법은 가야금에서 옥타브주법으로 연주
되는데 삼죽금보시대부터 제1장의 옥타브주법 횟수가 제4장의 옥타브주법횟수
71) 장사훈, 보허자논속고 , 한국전통음악의 연구(서울: 보진재, 1975), 31쪽.
- 96 -
보다 많다. 그러므로 옥타브주법의 횟수가 많은 제1장의 속도가 제4장에 비해 느
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슬기둥’주법은 느린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싸랭’과 ‘흥’주
법은 빠른부분에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삼죽금보시대부터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느리게 타고 제4장 이후부터 빠르게 타는 오늘날과 같은 급박형태의
방식으로 연주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삼죽금보 이전의 악보인 금합자보와 신증금보는 제1장과 제4장의
옥타브주법이 ‘슬기둥’주법으로 통일되어 있고 횟수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를
속도와 연관시켜보면 주법과 연주횟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1장과 제4장
의 속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동일악보내에서의 장단에 따른 속도의 관계를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
의 횟수와 연관지어본 결과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시대에는 출현음수가 유지되
고 옥타브주법의 연주법과 횟수도 비슷하여 장에 따른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었다. 삼죽금보는 제1장의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가 제4장보다
많이 나타나 선율이 확대되어 기존의 속도인 제4장의 속도보다 제1장의 속도가
더 느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죽금보시대에 이미 장별 속도의 변화가
생겨나 제1장은 느리게 연주되었고, 제4장은 제1장보다 빠르게 연주되었으며, 이러
한 속도의 변화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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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역의 변화
조선전기 가야금은 중심음의 높낮이와 선법에 따라 조를 구분하였다. 악학궤
범 권7에 의하면 평조(平調)와 계면조(界面調)에 각각 7조(key)가 있었는데, 일
지·이지·삼지·횡지의 4조는 낙시조(樂時調)라 하고, 횡지·우조·팔조·막조의 4조는
우조(羽調)로 대표72)하였다. 여민락은 우조 평조에 해당하고 팔조 혹은 팔팔조로
불리우는 조에 속한다.
팔조(八調)는 청황종궁이고 제1·제5·제10은 황종(궁), 제2·제7·제12현은 중려, 제
3·제8현은 임종, 제4·제9현은 남려, 제6·제11현은 태주이다.73) 악학궤범 팔조의






僙 㑖 㑣 㑲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표 53> 악학궤범 팔조의 조현법
이렇게 僙부터 㳞까지 두옥타브 반에 이르는 조현법을 가지고 있었던 가야금이
실제 여민락연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성악곡시절과 기
악곡으로 변모된 후의 시기를 나누어 음역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성악곡의 음역
금합자보,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 칠현금보, 학포금보의 순
으로 음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72) 장사훈, 국악총론(서울:세광음악출판사), 74쪽.
73) 이혜구, 신악학궤범(서울: 국립국악원 2000), 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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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합자보
금합자보는 제1장과 제4장 모두 가장 낮은 음으로 <악보 66>에서와 같이 㑀
가 등장한다.
금합자보 㑣ㄱ 㑲 㑣 㑖ㄱ 㑀 㑖
<악보 66> 금합자보 제1장의 최저음(제1장 제14각) 
이밖에도 㑖, 㑣, 㑲, 黃, 太, 仲과 함께 가장 높은 음으로 <악보 67>에서와 같
이 林이 등장한다.
금합자보 太ㄱ 仲 林 仲 太
<악보 67> 금합자보 제4장의 최고음(제4장 제8각) 
금합자보는 㑀부터 林까지 등장해 한옥타브와 완전4도 위의 음역대를 형성하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금합자보 㑀, 㑖, 㑣, 㑲, 黃, 太, 仲, 林 1octave+완전4˚
<표 54> 금합자보의 출현음과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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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의 음역대를 악학궤범의 음역대와 비교해보니 12현 중 제1현부터
제9현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55>의 내용은 악학궤범과 금합자보




僙 㑖 㑣 㑲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금합자보
여민락
㑀 㑖 㑣 㑲 黃 太 仲 林
┗━━━━━ 사용된 음역 ━━━━━━┛
<표 55> 악학궤범 가야금조현과 금합자보 여민락의 음역 비교
2) 신증금보
신증금보 제1장에 나오는 가장 낮은 음으로 <악보 68>에서와 같이 僙이 나
타나고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 林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南이 등장한다.
신증금보 㑖ㄱ 㑖 㑖ㄱ 㑀 僙
<악보 68> 신증금보 제1장의 최저음 (제1장 제27각)
제4장의 음역대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음으로 㑀가 나타나고 㑖, 㑣, 㑲, 㒇,
黃, 太, 仲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악보 69>에서와 같이 林이 등장한다. 금
합자보에는 없던 㒇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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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금보 太ㄱ 仲 林 仲ㄱ 仲 太
<악보 69> 신증금보 제4장의 최고음(제4장 제8각)
신증금보의 제1장은 僙부터 南까지 등장해 한옥타브와 장6도 위의 음역대를
형성하고 있고 제4장은 㑀부터 林까지 등장해 한옥타브와 완전4도 위의 음역대를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신증금보
僙,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 林, 南
㑀, 㑖, 㑣, 㑲, 





<표 56> 신증금보의 출현음과 음역대
3) 한금신보
한금신보 제1장에 출현하는 음정은 신증금보 제1장의 출현하는 음정과 동
일하여 가장 낮은 음으로 <악보 70>에서와 같이 僙이 나타난다.
한금신보 黃 黃ㄱ 僙흥 黃 黃 黃ㄱ 㑲 㑣
<악보 70> 한금신보 제1장의 최저음(제1장 제9각) 
이외에도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 林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南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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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 <악보 71>의 선율은 한금신보 제1장에 나타나는 최고음의 예시악보이다.
한금신보 太 太ㄱ 㑀청 太청 林 南 林 仲
<악보 71> 한금신보 제1장의 최고음(제1장 제6각)  
한금신보는 僙부터 南까지 등장해 한옥타브와 장6도 위의 음역대를 형성하고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한금신보
僙,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 林, 南
- 1octave+장6˚ -
<표 57> 한금신보의 출현음과 음역대
4) 삼죽금보
삼죽금보 제1장의 가장 낮은 음으로는 僙이 나타나고 㑀, 㑖, 㑣, 㑲, 㒇, 黃,
太, 姑, 仲, 林, 南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無가 등장한다. 이전 악보에는 없던
姑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72>의 선율은 삼죽금보 제1장에 나타나
는 최고음의 예시이다.
삼죽금보 太ㄱ 林太 太 仲 仲 太 仲 無仲太 黃 黃仲
<악보 72> 삼죽금보 제1장의 최고음(제1장 제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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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제4장에 나오는 가장 낮은 음은 <악보 73>에서와 같이 僙이고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林이 등장한다.
삼죽금보 黃 僙 黃 黃 仲 太 仲
<악보 73> 삼죽금보 제4장의 최저음(제4장 제5각) 
삼죽금보 제1장은 僙부터 無까지 등장해 한옥타브에 장7도 위의 음역대가 형
성되었고 제4장은 僙부터 林까지 등장해 한옥타브에 완전5도 위의 음역대가 형성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삼죽금보
僙, 㑀, 㑖, 㑣, 
㑲, 㒇, 黃, 太, 
姑, 仲, 林, 南, 無
僙,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 林
1octave+장6˚ -
<표 58> 삼죽금보의 출현음과 음역대
5) 칠현금보
칠현금보 제4장의 가장 낮은 음으로는 僙이 나타나고 㑀, 㑖, 㑣, 㑲, 黃, 太,
仲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林이 등장한다. <악보 74>의 선율은 칠현금보 제
4장에 나타나는 최저음과 최고음이 나타나는 제 5-6각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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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현금보 黃 僙흥 黃 黃 仲 太 仲 太 㑀흥 太 太ּך 林 仲
<악보 74> 칠현금보 제4장의 최저음과 최고음(제4장 제5-6각)
칠현금보 제4장의 출현음은 僙부터 林까지 등장해 한옥타브에 완전5도 위의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칠현금보 -
僙, 㑀, 㑖, 㑣, 





<표 59> 칠현금보의 출현음과 음역대
6) 학포금보
학포금보 제4장의 가장 낮은 음으로는 <악보 75>에서와 같이 僙이 나타나고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林이 등장한다. 칠현금보
에는 보이지 않던 㒇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76>의 선율은 학포금
보 제4장에 나타나는 최고음의 예시이다.
학포금보 㑣 僙흥 㑣 㑣 㑣 㑲
<악보 75> 학포금보 제4장의 최저음(제4장 제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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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포금보 仲 太 仲 林 仲 仲 太 黃
<악보 76> 학포금보 제4장의 최고음(제4장 제8각)
학포금보 제4장은 僙부터 林까지 나타나 칠현금보와 같은 한옥타브에 완전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학포금보 -
僙, 㑀, 㑖, 㑣, 





<표 60> 학포금보의 출현음과 음역대
이상 금합자보부터 학포금보까지의 출현음과 음역대를 알아보았다. 다음
<표 61>의 내용은 금합자보부터 학포금보까지의 출현음과 음역대를 정리한
것이다.
금합자보가 㑀부터 林까지 나타나 한옥타브에 완전4도위의 음역대를 형성하고
있고, 신증금보와 한금신보는 맨 아래음과 맨 위의 음이 하나씩 늘어나 僙부터
南까지 한옥타브 위에 장6도의 음역대를 이루고 있다. 삼죽금보는 맨 위의 음이
하나 늘어 僙부터 無까지 한옥타브 위에 장7도의 음역대이고, 칠현금보, 학포금
보는 僙부터 林까지 한옥타브 위에 완전5도의 음역대가 형성되었다.
가사가 남아있어 성악곡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던 금합자보와 신증금보
의 음역대는 1옥타브+장6˚내에서 형성되었다. 한금신보 이후에는 가사가 탈락되고
기악곡화74)되었지만 여전히 성악곡시절의 음역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금합자보 㑀, 㑖, 㑣, 㑲, 黃, 太, 仲, 林 1octave+완전4˚
신증금보
僙, 㑀, 㑖, 㑣, 
㑲, 㒇, 黃, 太, 
仲, 林, 南
㑀, 㑖, 㑣, 㑲, 







僙, 㑀, 㑖, 㑣, 







僙, 㑀, 㑖, 㑣, 
㑲, 㒇, 黃, 太, 
姑, 仲, 林, 南, 無
僙, 㑀, 㑖, 㑣, 







僙, 㑀, 㑖, 㑣, 






僙, 㑀, 㑖, 㑣, 





<표 61> 성악곡의 음역대
나. 기악곡의 음역
방산한씨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의 순으로 음역을 알아보
겠다.
1) 방산한씨금보
방산한씨금보 제1장은 가장 낮은 음으로 <악보 77>에서와 같이 僙이 나타나
고 㑀, 㑖, 㑣, 㑲, 黃, 太, 夾, 仲, 林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南이 등장한다. 夾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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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방산한씨
금보 㑣 黃 僙 黃 黃 㑲 㑣 黃 太 仲 仲ㄱ 仲 太 黃 黃
<악보 77> 방산한씨금보 제1장의 최저음(제1장 제2각)
제4장의 음역대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음으로 㑀가 나타나고 㑖, 㑣, 黃, 太,
仲, 林, 南, 潢, 汰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㳞이 등장한다. <악보 78>의 선율은
방산한씨금보 제4장에 나타나는 최고음의 예시이다.
방산한씨
금보 林 南 汰 㳞 潢 汰 潢 南
<악보 78> 방산한씨금보 제4장의 최고음(제4장 제18각) 
방산한씨금보의 제1장은 僙부터 南까지 등장해 한옥타브와 장6도 위의 음역
대를 형성하고 있고 제4장은 㑀부터 㳞까지 등장해 두옥타브와 장3도 위의 음역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방산한씨금보
僙, 㑀, 㑖, 㑣, 
㑲, 黃, 太, 夾, 
仲, 林, 南
㑀, 㑖, 㑣,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1octave+장6˚ 2octave+장3˚
<표 62> 방산한씨금보의 출현음과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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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씨금보의 음역대를 악학궤범의 음역대와 비교해보니 전체 12현 중
제1현부터 제12현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63>의 내용은 악학궤범과




가야금조현 僙 㑀 㑖 㑣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여민락음역 僙 㑀 㑖 㑣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 사용된 음역 ───────────┘
<표 63> 방산한씨금보의 가야금조현과 여민락 음역
2) 아악부가야금보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은 가장 낮은 음으로 <악보 79>에서와 같이 僙이 나타
나고 㑀, 㑖, 㑣, 㑲, 黃, 太, 仲, 林, 南, 潢, 汰에 이어 가장 높은 음으로 㳞이 등
장한다.
아악부
가야금보 黃 㑣 㑖 㑣 㑣 黃 㑲 㑣 黃 㑣 㑖 僙
<악보 79>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의 최저음(제1장 제4각)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은 가장 낮은 음으로 僙이 나타나고 㑀, 㑖, 㑣, 㑲, 黃,




가야금보 潢 南 林 林 南 汰 㳞
<악보 80> 아악부가야금보 제4장의 최고음(제4장 제4각)
아악부가야금보의 제1장은 僙부터 㳞까지 등장해 두옥타브와 완전4도 위의
음역대를 형성하고 있고 제4장은 㑀부터 㳞까지 등장해 두옥타브와 장3도 위의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아악부
가야금보
僙, 㑀, 㑖, 㑣, 
㑲,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㑀, 㑖, 㑣, 黃, 






<표 64> 아악부가야금보의 출현음과 음역대
3) 현행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 제1장에과 제4장에 나오는 출현음은 아악부가야금보 제1장,
제4장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현행가야금보의 제1장과 제4장에 나오는 최저음과
최고음은 아악부가야금보와 같다. 제1장은 僙부터 㳞까지 등장해 두옥타브에
완전4도 위의 음역대가 형성되었고 제4장은 㑀부터 㳞까지 등장해 두옥타브와 장
3도 위의 음역대를 형성하고 있다. 음역대도 아악부가야금보와 같다. 다음 <표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현행
가야금보
僙, 㑀, 㑖, 㑣, 
㑲,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㑀, 㑖, 㑣, 黃, 






<표 65> 현행가야금보의 출현음과 음역대
이상 방산한씨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출현음과 음역대를 알아보았
다. <표 66>에서 보이듯이 방산한씨금보가 僙부터 㳞까지 나타나 두옥타브에
완전4도위의 음역대를 형성하고 있고, 아악부가야금보와 현행가야금보도 방





제1장 제4장 제1장 제4장
방산한씨금보
僙, 㑀, 㑖, 㑣, 
㑲, 黃, 太, 夾, 
仲, 林, 南
㑀, 㑖, 㑣, 黃, 








僙, 㑀, 㑖, 㑣, 
㑲, 黃, 太, 仲, 















<표 66> 기악곡의 음역대
이상 여민락의 가야금 음역의 변화를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67>에서 보이듯이 제1장과 제4장 모두 금합자보시대에 한옥타브
- 110 -
반정도의 음역대를 보이다가 후대로 올수록 음역대가 위로 넓어져 고음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에는 한문가사가 남아있어 성악곡이었음
을 알 수 있고 한금신보와 삼죽금보 이후의 악보에는 가사가 탈락되어 있어
기악곡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악곡에서 기악곡으로 음악양식이 변화되
었지만 음역75)대는 음이 하나씩 늘어가는 정도의 완만한 폭을 유지하다가 방산
한씨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시대에 급격하게 음역대가 늘어나 두옥타브 반에
이르는 넓은 음역대를 갖게 된다. 이는 가야금의 12현을 모두 사용하는 음역대로
기악화되면서 생겨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악곡의 선율이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변천되면서 나타나는 고음화양상은 음악사적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특징76)이라고 볼 수 있다.
75) 음역에 관하여 장사훈은 보허자 논속고에서 대악후보, 안상금보, 현금신증가령의 음역을
분석하였는데 대악후보는 下五~上二로 한옥타브 반이 안되는 음역이지만 안상금보와 신증
금보는 下五~上五로 두옥타브에 이르는 음역을 갖는 것을 알아냈다. 음역이 넓어지는 이유에
대해 당악기와 향악기의 음역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당악기는 下五~上三, 향악기는
下五~上六으로 향악기의 음역이 넓다. 대악후보의 보허자는 당악의 테두리안에 있는 음악이었고
안상금보에 이르러서야 향악이 갖는 음역에 향악식 주법으로 변개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표 67> 여민락의 음역대
3. 소결론
금합자보부터 현행까지 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민락의 속도와 음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민락의 속도를 출현음수와 옥타브횟수를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
았다. 출현음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음과 음사이에 추가음이 생겨 선율이 점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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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해지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의 지속시간이 길어질 때 공간을 메우기 위
해 한번 혹은 그 이상 음을 연주하며 공간을 메우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선율
수식으로 인해 출현음수가 늘어나면서 선율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장
단의 틀이 재편성되면서 음악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게 되는 변화를 갖게 되는 것
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20박장단인 제1장을 살펴보면 금합자보에서 전승된 선율이 점차 출현음
수가 늘어나면서 선율이 확대되어 신증금보와 한금신보시대에 1차적으로 느
려졌고, 삼죽금보시대에 와서 출현음수가 현저히 많아지면서 이전시대보다 음
악이 더 느려져 2차 느려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출현음수가
줄어들거나 변화가 거의 없는 방산한씨금보 이후에는 속도의 변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10박장단인 제4장의 경우는 금합자보에서 전승된 선율이 점차 출현음수가 늘
어나면서 선율이 확대되어 신증금보와 삼죽금보시대에 느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제1장에 비해 적은 비율로 나타나므로 확대되고
느려진 폭이 제1장보다 적다고 할 수 있겠다. 출현음수의 변화가 거의 없어 선율
의 확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삼죽금보 이후에는 속도의 변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둘째, 동일악보내에서의 속도의 관계를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와 연관지
어본 결과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시대에는 출현음수가 유지되고 옥타브주법의
연주법과 횟수도 비슷하여 장에 따른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었다. 삼죽
금보는 제1장의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가 제4장보다 많이 나타나 선율이
확대되어 기존의 속도인 제4장의 속도보다 제1장의 속도가 더 느려졌다. 그러므로
삼죽금보시대에 이미 장별 속도의 변화가 생겨나 제1장은 느리게 연주되었고,
제4장은 제1장보다 빠르게 연주되었으며, 이러한 속도의 변화가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고악보의 여민락 20박장단과 10박장단의 옥타브주법과 횟수를 비교해본
결과 옥타브주법의 연주법과 횟수가 비슷한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시대에는 장
에 구분없이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삼죽금보시대에는 옥타브주법
의 횟수가 제1장에 비해 제4장에서 감소되어 나타나고, ‘싸랭’, ‘흥’ 등의 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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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이 많아진 것으로 보아 삼죽금보 시대에 이미 장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생
겨나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느리게 타고 제4장 이후에 빨라지는 연주형태가 생
겨났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넷째, 여민락의 가야금 음역의 변화를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
과 제1장과 제4장 모두 금합자보시대에 한옥타브 반정도의 음역대를 보이다가
후대로 올수록 음역대가 위로 넓어져 고음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성악곡에서
기악곡으로 음악양식이 변화되었지만 음역대는 음이 하나씩 늘어가는 정도의 완
만한 폭을 유지하다가 방산한씨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시대에 급격하게 고음
부분의 음역대가 늘어나 두옥타브 반에 이르는 넓은 음역대를 갖게 된다. 이는
가야금의 12현을 모두 사용하는 음역대로 성악곡에서 기악곡화되면서 생겨난 특
징이라 할 수 있겠다. 악곡의 선율이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변천되면서 나타
나는 고음화양상은 음악사적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114 -
IV. 여민락 선율의 변천
본 장에서는 금합자보부터 현행까지의 악보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변천을 알
아보고자 한다. 선율이 확대되는 시기인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와 선율
이 고정화되는 시기인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서 20박장단과 10박장단의 선율변화를 분석하겠다. 여민락의 선율이 시대별로 전
승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을 추가77), 변형78), 생략79), 동일80), 상이81)로 나누어 분
석하고 여민락의 가야금 선율이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선율확대기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는 동음이 반복되고 새로운 음이 추가되는 등의
선율확대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선율변화를 20박장단의 제1장과 10박
장단의 제4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가. 20박장단의 선율변화
금합자보,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의 순으로 선율을 분석하고 이
전시대 악보와 선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77) 옥타브를 포함한 동음반복이 나타나거나 이전 악보에는 없던 다른 음이 생겨나는 등 이전시대
의 악보보다 전승된 악보에서 음의 수가 더 많아졌을 경우를 의미한다.
78) 이전시대의 악보와 비교했을 때 리듬형은 같고 음정만 바뀌어 전승된 것을 의미한다.
79) 이전시대의 악보에 존재했었던 음이 전승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한다.
80) 이전시대의 악보와 같은 선율형일 경우를 의미한다.
81) 이전시대의 악보와 절반 이상이 다를 경우를 의미한다.
- 115 -
        1) 제1장 제1각
금합자보 黃ㄱ 黃
신증금보 黃 黃ㄱ 黃 黃ㄱ 㑲ㄱ 太
한금신보 黃 黃ㄱ 僙흥 黃 黃 黃ㄱ 㑲
삼죽금보 㑣黃 黃ㄱ 黃 㑣黃 黃ㄱ 黃 仲 太 姑太
<악보 81>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각의 선율비교
<악보 81>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 제1장 제1각은 ‘黃ㄱ’82)으로 시작하여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黃83)을
한번 반복하는 [黃ㄱ-黃]84)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黃ㄱ’으로 연결되고 ‘黃-黃ㄱ’의 선율을 한 번
반복한 후 ‘㑲ㄱ’으로 하행했다가 太로 상행하는 [黃-黃ㄱ-黃-黃ㄱ-㑲ㄱ-太]의 선
율이다. 금합자보의 ‘黃ㄱ-黃’의 선율이 신증금보의 ‘黃-黃ㄱ-黃-黃ㄱ-㑲ㄱ-
太’의 선율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몇 군데 음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신
증금보의 두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인 ‘黃ㄱ’ 앞에 黃이 추가되어 ‘黃-黃ㄱ’의 동
음반복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다섯 번째 음인 ‘㑲ㄱ’과 여섯 번째 음인 太도 금
합자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증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한금신보는 ‘黃-黃ㄱ’의 선율에 이어 옥타브 아래의 僙을 연주하고 黃으로 돌
아온 후 ‘黃-黃ㄱ’을 연주한다. 이어서 㑲으로 연결되어 [黃-黃ㄱ-僙-黃-黃-黃ㄱ-
㑲]의 진행을 보인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생
략이 나타나는데 먼저 추가된 부분을 살펴보면 한금신보의 세 번째 음과 네 번
째 음에 신증금보에는 없던 僙과 黃이 나타나 ‘僙-黃’의 옥타브선율이 추가되었
82) 주법이나 주법과 함께 있는 음을 설명할 때는 ‘ ’를 사용하겠다.
83) 단독으로 음을 설명할 때는 율자를 사용하겠다.
84) 전체적인 선율형을 설명할 때는 [ ]표시를 사용하겠다.
- 116 -
다. 이후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음과 여섯 번째 음에 나타나는 ‘㑲ㄱ-太’의 선율
이 한금신보에서 일곱 번째 음에 㑲으로만 전해져 음이 생략되었다.
삼죽금보는 ‘㑣-黃-黃ㄱ’으로 시작하여 黃으로 이어지는 선율이 한 번 반복되
고 이후 仲으로 상행하였다가 太로 하행한 후 ‘姑-太’의 선율이 나타나 [㑣-黃-黃
ㄱ-黃-㑣-黃-黃ㄱ-黃-仲-太-姑-太]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
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이 나타난다. 먼저 한금신보의 첫 음이 黃
으로 시작하는데 반해 삼죽금보의 첫 박은 ‘㑣-黃’으로 시작해 㑣이 추가되었
다. 이후에도 한금신보의 네 번째음인 黃이 삼죽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에
‘㑣-黃’으로 나타나 㑣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금신보의 여섯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음은 ‘黃ㄱ-㑲’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아홉 번째 박부터 열네번째
박까지 ‘黃-仲-太-姑-太’로 나타나 음의 추가와 변형이 있었다.
여민락 제1장 제1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추
가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와 음의 생략이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
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의 첨가와 음의 변형이 나타나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2) 제1장 제2각
금합자보 黃ㄱ 黃 太 黃
신증금보 太ㄱ 㑲 黃 仲ㄱ 太 黃
한금신보 㑣 黃 黃ㄱ 㑲 黃 仲 仲ㄱ 仲 太 黃
삼죽금보 㑣黃 黃ㄱ 黃 㑲 黃 黃청 太仲 仲ㄱ 仲 - 太 黃
<악보 82>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각의 선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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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의 제2각은 ‘黃ㄱ’을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黃을 한 번 반복하고 太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黃으로 돌아오는 [黃ㄱ-黃-太-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하행하였다가 黃을 거쳐 ‘仲ㄱ’으로
상행한 후 ‘太-黃’으로 하행하는 선율로 [太‘ㄱ’-㑲-黃-仲‘슬기둥’-太-黃]의 진행이
다. 금합자보가 ‘黃‘슬기둥’’을 지속하다가 黃을 반복하는 동안 신증금보는 ‘太
‘슬기둥’-㑲-黃-仲‘ㄱ’’의 선율이 나타나 상이한 선율임을 알 수 있다. 이후 금합
자보의 일곱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나타나는 太와 黃은 신증금보에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에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한금신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黃으로 상행하였다가 ‘黃‘슬기둥’’으로 이어지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후 㑲으로 하행하였다가 黃을 거쳐 仲으로 상행진행하고 이
어서 ‘仲‘슬기둥’’이 나타난다. 이후 ‘仲-太-黃’의 순차적인 하행진행이 나타나 [㑣
-黃-黃‘ㄱ’-㑲-黃-仲-仲‘ㄱ’-仲-太-黃]의 선율을 보인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
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이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에서 ‘太‘ㄱ’’으로
시작하던 선율이 한금신보에서는 ‘㑣-黃-黃‘ㄱ’’의 선율로 전해져 신증금보의
‘太‘ㄱ’’이 한금신보에서 ‘黃‘ㄱ’’으로 변형되었고 ‘黃‘ㄱ’’ 앞에 ‘㑣-黃’이 추가되었
다. 이후 신증금보의 ‘㑲-黃-仲‘ㄱ’’선율이 한금신보에서는 ‘㑲-黃-仲-仲‘ㄱ’’으
로 전해져 仲이 한번 추가되었고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인 ‘太-黃’
은 한금신보에서 ‘仲-太-黃’으로 전해져 仲이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㑣-黃-黃‘ㄱ’’으로 시작하여 黃을 한번 반복한 후 㑲으로 하행하
였다가 다시 黃으로 돌아온 후 黃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이후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한 후 ‘仲‘ㄱ’’과 仲을 반복하고 다시 太를 거쳐 黃으로 이어지는 [㑣-黃-黃
‘ㄱ’-黃-㑲-黃-黃-太-仲-仲‘ㄱ’-仲-太-黃]의 선율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
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먼저 한금신보의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은 ‘黃‘ㄱ’-㑲’의 선율인데 삼죽금보에서는 두 번째 박부터 네 번째
박까지 ‘黃ㄱ-黃-㑲’으로 전해져 黃이 한번 추가되었다. 이후의 선율에서는 삼죽
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한금신보에 없던 음으로 추가된 음이다.
- 118 -
또한 한금신보의 여섯 번째 음인 仲이 삼죽금보에서는 일곱 번째 박에 ‘太-
仲’으로 전해져 太가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2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상이한 선율이 나타나 독자적인 선율로 전승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의 삽입으로 추가현상과 더불어 음이 변형되어 추가와 변형의 형태가 함께 나
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음이 반복되는 방
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3) 제1장 제3각
금합자보 㑲ㄱ 㑣 㑲ㄱ 黃 㑲
신증금보 㑲ㄱ 㑲청 㑲ㄱ 太 黃 㑲
한금신보 㑲 㑲ㄱ 僙청 㑲청 㑲 太 黃 㑲
삼죽금보 㑲ㄱ 僙청 㑲청 僙청 㑲ㄱ 太黃 黃 㑲 㑲-㑣
<악보 83>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3각의 선율비교
<악보 83>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3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㑣을 거쳐 ‘㑲ㄱ’로 돌아온 후 黃으로 상행하였
다가 다시 㑲으로 돌아오는 [㑲ㄱ-㑣-㑲ㄱ-黃-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반복하고 다시 ‘㑲ㄱ’를 연주한 후 太로
상행하였다가 ‘黃-㑲’의 선율로 이어지는 [㑲ㄱ-㑲-㑲ㄱ-太-黃-㑲]의 진행이다. 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음의 변형과 추가가 나타나는데
먼저 변형이 일어난 곳을 살펴보면 금합자보의 첫 번째 박부터 네 번째 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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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㑲ㄱ-㑣’선율이 신증금보의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의 ‘㑲ㄱ-㑲’의 선율로
전해진 곳이다. 㑣에서 㑲으로 음이 변형되었다. 음이 추가된 곳은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으로 금합자보에서는 없던 음인 太가 신증금보에서 새롭게 나타나
추가되었다.
한금신보는 ‘㑲-㑲ㄱ’의 선율에 이어 ‘청-청’의 선율을 ‘僙-㑲’으로 연주하고
이서서 㑲을 한 번 반복한 후 太로 상행하였다가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㑲
-㑲ㄱ-僙-㑲-㑲-太-黃-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신증금보의 첫 번째 음인 ‘㑲ㄱ’가 한금신보
에서는 두 번째 음으로 전해지고 있어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인 㑲이 앞동음반
복 방식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신증금보에는 네 번째 음인 太가 나오기 전까지
‘㑲-㑲ㄱ’의 선율인데 한금신보에는 여섯 번째 음인 太가 나오기 전까지 ‘僙-㑲
-㑲’의 선율로 전해져 僙이 한번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청-청-청’을 ‘僙-㑲-僙’의 선율로 연주한 후
‘㑲ㄱ’로 이어진다. 이후 太로 상행하였다가 黃을 두 번 반복하고 이어서 㑲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난 후 㑲을 한 번 더 반복하고 㑣으로 하행하는 선율로 [㑲
ㄱ-僙-㑲-僙-㑲ㄱ-太-黃-黃-㑲-㑲-㑣]의 진행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
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생략과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
과 두 번째 음이 ‘㑲-㑲슬기둥’으로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에서는 첫 번째 박에
‘㑲슬기둥’으로만 전해져 㑲이 한번 생략되었다. 한편 한금신보에서는 여섯 번째
음인 太가 나오기 전까지 ‘僙-㑲-㑲’의 선율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에서는 일곱
번째 박에 太가 나오기 전인 세 번째 박부터 여섯 번째 박까지 ‘僙-㑲-僙-㑲ㄱ’의
선율이 나타나 僙이 한번 추가되었다. 또한 한금신보의 여섯 번째 음부터 여덟
번째 음까지의 선율은 ‘太-黃-㑲’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일곱 번째 박부터 열 번
째 박까지 ‘太-黃-黃-㑲-㑲-㑣’으로 전해져 음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3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과 함께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로 인해 변형과 추가형태가 함께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
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 방식의 음의 추가와 새로운 음의 첨가로 인한 추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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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과 더불어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로 인한 음의 추가가 함께 나타
나 생략과 추가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4) 제1장 제4각
금합자보 㑣ㄱ 㑖 㑣 㑲ㄱ 㑣 㑲
신증금보 㑣ㄱ 㑖 㑣 㒇ㄱ 㑲 㑣 㑖
한금신보 㑣 㑣ㄱ 㑣청 㑣청 㑲 㒇 㑣 㑖
삼죽금보 㑣ㄱ 㑣 㑖 㑣 㑣 㒇 㑲 㑣 㑖 㑖청
<악보 84>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4각의 선율비교
<악보 84>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4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㑣슬기둥’으로 시작하여 㑖으로 하행하였다가 㑣으로 돌아온다.
이후 ‘㑲슬기둥’을 연주한 후 㑣을 거쳐 다시 㑲으로 돌아오는 [㑣슬기둥-㑖-㑣-
㑲슬기둥-㑣-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의 시작음은 ‘㑣슬기둥’이다. 이후 㑖으로 하행하였다가 㑣을 거쳐
‘㒇슬기둥’으로 상행한다. ‘㑲-㑣-㑖’의 순차적인 하행선율로 연결되어 [㑣ㄱ-㑖-
㑣-㒇ㄱ-㑲-㑣-㑖]의 진행을 보인다.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
는 과정에서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인 ‘㑲ㄱ’가
신증금보에서는 ‘㒇ㄱ’로 변형되었고 이후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인 㑲이
추가되었다. 금합자보의 마지막박인 여덟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㑲이 신증금보
에서는 일곱 번째 음이 㑖으로 변형되었다.
한금신보는 ‘㑣-㑣ㄱ’ 선율에 이어 㑣을 두 번 반복한 후 㑲을 거쳐 㒇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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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가 㑣-㑖으로 하행하는 [㑣-㑣ㄱ-㑣-㑣-㑲-㒇-㑣-㑖]의 선율이 나타난
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추가와 변형현상이 나타
난다. 신증금보의 첫 음인 ‘㑣ㄱ’가 한금신보에서는 두 번째 음으로 전해져
첫 번째 음에는 㑣이 추가되었다. 이후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인 㑖은 한금신
보의 세 번째인 㑣으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었다.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
섯 번째 음인 ‘㒇ㄱ-㑲’의 선율은 한금신보에서 ‘㑲-㒇’로 전해져 도치로 인한
음의 변형이 나타났다.
삼죽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한 번 반복하고 㑖으로 하행하였다가 㑣
을 두 번 더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후 㒇부터 㑲과 㑣을 거쳐 㑖까지 순
차적으로 하행진행이 나타나고 㑖을 반복하며 마무리되어 [㑣ㄱ-㑣-㑖-㑣-㑣-㒇
-㑲-㑣-㑖-㑖]의 진행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는 변
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한금신보의 세 번째 음인 ‘㑣이 삼죽금보에서는
세 번째 박에 㑖으로 변형되었고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㑣은 동음
반복 방식으로 추가된 음이다. 한편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인 ‘㑲-
㒇’선율은 삼죽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과 일곱 번째 박에 ‘㒇-㑲’으로 전해지
고 있어 도치로 인한 변형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㑖은
한금신보에는 없던 것으로 삼죽금보에서 동음반복형식으로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4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과 새로운 음의 추가가 나타나고 신
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
와 도치로 인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
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동음반복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5) 제1장 제5각85) 
85) 제1장 제5각의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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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太ㄱ 太 仲
신증금보 太ㄱ 太청 太ㄱ 太 仲
한금신보 太 太ㄱ 㑀청 太청 太 太ㄱ 太 仲
삼죽금보 太ㄱ 太 㑀청 太청 㑀청 太ㄱ 林太 太 仲 仲林 林仲太
<악보 85>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5각의 선율비교
<악보 85>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5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太를 한번 반복한 후 仲
으로 상행하는 [太ㄱ-太-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 ‘太ㄱ-太’로 시작하여 太ㄱ로 이어진 후 太를 반복하고 仲으로 상행
하는 [太ㄱ-太-太ㄱ-太-仲]의 진행이다.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
지는 과정에서 음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합자보의 첫 박인 ‘太ㄱ’를 연
주한 후 여음으로 지속하는 동안 신증금보에는 太가 추가되어 동음반복 방식으
로 음이 추가되었다. 이후에도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에서 太가 연주되고 여
덟 번째 박인 仲으로 연결되는 동안 신증금보는 세 번째 음부터 다섯 번째 음
까지 ‘太ㄱ-太-仲’으로 전해져 네 번째 음에 太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금신보는 太로 시작하여 ‘太ㄱ’로 이어진다. 이후 ‘㑀-太’의 ‘청-청’선율을
연주하고 다시 ‘太-太ㄱ’의 선율을 연주한 후 太를 한 번 더 반복하고 仲으로 상
행하는 [太-太ㄱ-㑀-太-太-太ㄱ-太-仲]의 선율이다. 두 악보를 비교해보면 신증
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신증금보 첫
음인 ‘太ㄱ’가 한금신보로 전해지면서 ‘太ㄱ’앞에 太가 앞동음방식으로 추가되어
‘太-太ㄱ’의 선율로 변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에서도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인 ‘太ㄱ’가 한금신보에서는
‘太-太ㄱ’로 전해졌다. 또한 신증금보에는 첫 번째 음과 세 번째 음 사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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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등장했던 太가 한금신보에서는 두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 사이에 ‘㑀-太’로
나타나 㑀가 한번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를 한 번 더 반복한다. 이어서 세 번째 박부
터 다섯 번째 박까지 ‘㑀-太-㑀’의 ‘청-청-청’선율이 나오고 여섯 번째 박에는 ‘太
ㄱ’가 나타난다. 일곱 번째 박에서는 ‘林-太’의 선율이 나오고 여덟 번째 박에서
太를 반복하고 아홉 번째 박에서 仲으로 상행한다. 이후 열 번째 박에서는 ‘仲-
林’의 선율이 나오고 마지막박인 열한번째 박에서는 ‘林-仲-太’로 하행하여 [太ㄱ
-太-㑀-太-㑀-太ㄱ-林-太-太-仲-仲-林-林-仲-太]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
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한금신보의 세 번
째 음과 네 번째 음에서 나타나는 ‘㑀-太’가 삼죽금보에서는 세 번째 박부터 다
섯 번째 박까지 ‘㑀-太-㑀’의 형태로 등장해 㑀가 한번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인 ‘太-太ㄱ’는 삼죽금보에서는
‘太ㄱ-林-太’로 변화되었는데 ㄱ의 위치 변화는 주법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太ㄱ’와 太사이에 林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나오는 삼
죽금보의 열 번째 박과 열 한번째 박에 나타나는 ‘仲-林’과 ‘林-仲-太’의 선율은
신증금보에는 없던 선율로 삼죽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5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 방식으로 음의 추가현상이 나타나고 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동음반복방식의 추가형태가 나
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과 새로
운 음의 첨가의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6) 제1장 제6각86)
86) 제1장 제6각의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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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太ㄱ 太 仲
신증금보 太ㄱ 太청 林ㄱ 南 林 仲
한금신보 太 太ㄱ 㑀청 太청 林 南 林 仲
삼죽금보 太ㄱ 太 㑀청 太청 㑀청 林 南 林 仲 仲청
<악보 86>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6각의 선율비교
<악보 86>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6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의 시작은 ‘太ㄱ’고 이를 여음으로 지속하다 太를 반복한 후 仲으로
상행하는 [太ㄱ-太-仲]의 진행이 나타난다.
신증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를 반복한 후 ‘林ㄱ’로 이어진다. 이후 南으로
상행하였다가 林을 거쳐 仲으로 하행진행하는 [太ㄱ-太-林ㄱ-南-林-仲]의 선율이
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먼저
금합자보의 첫 박과 여섯 번째 박 사이에는 다른 음이 등장하지 않고 첫 박인
‘太ㄱ’의 여음으로 지속되는 반면 신증금보는 첫 음인 ‘太ㄱ’와 세 번째 음인 ‘林
ㄱ’사이에 太가 추가되어 동음반복방식의 음 추가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세 번째
음인 ‘林ㄱ’는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음인 太가 변형된 것이고 이후 여덟 번째
박에 仲이 출현할 때까지 다른 음이 등장하지 않는 금합자보와 달리 신증금보
는 세 번째 음인 ‘林ㄱ’부터 마지막음인 仲이 나오기 전까지 南과 林이 새롭게
등장해 음의 추가형식이 나타난다.
한금신보는 太로 시작하여 ‘太ㄱ’가 이어서 나온다. 이후 ‘㑀-太’의 ‘청-청’선
율이 이어지고 林을 연주한 후 南으로 상행하였다가 林으로 돌아온 후 仲으로 하
행하는 [太-太ㄱ-㑀-太-林-南-林-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음의 추가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첫 음인 ‘太ㄱ’가 한금
신보에서는 ‘太-太ㄱ’로 전해져 앞동음반복의 방식으로 太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 125 -
있다.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인 太는 한금신보에서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으로 전해져 太가 한 번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를 한 번 더 연주한 후 ‘㑀-太-㑀’의 ‘청-청-
청’선율로 이어진다. 이후 林을 연주한 후 南으로 상행하였다가 林을 거쳐 仲으로
하행하고 마지막 박엔 仲을 반복하여 [太ㄱ-太-㑀-太-㑀-林-南-林-仲-仲]의 선
율을 보이고 있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동안 음의 추가현상이
발생하였다. 한금신보의 세 번째 네 번째 음에 나오는 ‘㑀-太’의 ‘청-청’선율이
삼죽금보에서는 세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까지 ‘㑀-太-㑀’의 ‘청-청-청’선율
로 나타나 㑀가 한번 추가되었다.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은 한금
신보에는 보이지 않아 삼죽금보에서 새롭게 동음반복형식으로 추가된 것이다.
여민락 제1장 제6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로 음
의 추가현상이 나타나고 음의 변형도 함께 나타났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
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7) 제1장 제7각87)
금합자보 太ㄱ 太
신증금보 太ㄱ 太 仲 太ㄱ 仲 太 太
한금신보 太 太ㄱ 太 仲 太 仲 太 太
삼죽금보 太ㄱ 林太 太 仲 仲 太 仲 無仲太 黃 黃仲
<악보 87>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7각의 선율비교 
87) 제1장 제7각의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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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7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음을 지속하다가 太를 한 번 더 반복하는 [太
ㄱ-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를 한번 반복하고 仲으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太ㄱ’로 하행한다. 이후 仲으로 상행하였다가 太로 하행한 후 太를 한 번 더 반
복하는 [太ㄱ-太-仲-太ㄱ-仲-太-太]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선율이 전해지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금합자보가 첫 박과 여섯 번째 박 사
이를 첫 박인 ‘太ㄱ’의 여음으로 지속하는 동안 신증금보는 太와 仲이 동음반복
의 방식과 새로운 음의 삽입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금합자보가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太로 마무리되는데 반해 신증금보는 ‘仲-太-太’의 선율
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금신보는 ‘太-太ㄱ’로 이어지는 선율로 시작된다. 이어서 太를 연주한 후
仲으로 상행하는 선율이 한 번 더 반복되고 太를 두 번 더 반복하는 [太-太ㄱ-太
-仲-太-仲-太-太]의 진행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는 음의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첫 음은 ‘太ㄱ’로 시작하지만 한금
신보에서는 첫 음에 太가 앞동음반복 방식으로 추가되어 ‘太-太ㄱ’로 나타난다.
삼죽금보는 ‘太ㄱ’로 시작되어 ‘林-太’의 선율이 이어지고 太를 한 번 더 연주
한 후 仲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 太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仲으로 상행한 후 ‘無-
仲-太’의 선율이 이어진다. 黃으로 하행한 후 ‘黃-仲’의 선율로 마무리되어 [太ㄱ-
林-太-太-仲-仲-太-仲-無-仲-太-黃-黃-仲]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추가와 변형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두 번
째 박에 나타나는 ‘林-太’선율 중 林은 한금신보에 없던 음으로 삼죽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고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인 仲이 삼죽금보에서는 네 번
째와 다섯 번째박에 ‘仲-仲’의 선율로 반복되어 나오므로 삼죽금보에서 동음반
복의 방식으로 仲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금신보의 일곱 번째 음
과 여덟 번째 음으로 등장하는 ‘太-太’선율은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 ‘無-仲-太’와 黃, 그리고 ‘黃-仲’의 선율로 전승되었으므로 음의 추가
와 변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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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 제1장 제7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로 음
의 추가현상이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앞
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 첨가와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와 음의 변형형태
가 나타났다.
     8) 제1장 제8각
금합자보 太ㄱ 仲 林 仲ㄱ 太
신증금보 㑖ㄱ 㑀 㑣 㑖ㄱ 㑖 㑀
한금신보 㑖 㑀 㑖 㑣 㑖 㑖ㄱ 㑖 㑀
삼죽금보 㑖 㑀 㑖-㑀 㑖 㑣 㑖ㄱ 㑖-㑀 㑣 㑖 㑣㑖㑀
<악보 88>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8각의 선율비교
<악보 88>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8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仲을 거쳐 林으로 상행하다가 다시 ‘仲ㄱ’를 거
쳐 太로 하행하는 [太ㄱ-仲-林-仲ㄱ-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금합자보보다 한옥타브 낮은 선율로 되어 있다. ‘㑖ㄱ’로 시작
하여 㑀로 하행하고 이어서 㑣으로 상행하였다가 ‘㑖ㄱ’로 하행한다. 이후 㑖을
한번 반복하고 㑀로 하행하는 [㑖ㄱ-㑀-㑣-㑖ㄱ-㑖-㑀]의 선율이다. 금합자보
와 신증금보는 옥타브의 차이가 있지만 옥타브의 차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간주
한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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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금합자보의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 나타나는 ‘太ㄱ-仲’의 선율이 신
증금보에서는 ‘㑖ㄱ-㑀’로 음의 위치가 도치되어 나타나 변형되었다. 이후 금합
자보의 여섯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은 ‘仲ㄱ-太’의 선율인데 신증금보에서는
이 선율이 네 번째 음부터 마지막 음인 여섯 번째 음까지 ‘㑖ㄱ-㑖-㑀’로 전해져
㑖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금신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㑀로 하행하였다가 㑖으로 돌아온 후 㑣으로 상
행하였다가 다시 㑖으로 하행한다. 이어서 ‘㑖ㄱ’를 연주한 후 㑖을 한 번 더 반
복하고 㑀로 하행하는 [㑖-㑀-㑖-㑣-㑖-㑖ㄱ-㑖-㑀]의 진행이다. 한금신보에는
신증금보의 첫 번째 박에 보이는 ‘㑖ㄱ’가 㑖으로 전승되어 주법의 변화가 나타
났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인 ‘㑀-㑣’의 선율이 한금신보에서는 두
번째 음부터 네 번째 음인 ‘㑀-㑖-㑣’의 선율로 전해져 㑖이 추가되었다. 또한 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인 㑣과 ‘㑖ㄱ’가 한금신보에서는 네 번째
음부터 여섯 번째 음인 ‘㑣-㑖-㑖ㄱ’로 전해져 㑖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㑀로 하행하였다가 세 번째 박에 ‘㑖-㑀’의 선율
을 연주한 후 㑖을 거쳐 㑣으로 상행하였다가 ‘㑖ㄱ’로 돌아온다. 이후 ‘㑖-㑀’의
선율을 거쳐 㑣으로 상행하였다가 㑖으로 하행하고 마지막 박에서는 ‘㑣-㑖-㑀’의
하행선율이 나타나 [㑖-㑀-㑖-㑀-㑖-㑣-㑖ㄱ-㑖-㑀-㑣-㑖-㑣-㑖-㑀]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
타난다. 한금신보의 세 번째 음은 㑖인데 반해 삼죽금보에서는 세 번째 박에
‘㑖-㑀’선율로 전해져 㑀가 추가되었고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
은 㑣과 㑖인데 이 선율이 삼죽금보에는 네 번째 박과 다섯 번째 박에 㑖과 㑣
으로 도치되어 변형되었다. 이후 한금신보의 여섯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음은
‘㑖ㄱ-㑖’의 선율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이 선율이 여섯 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까지 ‘㑖ㄱ-㑖-㑀-㑣-㑖’의 선율로 전해져 중간에 ‘㑖-㑀-㑣’의 선율이 추가되
었다. 또한 한금신보의 마지막음인 여덟 번째 음은 㑀인데 이 음이 삼죽금보
에서는 마지막박인 열 번째 박에 ‘㑣-㑖-㑀’로 전해져 㑣과 㑖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8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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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도치로 인한 변형과 동음반복형태의 추가
가 나타난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신증금보에는
없었던 음이 추가되고 ‘㑖ㄱ’앞에 동음반복형태의 㑖이 추가되었다. 한금신보에
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한금신보에서는 보이지 않던 음이 삼죽
금보에서 여러 번 추가되었고 도치로 인한 음의 변형도 나타났다.
       9) 제1장 제9각
금합자보 黃ㄱ 黃
신증금보 黃ㄱ 黃 黃ㄱ 㑲 㑣
한금신보 黃 黃ㄱ 僙흥 黃 黃 黃ㄱ 㑲 㑣
삼죽금보 㑣 黃 僙흥 黃 㑣㑲 黃 太 黃㑲 㑣 㑣청
<악보 89>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9각의 선율비교
<악보 89>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9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黃을 한 번 반복하는 선
율로 [黃ㄱ-黃]의 진행을 보인다.
신증금보는 ‘黃ㄱ’에 이어 黃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이후 ‘黃ㄱ’를 연주한 후 㑲
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黃ㄱ-黃-黃ㄱ-㑲-㑣]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
증금보로 전해지는 동안 음의 추가현상이 발생하였다. 금합자보가 첫 박의 ‘黃
ㄱ’와 다음 음인 여섯 번째 박의 黃사이를 ‘黃ㄱ’의 여음으로 지속하는 동안 신증
금보는 ‘黃ㄱ-黃-黃ㄱ’의 진행이 나타나 黃이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한번 추가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합자보가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난 黃으로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신증금보는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에 㑲과 㑣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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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신보는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에 ‘黃-黃ㄱ’가 나타난다. 이어서 옥타브
선율인 ‘僙-黃’을 연주한 후 ‘黃-黃ㄱ’의 선율이 이어지고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
하여 [黃-黃ㄱ-僙-黃-黃-黃ㄱ-㑲-㑣]의 진행을 보인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
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신증금보의 첫 음부터 세 번째
음까지의 선율은 ‘黃ㄱ-黃-黃ㄱ’의 단순한 선율인데 반해 한금신보에는 ‘黃ㄱ’
앞에 黃이 추가되고 이어서 세 번째 음에는 옥타브 아래음인 僙이, 다섯 번째 음
에는 黃이 한 번 더 추가되면서 앞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인한 음이 추가되어 ‘黃-
黃ㄱ-僙-黃-黃-黃ㄱ’의 선율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黃으로 상행하고 ‘僙-黃’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한
후 ‘㑣-㑲’의 선율에 이어 黃을 거쳐 太로 상행한다. 이후 黃부터 㑲을 거쳐 㑣으
로 순차적인 하행진행을 한 후 㑣을 반복하며 마무리하는 [㑣-黃-僙-黃-㑣-㑲-
黃-太-黃-㑲-㑣-㑣]의 선율이 나타난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먼저 한금신보의 첫 음인 黃이 삼죽
금보에는 㑣으로 변형되었고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음인 黃이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㑣으로 변형되고 㑲이 추가되었다. 삼죽금보의 일곱 번
째 박에 나오는 太와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黃-㑲’선율 중의 黃은 한금신보에
서는 볼 수 없었던 음으로 삼죽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의
마지막 박에 나오는 㑣도 동음반복형식으로 추가된 음이다.
여민락 제1장 제9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로 음
의 추가현상이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앞
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과 새로운 음 첨가와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
타났다.
       10) 제1장 제10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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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太ㄱ 黃 㑲 黃ㄱ 㑲 黃
신증금보 仲ㄱ 太 黃 㑲 黃ㄱ 仲 太 仲
한금신보 仲 太 黃 㑲 黃 仲 太 仲
삼죽금보 仲ㄱ 仲 太 黃㑲 㑣 㑣㑲 黃 仲黃太 仲 仲
<악보 90>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0각의 선율비교 
<악보 90>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0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한 후 ‘黃ㄱ’로 상행한다.
이후 㑲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黃으로 상행하는 [太ㄱ-黃-㑲-黃ㄱ-㑲-黃]의 선율
이다.
신증금보는 ‘仲ㄱ’로 시작하여 太와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진행한 후 ‘黃ㄱ’로
돌아온다. 이후 ‘仲-太-仲’의 선율이 이어져 [仲ㄱ-太-黃-㑲-黃ㄱ-仲-太-仲]의 진
행을 보이고 있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
형태가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의 첫 번째 박에 나타나는 ‘太ㄱ’가 신증금보에는
두 번째 음에 전하므로 신증금보의 첫 음인 ‘仲ㄱ’는 추가된 음이다. 이후 금
합자보의 일곱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나타났던 ‘㑲-黃’의 선율이 신증금보
에는 여섯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음에 仲과 太로 변형되어 전해진다. 또한 신증
금보의 여덟 번째 음인 仲은 금합자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이므로 仲이 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금신보는 仲부터 㑲까지 순차적으로 하행진행한 후 黃을 거쳐 仲으로 상행
하였다가 ‘太-仲’의 선율로 마무리되는 [仲-太-黃-㑲-黃-仲-太-仲]의 진행이다.
이는 신증금보의 선율형과 같으므로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동일하게 전
승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삼죽금보는 ‘仲ㄱ’에 이어 仲을 반복하고 ‘太-黃-㑲-㑣’의 순차적인 하행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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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다. 이어서 ‘㑣-㑲-黃’으로 상행진행을 한 후 ‘仲-黃-太’의 선율이 이어
지고 仲을 두 번 반복하는 선율로 마무리되어 [仲ㄱ-仲-太-黃-㑲-㑣-㑣-㑲-黃-
仲-黃-太-仲-仲]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
에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한금신보의 첫 음인 仲이 삼죽금보에서 ‘仲ㄱ-
仲’으로 전해져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仲이 추가되었다. 또한 한금신보의 세 번
째 음부터 다섯 번째 음까지의 선율인 ‘黃-㑲-黃’이 삼죽금보에서는 다섯 번째
박부터 여덟 번째 박까지 ‘黃-㑲-㑣-㑣-㑲-黃’으로 전해져 선율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금신보의 여섯 번째 음인 仲과 일곱 번째 음인 太는 삼죽금보
의 열 번째 박에 ‘仲-黃-太’로 전해져 黃이 추가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마지
막 박인 열두번째 박에서도 仲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0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의 첨가로 인한 추가형태와 음의 변형
현상이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같은 선율형
이 나타나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서는 동음반복방식과 새로운 음 첨가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11) 제1장 제11각
금합자보 太ㄱ 太
신증금보 太ㄱ 太 太ㄱ 太 黃
한금신보 太 太ㄱ 㑀 太 太 太ㄱ 太 黃
삼죽금보 黃㑲 太 㑀흥 太 仲 太 仲 仲太 黃 黃太
<악보 91>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1각의 선율비교
<악보 91>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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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제1장 제11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太ㄱ’를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太를 반복하는 [太ㄱ-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로 이어지는 선율을 한 번 반복한 후 黃으로
하행하는 [太ㄱ-太-太ㄱ-太-黃]의 선율진행이 나타난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
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현상이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에서 ‘太ㄱ-太’를 연
주하는 동안 신증금보에서는 ‘太ㄱ-太-太ㄱ-太’로 전해져 太가 동음반복의 방
식으로 두 번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금보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黃도 
금합자보에는 보이지 않던 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한금신보는 太로 시작하여 ‘太ㄱ’로 이어진 후 옥타브선율인 ‘㑀-太’를 연주한
다. 이어서 ’太-太ㄱ’의 선율로 연결된 후 太를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하는
[太-太ㄱ-㑀-太-太-太ㄱ-太-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
되는 과정에는 앞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인한 추가현상이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첫 번째 음인 ‘太ㄱ’가 한금신보에는 두 번째 음에 전해져 첫 번째 음에 나타나
는 太가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인 太는 한금신보에서 네
번째 음으로 전해져 세 번째 음으로 나오는 㑀도 추가된 음이다.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인 ‘太ㄱ’도 한금신보에서 여섯 번째 음으로 전해져 다섯 번째 음에
太가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黃-㑲’으로 시작하여 太로 상행했다가 ‘㑀-太’의 옥타브선율로 이
어지고 이후 仲으로 상행한다. 이후의 선율은 太에서 仲으로 상행했다가 仲을 반
복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한다. 마지막 박에서는 ‘黃-太’선율로 이어져서 [黃
-㑲-太-㑀-太-仲-太-仲-仲-太-黃-黃-太]의 진행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
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추가와 변형형태이다.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인 太가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黃으로 변형되었고 南이 추가되었다.
또한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음인 太는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서 仲으로
변형되었고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仲과 열 번째
박에 나오는 ‘黃-太’은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여민락 제1장 제11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 첨가 방식으로 인한
음의 추가현상이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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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반복 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
승되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과 함께 새로운 음 첨가와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12) 제1장 제12각
금합자보 太ㄱ 仲 太 黃ㄱ 太 黃
신증금보 太ㄱ 林 仲 仲ㄱ 太 黃
한금신보 太 林 仲 仲 仲ㄱ 太 黃
삼죽금보 仲ㄱ 太黃 林 仲 太仲 仲ㄱ 仲 林仲 太 黃 黃
<악보 92>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2각의 선율비교 
<악보 92>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1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仲으로 상행하였다가 太를 거쳐 ‘黃ㄱ’로 하행
한다. 이어서 太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黃으로 돌아오는 선율이 이어져 [太ㄱ-仲-
太-黃ㄱ-太-黃]의 진행을 보인다.
신증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으로 연결된다. 이어서
‘仲ㄱ’가 나타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太ㄱ-林-仲-仲ㄱ-太-黃]의 선율이
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의 악보를 비교해보면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금합자
보의 네 번째 박부터 여섯 번째 박까지의 선율이 ‘仲-太-黃ㄱ’ 인데 이 선율이 
신증금보에서는 두 번째 음부터 네 번째 음까지 ‘林-仲-仲ㄱ’로 전해져 선율이
변형되었다.
한금신보는 太에서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을 두 번 연주하고 ‘仲ㄱ’로 연결
되어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선율로 [太-林-仲-仲-仲ㄱ-太-黃]진행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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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
의 세 번째 네 번째 음에서 보이는 ‘仲-仲ㄱ’의 선율이 한금신보에서는 세번째
음부터 다섯 번째 음까지 ‘仲-仲-仲ㄱ’로 전해져 앞동음반복 방식으로 仲이 한번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仲ㄱ’로 시작되어 ‘太-黃’의 선율로 하행하다가 林으로 상행한 후
仲을 거쳐 ‘太-仲’의 선율을 연주한 후 ‘仲ㄱ’로 연결된다. 이후 仲을 한번 반복한
후 ‘林-仲’의 선율을 연주한 후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고 黃을 한 번 더 반복하
여 [仲ㄱ-太-黃-林-仲-太-仲-仲ㄱ-仲-林-仲-太-黃-黃]의 선율진행을 보인다. 
한금신보와 삼죽금보의 악보를 비교해보면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
되는 과정에 추가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인
太가 삼죽금보에서는 첫 번째박부터 두 번째 박까지 ‘仲ㄱ太-黃’으로 나타나 새
로운 음이 첨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한금신보의 세 번째 음부
터 다섯 번째 음까지의 ‘仲-仲-仲ㄱ’ 선율이 삼죽금보에서는 네 번째 박부터 여
섯 번째 박까지 ‘仲-太-仲-仲ㄱ’로 전해져 太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삼죽금보의 아홉 번째 박과 열 번째 박에 나오는 ‘仲-林-仲’선율은 한금신보에
는 없던 선율이므로 새롭게 추가된 선율이고 삼죽금보의 마지막 박에 반복되는
黃도 삼죽금보에서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된 음이다.
여민락 제1장 제12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현상이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
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앞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
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 첨가와 동음반복방식으
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13) 제1장 제1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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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㑲ㄱ 㑣 㑲ㄱ 黃 㑲
신증금보 㑲ㄱ 㑲청 㑲ㄱ 太 黃 㑲
한금신보 㑲 㑲ㄱ 僙청 㑲청 㑲 太 黃 㑲
삼죽금보 㑲ㄱ 僙청 㑲청 僙청 㑲ㄱ 㑲 太 黃 黃㑲
<악보 93>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3각의 선율비교
<악보 93>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3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㑣으로 연결되었다가 ‘㑲ㄱ’로 돌아온 후 黃으
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㑲으로 하행하는 [㑲ㄱ-㑣-㑲ㄱ-黃-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으로 연결되고 다시 ‘㑲ㄱ’를 연주한다. 이후
太로 상행하였다가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㑲ㄱ-㑣(청)-㑲ㄱ-太-黃-㑲]의
선율이다. 두 악보를 비교해보면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서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금합자보의 네 번째 박인 㑣이 신증금보에
서 두 번째 음에 㑲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또한 신증금보의 네 번
째 음인 太는 금합자보에서는 보이지 않던 음이므로 신증금보에서 새롭게 추
가된 음이다.
한금신보는 㑲으로 시작하여 ‘㑲ㄱ’로 연결된다. 이후 ‘청-청’을 ‘僙-㑲’으로
연주하고 㑲을 헌 번 반복한 뒤에 太로 상행하였다가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㑲-㑲ㄱ-僙-㑲-㑲-太-黃-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
는 과정을 살펴보면 음의 추가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신증금보의 첫
번째 음은 ‘㑲ㄱ’인데 이 부분이 한금신보에는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이 ‘㑲-
㑲ㄱ’로 전승되어 앞동음방식으로 㑲이 추가되었다.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인
㑲은 한금신보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음으로 전해지는데 ‘僙-㑲’으로 연주되므
로 僙이 한 번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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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청-청-청’을 ‘僙-㑲-僙’으로 연주하고 이어서
‘㑲ㄱ’와 㑲을 연주한다. 이후 太로 상행하였다가 黃을 거쳐 ‘黃-㑲’의 선율로 마
무리되어 [㑲ㄱ-僙-㑲-僙-㑲ㄱ-㑲-太-黃-黃-㑲]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금신
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과 추가가 나타나는데 한금신보
의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에 나오는 ‘㑲-㑲ㄱ’선율이 삼죽금보에는 ‘㑲ㄱ’로
전해져 㑲이 한번 생략되었다. 이후의 선율에서는 한금신보의 세 번째 음부터
다섯 번째 음까지의 ‘僙-㑲-㑲’의 선율이 삼죽금보에서는 세 번째 박부터 일곱
번째 박까지 ‘僙-㑲-僙-㑲ㄱ-㑲’의 선율로 나타나 僙과 㑲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금신보의 마지막 선율인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의 선율
은 ‘黃-㑲’인데 삼죽금보의 마지막 선율은 아홉 번째 박과 열 번째 박에 ‘黃-黃
-㑲’으로 나타나 黃이 동음반복 방식으로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13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현상과 새로운 음의 추가현상이 나타
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앞동음반복 방식의 추
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생략형태
와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14) 제1장 제14각
금합자보 㑣ㄱ 㑲 㑣 㑖ㄱ 㑀 㑖
신증금보 㑣ㄱ 㑲 㑣 㑖ㄱ 㑣 㑲
한금신보 太 㑲 㑣 㑖 㑲 㑣 㑲
삼죽금보 㑣ㄱ 㑣 㑲 㑣 㑣 㑖 㑲 㑖 㑲 㑲㑣
<악보 94>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4각의 선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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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4>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4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㑲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㑣으로 돌아온 후 ‘㑖ㄱ’
를 거쳐 㑀로 하행하다가 㑖으로 마무리되는 [㑣ㄱ-㑲-㑣-㑖ㄱ-㑀-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㑲으로 상행하였다가 㑣을 거쳐 ‘㑖ㄱ’로 하행
한다. 이후 㑣을 거쳐 㑲으로 상행하는 선율이 이어져 [㑣ㄱ-㑲-㑣-㑖ㄱ-㑣-㑲]
의 진행을 보인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의 악보를 살펴보면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음의 변형이 나타난다. 금합자보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박은 ‘㑀-㑖’인데 이 부분이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에
‘㑣-㑲’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금신보는 太로 시작하여 㑲과 㑣을 거쳐 㑖으로 하행하였다가 㑲으로 상행
한 후 㑣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㑲으로 돌아오는 [太-㑲-㑣-㑖-㑲-㑣-㑲]의 선율
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음의 변형과 추가
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첫 음인 ‘㑣ㄱ’가 한금신보에는 太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은
‘㑖ㄱ-㑣’인데 이 부분이 한금신보에는 네 번째 음부터 여섯 번째 음까지 ‘㑖-
㑲-㑣’의 선율로 전해져 㑲이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한번 반복하고 㑲으로 상행하였다가 㑣을
두 번 반복하는 선율로 이어진다. 이어서 㑖에서 㑲으로 연결되는 선율을 두 번
반복하고 ‘㑲-㑣’의 선율이 나타나 [㑣ㄱ-㑣-㑲-㑣-㑣-㑖-㑲-㑖-㑲-㑲-㑣]의 진
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의 변형과 추가
가 여러 번 나타난다. 한금신보의 첫 음인 太가 속악원보에서는 첫 번째 박
자에 ‘㑣ㄱ’로 전해져 변형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과 다섯 번째 박
에 나오는 㑣은 한금신보에는 없던 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한편 한금
신보의 여섯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음은 ‘㑣-㑲’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이 부분이
여덟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 ‘㑖-㑲-㑲-㑣’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과 추가가
나타난다.
여민락 제1장 제14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현상이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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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새로운 음 첨가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15) 제1장 제15각
금합자보 㑣ㄱ 㑣
신증금보 㑣ㄱ 㑣 㑣ㄱ 㑣 㑲
한금신보 㑣 㑣ㄱ 僙흥 㑣 㑣 㑣ㄱ 㑣 㑲
삼죽금보 㑣ㄱ 㑣 僙흥 㑣 㑣청 㑣ㄱ 㑣 㑣 㑲 㑲청
<악보 95>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5각의 선율비교 
<악보 95>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5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한 번 더 반복하는 [㑣ㄱ-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두 번 반복되고 㑲으
로 상행진행하는 [㑣ㄱ-㑣-㑣ㄱ-㑣-㑲]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 두
악보를 비교해보면 전승되는 과정에서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 방식
의 음의 추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합자보가 첫 번째 박에 나오는 ‘㑣ㄱ’
를 연주하는 동안 신증금보는 ‘㑣ㄱ’에 이어 㑣을 한번 반복하여 ‘㑣ㄱ-㑣’의
선율을 연주한다. 이는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에서도 적용되어 금합자보의
㑣이 신증금보에서는 ‘㑣ㄱ-㑣’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
이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에 㑲으로 나타나 음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금신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㑣ㄱ’로 연결된다. 이후 옥타브선율인 僙과 㑣
을 이어서 연주하고 ‘㑣-㑣ㄱ’로 이어진 후 㑣을 한 번 더 반복하고 㑲으로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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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㑣-㑣ㄱ-僙-㑣-㑣-㑣ㄱ-㑣-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음의 추가형태가 발생하였는데 신증금보의 첫 번째 음인
‘㑣ㄱ’가 한금신보에서는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에 ‘㑣-㑣ㄱ’의 형태로 전해지
고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인 㑣은 한금신보에서 옥타브대체음인 僙과 㑣으로
전해져 僙이 추가되었다. 신증금보의 세번째음인 ‘㑣ㄱ’ 역시 한금신보로 전
해지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에 ‘㑣-㑣ㄱ’로 나타나 앞동음방식으로 㑣이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으로 이어진 후 ‘僙-㑣’의 옥타브 선율로 연
결된다. 이후 㑣을 한번 반복하고 ‘㑣ㄱ-㑣’의 선율이 나타난 다음 㑣을 한번 반
복하고 㑲을 두 번 연주하는 [㑣ㄱ-㑣-僙-㑣-㑣-㑣ㄱ-㑣-㑣-㑲-㑲]의 선율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
보의 다섯 번째 박과 열 번째 박에 나오는 㑣과 㑲은 동음반복형태로 추가된 음
이다.
여민락 제1장 제15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로 추가형태
가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앞동음반복 방
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16) 제1장 제1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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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㑲ㄱ 黃 㑲 㑣ㄱ 㑲 㑣
신증금보 太ㄱ 黃 黃 㑲 黃ㄱ 㑲 㑣
한금신보 太ㄱ 黃 黃 㑲 黃 㑲 㑣
삼죽금보 太ㄱ 太 黃 黃 黃㑲 太 黃 仲黃㑲 㑣 黃㑣
<악보 96>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6각의 선율비교
<악보 96>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6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黃으로 상행하였다가 㑲으로 하행하는 선율에
이어 ‘㑣ㄱ’를 연주한 후 㑲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㑣으로 돌아오는 [㑲ㄱ-黃-㑲-
㑣ㄱ-㑲-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 는 ‘太ㄱ’로 시작하여 黃을 두 번 반복하고 㑲으로 하행하였다가 ‘黃
ㄱ’로 상행한다. 이후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太ㄱ-黃-黃-㑲-黃ㄱ-㑲-㑣]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변형형태 추
가형태가 함께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금합자보의 첫 번째 박에 나오는 ‘㑲ㄱ’
가 신증금보에서는 첫 번째 음에 나오는 ‘太ㄱ’로 변형되었고,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에 나타나는 黃은 금합자보에서는 없던 음으로 동음반복 방식으로 추가
되었다. 또한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㑣ㄱ’는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에 나오는 ‘黃ㄱ’로 변형되었다.
한금신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黃을 두 번 반복하고 㑲으로 하행하였다가 黃
으로 돌아온 후 다시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太ㄱ-黃-黃-㑲-黃-㑲-㑣]의 선
율이다. 신증금보와 한금신보 두 악보를 살펴보니 신증금보와 한금신보
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로 이어진 후 黃을 두 번 반복하고 ‘黃-㑲’
의 선율로 연결된다. 이후의 선율은 太를 연주하고 黃으로 하행하였다가 ‘仲-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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㑲’의 선율을 거쳐 㑣으로 하행한 후 ‘黃-㑣’으로 연결되는 선율이 나타나 [太ㄱ-
太-黃-黃-黃-㑲-太-黃-仲-黃-㑲-㑣-黃-㑣]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금신보
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나는
데 먼저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이 ‘太ㄱ’를 연주하는 동안 삼죽금보는 첫 번
째 박과 두 번째 박에서 ‘太ㄱ-太’를 연주하여 太가 추가되었다. 한금신보의 두
번째 음부터 네 번째 음까지 ‘黃-黃-㑲’의 선율이 나타나는 동안 삼죽금보에서
는 세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까지 ‘黃-黃-黃-㑲’의 선율이 나타나 黃이 한번
추가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太는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음인 黃이 변형된 것이다. 한금신보의 여섯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음으로
‘㑲-㑣’이 나오는 동안 삼죽금보에서는 일곱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 ‘黃-
仲-黃-㑲-㑣-黃-㑣’의 선율이 나타나 음이 다양하게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6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과 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현상이 나타
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일한 선율형이 전승
되어 동일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과 새로운 음 첨가로 인한 추가형태와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17) 제1장 제17각
금합자보 㑖ㄱ 㑖
신증금보 㑖ㄱ 㑖 㑖ㄱ 㑀 僙
한금신보 㑖 㑖ㄱ 僙흥 㑖 㑖 㑖ㄱ 㑀 㑀
삼죽금보 㑖ㄱ 㑖 僙흥 㑖 㑖㑣 㑖ㄱ 㑣㑖㑀 㑀청
<악보 97>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7각의 선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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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7>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7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㑖을 한번 반복하는 [㑖
ㄱ-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㑖을 한번 반복하고 ‘㑖ㄱ’를 한 번 더 연주한
후에 㑀를 거쳐 僙으로 하행하는 선율로 [㑖ㄱ-㑖-㑖ㄱ-㑀-僙]의 진행이 나타난
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금
합자보에서는 㑖이 두 번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에는 㑖이 세 번 나오므로 동음
반복 방식으로 㑖이 추가되었다. 이후 신증금보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인 㑀
와 僙도 금합자보에서는 볼 수 없던 음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금신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㑖ㄱ’로 연결된 후 옥타브 아래음인 僙과 㑖을
연주하고 다시 ‘㑖-㑖ㄱ’로 이어진다. 이후의 선율은 㑀를 두 번 반복하며 마무리
되어 [㑖-㑖ㄱ-僙-㑖-㑖-㑖ㄱ-㑀-㑀]의 진행을 보인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
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앞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먼저 신증금보의 첫 번째 음인 ‘㑖ㄱ’가 한금신보에서는 ‘㑖-㑖ㄱ’로 나타나
㑖이 추가되었다. 이후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인 㑖이 한금신보에서는 㑖의
옥타브아래의 대체음인 僙이 추가된 ‘僙-㑖’으로 전해져 僙이 추가되었다. 또한 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인 ‘㑖ㄱ’도 한금신보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에
‘㑖-㑖ㄱ’를 나타나 㑖이 추가되었다.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은
‘㑀-僙’인데 이 부분이 한금신보에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으로 ‘㑀-㑀’로 전
해져 음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삼죽금보는 ‘㑖ㄱ-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의 옥타브주법으로 이어진다. 이후
‘㑖-㑣’의 선율로 연결된 후 다시 ‘㑖ㄱ’를 연주한다. 이어서 ‘㑣-㑖-㑀’의 하행선
율이 나오고 㑀를 반복하며 마무리되는 [㑖ㄱ-㑖-僙-㑖-㑖-㑣-㑖ㄱ-㑣-㑖-㑀-
㑀]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의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음은 㑖인데 이 부분이 삼죽금보
에서는 다섯 번째 박에 ‘㑖-㑣’으로 전해져 㑣이 추가되었다. 이후의 선율에서도
한금신보의 일곱 번째 음은 㑀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이 부분이 여덟 번째 박
에 ‘㑣-㑖-㑀’로 전해져 음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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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 제1장 제17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의 첨가로 인한 추가현상
이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앞동음반복 방
식의 추가형태와 음이 변형되는 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
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의 첨가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18) 제1장 제18각
금합자보 㑖ㄱ 㑀 㑖 㑣ㄱ 㑖
신증금보 㑖ㄱ 㑲 㑣 㒇ㄱ 㑲 㑣 㑖
한금신보 㑖 㑲 㑣 㒇 㑲 㑣 㑖
삼죽금보 㑲 㑖 㑲 㑣 㑣㑲 㒇黃 㑲 㑣㑲 㑖 㑖청
<악보 98>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8각의 선율비교
<악보 98>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8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㑀로 하행하였다가 㑖을 거쳐 ‘㑣ㄱ’로 상행한
후 㑖으로 돌아오는 [㑖ㄱ-㑀-㑖-㑣ㄱ-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㑲으로 상행했다가 㑣으로 하행한 후 ‘㒇ㄱ’를
연주한다. 이후의 선율에서는 㑲과 㑣을 거쳐 㑖으로 순차적인 하행진행을 하여
[㑖ㄱ-㑲-㑣-㒇ㄱ-㑲-㑣-㑖]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의 두 악보를
비교해보면 첫 음과 마지막음을 제외하고는 선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금합자보에서 상이한 형태로 신증금보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금신보는 신증금보와 같은 [㑖-㑲-㑣-㒇-㑲-㑣-㑖]의 선율이다. 한금신
보의 선율형은 신증금보와 같은 선율형이므로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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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삼죽금보는 㑲으로 시작하여 㑖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㑲을 거쳐 㑣으로 상
행한다. 이후 ‘㑣-㑲’과 ‘㒇-黃’의 순차적인 선율을 연주하고 㑲으로 하행한다. 이
어서 ‘㑣-㑲’의 선율이 나타나고 㑖으로 하행한 후 㑖을 반복하며 마무리되는 [㑲
-㑖-㑲-㑣-㑣-㑲-㒇-黃-㑲-㑣-㑲-㑖-㑖]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
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먼저 한금신보의 첫 음인
㑖이 삼죽금보에는 두 번째 박에 전해져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㑲이 추가되었다. 또한 한금신보의 네번째 음인 㒇가 삼죽금보에서는 다섯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㑣-㑲-㒇-黃’으로 나타나 㑣과 㑲 그리고 黃음이 추가
되었다. 한금신보의 여섯 번째 음은 㑣인데 이 부분이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에 ‘㑣-㑲’으로 나타나 㑲이 추가되었다. 삼죽금보의 마지막박인 열 번째 박
에 나타나는 㑖은 한금신보에서는 없던 음으로 삼죽금보에서 동음반복 방식
으로 추가된 것이다.
여민락 제1장 제18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
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상이하게 전해지면서 독자적인 선율이 나타나고, 신증
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같은 선율형으로 전해져 동일형식
으로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 첨
가와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19) 제1장 제19각88)
88) 제1장 제19각의 금합자보,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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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太ㄱ 太 仲 太
신증금보 太ㄱ 太 黃 太ㄱ 仲 仲 太
한금신보 太 太ㄱ 太 太 太 太ㄱ 仲 仲 太
삼죽금보 太 太仲 林仲太 黃 黃 太ㄱ 仲林 仲 仲太 林仲太
<악보 99>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19각의 선율비교 
<악보 99>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9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太를 한번 반복한 후 仲
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太로 돌아오는 [太ㄱ-太-仲-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를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한다. 이후 ‘太
ㄱ’로 연결되고 仲으로 상행하여 한 번 더 반복한 후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太ㄱ-太-黃-太ㄱ-仲-仲-太]의 선율이 나타난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
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로 인한 추가현상이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의 첫 번째 박부터 여섯 번째 박까지 ‘太ㄱ-太’의 선율이 진
행되는 동안 신증금보는 ‘太ㄱ-太-黃-太ㄱ’로 연결되어 太와 黃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선율에서도 금합자보의 일곱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의 선
율이 ‘仲-太’인데 신증금보의 선율은 ‘仲-仲-太’로 나타나 仲이 추가되었다.
한금신보는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에 ‘太-太ㄱ’의 선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太를 세 번 반복하고 ‘太ㄱ’를 연주한 후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
로 하행하는 [太-太ㄱ-太-太-太-太ㄱ-仲-仲-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
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신증금보 의 첫 번째
음인 ‘太ㄱ’가 한금신보에서는 두 번째 음에 나타나 첫 번째 음인 太가 앞동음방
식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신증금보의 두 번째 세 번째 음인 ‘太-黃’선율이 한금
신보에서는 ‘太-太-太’ 선율로 전승되어 변형과 추가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 147 -
삼죽금보는 있고 太로 시작하여 ‘太仲’선율과 ‘林-仲-太’선율을 거쳐 黃으로
하행한다. 黃을 한번 반복한 후 ‘太ㄱ’로 상행한다. 이후 ‘仲-林’의 선율로 연결되
고 仲으로 하행했다가 ‘仲-太’와 ‘林-仲-太’선율로 이어져 [太-太-仲-林-仲-太-黃
-黃-太ㄱ-仲-林-仲-仲-太-林-仲-太]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
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은 ‘太-太ㄱ’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에
‘太-太-仲’의 선율로 나타나 仲이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인
太는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에 ‘林-仲-太’로 나타나 林과 仲이 추가되었다. 한
금신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은 ‘太-太’인데 삼죽금보에서는 네 번째
박과 다섯 번째 박에 ‘黃-黃’으로 변형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仲-林’선율은 한금신보에는 없던 선율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금신보
의 일곱 번째 음부터 아홉 번째 음까지의 선율은 ‘仲-仲-太’인데 삼죽금보에서
는 여덟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 ‘仲-仲-太-林-仲-太’의 선율이 나타나 음이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19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
로 음의 추가형태가 나타나고 이와 함께 변형형태고 함께 나타난다. 신증금보
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앞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와 변형형태
가 함께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
첨가로 인한 추가형태와 음의 변형이 함께 나타났다.
       20) 제1장 제20각89)
89) 제1장 제20각의 금합자보,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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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黃ㄱ 黃 太ㄱ 黃 太
신증금보 黃ㄱ 黃 太ㄱ 黃 太
한금신보 黃 黃ㄱ 黃 太 太 太 太
삼죽금보 黃ㄱ 黃 黃 黃 黃 黃 太 黃 太 黃太
<악보 100>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0각의 선율비교 
<악보 100>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0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黃을 한번 반복하고 ‘太ㄱ’로 상행했다가 黃을
거쳐 다시 太로 돌아오는 [黃ㄱ-黃-太ㄱ-黃-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금합자보와 같은 [黃ㄱ-黃-太ㄱ-黃-太]의 선율형으로 전해져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금신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黃ㄱ’로 연결되고 黃을 한번 반복한 후에 太로
상행하여 세 번 더 반복하는 [黃-黃ㄱ-黃-太-太-太-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
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신증금보
의 첫 번째 음인 ‘黃ㄱ’가 한금신보에서는 두 번째 음에 나타나 첫 번째 음인
黃이 앞동음반복 방식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부터 다섯
번째 음까지의 선율은 ‘太ㄱ-黃-太’인데 한금신보에서는 네 번째 음부터 일곱
번째 음까지 ‘太-太-太-太’의 선율로 나타나 음의 변형과 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죽금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黃을 다섯 번 반복하고 이후에 太로 상행했다
가 黃으로 하행하고 다시 太로 상행했다가 ‘黃-太’의 선율로 이어지는 [黃ㄱ-黃-
黃-黃-黃-黃-太-黃-太-黃-太]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부터
세 번째 음까지 黃이 세 번 반복되는데 반해 삼죽금보는 첫 번째 박부터 여섯
번째 박까지 黃이 다섯 번 나타나 음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금신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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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인 太는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인 黃으로 변형되었고 한금신보
의 여섯 번째 음인 太는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인 黃으로 변형되었다. 삼죽
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黃-太’선율은 신증금보에는 없던 선율로 새롭게
추가된 선율이다.
여민락 제1장 제20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일한 선율형으로 전승되어 동일형태가 나타나
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앞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
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
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 첨가로 인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21) 제1장 제21각
금합자보 㑖ㄱ 㑀 㑖 㑣ㄱ 㑖 㑣
신증금보 㑖ㄱ 㑖청 㑣ㄱ 黃 㑣 黃
한금신보 㑖 㑖ㄱ 僙청 㑖청 㑣 黃 㑲 黃
삼죽금보 㑖ㄱ 僙청 㑖청 僙청 㑣 黃 㑣㑲 黃 黃
<악보 101>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1각의 선율비교
<악보 101>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1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㑀로 하행했다가 㑖을 거쳐 ‘㑣ㄱ’로 상행한 후
㑖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㑣으로 돌아오는 [㑖ㄱ-㑀-㑖-㑣ㄱ-㑖-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 는 ‘㑖ㄱ’로 시작하여 㑖을 반복한 후 ‘㑣ㄱ’로 이어지고 黃으로 상행
했다가 㑣을 거쳐 다시 黃으로 돌아오는 [㑖ㄱ-㑖-㑣ㄱ-黃-㑣-黃]의 선율이다. 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의 선율을 비교해보면 두 악보가 상당히 다른 선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신증금보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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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상이한 선율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금신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㑖ㄱ’로 연결되고 이어서 ‘청-청’의 선율을 ‘僙-
㑖’으로 연주한다. 이후 㑣을 연주하고 黃으로 상행했다가 㑲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黃으로 돌아오는 [㑖-㑖ㄱ-僙-㑖-㑣-黃-㑲-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가와 변형의 형태가 함께 나타난다.
먼저 신증금보의 첫 번째 음인 ‘㑖ㄱ’가 한금신보에서는 두 번째 음에 나타나
첫 번째 음인 㑖이 앞동음방식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신증금보에 두 번째 음에
나타나던 㑖이 한금신보에서는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에 ‘僙-㑖’으로 나타나
僙이 한번 추가되었다. 한편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인 㑣은 한금신보에서
는 일곱 번째 음에 㑲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삼죽금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僙-㑖-僙’의 ‘청-청-청’선울로 이어지고 이후
㑣을 한번 연주한 후 黃으로 상행하였다가 ‘㑣-㑲’의 선율을 거쳐 黃을 두 번 반
복하는 [㑖ㄱ-僙-㑖-僙-㑣-黃-㑣-㑲-黃-黃]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생략과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한금신보의
첫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인 ‘㑖-㑖ㄱ’가 삼죽금보에서는 첫 번째 박에 ‘㑖ㄱ’로
전해져 㑖이 생략되었다. 이후 한금신보의 ‘僙-㑖’의 선율이 삼죽금보에서는
‘僙-㑖-僙’으로 나타나 僙이 한번 추가되었다. 또한 한금신보의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은 ‘㑲-黃’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이 부분이 여덟 번째 박부터 열 번
째 박까지 ‘㑣-㑲-黃-黃’으로 전해져 음이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21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선율이 상당부분 달라 상이형태로 나타나고, 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와
음의 변형이 함께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음의 생략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22) 제1장 제2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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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㑲ㄱ 㑲 黃
신증금보 㑣ㄱ 㑣 㑣ㄱ 太 黃
한금신보 㑲ㄱ 僙흥 㑲 㑲ㄱ 太 黃
삼죽금보 㑲ㄱ 㑲 僙흥 㑲 㑲청 㑲ㄱ 㑲 太 黃 黃
<악보 102>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2각의 선율비교 
<악보 102>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2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반복한 후 黃으로 상해하는 [㑲ㄱ-㑲-黃]
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반복하고 다시 ‘㑣ㄱ’로 이어진 후 太로
상행했다가 黃으로 하행하는 [㑣ㄱ-㑣-㑣ㄱ-太-黃]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와 
신증금보 두 악보를 비교해보면 음의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먼저 금합
자보의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는 㑲이 등장하는 반면 신증금보에는 첫
번째 음부터 세 번째 음까지 ‘㑣ㄱ-㑣-㑣ㄱ’로 전해져 음의 변형과 추가가 일어났
다. 이후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인 太는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이므로 신증
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금신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옥타브 아래음의 대체음인 僙으로 연결되고
이후 㑲으로 돌아온 후 다시 ‘㑲ㄱ’를 연주한다. 이후 太로 상행하였다가 黃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나 [㑲ㄱ-僙-㑲-㑲ㄱ-太-黃]의 진행을 보인다. 신증금보
에서 한금신보로 진행되는 과정에는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신증금보
의 첫 번째 음부터 세 번째 음까지의 선율인 ‘㑣ㄱ-㑣-㑣ㄱ’가 한금신보에서는
첫 번째 음부터 네 번째 음까지 ‘㑲ㄱ-僙-㑲-㑲ㄱ’로 나타나 㑣에서 㑲으로 음이
변형되었고 㑲의 옥타브 아래음의 대체음인 僙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㑲ㄱ’에 이어 㑲으로 연결된 후 ‘僙-㑲’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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㑲을 한번 반복한다. 이후 ‘㑲ㄱ’에 이어 㑲을 한번 반복하고 太로 상행했다가 黃
을 두 번 반복하는 [㑲ㄱ-㑲-僙-㑲-㑲-㑲ㄱ-㑲-太-黃-黃]의 선율이다. 한금신보
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현상이 일어나는데 모두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인 ‘㑲ㄱ’가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에 ‘㑲ㄱ-㑲’으로 전해져 㑲이 추가되었다. 이후 삼죽금보의 다
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㑲도 한금신보에는 없던 것으로 동음반복형태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후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인 ‘㑲ㄱ’는 삼죽금보에서 ‘㑲ㄱ-㑲’
으로 전해져 㑲이 한번 추가되었다. 또한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음과 여섯 번째
음은 ‘太-黃’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여덟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 ‘太-黃-黃’
으로 전해져 黃이 한번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22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함께 나타나고, 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음의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23) 제1장 제23각
금합자보 㑲ㄱ 㑲
신증금보 㑣ㄱ 㑣 黃 㑲ㄱ 㑲청
한금신보 㑲ㄱ 㑲 黃 㑲ㄱ 㑲청 㑲청
삼죽금보 㑲ㄱ 㑲 㑲 黃 黃 㑲 黃 黃㑲 㑣 㑣청
<악보 103>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3각의 선율비교 
<악보 103>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 153 -
나타나는 제1장 제23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南을 반복하는 [南ㄱ-南]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상행했다가 ‘㑲ㄱ’
로 하행한 후 㑲을 반복하며 마무리되어 [㑣ㄱ-㑣-黃-㑲ㄱ-㑲]의 선율이다. 금
합자보와 신증금보를 비교해보면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의
첫 박이 ‘南ㄱ’인데 반해 신증금보는 ‘㑣ㄱ’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이
후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인 㑣과 黃이 나타나는데 이는 금합자
보에서는 볼 수 없던 음들이라 신증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신증금보의 마지막음인 㑲도 동음반복형식으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한금신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한 번 반복하고 黃으로 상행한 후 ‘㑲ㄱ’
로 하행하였다가 㑲을 두 번 반복하여 [㑲ㄱ-㑲-黃-㑲ㄱ-㑲-㑲]의 선율이다. 신
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신
증금보의 첫 번째 두 번째 음인 ‘㑣ㄱ-㑣’이 한금신보에서는 ‘㑲ㄱ-㑲’으로 전
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이후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에 나타나는 㑲이 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에 ‘㑲-㑲’으로 나타나 㑲이 한번 추가
되었다.
삼죽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두 번 반복하고 이어서 黃을 두 번 반복
한 후 다시 㑲으로 하행한다. 이후 黃을 연주하고 ‘黃-㑲’의 선율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고 㑣을 반복하며 마무리되는 [㑲ㄱ-㑲-㑲-黃-黃-㑲-黃-黃-㑲-㑣-㑣]의
선율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먼저 한금신보의 첫 번째 두 번째 음이 ‘㑲ㄱ-㑲’인데 삼죽금보에
서는 첫 번째 박부터 세 번째 박까지 ‘㑲ㄱ-㑲-㑲’으로 나타나 㑲이 한 번 추가되
었다. 이후 한금신보의 세 번째 음인 黃도 삼죽금보에서는 네 번째 박과 다
섯 번째 박에 ‘黃-黃’으로 나타나 黃이 한 번 추가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일
곱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黃-黃-㑲’도 한금신보에서는 볼 수 없던
선율로 삼죽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선율이다. 이후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인 ‘㑲-㑲’은 삼죽금보에서 아홉 번째 박과 열 번째 박에 ‘㑣
-㑣’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여민락 제1장 제23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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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음의
추가형태가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과 새로운 음 첨가로 인한 추가형태와 음의 변
형형태가 나타났다.
       24) 제1장 제24각
금합자보 㑲ㄱ 太 黃ㄱ 㑲
신증금보 㑲ㄱ 太 黃 仲ㄱ 太 黃 㑲
한금신보 㑲 太 黃 仲 太 黃 㑲ㄱ
삼죽금보 㑲ㄱ 㑲 太 黃 黃太 仲ㄱ 仲 太 黃 黃㑲
<악보 104>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4각의 선율비교 
<악보 104>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4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太로 상행했다가 ‘黃ㄱ’를 거쳐 㑲으로 돌아오
는 [㑲ㄱ-太-黃ㄱ-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 는 ‘㑲ㄱ’로 시작해서 太로 연결된 후 黃으로 하행한다. 이후 ‘仲ㄱ’로
상행했다가 太와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㑲ㄱ-太-黃-仲ㄱ-太-黃-㑲]의 선율
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신
증금보의 세 번째 음인 黃은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새롭
게 추가된 음이고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ㄱ’는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인 ‘仲ㄱ’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나타난다. 또한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인 ‘太-黃’도 금합자보에서는 보이지 않던 선율로 신증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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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롭게 추가된 선율이다.
한금신보는 㑲으로 시작하여 太로 연결되었다가 黃으로 하행한 후 仲으로 상
행하였다가 太와 黃을 거쳐 ‘㑲ㄱ’로 마무리되는 [㑲-太-黃-仲-太-黃-㑲ㄱ]의 선
율이다. 한금신보의 선율형이 신증금보와 같으므로 한금신보는 신증금보
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삼죽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한번 반복하고 太로 상행했다가 黃으로
하행하여 ‘黃-太’의 선율로 연결된다. 이후 ‘仲ㄱ’로 상행하여 仲을 한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한 후 ‘黃-㑲’선율로 마무리되는 [㑲ㄱ-㑲-太-黃-黃-太-仲
ㄱ-仲-太-黃-黃-㑲]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
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먼저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인 㑲이 삼죽금보
에서는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에 ‘㑲ㄱ-㑲’으로 전해져 㑲이 한번 추가되었다.
이후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太’선율과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은 한금신보에서는 볼 수 없으므로 삼죽금보에서 추가된 것이다. 또한 한
금신보 의 일곱 번째 음인 ‘㑲ㄱ’가 삼죽금보에서는 열 번째 박에 ‘黃-㑲’으로
전해져 黃이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24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의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선율형이 같아 동일형태가 나
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과 새로
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25) 제1장 제2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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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㑣ㄱ 㑣
신증금보 㑣ㄱ 㑣 㑣ㄱ 㑣 㑲
한금신보 㑣ㄱ 僙흥 㑣 㑣ㄱ 㑣 㑲
삼죽금보 㑣ㄱ 㑣 僙흥 㑣 㑣청 㑣ㄱ 㑣 㑣 㑲 㑲
<악보 105>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5각의 선율비교 
<악보 105>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5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㑣을 한번 반복하는 선율
로 [㑣ㄱ-㑣]의 진행을 보인다.
신증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한번 반복하고 다시 ‘㑣ㄱ’와 㑣을 반복하
는 선율을 연주한 후 㑲으로 상행하는 [㑣ㄱ-㑣-㑣ㄱ-㑣-㑲]의 선율이다. 금합
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은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금합자보의 첫
박의 ‘㑣ㄱ’가 나오는 동안 신증금보는 첫 번째 음과 두 번째음에 ‘㑣ㄱ-㑣’이
나타나 㑣이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
에 나오는 㑣도 신증금보에서는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에 ‘㑣ㄱ-㑣’으로 전해
져 㑣이 추가되었다.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인 㑲은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
으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한금신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의 옥타브 아래음의 대체음인 僙으로 이어지
고 㑣으로 돌아온다. 이후 ‘㑣ㄱ’와 㑣을 연주하고 㑲으로 상행하여 [㑣ㄱ-僙-㑣-
㑣ㄱ-㑣-㑲]의 선율을 보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한금신보의 두 번째 음인 僙은 신증금보에는 없던 음
으로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한번 반복하고 㑣의 옥타브아래 대체음인
僙으로 이어진 후 다시 㑣으로 돌아온다. 이후 㑣을 한번 반복하고 ‘㑣ㄱ’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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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후 㑣을 두 번 반복한 후 㑲으로 상행해 㑲을 한번 반복하는 [㑣ㄱ-㑣-僙-㑣-
㑣-㑣ㄱ-㑣-㑣-㑲-㑲]의 선율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
에는 동음반복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인 ‘㑣ㄱ’
는 삼죽금보에서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에 ‘㑣ㄱ-㑣’으로 전해여 㑣이 한번
추가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㑣은 한금신보에는 없
던 것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인 ‘㑣ㄱ’는 삼죽금보에
서는 여섯 번째 박과 일곱번째 박에 ‘㑣ㄱ-㑣’으로 전해져 㑣이 한번 추가되었다.
삼죽금보의 마지막 박인 열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은 한금신보에는 없던 것으
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25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로 인
한 추가형태가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추
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26) 제1장 제26각
금합자보 㑖ㄱ 㑲 㑣 黃ㄱ 㑲 㑣
신증금보 㑖ㄱ 㑲 㑣 黃ㄱ 㑲 㑣
한금신보 㑖 㑲 㑣 㑲 黃 㑲 㑣
삼죽금보 黃ㄱ 黃太 仲太 仲 仲黃㑲 太 黃 仲黃㑲 㑣 黃㑣
<악보 106>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6각의 선율비교 
<악보 106>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6각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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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㑲으로 상행했다가 㑣으로 하행하다. 이후 ‘黃
ㄱ’로 상행한 후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㑖ㄱ-㑲-㑣-黃ㄱ-㑲-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도 금합자보와 같은 [㑖ㄱ-㑲-㑣-黃ㄱ-㑲-㑣]의 선율이 나타난다.
두 악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동일한 형태로 전승
되었다.
한금신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연결되었다가 㑣으로 하행한 후 다시 㑲
으로 돌아온다. 이후 黃으로 상행하였다가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㑖-㑲-㑣
-㑲-黃-㑲-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는 추
가형태가 나타나는데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인 㑲은 신증금보에는 없던 것으
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黃-太’와 ‘仲-太’의 선율을 거쳐 仲으로 연결된
다. 이후 ‘仲-黃-㑲’의 하행선율을 연주하고 太로 상행하였다가 黃으로 하행한 후
다시 ‘仲-黃-㑲’의 선율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고 ‘黃-㑣’의 선율로 마무리된다.
[黃ㄱ-黃-太-仲-太-仲-仲-黃-㑲-太-黃-仲-黃-㑲-㑣-黃-㑣]의 진행이다. 한금신
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선율이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
다.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부터 네 번째 음까지의 선율과 삼죽금보의 첫 번
째 박부터 여섯 번째 박까지의 선율을 비교해본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이
아닌 상이한 선율로 전승되고 있어 독자적인 선율로 변화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26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선율형이 같아 동일한 형태가 나타나고, 신증
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이 첨가되어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상이한 형태가 나
타났다.
       27) 제1장 제2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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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㑖ㄱ 㑖 㑣
신증금보 㑖ㄱ 㑖 㑖ㄱ 㑀 僙
한금신보 㑖ㄱ 僙흥 㑖 㑖ㄱ 㑀 㑀
삼죽금보 㑖ㄱ 㑖 僙흥 㑖 㑖㑣 㑖ㄱ 㑣㑖㑀 僙 僙청
<악보 107>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7각의 선율비교 
<악보 107>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7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㑖을 한번 반복하고 㑣으로 상행하는 [㑖ㄱ-㑖
-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㑖이 한번 반복되고 다시 ‘㑖ㄱ’를 연주한 후
㑀를 거쳐 僙으로 하행하는 [㑖ㄱ-㑖-㑖ㄱ-㑀-僙]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와 신
증금보 두 악보를 비교해보면 추가와 변형이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의 첫 번째
박에 나오는 ‘㑖ㄱ’가 신증금보에서는 ‘㑖ㄱ-㑖’으로 전해져 㑖이 한번 추가되
었다. 이후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박부터의 선율은 ‘㑖-㑣’인데 신증금보 에서
는 세 번째 음부터 ‘㑖ㄱ-㑀-僙’으로 전해져 음의 추가와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금신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㑖의 옥타브 아래음의 대체음인 僙으로 연결
되었다가 㑖으로 돌아온 후 ‘㑖ㄱ’를 연주하고 㑀를 두 번 반복하는 [㑖ㄱ-僙-㑖
-㑖ㄱ-㑀-㑀]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
가와 변형이 보이는데 한금신보의 두 번째 음에 나타나는 僙은 신증금보에
서는 없던 음으로 추가된 음이다. 한편 신증금보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은
‘㑀-僙’인데 한금신보는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에 ‘㑀-㑀’로 전해져 음의
변형을 볼 수 있다.
삼죽금보는 ‘㑖ㄱ-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㑖-㑣’
의 선율을 거쳐 다시 한 번 ‘㑖ㄱ’를 연주한다. 이후 ‘㑣-㑖-㑀’로 이어진 후 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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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행하고 僙을 한 번 더 연주하며 마무리되는 [㑖ㄱ-㑖-僙-㑖-㑖-㑣-㑖ㄱ-㑣
-㑖-㑀-僙-僙]의 선율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한금신보에서 첫 음인 ‘㑖ㄱ’가 나타날 때 
삼죽금보는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에 ‘㑖ㄱ-㑖’의 선율이 나타나 㑖이 추가되
었다. 이후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㑖-㑣’선율은 한금신보에서는
볼 수 없던 선율로 삼죽금보에서 추가되었다.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부터 여
섯 번째 음까지의 선율은 ‘㑖ㄱ-㑀-㑀’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 ‘㑖ㄱ-㑣-㑖-㑀-僙-僙’의 선율이 나타나 음의 추가와 변형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27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나고, 신증금
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
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또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
가 함께 나타났다.
       28) 제1장 제28각
금합자보 㑖ㄱ 㑖
신증금보 㑖ㄱ 㑲 㑣 㒇ㄱ 㑲 㑣 㑖
한금신보 㑖 㑲 㑣 㑲 㒇 㑲 㑣 㑖
삼죽금보 㑲 㑖 㑲 㑣 㑣㑲 㒇 㑲 㑣 㑲 㑖 㑖청
<악보 108>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8각의 선율비교
<악보 108>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8각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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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㑖을 한번 반복하는 [㑖ㄱ-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㑲으로 상행했다가 㑣으로 하행한다. 이후 ‘㒇
ㄱ’로 연결되어 㑲과 㑣을 거쳐 㑖으로 순차적인 하행진행을 하는 [㑖ㄱ-㑲-㑣-
㒇ㄱ-㑲-㑣-㑖]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의 선율은 상이한 선율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여러 음이 추가되어
독자적인 선율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한금신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㑲을 연주하고 㑣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㑲으
로 돌아온다. 이어서 ‘㒇ㄱ’를 연주하고 㑲과 㑣을 거쳐 㑖으로 순차적인 하행진
행을 하는 [㑖-㑲-㑣-㑲-㒇-㑲-㑣-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인 㑲은 
신증금보에는 없던 것으로 한금신보에서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㑲으로 시작해서 㑖을 연주하고 다시 㑲으로 돌아온 후 㑣으로
하행한다. 이후 ‘㑣-㑲’의 선율을 거친 후 㒇로 상행하였다가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한다. 다시 㑲을 연주하고 㑖으로 하행했다가 㑖을 한번 더 반복하며 마무리
되는 [㑲-㑖-㑲-㑣-㑣-㑲-㒇-㑲-㑣-㑲-㑖-㑖]의 선율이다. 한금신보에서 삼
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먼저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㑲은 한금신보에서는 볼 수 없던 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또한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인 㑲은 삼죽금보에서 다섯 번째 박에 ‘㑣-㑲’의 선율
로 전해져 㑣이 추가되었다. 삼죽금보의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㑲과 열한번째
박에 나오는 㑖도 한금신보에는 없던 것으로 삼죽금보에서 추가된 음들이다.
여민락 제1장 제28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다르게 전해지면서 상이형태로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
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도 추가형태와 나타났으며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
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생략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29) 제1장 제29각90)
90) 제1장 제29각의 금합자보, 신증금보, 한금신보, 삼죽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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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太ㄱ 黃 太
신증금보 太ㄱ 太 黃 太ㄱ 黃 太
한금신보 太ㄱ 太 太 太 太 太
삼죽금보 太 仲 林仲太 黃 黃 黃 太 黃 太 黃太
<악보 109>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29각의 선율비교 
<악보 109>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9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黃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太로 돌아오는 [太ㄱ-
黃-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에서 太로 연결되고 黃으로 하행했다가 ‘太ㄱ’로 돌아온다.
이후 黃으로 하행했다가 太로 마무리되는 [太ㄱ-太-黃-太ㄱ-黃-太]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가현상이 나타난다. 
금합자보의 첫 박에 나오는 ‘太ㄱ’가 신증금보에서는 ‘太ㄱ-太’로 전해져 太가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음에 나타나는 黃과 太는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한금신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를 다섯 번 반복하는 [太ㄱ-太-太-太-太-太]
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형태가 나타
난다.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은 黃인데 반해 한금신보에는
太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삼죽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仲으로 상행했다가 ‘林-仲-太’의 선율을 거쳐 黃을
세 번 반복한다. 이후 太로 상행했다가 黃으로 하행한 후 다시 太로 상행하여 ‘黃
-太’의 선율로 마무리되는 [太-仲-林-仲-太-黃-黃-太-黃-太-黃-太]의 진행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다.
- 163 -
먼저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인 ‘太ㄱ’가 삼죽금보에서는 첫 번째 박과 두 번
째 박에 ‘太-仲’으로 전해져 仲이 추가되었다. 이후의 선율에서는 신증금보가
太를 다섯 번 반복하는 선율인데 반해 삼죽금보는 林과 仲, 太, 黃등의 음들이
등장하고 太와 黃은 여러 번 반복되는 등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함께 일어났다.
여민락 제1장 제29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
로 추가형태가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변형
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30) 제1장 제30각91)
금합자보 太ㄱ 仲 林 仲ㄱ 太
신증금보 㑖ㄱ 㑀 㑖 㑣ㄱ 㑖 㑀
한금신보 㑖 㑀 㑖 㑣 㑖ㄱ 㑖 㑀
삼죽금보 㑖 㑀 㑖㑀 㑣 㑣 㑖ㄱ 㑖㑀 㑣 㑣㑖 㑣㑖㑀
<악보 110>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30각의 선율비교 
<악보 110>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30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仲을 거쳐 林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仲ㄱ’를 거
쳐 太로 하행하는 [太ㄱ-仲-林-仲ㄱ-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㑀로 하행했다가 㑖을 거쳐 ‘㑣ㄱ’로 상행한 후
다시 㑖을 거쳐 㑀로 하행하는 [㑖ㄱ-㑀-㑖-㑣ㄱ-㑖-㑀]의 선율이다. 금합자보
91) 제1장 제30각의 금합자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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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가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금합자보의 첫 번째 박에 나타나는 ‘太ㄱ’가 신증금보에는 두 번째 음으로 전
해지고 첫 번째 박에는 새로운 음인 ‘㑖ㄱ’가 추가되었다.
한금신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㑀로 내려갔다가 㑖을 거쳐 㑣으로 상행한다.
이후 ‘㑖ㄱ’를 연주하고 㑖을 한번 반복한 후 㑀로 하행하는 [㑖-㑀-㑖-㑣-㑖ㄱ-
㑖-㑀]의 선율이다. 신증금보가 한금신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
가 함께 나타나는데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인 㑣은 신증금보에는 없던 음으
로 한금신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인 ‘㑣ㄱ’는 
한금신보에서 다섯 번째 음에 ‘㑖ㄱ’로 전해져 음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삼죽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㑀로 하행했다가 ‘㑖-㑀’의 선율이 한 번 더 이
어지고 㑣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 ‘㑖ㄱ’를 연주하고 ‘㑖-㑀’의 선율로 이어진 후
㑣으로 상행하여 ‘㑣-㑖’을 연주하고 ‘㑣-㑖-㑀’의 하행선율로 마무리되는 [㑖-㑀-
㑖-㑀-㑣-㑣-㑖ㄱ-㑖-㑀-㑣-㑣-㑖-㑣-㑖-㑀]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여러 번 나타난다. 먼저 한금신보
의 세 번째 네 번째 음으로 ‘㑖-㑣’이 나타나는 동안 삼죽금보에서는 세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까지 ‘㑖-㑀-㑣-㑣’의 선율이 나타나 음이 추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한금신보의 다섯 번째 음부터 일곱 번째 음까지 ‘㑖ㄱ-㑖-㑀’
가 나타나는 동안 삼죽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 㑖과 㑣,
그리고 㑀가 여러 번 나타나 ‘㑖ㄱ-㑖-㑀-㑣-㑣-㑖-㑣-㑖-㑀’의 선율을 보여 음
의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여민락 제1장 제30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
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
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한금신보
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31) 제1장 제31각92)
92) 제1장 제31각의 금합자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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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黃ㄱ 黃
신증금보 黃ㄱ 黃 黃ㄱ 仲 太
한금신보 黃ㄱ 僙흥 黃 黃ㄱ 仲 仲 太
삼죽금보 㑣 黃 僙흥 黃 㑣㑲 黃ㄱ 黃太 仲 仲 仲太
<악보 111>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31각의 선율비교 
<악보 111>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31각의 선율이다.
금합자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黃을 한번 반복하는 [黃ㄱ-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黃ㄱ’에 이어 黃을 반복하고 다시 ‘黃ㄱ’로 이어진 후 仲으로 상
행하였다가 太로 하행하는 [黃ㄱ-黃-黃ㄱ-仲-太]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금합자보의 선율이 ‘黃ㄱ-黃’으
로 나타나는 동안 신증금보에서는 ‘黃ㄱ-黃-黃ㄱ’로 나타나 黃이 한번 추가되었
다. 이후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인 ‘仲-太’선율은 금합자보에
는 없던 선율로 신증금보에서 추가된 선율이다.
한금신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僙-黃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된 후 ‘黃ㄱ’를 연주
한다. 이후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로 하행하는 [黃ㄱ-僙-黃-黃ㄱ-仲-仲-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한금신보의 두 번째 음인 僙과 여섯 번째 음인 仲은 이전 악보인 
신증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한금신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黃-僙-黃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㑣-㑲’의
선율을 거쳐 ‘黃ㄱ’로 상행한다. 이후 ‘黃-太’의 선율을 거쳐 仲을 두 번 반복하고
‘仲-太’의 선율로 마무리되는 [㑣-黃-僙-黃-㑣-㑲-黃ㄱ-黃-太-仲-仲-仲-太]의 진
행이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음의 추가현상
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오는 㑣과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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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㑲’선율, 그리고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黃-太’선율은 한금신보에는 없던 선율
로 삼죽금보에서 추가된 선율이다. 또한 한금신보의 일곱 번째 음으로 나오
는 太는 삼죽금보에서 열 번째 박에 ‘仲-太’로 전해져 仲이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31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로 추
가형태가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는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32) 제1장 제32각93)
금합자보 黃ㄱ 黃청
신증금보 黃ㄱ 太 林 仲ㄱ 仲 太
한금신보 黃ㄱ 太 林 仲ㄱ 仲 太
삼죽금보 仲 黃 太 林 林 仲ㄱ 仲太 林 仲太 太黃
<악보 112> 19세기 전반까지 제1장 제32각의 선율비교 
<악보 112>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32각의 선율이다.금합자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黃으로 마무
리되는 [黃ㄱ-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太를 거쳐 林으로 상행했다가 ‘仲ㄱ’를 연주하
고 이어서 仲을 한번 반복한 후 太로 하행하는 [黃ㄱ-太-林-仲ㄱ-仲-太]의 선율
이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의 악보를 비교해보면 음이 추가되고 변형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금합자보에서 첫 박에 ‘黃ㄱ’가 나오는 동안 신증금보에는 첫
93) 제1장 제32각의 금합자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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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나타나는 ‘黃ㄱ’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에 ‘太-林’의 선율이 나타나 음
이 추가되었다. 한편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에 黃이 나타나는데 신증금보
에는 ‘仲ㄱ’가 등장해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이후에도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에 나오는 ‘仲-太’선율은 금합자보에서는 볼 수 없던 선율로
신증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금신보는 신증금보와 똑같은 선율을 보이고 있어 신증금보에서 한금
신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黃으로 하행하였다가 太를 거쳐 林을 두 번 반
복한다. 이후 ‘仲ㄱ’로 이어져 ‘仲-太’의 선율을 연주한 후 林으로 상행했다가 ‘仲-
太’와 ‘太-黃’의 선율로 마무리되는 [仲-黃-太-林-林-仲ㄱ-仲-太-林-仲-太-太-
黃]의 진행을 보인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현상이 나타
나는데 먼저 한금신보의 첫 음인 ‘黃ㄱ’는 삼죽금보의 두 번째 음에 黃으로
전해져 삼죽금보의 첫 번째 음에 나타나는 仲은 새롭게 추가된 음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금신보의 세 번째 음인 林은 삼죽금보에서는 네 번째 박과
다섯 번째 박에 ‘林-林’으로 전해져 林이 한번 추가되었다. 한금신보의 네 번째
음부터 여섯 번째 음까지의 선율은 ‘仲ㄱ-仲-太’인데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
부터 열 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仲ㄱ-仲-太-林-仲-太-太-黃’으로 음이 추가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32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의
선율이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로 추
가형태가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선율형이
같아 동일형태가 나타났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이상 20박장단으로 되어있는 여민락 제1장의 금합자보부터 신증금보, 한
금신보를 거쳐 삼죽금보까지의 악보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변화양상에 대해 살
펴보았다. 아래의 <표 68>에서 보이듯이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신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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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서 한금신보로,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의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추가형태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추가형태로는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추가가 함께 나타나는 방식
으로 24회 중 15회(62.5%) 나타난다.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추가형태로는 옥타브 아래음을 포함한 동음반복이 25회 중 19
회(76%)로 나타난다.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추가형태로는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추가가 함께 나타나는 방식으로 32회 중 24회
(75%) 나타난다.
한편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한금신보
에서 삼죽금보로의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변화양상
은 변형형태로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31.8%의 비율이 나타나
고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전승되면서 27.3%의 비율이 나타나며 한금신
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는 27.1%의 비율로 나타난다.
변화형태
전승악보 추가 변형 생략 동일 상이
금합자보 → 신증금보 54.6 31.8 - 4.5 9.1
신증금보 → 한금신보 59.1 27.3 2.3 11.3 -
한금신보 → 삼죽금보 64.6 27.1 6.2 - 2.1
<표 68> 19세기 전반까지 여민락 20박장단의 선율변화비율(%)
  
나. 10박장단의 선율변화
10박장단의 선율분석도 20박장단과 마찬가지로 현행가야금보를 기준으로 하
여 각 단위로 분석하겠다. 다만 10박장단인 제4장은 20박장단인 제1장과 한 각의
정간 수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1각과 제2각을 묶어서 제시하겠다. 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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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신증금보, 삼죽금보의 순으로 선율을 분석하고 이전시대 악보와 선율
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제4장 제1각과 제2각
금합자보 太ㄱ 太 仲ㄱ 太 黃 太ㄱ 黃 太
신증금보 太ㄱ 太 太ㄱ 太 黃 太ㄱ 林 仲 林ㄱ 太 黃
삼죽금보 太 㑀흥 太 太 太 黃 太 黃 林 仲 林 仲 太 黃 黃
<악보 113>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1-2각의 선율비교
<악보 113>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2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각
금합자보는 ‘太ㄱ’94)으로 시작되어 그 음을 여음으로 지속한다가 太95)를 한
번 반복하는 [太ㄱ-太]96)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로 이어지고 ‘太ㄱ-太’의 선율이 한 번 더 반
복된 후 黃으로 하행하는 [太ㄱ-太-太ㄱ-太-黃]의 진행을 보인다. 두 악보를 비
교해보면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형태가 발생하였
는데 금합자보가 첫 음에 나온 ‘太ㄱ’를 여음으로 지속하는 동안 신증금보는
‘太ㄱ’에 이어 太를 반복하여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太가 추가되었다. 금합자보
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太도 신증금보에서 ‘太ㄱ-太’의 형태로 전해져 동음
반복의 방식으로 太가 추가되었다.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인 黃은 금합자보
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선율이 나타나고 이어서 太를 두
94) 주법이나 주법과 함께 있는 음을 설명할 때는 ‘ ’를 사용하겠다.
95) 단독으로 음을 설명할 때는 율자를 사용하겠다.
96) 전체적인 선율형을 설명할 때는 [ ]표시를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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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반복한 후 黃으로 하행하는 선율로 [太-㑀-太-太-太-黃]의 진행을 보인다. 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
보의 세 번째 박인 㑀가 바로 그것이다. 신증금보가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
에서 ‘太ㄱ-太’의 선율이 나타나는 동안 삼죽금보는 ‘太-㑀-太’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하여 옥타브 아래음인 㑀가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음이 추가되었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일한 지속음 사이에
옥타브 아래음이 추가되어 선율이 확대되었다.
제4장 제2각
금합자보는 ‘仲ㄱ’로 시작하여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 후
‘太ㄱ’로 상행하였다가 黃을 거쳐 다시 太로 돌아오는 [仲ㄱ-太-黃-太ㄱ-黃-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으로 이어지고 다시
‘林ㄱ’를 연주한 후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太ㄱ-林-仲-林ㄱ-太-黃]의 진행
을 보인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다른
상이한 선율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증금보가 금합자보의 선율을 이어받지 않
고 독자적인 선율로 변화되어 전해졌음을 의미한다.
삼죽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黃으로 하행한다. 이후 林을 연주하고 仲으로 잠
시 하행하였다가 다시 林으로 상행한 후 仲과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고 마지막
에 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太-黃-林-仲-林-仲-太-黃-黃]의 선율이다. 신증금
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신증금보의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에 나타나는 ‘太ㄱ-林’의 선율이 삼죽금보에서는 ‘太-黃-
林’으로 나타나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黃이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부터 여섯 번째 음까지의 선율이 ‘林ㄱ-太-黃’으로 나타나는데 삼죽금
보의 다섯 번째 박부터 열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林-仲-太-黃-黃’으로 전해져
여섯 번째 박에 보이는 仲이 추가되었고 열 번째 박에 나오는 黃도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되었다.
- 171 -
여민락 제4장 제2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상이한 선율이 독자적인 선율로 발전하였고 신증금
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2) 제4장 제3각과 제4각
금합자보 㑲ㄱ 㑲 㑲ㄱ 㑣 㑲
신증금보 㑲ㄱ 㑲 黃 㑲ㄱ 㑲청 黃ㄱ 㑲 㑣 㑲ㄱ 㑣 㑲
삼죽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黃 㑲 㑣 㑣 㑲 太 仲
<악보 114>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3-4각의 선율비교
<악보 114>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3-4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3각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해서 㑲을 한번 반복하는 [㑲ㄱ-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㑲ㄱ’에 이어 㑲을 반복하고 黃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㑲ㄱ’로 돌
아와 㑲으로 마무리되는 [㑲ㄱ-㑲-黃-㑲ㄱ-㑲]의 진행을 보인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먼저 금합자보
가 ‘㑲ㄱ’를 여음으로 지속하는 동안 신증금보는 ‘㑲ㄱ’에 이어 㑲을 한번 반복
하며 㑲이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인 黃
은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신증금
보의 다섯 번째 음인 㑲도 금합자보에는 없던 것으로 신증금보에서 동음반
복형태로 나타난다.
삼죽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을 두 번 반복하고 다시 黃으로 상행한다. 이
후 㑲으로 연결되어 黃을 연주하고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黃-㑲-㑲-黃-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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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㑲-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
태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첫 음인 ‘㑲ㄱ’가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전하
므로 삼죽금보의 첫 박에 나오는 黃은 추가된 음이다.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은 ‘㑲ㄱ-㑲’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부터 아홉 번
째 박까지의 선율이 ‘㑲-黃-㑲-㑣’의 선율로 나타나 黃과 㑣이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3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음이 추가되었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이 삽입되어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4각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㑣으로 하행했다가 㑲으로 돌아오는 [㑲ㄱ-㑣-
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했다가 ‘㑲ㄱ’로 돌아온
후 㑣으로 내려갔다가 㑲으로 상행하는 [黃ㄱ-㑲-㑣-㑲ㄱ-㑣-㑲]의 선율이다. 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
신증금보의 첫 음인 ‘黃ㄱ’는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새롭
게 추가된 음이다. 또한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인 㑣과 㑲도
금합자보에서는 볼 수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연결되어 㑣을 두 번 반복한 후 㑲과 太
를 거쳐 仲으로 상행하는 [黃-㑲-㑣-㑣-㑲-太-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
과 다섯 번째 음인 ‘㑲ㄱ-㑣’이 삼죽금보에서는 다섯 번째 박과 일곱 번째 박에
㑣과 㑲으로 전해져 음의 도치로 인한 변형이 나타났다. 또한 신증금보의 여섯
번째 음인 㑲은 삼죽금보에서는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에 太와 仲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과 추가를 볼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4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음이 추가되었고 신증
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함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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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장 제5각과 제6각
금합자보 黃ㄱ 黃 仲 太ㄱ 太 仲
신증금보 黃ㄱ 黃 黃ㄱ 太 仲 太ㄱ 太 太ㄱ 林 仲
삼죽금보 黃 僙 黃 黃 仲 太 仲 太 㑀흥 太 太 黃 林 仲
<악보 115>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5-6각의 선율비교
<악보 115>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5-6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5각
금합자보는 ‘黃ㄱ’를 지속하다가 黃을 한 번 반복하고 仲으로 상행하는 [黃ㄱ
-黃-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黃ㄱ’에 이어 黃을 한 번 반복하고 ‘黃ㄱ’를 다시 연주한 후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하는 [黃ㄱ-黃-黃ㄱ-太-仲]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와 신증금
보의 악보를 비교해보니 음이 추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금합자보가
‘黃ㄱ’를 지속하는 동안 신증금보는 ‘黃ㄱ’에 이어 黃이 한번 추가되어 동음반복
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에 나타나는 太는 금합자보에
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97)는 黃으로 시작하여 ‘僙-黃’의 옥타브선율이 나타나고 黃을 한 번
더 반복한 후에 仲으로 상행하였다가 太로 내려온 후 다시 仲으로 돌아가는 [黃-
僙-黃-黃-仲-太-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는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신증금보의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에 ‘黃ㄱ-黃’의
선율이 나타날 때 삼죽금보에서는 ‘黃-僙-黃’의 옥타브선율이 나타나 僙이 추가
97)삼죽금보의 제4장에 나오는 ‘쓰렝’과 ‘싸렝’은 정간에 맞추어 역보하여 제4장 제5각에 나오는
  을 僙 黃 으로 기보하였다. 제9각, 제11각, 제12각, 제13각, 제15각, 제19각, 제
21각, 제25각, 제29각, 제31각, 제32각도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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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은 신증금보에서는 없던
음으로 삼죽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여민락 제4장 제5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추가현상을 볼 수
있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옥타브 아래음의 동음반
복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추가형태를 보인다.
제4장 제6각
금합자보는 ‘太ㄱ’에 이어 太를 한번 반복하고 仲으로 상행하는 [太ㄱ-太-仲]
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를 반복하고 다시 ‘太ㄱ’로 이어진 후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으로 하행하는 [太ㄱ-太-太ㄱ-林-仲]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니 추가현상이 나타난다. 금합자보가
‘太ㄱ’로 지속하는 동안 신증금보는 ‘太ㄱ’에 이어 太가 추가되어 동음반복이 나
타난다. 이후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부터 여덟 번째 박까지 ‘太-仲’의 선율이
나타나는 동안 신증금보는 세 번째 음부터 다섯 번째 음까지 ‘太ㄱ-林-仲’의 선
율이 나타나 林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선율이 이어지고 太를 한번 반복
한 후 黃으로 하행하였다가 林으로 상행하고 仲으로 마무리되는 [太-㑀-太-太-黃
-林-仲]의 진행을 보인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
면 추가현상이 나타난다. 신증금보가 첫 음과 두 번째 음에서 ‘太ㄱ-太’의 선율
이 나타나는 동안 삼죽금보는 첫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까지 ‘太-㑀-太’의
옥타브선율이 나타난다. 이는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㑀음이 추가
된 것인데 첫 번째 박에 나타나는 太의 옥타브 아래음인 㑀가 추가된 것으로 신
증금보의 동음반복선율이 옥타브선율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증금
보의 세 번째 음부터 다섯 번째 음까지 ‘太ㄱ-林-仲’의 선율이 나오는 동안 삼
죽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 ‘太-黃-林-仲’의 선율이 나타난
다. 신증금보의 太ㄱ가 삼죽금보에서는 太로 전해져 주법의 변화가 생겼고 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黃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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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 제4장 제6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형태와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음
이 추가되었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일한 지속음 사이에
옥타브 아래음과 새로운 음이 추가되어 선율이 확대되었다.
4) 제4장 제7각과 제8각
금합자보 太ㄱ 太 太ㄱ 仲 林 仲 太
신증금보 太ㄱ 太 太ㄱ 太 黃 太ㄱ 仲 林 仲ㄱ 仲 太
삼죽금보 太 㑀흥 太 太 太 黃 仲 太 仲 林 仲 仲 太 黃
<악보 116>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7-8각의 선율비교
<악보 116>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7-8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7각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를 반복하는 [太ㄱ-太]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에 이어 太를 반복하고 다시 한 번 ‘太ㄱ-太’의 선율이 이어
진 다음 黃으로 하행하는 [太ㄱ-太-太ㄱ-太-黃]의 진행이다. 금합자보에서 신
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의 첫 박에 나오는 ‘太
ㄱ’가 신증금보에서는 ‘太ㄱ-太’로 전해져 太가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되었
다. 이후에도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太가 신증금보에서는 세 번
째 음과 네 번째 음에 ‘太ㄱ-太’로 전해져 太가 추가되었다. 한편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인 黃은 금합자보에서는 없던 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진 후 太를 두 번 반
복하고 黃으로 하행하는 [太-㑀-太-太-太-黃]의 진행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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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로 전승된 과정을 살펴보면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옥타브아래
의 음인 㑀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7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仲을 거쳐 林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仲을 거쳐
太로 돌아오는 [太ㄱ-仲-林-仲-太]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太ㄱ’에 이어 仲이 나오고 林으로 상행했다가 ‘仲ㄱ’를 연주하고
仲을 한번 반복한 후 太로 하행하는 [太ㄱ-仲-林-仲ㄱ-仲-太]의 선율이다. 금합
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발생하였는데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부터 여덟 번째 박까지의 선율이 ‘仲-太’인데 반해 신증금보는 네 번째
음부터 여섯 번째 음까지의 선율이 ‘仲ㄱ-仲-太’의 선율로 仲이 동음반복의 방식
으로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太로 하행했다가 仲을 거쳐 林으로 상행한다.
이후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仲-太-仲-林-仲-仲-太-
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가형
태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첫 음인 ‘太ㄱ’가 삼죽금보에서는 두 번째 박에
전해져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타나는 仲이 추가되었다. 또한 삼죽금보
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黃도 신증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8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음이 추가되었고 신증금보
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
났다.
5) 제4장 제9각과 제10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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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㑣ㄱ 㑣 㑖ㄱ 㑲 㑣 黃ㄱ 㑲 㑣
신증금보 㑣ㄱ 㑣 㑣ㄱ 㑣 㑲 㑖ㄱ 㑲 㑣 黃ㄱ 㑲 㑣
삼죽금보 㑣 僙 㑣 僙 㑣 㑣 㑲 㑖 㑲 㑣 黃 㑲 㑣
<악보 117>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9-10각의 선율비교
<악보 117>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9-10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9각
금합자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반복하는 [㑣ㄱ-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에 이어 㑣이 반복되고 다시 한 번 ‘㑣ㄱ’와 㑣을 연주한 후
㑲으로 상행하는 [㑣ㄱ-㑣-㑣ㄱ-㑣-㑲]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금합자보가 첫 박에 ‘㑣ㄱ’가 나오는
동안 신증금보는 ‘㑣ㄱ’ 이후에 㑣이 추가되어 동음반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후
금합자보에서 여섯 번째 박에 㑣이 나오는 동안 신증금보는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에 ‘㑣ㄱ-㑣’의 선율이 이어져 㑣이 추가되었다.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인 㑲은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僙-㑣’으로 연결된다. 이후의 선율은 ‘僙-㑣’을
한 번 더 연주하고 㑣을 한 번 더 반복한 후 㑲으로 상행하는 [㑣-僙-㑣-僙-㑣-
㑣-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와 삼죽금보를 비교해보니 신증금보에 없던
僙이 세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나므로 추가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9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방식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음
이 추가되었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옥타브 아래의 동음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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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0각
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㑲으로 상행하였다가 㑣으로 하행한다. 이후
‘黃ㄱ’로 상행하였다가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㑖ㄱ-㑲-㑣-黃ㄱ-㑲-㑣]의 선
율이다.
신증금보는 금합자보와 동일한 선율로 [㑖ㄱ-㑲-㑣-黃ㄱ-㑲-㑣]의 진행이
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이어졌다가 㑣으로 하행한다. 이후 黃으
로 상행한 후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㑖-㑲-㑣-黃-㑲-㑣]의 선율이다. 삼
죽금보이 선율형은 신증금보의 선율형과 같으므로 신증금보와 동일하게 전
승되었다.
여민락 제4장의 제10각은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선
율형으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제4장 제11각과 제12각
금합자보 㑖ㄱ 㑖 㑣 㑖ㄱ 㑖
신증금보 㑖ㄱ 㑖 㑖ㄱ 㑀 㑣 㑖ㄱ 㑖 㑖ㄱ 㑀 㑀청
삼죽금보 㑖 僙 㑖 㑖 㑀 㑀 㑣 㑖 僙 㑖 㑖 㑖 㑖청
<악보 118>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11-12각의 선율비교
<악보 118>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1-12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1각
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㑖을 한번 반복하고 㑣으로 상행하는 [㑖ㄱ-㑖
-㑣]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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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금보는 ‘㑖ㄱ’에 이어 㑖을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반복하고 ‘㑖ㄱ’가 다시
한 번 이어진 후 㑀로 하행했다가 㑣으로 상행하는 [㑖ㄱ-㑖-㑖ㄱ-㑀-㑣]의 선율
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금
합자보의 첫 박 ‘㑖ㄱ’가 신증금보에서는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에 ‘㑖ㄱ-㑖’
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인 㑀도 금합자보에는 보이지 않
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으로 연결된 후 㑖을 한번 반복한다. 이
후 㑀를 두 번 반복하고 㑣으로 상행하여 [㑖-僙-㑖-㑖-㑀-㑀-㑣]의 선율이다. 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
의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 나오는 ‘僙-㑖’의 선율에서 㑖의 옥타브 아래음의
대체음인 僙이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부터 다섯 번째 음까지
의 선율은 ‘㑖ㄱ-㑀-㑣’인데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㑖-㑀-㑀-㑣’의 선율로 㑀가 한번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1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방식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음
이 추가되었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
가형태가 나타난다.
제4장 제12각
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㑖을 반복하는 [㑖ㄱ-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에 이어 㑖을 한번 반복하고 다시 ‘㑖ㄱ’로 이어진 후 㑀로
하행했다가 㑀를 반복하며 마무리되는 [㑖ㄱ-㑖-㑖ㄱ-㑀-㑀]의 선율이다. 금합
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두 번
째 음인 㑖은 금합자보에서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추가되어 동음반복
이 되었다. 이후 신증금보의 네 번째음과 다섯번째 음인 㑀도 동음반복의 방식
으로 추가된 음들이다.
삼죽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으로 연결된 후 㑖을 세 번 반복하고 마
무리 되는 [㑖-僙-㑖-㑖-㑖-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
지는 과정에서 추가형태와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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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번째 박에 나오는 ‘僙-㑖’의 선율에서 옥타브 아래음의 대체음인 僙이 추가
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네 번째와 다섯번째 음인 ‘㑀-㑀’가 삼죽금보에서는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에 ‘㑖-㑖’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여민락 제4장 제12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방식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
가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의 방식으
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난다.
7) 제4장 제13각과 제14각
금합자보 㑖ㄱ 㑀 㑖 㑲ㄱ 㑣 㑲 㑣ㄱ 㑲 㑣 㑖ㄱ 㑀 㑖
신증금보 㑖ㄱ 㑖 㑲ㄱ 㑲 㑣ㄱ 㑲 㑣 㑖ㄱ 㑣 㑲
삼죽금보 㑖 僙 㑖 㑲 僙 㑲 㑣 㑲 㑣 㑖 㑲 㑣 㑲
<악보 119>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13-14각의 선율비교
<악보 119>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3-14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3각
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㑀를 거쳐 㑖으로 돌아온 후 ‘㑲ㄱ’로 이어져
㑣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㑲으로 돌아오는 [㑖ㄱ-㑀-㑖-㑲ㄱ-㑣-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에 이어 㑖을 한번 반복하고 이어서 ‘㑲ㄱ’를 연주한 후 㑲
을 한번 반복하는 [㑖ㄱ-㑖-㑲ㄱ-㑲]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생략현상이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㑀와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㑣이 신증금보에서는 생략되어 전해지고 있다.
삼죽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으로 이어진다. 이후 㑲을 연주하고 ‘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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㑲’으로 연결되어 [㑖-僙-㑖-㑲-僙-㑲]이 나타난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세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㑖의 옥타브 아래음의 대체음인 僙
이 삽입되어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여민락 제4장 제13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이 탈락되어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14각
금합자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㑲으로 한음 상행하였다가 다시 㑣으로 돌아온
후 ‘㑖ㄱ’를 연주하고 㑀로 하행하였다가 㑖으로 돌아오는 [㑣ㄱ-㑲-㑣-㑖ㄱ-㑀-
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에서 㑲으로 이어지고 다시 㑣으로 돌아온다. 이후 ‘㑖ㄱ’로
연결되고 㑣을 거쳐 㑲으로 상행하는 [㑣ㄱ-㑲-㑣-㑖ㄱ-㑣-㑲]의 선율이다. 금
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금
합자보의 일곱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㑀-㑖’선율이 신증금보에
서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에 ‘㑣-㑲’으로 변형되었다.
삼죽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상행했다가 㑣으로 돌아오고 㑖에서 㑲
으로 상행했다가 㑣을 거쳐 다시 㑲으로 돌아오는 [㑣-㑲-㑣-㑖-㑲-㑣-㑲]의 선
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신증금
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은 ‘㑖ㄱ-㑣-㑲’의 선율인데 삼죽금보는 여섯
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까지 ‘㑖-㑲-㑣-㑲’의 선율이 나타나 㑲이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4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
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의 삽입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8) 제4장 제15각과 제1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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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㑣ㄱ 㑣 㑲ㄱ 㑣 㑖 㑣 㑖 㑣
신증금보 㑣ㄱ 㑣 㑣ㄱ 㑣 㑖 㒇ㄱ 㑲 㑣 㑖 㑣ㄱ 黃 㑲 黃
삼죽금보 㑣 僙 㑣 僙 㑣 㑣 㑖 黃 㑲 㑣 㑖 㑣 黃 㑲 黃
<악보 120>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15-16각의 선율비교
<악보 120>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5-16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5각
금합자보는 ‘㑣ㄱ’로 시작해 㑣을 반복하는 [㑣ㄱ-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에서 㑣으로 이어지고 다시 한 번 ‘㑣ㄱ-㑣’의 선율이 반복
된 후 㑖으로 하행한다. [㑣ㄱ-㑣-㑣ㄱ-㑣-㑖]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
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금합자보는 첫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만 ‘㑣ㄱ’와 㑣음이 나타나는 반면 신증금보는 첫 번째 음인 ‘㑣ㄱ’에 이어
㑣이 추가되어 동음반복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음인 㑣에도 㑣이 추가되어 동음반
복형태가 나타난다. 이후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에 나타나는 㑖도 금합자보
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㑣으로 시작되어 ‘僙-㑣’이 나타나고 이어서 ‘僙-㑣’이 한 번 더
나타난다. 이후 㑣이 한번 반복되고 㑖으로 하행하여 [㑣-僙-㑣-僙-㑣-㑣-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 없던 僙이 세 번째 박과 일곱 번째 박에 추가되어 추가
형태로 전승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5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방식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㑣을 거쳐 㑖으로 하행한다. 이후 㑣으로 한음
상행하였다가 한음 아래인 㑖으로 하행하고 다시 㑣으로 돌아오는 [㑲ㄱ-㑣-㑖-
㑣-㑖-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㒇ㄱ’로 시작하여 㑲과 㑣을 거쳐 㑖으로 하행하고 ‘㑣ㄱ’로 이어
진 후 黃으로 상행하였다가 㑲을 연주하고 다시 黃으로 돌아오는 [㒇ㄱ-㑲-㑣-㑖
-㑣ㄱ-黃-㑲-黃]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금합자보의 첫 박에 나오는 ‘㑲ㄱ’가 신증금보에서는
두 번째 음에 㑲으로 전해지므로 신증금보의 첫 음으로 나오는 ‘㒇ㄱ’는 추가된
음이다. 이후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부터 여덟 번째 박까지의 선율이 ‘㑣-㑖-
㑣’인데 신증금보는 다섯 번째 음부터 여덟 번째 음까지 ‘㑣ㄱ-黃-㑲-黃’으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고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는 黃으로 시작해서 㑲과 㑣을 거쳐 㑖으로 하행하고 다시 㑣을 거
쳐 黃으로 상행한다. 이후 㑲으로 내려갔다가 黃으로 마무리되는 [黃-㑲-㑣-㑖-
㑣-黃-㑲-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첫 박에 나
오는 음이 변형되었는데 신증금보에서는 첫 음이 ‘㒇ㄱ’이던 것이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黃으로 변형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6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
고 음의 변형도 함께 나타났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9) 제4장 제17각과 제18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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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㑲ㄱ 㑲 㑲ㄱ 㑣 㑲
신증금보 㑲ㄱ 㑲 黃 㑲ㄱ 㑲청 㑣ㄱ 㑲 太 黃ㄱ 太 黃 㑲
삼죽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㑣 㑲 太 仲 黃 太 黃 㑲
<악보 121>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17-18각의 선율비교
<악보 121>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7-18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7각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반복하는 [㑲ㄱ-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㑲ㄱ’에서 㑲을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상행했다가 ‘㑲ㄱ’로 돌아
온 후 㑲으로 마무리되는 [㑲ㄱ-㑲-黃-㑲ㄱ-㑲]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
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금합자보가 첫 박에 나오는 ‘㑲ㄱ’
가 지속되는 동안 신증금보는 첫 번째 음부터 세 번째 음까지 ‘㑲ㄱ-㑲-黃’의
선율이 나타나 㑲과 黃이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에 나오는
㑲도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을 두 번 반복하고 黃으로 돌아온다. 이후 㑲을
연주하고 黃으로 상행했다가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黃-㑲-㑲-黃-㑲-黃-㑲-
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첫 음인 ‘㑲ㄱ’가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㑲으로 전해져 삼죽금
보의 첫 음인 黃은 새롭게 추가된 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의 선율이 ‘㑲ㄱ-㑲’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까지 ‘㑲-黃-㑲-㑣’으로 나타나 黃과 㑣이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7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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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이 삽입
되어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18각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해서 㑣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㑲으로 돌아오는 [㑲
ㄱ-㑣-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㑲을 거쳐 太로 상행했다가 ‘黃ㄱ’로 연결된다.
이후 太에서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㑣ㄱ-㑲-太-黃ㄱ-太-黃-㑲]의 선율이
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의 악보를 비교해보니 유사한 선율을 찾아볼 수 없
었다. 이는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선율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
고 독자적인 선율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삼죽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㑲과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한다. 이후 黃에서
太로 연결된 후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㑣-㑲-太-仲-黃-太-黃-㑲]의 선율이
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은 신증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여민락 제4장 제18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의 전승과정을 살펴보니 상이한 선율로 나타나 독자적인 선율로
발전하였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이 첨가되어 추가
형태가 나타났다.
10) 제4장 제19각과 제20각
금합자보 㑣ㄱ 㑣 㑲ㄱ 㑣 㑲
신증금보 㑣ㄱ 㑣 㑣ㄱ 㑣 㑖 仲ㄱ 太 黃 㑲 㑣ㄱ 㑲 太
삼죽금보 㑣 僙 㑣 僙 㑣 㑣 㑖 仲 太 黃 㑲 㑣 黃 㑲 太 仲
<악보 122>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19-20각의 선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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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2>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9-20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9각
금합자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반복하는 [㑣ㄱ-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에 이어 㑣을 연주하는 선율을 한번 반복하고 㑖으로 하행
하는 [㑣ㄱ-㑣-㑣ㄱ-㑣-㑖]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
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금
합자보의 첫 박에 나오는 ‘㑣ㄱ’가 지속되는 동안 신증금보에서는 첫 번째 음
과 두 번째 음에 ‘㑣ㄱ-㑣’이 나타나 㑣이 추가되었다. 이후에도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에 나타나는 ‘㑣ㄱ-㑣’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㑣이 추가되었
다. 또한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인 㑖은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
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㑣에서 ‘僙-㑣’으로 연결되고 이후 ‘僙-㑣’을 연주한 후 㑣이 반복
되고 㑖으로 하행하여 [㑣-僙-㑣-僙-㑣-㑣-㑖]의 선율진행을 보인다. 삼죽금보
의 세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신증금보에 없던 僙이 추가되었으므로 추가형
태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19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삽입되는 방
식으로 추가형식이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동음반
복의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20각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㑣으로 한 음 내려갔다가 다시 㑲으로 돌아오
는 [㑲ㄱ-㑣-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仲ㄱ’로 시작하여 太와 黃 그리고 㑲을 거쳐 ‘㑣ㄱ’로 하행한 후
㑲을 거쳐 太로 상행하는 [仲ㄱ-太-黃-㑲-㑣ㄱ-㑣-太]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의 두 악보를 비교해보니 서로 상이한 가락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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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증금보가 금합자보의 선율을 이어받지 않고 독자적인 선율로 발전했
다고 볼 수 있겠다.
삼죽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太-黃-㑲-㑣’의 순차적인 하행진행을 보인 후
黃으로 상행한다. 이후 㑲으로 연결되어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하는 [仲-太-黃-
㑲-㑣-黃-㑲-太-仲]의 진행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
되는 음들이 있는데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과 열 번째 박에
나타나는 仲은 신증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삼죽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여민락 제4장 제20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상이한 선율이 나타나 독자적인 선율로 발전
하였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
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음이 탈
락되어 생략형태가 나타났으며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까지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한 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생략형태가 나타나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
승에서는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11) 제4장 제21각과 제22각
금합자보 黃ㄱ 黃 黃ㄱ 太 仲 太 黃
신증금보 黃ㄱ 黃 黃ㄱ 㑲 太ㄱ 黃ㄱ 㑲 黃 仲ㄱ 太 黃
삼죽금보 黃 僙 黃 黃ּך 黃 太 黃 㑲 黃 黃 仲太 黃
<악보 123>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21-22각의 선율비교
<악보 123>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1-22각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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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1각
금합자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黃을 반복하는 [黃ㄱ-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黃ㄱ’에 이어 黃을 반복하고 다시 ‘黃ㄱ’로 연결된 후 㑲으로 하
행했다가 ‘太ㄱ’로 이어지는 [黃ㄱ-黃-黃ㄱ-㑲-太ㄱ]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인 黃
은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된 음이고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
인 㑲과 ‘太ㄱ’도 금합자보에서는 볼 수 없던 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黃에서 ‘僙-黃’으로 이어진 후 ‘僙-黃-黃’의 선율을 연주하고 太로
상행하여 [黃-僙-黃-黃‘싸랭’-黃-太]의 선율을 보인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
로 전승되면서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에 僙이
추가되었고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인 㑲이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에 나오
는 黃으로 변형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21각의 선율은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동음반복의 방식에 의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22각
금합자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黃ㄱ-太-仲-太-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㑲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黃으로 돌아온 후 ‘仲
ㄱ’로 연결되어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黃ㄱ-㑲-黃-仲ㄱ-太-黃]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금
합자보의 첫 번째 박부터 여섯 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黃ㄱ-太-仲’인데 신증금
보의 첫 번째 음부터 네 번째 음까지의 선율은 ‘黃ㄱ-㑲-黃-仲ㄱ’로 전해져 음
의 추가와 변형을 볼 수 있다.
삼죽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하행했다가 黃을 두 번 반복한 후 ‘仲-
太’의 선율을 연주한 후 黃으로 마무리되는 [黃-㑲-黃-黃-仲-太-黃]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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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은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된 음이다.
여민락 제4장 제22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
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12) 제4장 제23각과 제24각
금합자보 㑲ㄱ 㑣 㑲 太ㄱ 仲 太 黃ㄱ 太 黃
신증금보 㑲ㄱ 㑲 㑣 㑲ㄱ 㑣 㑲 太ㄱ 仲 仲 太 黃ㄱ 太 黃 㑲
삼죽금보 㑲 黃 㑲 㑣 㑲 㑣 㑲 太 仲 仲 太 黃 太 黃 㑲
<악보 124>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23-24각의 선율비교
<악보 124>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3-24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23각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㑣으로 한음 하행하였다가 㑲으로 돌아오는
[㑲ㄱ-㑣-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㑲ㄱ’에 이어 㑲을 반복하고 㑣으로 하행하였다가 ‘㑲ㄱ’로 연결
되고 㑣으로 한음 내려갔다가 㑲으로 돌아오는 [㑲ㄱ-㑲-㑣-㑲ㄱ-㑣-㑲]의 선율
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금합자보
의 첫 박에 나오는 ‘㑲ㄱ’가 신증금보에서는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에 ‘㑲ㄱ-
㑲’으로 전해져 㑲이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인 㑣과 㑲도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
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㑲으로 시작하여 黃으로 한음 상행했다가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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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후 㑲에 이어 㑣을 연주하고 다시 㑲으로 돌아오는 [㑲-黃-㑲-㑣-㑲-㑣-
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추가현상이 있다.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바로 그것인데 이 음은 신증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삼죽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여민락 제4장 제23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추가되는 방
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24각
금합자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仲으로 상행했다가 太를 거쳐 ‘黃ㄱ’로 하행했
다가 太로 상행한 후 다시 黃으로 마무리되는 [太ㄱ-仲-太-黃ㄱ-太-黃]의 선율이
다.
신증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ㄱ’로 하행
한다. 이후 太로 상행하여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太ㄱ-仲-仲-太-黃ㄱ-太-
黃-㑲]이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난
다. 신증금보의 세 번째 음인 仲은 금합자보에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여덟 번째 음에 나오는 㑲도 금합자보에는 없
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신증금보에서 ‘쌀깽’의 주법이 생략된 것만 빼고는 신증금보
의 선율과 같다. 신증금보의 선율형과 삼죽금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신증
금보에서 삼죽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24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같은 선율이 전해져 동일
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13) 제4장 제25각과 제2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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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합자보 㑣ㄱ 㑣 㑲ㄱ 㑣 㑖 㑣 㑖 㑣
신증금보 㑣ㄱ 㑣 㑣ㄱ 㑣 㑖 㒇ㄱ 㑲 㑣 㑖 㑣ㄱ 黃 㑲 黃
삼죽금보 㑣 僙 㑣 僙 㑣 㑣 㑖 黃 㑲 㑣 㑖 㑣 黃 㑲 黃
<악보 125>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25-26각의 선율비교
<악보 125>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5-26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25각
4장의 19각의 설명과 같음.
제4장 제26각
4장의 16각의 설명과 같음.
14) 제4장 제27각과 제28각
금합자보 㑲ㄱ 㑲 㑲ㄱ 黃 㑲 㑣ㄱ 㑲 㑣
신증금보 㑲ㄱ 㑲 黃 㑲ㄱ 㑲청 㑣ㄱ 黃 黃 㑲 黃ㄱ 㑲 㑣
삼죽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太ּך 黃 黃 㑲 黃 㑲 㑣
<악보 126>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27-28각의 선율비교 
<악보 126>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7-8각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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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7각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반복하는 [㑲ㄱ-㑲]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㑲ㄱ’에서 㑲을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상행했다가 ‘㑲ㄱ’로 돌아
온 후 㑲으로 마무리되는 [㑲ㄱ-㑲-黃-㑲ㄱ-㑲]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
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금합자보가 첫 박에 나오는 ‘㑲
ㄱ’가 지속되는 동안 신증금보는 첫 번째 음부터 세 번째 음까지 ‘㑲ㄱ-㑲-黃’
의 선율이 나타나 㑲과 黃이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다섯 번째 음에 나
오는 㑲도 금합자보에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새
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을 두 번 반복하고 黃으로 돌아온다. 이후 㑲
으로 이어진 후 黃으로 상행했다가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黃-㑲-㑲-黃-㑲
-黃-㑲-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
타나는데 신증금보의 첫 음인 ‘㑲ㄱ’가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㑲으로 전해
져 삼죽금보의 첫 음인 黃은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또한 신증금보의 네 번
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의 선율이 ‘㑲ㄱ-㑲’인데 삼죽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부
터 아홉 번째 박까지 ‘㑲-黃-㑲-㑣’으로 전해져 黃과 㑣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27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
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새
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28각
금합자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黃으로 상행했다가 㑲을 거쳐 ‘㑣ㄱ’로 하행한
다. 이후 㑲으로 한음 상행했다가 㑣으로 하행하는 [㑲ㄱ-黃-㑲-㑣ㄱ-㑲-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㑣ㄱ’로 시작하여 黃을 두 번 반복하고 㑲으로 하행했다가 ‘黃ㄱ’
로 상행한 후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㑣ㄱ-黃-黃-㑲-黃ㄱ-㑲-㑣]의 선율이
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과 추가형태가 일어났다. 먼저
금합자보의 첫 박인 ‘㑲ㄱ’가 신증금보에서는 첫 음에 ‘㑣ㄱ’로 전해져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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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일어났다. 금합자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은 신증금보에서는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에 나타나는 ‘黃-黃’의 선율로 전해져 黃이 한번 추가되었
다. 또한 금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㑣ㄱ’가 신증금보에서는 다섯
번째 음인 ‘黃ㄱ’로 전해져 음의 변형을 볼 수 있다.
삼죽금보는 ‘太‘싸랭’’으로 시작하여 黃을 두 번 반복하고 㑲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黃으로 돌아온 후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太‘싸랭’-黃-黃-㑲-黃-㑲-㑣]
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
다. 신증금보의 첫 음인 ‘㑣ㄱ’가 삼죽금보에서는 첫 번째 박에 ‘太‘싸랭’’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을 볼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28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음의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함께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15) 제4장 제29각과 제30각
금합자보 㑖ㄱ 㑖 㑣 㑖ㄱ 㑖 㑣
신증금보 㑖ㄱ 㑖 㑖ㄱ 㑖 㑣 㑖ㄱ 㑣 黃 㒇ㄱ 㒇 㑣
삼죽금보 㑖 僙 㑖 㑖 㑖 㑣 㑖 㑣 黃 㒇ּך 㒇 㑣
<악보 127>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29-30각의 선율비교
<악보 127>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9-30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29각
금합자보는 ‘㑖ㄱ’를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㑖을 한 번 더 반복하고 㑣으로 상
행하는 [㑖ㄱ-㑖-㑣]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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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금보는 ‘㑖ㄱ’에 이어 㑖을 반복하고 ‘㑖ㄱ-㑖’의 선율이 한 번 더 이어진
후 㑣으로 상행하여 [㑖ㄱ-㑖-㑖ㄱ-㑖-㑣]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
보로 전승되면서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에 첫
번째 박에 나오는 ‘㑖ㄱ’와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㑖 뒤에 㑖이 한 번씩 반복되
어 나타난다. 금합자보의 ‘㑖ㄱ-㑖’ 선율이 신증금보에서는 ‘㑖ㄱ-㑖-㑖ㄱ-㑖’
으로 나타나 㑖이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으로 이어진 뒤 㑖을 두 번 반복하고 㑣
으로 상행하여 [㑖-僙-㑖-㑖-㑖-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僙이 추가
된 음이다.
여민락 제4장 제29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고 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도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30각
금합자보는 제29각과 같은 선율로 ‘㑖ㄱ’를 지속하다가 㑖을 한번 반복하고
㑣으로 상행하는 [㑖ㄱ-㑖-㑣]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㑣을 거쳐 黃으로 상행하였다가 ‘㒇ㄱ’로 하행
한다. 이후 㒇를 한 번 더 반복하고 㑣으로 하행하는 [㑖ㄱ-㑣-黃-㒇ㄱ-㒇-㑣]의
진행을 보인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보면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신증금보의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인 㑣
과 黃은 금합자보에서는 없던 음으로 신증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또한 금
합자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㑖은 신증금보에서 네 번째 음인 ‘㒇ㄱ’로 나
타나 㑖에서 㒇로 음이 변형되었다.
삼죽금보는 㑖으로 시작해서 㑣을 거쳐 黃으로 상행했다가 ‘㒇ּך’으로 이어지
고 㒇를 한 번 더 반복한 후 㑣으로 하행하는 [㑖-㑣-黃-㒇ּך-㒇-㑣]의 선율을 보
인다. 신증금보와 삼죽금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30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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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고 신증
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같은 선율형으로 전해져 동일형태가 나타
났다.
16) 제4장 제31각과 제32각
금합자보 㑖ㄱ 㑖 㑖ㄱ 㑖청
신증금보 㑖ㄱ 㑖 㑖ㄱ 㑀 㑣 㑖ㄱ 㑖 㑖ㄱ 㑀 㑀청
삼죽금보 㑖 僙 㑖 㑖 㑖 㑀 㑣 㑖 僙 㑖 㑖 㑖 㑖청
<악보 128> 19세기 전반까지 제4장 제31-32각의 선율비교
<악보 128>의 선율은 19세기 전반까지의 악보로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31-32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31각
금합자보는 ‘㑖ㄱ’로 시작하여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㑖을 한 번 반복하는 [㑖
ㄱ-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에 이어 㑖을 반복하는 동음반복이 나타나고 이어서 ‘㑖ㄱ’를
한 번 더 연주하고 㑀로 하행했다가 㑣으로 상행하는 [㑖ㄱ-㑖-㑖ㄱ-㑀-㑣]의 선
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
금합자보의 첫 박에 나오는 ‘㑖ㄱ’가 신증금보에서는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
에 ‘㑖ㄱ-㑖’으로 나타나 㑖이 추가되었다. 또한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에 나타나는 ‘㑀-㑣’선율은 금합자보에는 없던 선율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삼죽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㑖을 두 번 반복한
후 㑀로 하행했다가 㑣으로 마무리되어 [㑖-僙-㑖-㑖-㑖-㑀-㑣]의 선율을 보인
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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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번째 박에 나오는 僙은 신증금보에는 없던 음이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㑖도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여민락 제4장 제31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
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도 동음반
복의 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32각
금합자보는 ‘㑖ㄱ’를 여음으로 지속하다가 㑖이 나타나는 [㑖ㄱ-㑖]의 선율이다.
신증금보는 ‘㑖ㄱ’에 이어서 㑖을 반복하고 ‘㑖ㄱ’가 한 번 더 이어진 후 㑀로
하행했다가 㑀로 마무리되는 [㑖ㄱ-㑖-㑖ㄱ-㑀-㑀]의 선율이다.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금합자보에는 ‘㑖ㄱ’와 동음반
복인 㑖만 나타나므로 신증금보의 두 번째음인 㑖은 동음반복형식으로 추가된
음이다. 이후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인 ‘㑀-㑀’의 선율은 새롭
게 추가된 선율이다.
삼죽금보는 㑖에 이어 ‘僙-㑖’의 선율이 나온 후 㑖을 두 번 반복하고 㑖으로
마무리하여 [㑖-僙-㑖-㑖-㑖-㑖]의 선율이 나타난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
로 전승되면서 음의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
에 나오는 僙이 추가되었다. 한편 신증금보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인 ‘㑀
-㑀는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에 ’㑖-㑖‘으로 전해져 㑀에서
㑖으로 음이 변형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32각의 금합자보부터 삼죽금보까지의 선율은 금합자보에
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
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추가형
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이상 10박장단으로 되어있는 여민락 제4장의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까지의 악보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변화양상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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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아래의 <표 69>에서 보이듯이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추가형태로 70.3%의 비율로 나타난다. 추가
되는 방식으로는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추가가 함께 나타나는 방식이 26회 중 17
회(65.4%)로 나타난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도
추가형태인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추가되는 형태로는 옥타브 아래음을 포함한 동
음반복의 방식이 25회 중 13회(52%)로 나타난다.
한편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의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변화양상은 변형형태로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전승되면서 16.2%의 비율이 나타나고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
로 전승되면서는 19.5%의 비율로 나타난다.
변화형태
전승악보 추가 변형 생략 동일 상이
금합자보 → 신증금보 70.3 16.2 2.7 2.7 8.1
신증금보 → 삼죽금보 72.2 19.5 - 8.3 -
<표 69> 19세기 전반까지 여민락 10박장단의 선율변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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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변형 및 고정화기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는 음이 변형되고 생략되는 등의 변화와 함
께 이전시대의 선율이 동일하게 나타나 선율의 고정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선율변화를 제1장과 제4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가. 20박장단의 선율변화
삼죽금보98),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의 순으로 선
율을 분석하고 이전시대 악보와 선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제1장 제1각
삼죽금보 㑣黃 黃ㄱ 黃 㑣黃 黃ㄱ 黃 仲 太 姑太
방산한씨
금보 黃 僙 黃 黃 㑣 黃 僙 黃 黃 㑲 㑣 太
아악부
가야금보 黃 黃ㄱ 黃 㑣 黃 黃ㄱ 黃 黃 黃 㑲 太
현행
가야금보 黃 黃ㄱ 黃 黃 㑣 黃 黃ㄱ 黃 黃 黃 㑲 太
<악보 129>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각의 선율비교
<악보 129>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각부터 2각 여섯 번째 박까지의 선
율이다. 黃으로 시작하여 옥타브 아래음인 僙을 거쳐 다시 黃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 㑣으로 하행하였다가 ‘黃-僙-黃’의 옥타브선율에 이어 黃을 한번 반복하고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했다가 太로 상행하는 [黃-僙-黃-黃-㑣-黃-僙-黃-黃-㑲-
98) 삼죽금보의 선율은 전장에서 이미 분석하였으므로 이번 장에서는 다음시대악보와의 비교를
위해 악보를 첨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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㑣-太]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생략과 변형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첫 박에 나오는 ‘㑣-黃’선율이 방산한씨
금보에는 첫 박에 黃으로 나타나 㑣이 생략되었다. 이후 삼죽금보의 열한번째
박부터 열네번째 박까지의 ‘仲-太-姑-太’ 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는 열다섯번째
박부터 ‘㑲-㑣-太’의 선율로 전해져 음의 변형과 생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黃으로 시작되는데 이후 ‘黃ㄱ’을 지속하다 黃을 한번 반복
하고 㑣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黃으로 돌아온다. 이후 ‘黃ㄱ’에 이어 黃을 세 번
반복하고 㑲으로 하행하였다가 太로 상행하는 진행을 보여 [黃-黃ㄱ-黃-㑣-黃-
黃ㄱ-黃-黃-黃-㑲-太]의 선율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생략과 추가 변형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첫 박에 나타
나는 ‘㑣-黃’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黃으로 전승되었으므로 㑣이 생략되었다.
이후 삼죽금보의 아홉번째 박과 열한번째 박은 ‘黃-仲’의 선율인데 이에 상응하
는 가락인 아악부가야금보의 열세번째 박과 열일곱번째박에서는 ‘黃-黃-黃-㑲’
의 선율이 나타나 黃이 두 번 더 추가되었고 仲에서 㑲으로 음이 변형되었다. 또
한 삼죽금보 1각의 마지막 박인 열네번째 박에 나타나는 ‘姑-太’선율이 아악부
가야금보에서는 전승되지 않으므로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黃ㄱ’으로 이어진 후 黃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아 [黃-黃ㄱ-黃-黃-㑣-黃-黃ㄱ-黃-黃-黃-
㑲-太]의 진행이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는 추가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악부가야금보가 세 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ㄱ’을
여섯 번째 박까지 여음으로 지속하는 동안 현행가야금보에서는 다섯 번째 박에
黃을 반복하여 동음반복형태로 음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이 생략되고 음의 변형이 일어나 생략과
변형의 형태가 나타났고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는 음의 생략과 동음반복방식의 음 첨가, 그리고 음의 변형이 일어나 생략과 추
가·변형의 형태가 나타났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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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장 제2각
삼죽금보 㑣黃 黃ㄱ 黃 㑲 黃 黃청 太仲 仲ㄱ 仲 - 太 黃
방산한씨
금보 㑣 黃 僙 黃 黃 㑲 㑣 黃 太 仲 仲ㄱ 仲 太 黃 黃
아악부
가야금보 㑣 黃 黃ㄱ 黃 㑲 黃 太 仲 仲ㄱ 仲 太 黃 黃
현행
가야금보 㑣 黃 黃ㄱ 黃 㑲 黃 太 仲 仲ㄱ 仲 太 黃 黃
<악보 130>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각의 선율비교
<악보 130>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제2각 일곱 번째 박부터 제3각까지의
선율이다. 㑣으로 시작하여 ‘黃-僙-黃’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지고 이어서 黃을 한
번 반복한다. 이후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했다가 黃과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한
후 ‘仲‘싸랭’’으로 연결된다. 이후의 선율은 仲을 한번 반복한 후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고 黃을 한번 반복하는 [㑣-黃-僙-黃-黃-㑲-㑣-黃-太-仲-仲‘싸랭’-仲-太-
黃-黃]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과
추가현상이 나타나는데 방산한씨금보의 일곱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나타나
는 ‘㑣-黃’선율은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黃’이
도치되어 변형된 것이다. 한편 삼죽금보의 열한번째 박에 나오는 黃은 방산한
씨금보에서 열일곱번째 박과 열아홉번째 박에 나오는 ‘黃-黃’으로 전해져 黃이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㑣-黃-黃ㄱ’로 시작하여 黃을 한번 반복하고 㑲으로 하행
했다가 ‘黃-太-仲’으로 상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후 ‘仲ㄱ’에 이어 仲을 반복
하고 太와 黃으로 하행진행한 후 黃을 한번 반복하는 [㑣-黃-黃ㄱ-黃-㑲-黃-太-
仲-仲ㄱ-仲-太-黃-黃]의 진행이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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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는 생략과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난
黃이 아악부가야금보에는 탈락되었고 아악부가야금보의 열아홉번째 박에 黃
이 동음반복 방식으로 한번 추가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이므로 동일한 전승이다.
여민락 제1장 제2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선율의 도치로 인한 음의 변형과 함께 동음
반복의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
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생략과 동음반복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
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3) 제1장 제3각
삼죽금보 㑲ㄱ 僙청 㑲청 僙청 㑲ㄱ 太黃 黃 㑲 㑲-㑣
방산한씨
금보 㑲ㄱ 㑣 㑣 㑣 㑲ㄱ 㑲 太 黃 㑲
아악부
가야금보 㑲ㄱ 㑲 㑲 㑲 㑲 㑣 㑲 㑲 太 黃 㑲
현행
가야금보 㑲 㑲 㑲 㑲 㑲 㑣 㑲 㑲 太 黃 㑲
<악보 131>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3각의 선율비교
<악보 131>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3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제4각 선율이다. ‘㑲ㄱ’로 시작하여
㑣을 세 번 반복하고 ‘㑲ㄱ’에 이어 㑲을 연주한 후 太로 상행하여 黃을 거쳐 㑲
으로 하행하는 [㑲ㄱ-㑣-㑣-㑣-㑲ㄱ-㑲-太-黃-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과 추가 그리고 생략현상이 나타난다. 삼죽금
보의 세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까지 나타나는 ‘僙-㑲-僙’이 방산한씨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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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㑣-㑣-㑣’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이후 방산한씨금보의 열세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㑲은 동음반복 방식으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한편 삼죽
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太-黃-黃-㑲-㑲-㑣’의 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
서는 열다섯번째 박부터 ‘太-黃-㑲’으로 전해져 삼죽금보의 여러 음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네 번 반복한다. 이후 㑣으로 하행
하였다가 다시 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로 상행한다. 이후에는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나 [㑲ㄱ-㑲-㑲-㑲-㑲-㑣-㑲-㑲-太-黃-㑲]의 진행을 보이
고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 그
리고 생략현상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㑲ㄱ’가 나타나는 동안 
아악부가야금보는 ‘㑲ㄱ’에 이어 㑲을 한 번 더 반복하여 㑲이 추가되었다. 이후
삼죽금보에서는 ‘僙-㑲-僙’의 선율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아악부가야금보는 㑲
을 세 번 반복하고 㑣으로 하행하는 선율을 보이고 있어 변형과 추가의 선율이
나타난다. 이후에도 삼죽금보가 여섯 번째 박에서 ‘㑲ㄱ’를 연주하는 동안 아
악부가야금보는 㑲을 두 번 반복하여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부터 나타나는 ‘太-黃-黃-㑲-㑲-㑣’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열
다섯번째 박부터 ‘太-黃-㑲’으로 전해져 삼죽금보의 여러 음이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3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과 함께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인한
추가, 그리고 음의 생략이 함께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
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 방식의 추가형태와 음이 변형, 그리고 음의 생략이 나
타나고 있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4) 제1장 제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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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㑣ㄱ 㑣 㑖 㑣 㑣 㒇 㑲 㑣 㑖 㑖청
방산한씨
금보 㑣ㄱ 㑣 㑖 㑣 㑣 黃 㑲 㑣 㑖 㑣
아악부
가야금보 黃 㑣 㑖 㑣 㑣 黃 㑲 㑣 黃 㑣 㑖 僙
현행
가야금보 㑣ㄱ 㑣 㑖 㑣 㑣 黃 㑲 㑣 黃 㑣 㑖 僙
<악보 132>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4각의 선율비교
<악보 132>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4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5각의 선율이다. ‘㑣ㄱ’로 시작되어
㑣을 한 번 더 반복하고 㑖으로 하행하였다가 㑣을 두 번 더 반복한다. 이후 黃
으로 상행하였다가 㑲과 㑣을 거쳐 㑖까지 순차적인 하행진행이 나타나고 마지막
박인 열여덟번째 박에 㑣이 등장하여 [㑣ㄱ-㑣-㑖-㑣-㑣-黃-㑲-㑣-㑖-㑣]의 선
율을 보이고 있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형
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㒇가 방산한씨금보에
는 열한번째 박에 黃으로 변형되어 전승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㑖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㑣으로 나타나 음이 변형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㑣을 거쳐 㑖으로 하행하였다가 㑣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 黃으로 상행하였다가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고 다시 黃으로
상행하였다가 㑣과 㑖을 거쳐 僙으로 하행하는 [黃-㑣-㑖-㑣-㑣-黃-㑲-㑣-黃-㑣
-㑖-僙]의 선율이 나타난다. 삼죽금보가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는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첫 박인 ‘㑣ㄱ’가 아악부가야금
보의 첫 박에는 黃으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㒇가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黃으로 변형되어 전해지고 있고 아
악부가야금보의 열다섯번째박과 열여섯번째 박에 黃과 㑣이 추가되었다. 삼죽
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㑖은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열아홉번째 박에 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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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음이 변형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㑣ㄱ’로 시작한다. 이후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아
[㑣ㄱ-㑣-㑖-㑣-㑣-黃-㑲-㑣-黃-㑣-㑖-僙]의 선율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
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첫 박인 黃이 
현행가야금보에서 ‘㑣ㄱ’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나타난다.
여민락 제1장 제4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과 함께 새로운 음이 첨가되
는 방식의 추가현상이 나타났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
는 과정에는 음의 변형이 나타났다.
5) 제1장 제5각99) 
삼죽금보 太ㄱ 太 㑀청 太청 㑀청 太ㄱ 林太 太 仲 仲林 林仲太
방산한씨
금보 太ㄱ 太 夾林 林 林 太ㄱ 林 太 太 仲 仲
아악부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仲 黃 太 仲 仲
현행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仲 黃 太 仲 仲
<악보 133>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5각의 선율비교
<악보 133>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5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6각의 선율이다. ‘太ㄱ-太’선율로 시
작하여 ‘夾-林’의 선율을 연주한 후 林을 두 번 더 반복한다. 이후 ‘太ㄱ’를 연주
하고 林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를 두 번 반복하고 仲으로 상행하여 仲을 한번 반
99) 제1장 제5각의 방산한씨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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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 [太ㄱ-太-夾-林-林-林-太ㄱ-林-太-太-仲-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
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추가와 변형 그리고 생략현상이 나타
나는데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의 太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다섯 번째 박에
‘夾-林’의 형태로 나타나 夾이 추가되고 음도 林에서 太로 변형되었다. 이후 삼
죽금보의 네 번째 박과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太도 방산한씨금보에서 일곱
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까지 林으로 변형되었다.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은
‘仲-林’인데 이는 방산한씨금보의 열아홉번째 박에 仲으로 전해져 林음이 생략
되었다. 삼죽금보의 열한번째 박에 나오는 ‘林-仲-太’의 선율도 방산한씨금보
에는 전해지지 않아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㑀-太-㑀’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한 후
仲으로 상행하였다가 黃으로 하행한다. 이후 ‘太-仲’으로 순차적인 상행진행을 한
후 仲을 한번 반복하는 [太ㄱ-太-㑀-太-㑀-仲-黃-太-仲-仲]의 진행이다. 삼죽금
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의 변형과 생략이 나타난다. 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太ㄱ’가 아악부가야금보에는 仲으로 변
형되었고 삼죽금보 일곱 번째 박의 ‘林-太’는 아악부가야금보에서 黃으로 변
형되었다. 이후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仲-林’이 아악부가야금보에
는 仲으로 전해져 㑣이 생략되었고 삼죽금보의 열한번째박에 나오는 ‘林-仲-太’
의 선율도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보이지 않아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5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의 추가와 음의 변형 그리고 생략
현상이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과 함께 생략현상이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
게 전승되었다.
6) 제1장 제6각100)
100) 제1장 제6각의 방산한씨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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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太ㄱ 太 㑀청 太청 㑀청 林 南 林 仲 仲청
방산한씨
금보 太ㄱ 太 夾林 林 林 林 南 林 仲 林
아악부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仲 南 林 潢 林 仲 仲
현행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仲 南 林 潢 林 仲 仲
<악보 134>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6각의 선율비교
<악보 134>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6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 7각의 선율이다. ‘太ㄱ’로 시작하여 太
를 한번 반복하고 夾을 거쳐 林으로 상행하여 林을 세 번 더 반복한다. 이후 南
으로 상행하였다가 林을 거쳐 仲으로 하행하는 선율을 연주한 후 林으로 다시 상
행하는 진행하는 [太ㄱ-太-夾-林-林-林-林-南-林-仲-林]의 선율이다. 삼죽금보
가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와 변형형태가 일어나는데 삼죽금
보에서는 ‘㑀-太-㑀’로 연주되던 세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박까지의 선율이 방
산한씨금보에서 ‘夾-林-林-林’으로 연주되어 夾이 추가되고 음이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인 仲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林으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㑀-太-㑀’의 옥타브선율을 거쳐 仲으
로 이어지고 南으로 상행하였다가 林으로 하행한다. 이후 潢으로 상행하여 林을
거쳐 仲으로 하행하고 仲을 한번 반복하는 [太ㄱ-太-㑀-太-㑀-仲-南-林-潢-林-
仲-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변
형과 추가현상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음인 林이 아악부가야금보
에서는 仲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인 林과 아홉 번째
박인 仲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열네번째 박과 열일곱번째 박에 전해져 열다
섯번째 박과 열여섯번째 박에 나오는 潢과 林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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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6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의 추가와 음의 변형현상이 나타났
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과 함께
새로운 음의 첨가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
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7) 제1장 제7각101)
삼죽금보 太ㄱ 林太 太 仲 仲 太 仲 無仲太 黃 黃仲
방산한씨
금보 太ㄱ 林 太 太 仲 仲 太 仲 南 仲太 黃 黃
아악부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太ㄱ 太 太 黃 黃
현행
가야금보 太ㄱ 太 㑀 太 㑀 太ㄱ 太 太 黃 黃
<악보 135>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7각의 선율비교 
<악보 135>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7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8각의 선율이다. ‘太ㄱ’로 시작하여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太를 두 번 반복한다. 이후 仲으로 상행하여 仲을 한 번 더
반복하고 太로 하행하였다가 仲을 거쳐 南으로 상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어
서 ‘仲-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한 후 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나 [太
ㄱ-林-太-太-仲-仲-太-仲-南-仲-太-黃-黃]의 진행을 보인다. 삼죽금보에서 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과 생략이 나타난다. 삼죽금보
의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첫 음은 無인데 이 음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열다섯
101) 제1장 제7각의 방산한씨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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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박에서 南으로 전승되어 음의 변형이 나타난다. 또한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은 ‘黃-仲’의 선율인데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이 선율이 열아홉번째 박에 黃으
로 전해져 仲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太-㑀-太-㑀’의 옥타브 선율이 이어지고
다시 ‘太ㄱ’를 연주한 후 太를 두 번 반복한 후 黃으로 하행하여 黃을 한번 더 반
복하는 선율인 [太ㄱ-太-㑀-太-㑀-太ㄱ-太-太-黃-黃]의 진행을 보인다. 삼죽금
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과 변형의 형태가 나타난다.
먼저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은 ‘林-太’의 선율인데 아악부가야금보에는 林이
생략된 채 太로만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삼죽금보의 네 번째 박과 다섯 번째 박
은 仲이 반복되는데 반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太-㑀’로 전승되어 음의 변형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과 아악부가야
금보의 열세번째 박에서도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仲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
는 太로 전해져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이후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은 ‘無-仲-
太’인데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太로만 전해져 無와 仲이 생략되었고 삼죽금보
의 마지막박인 열 번째 박에서 나타나는 ‘黃-仲’의 선율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
는 黃으로만 전해져 仲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동일하여 그대로 전승되
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7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음의 생략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생략과




삼죽금보 㑖 㑀 㑖-㑀 㑖 㑣 㑖ㄱ 㑖-㑀 㑣 㑖 㑣㑖㑀
방산한씨
금보 㑖 㑀 㑖 㑀 㑣 㑣 㑖ㄱ 㑖 㑲 㑖㑀 僙 㑣
아악부
가야금보 仲 太 仲 太 林 林 仲ㄱ 仲 太 林 仲 太 黃
현행
가야금보 仲 太 仲 太 林 林 仲ㄱ 仲 太 林 仲 太 黃
<악보 136>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8각의 선율비교
<악보 136>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8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9각의 선율이다. 㑖으로 시작하여 㑀
로 하행하였다가 㑖을 거쳐 㑀로 돌아온다. 㑣을 두 번 반복한 후 ‘㑖ㄱ’로 연결
되고 㑖을 한 번 더 반복한다. 이어서 㑲으로 상행하여 ‘㑖-㑀’의 선율을 거쳐 僙
으로 하행진행한 후 㑣으로 마무리하는 [㑖-㑀-㑖-㑀-㑣-㑣-㑖ㄱ-㑖-㑲-㑖-㑀-
僙-㑣]의 선율을 보인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변형과 생략 그리고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네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㑖이 방산한씨금보 에서는 일곱 번째 박에 㑣으로 변형되었고 삼죽금보의 일
곱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㑖-㑀’선율은 방산한씨금보의 열세번째 박에 㑖으로 전
해져 㑀가 생략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박부터 열번째 박까지 나오
는 ‘㑣-㑖-㑣-㑖-㑀’의 선율은 방산한씨금보에서 열다섯번째 박부터 끝박까지
‘㑲-㑖-㑀-僙-㑣’의 선율로 전해져 음의 변형현상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되어 있는데 仲으
로 시작하여 太로 하행했다가 다시 仲을 거쳐 太로 돌아온 후 林으로 상행하여
林을 한 번 더 반복한다. 이어서 ‘仲ㄱ’가 나오고 仲을 한번 반복한 후 太로 하행
하였다가 林으로 상행진행한다. 이후에는 ‘仲-太-黃’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
율이 나타나 [仲-太-仲-太-林-林-仲ㄱ-仲-太-林-仲-太-黃]의 진행을 보인다. 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옥타브 높은 선율이지만 옥타브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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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율형으로 간주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는 변형과 생략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네 번째 박에 나오는 㑖이 아악
부가야금보에서는 일곱 번째 박에 林으로 변형되어 전해지고 있고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㑣-㑖-㑀’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열아홉번째 박과 스무
번째 박에 ‘太-黃’으로 전해져 음이 생략되고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仲-太-仲-太-林-林-仲ㄱ-仲-太-
林-仲-太-黃]의 선율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8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과 생략현상이 나타나고 삼죽
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는 음의 변형과 생략이 나타났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은 동일한 선율로 이어지고 있다.
9) 제1장 제9각
삼죽금보 㑣 黃 僙흥 黃 㑣㑲 黃 太 黃㑲 㑣 㑣청
방산한씨
금보 㑣 黃 僙 黃 㑣 㑲 黃ㄱ 太 黃 㑲 㑣 㑣
아악부
가야금보 㑣 黃 僙 黃 㑣 㑲 黃ㄱ 太 黃 㑲 㑣 僙
현행
가야금보 㑣 黃 僙 黃 㑣 㑲 黃ㄱ 太 黃 㑲 㑣 僙
<악보 137>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9각의 선율비교
<악보 137>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9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0각의 선율이다. 㑣으로 시작하여
‘黃-僙-黃’의 옥타브로 연결된 후 다시 㑣을 연주한다. 이어서 㑲을 거쳐 ‘黃ㄱ’를
연주한 후 太로 상행진행하는 선율을 보인 후 다시 黃과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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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㑣을 한번 반복하는 선율로 [㑣-黃-僙-黃-㑣-㑲-黃ㄱ-太-黃-㑲-㑣-㑣]
의 진행이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형은 삼죽금보의 선율형과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黃-僙-黃’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된다. 이
어서 㑣과 㑲을 거쳐 ‘黃ㄱ-太’의 선율로 상행한 후 다시 ‘黃-㑲-㑣’으로 순차적
인 하행진행을 하고 僙으로 마무리하는 [㑣-黃-僙-黃-㑣-㑲-黃ㄱ-太-黃-㑲-㑣-
僙]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의 선율이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이 일
어났는데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㑣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僙으
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었다.
현행가야금보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으므로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9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은 동일하게 전해졌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
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이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
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10) 제1장 제10각
삼죽금보 仲ㄱ 仲 太 黃㑲 㑣 㑣㑲 黃 仲黃太 仲 仲
방산한씨
금보 仲 太 黃 㑲 㑣 㑣 黃 仲 黃 太 仲 仲
아악부
가야금보 仲 太 黃 㑲 㑣 僙 黃 仲 黃 太 仲 仲
현행
가야금보 仲 太 黃 㑲 㑣 僙 黃 仲 黃 太 仲 仲
<악보 138>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0각의 선율비교 
<악보 138>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0각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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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1각의 선율이다. 仲으로 시작하여
‘太-黃-㑲-㑣’까지 순차적으로 하행진행한다. 이후 㑣을 한번 반복하고 黃을 거쳐
仲으로 상행하고 黃으로 잠시 하행한 후 다시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진행한다.
마지막에 仲을 반복하여 [仲-太-黃-㑲-㑣-㑣-黃-仲-黃-太-仲-仲]의 진행이 나타
난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현상이 보인다. 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부터 세 번째 박이 ‘仲ㄱ-仲’의 선율인데 방산한씨금보
에서는 이 선율이 첫박에 仲으로만 전해져 仲이 한번 생략되었다. 또한 삼죽금
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㑣-㑲’선율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아홉번째 박
에 㑣으로만 전해져 㑲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太-黃-㑲-㑣’으로 순차적인 하행진행을
보인다. 이후 ‘僙-黃’의 옥타브진행이 나타나고 이어서 仲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黃으로 하행하여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한다. 마지막에 仲을 반복하는 선율로 마
무리되어 [仲-太-黃-㑲-㑣-僙-黃-仲-黃-太-仲-仲]의 선율을 보이고 있다. 삼죽
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생략과 변형의 형태가 나타
나는데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부터 세 번째 박까지 등장하는 ‘仲ㄱ-仲’의 선율
이 아악부가야금보에는 仲이 한번 나타나 仲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㑣-㑲’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아
홉번째 박에 僙으로 전해져 선율이 변형되고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여민락 제1장 제10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
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생략과 함께 음의 변형이 나
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11) 제1장 제1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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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黃㑲 太 㑀흥 太 仲 太 仲 仲太 黃 黃太
방산한씨
금보 㑣 㑲 太 僙 太 仲 太ㄱ 林 仲 太 黃 黃
아악부
가야금보 黃 㑲 太 㑀 太 仲 太 林 仲 太 黃 黃
현행
가야금보 黃 㑲 太 㑀 太 仲 太ㄱ 林 仲 太 黃 黃
<악보 139>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1각의 선율비교
<악보 139>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1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2각의 선율이다. 㑣으로 시작하여
㑲을 거쳐 太로 상행하고 이어서 僙을 연주하고 太-仲으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太
로 돌아온다. 이어지는 선율은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太-黃으로 순차적인 하행
진행을 한 후 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선율로 [㑣-㑲-太-僙-太-仲-太-林-仲-太-
黃-黃]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변형과 생략현
상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첫박에 나타나는 첫 음은 黃인데 반해 방산한씨
금보에서는 㑣으로 변형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세 번째 음인 㑀는 방산한
씨금보에서 僙으로 나타나 음이 변형되었다.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은 仲인
데 방산한씨금보에서는 林으로 나타나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의
마지막박인 열 번째 박에 나오는 ‘黃-太’선율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黃으로만
전해져 太가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하행하였다가 太-㑀-太의 옥타브
선율을 연주한 후 仲으로 상행한다. 이후의 선율은 太에서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과 太를 거쳐 黃으로 순차적인 하행진행을 한 후 黃을 한번 반복하는 선율로
[黃-㑲-太-㑀-太-仲-太-林-仲-太-黃-黃]의 진행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에서 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과 생략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이 아악부가야금보에는 열세번째 박에 林으로 변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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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黃-太’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黃으로만 전해져 太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와 같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전승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1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음의 생략형태가 함께 나
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변형형태와 함
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
었다.
12) 제1장 제12각
삼죽금보 仲ㄱ 太黃 林 仲 太仲 仲ㄱ 仲 林仲 太 黃 黃
방산한씨
금보 太ㄱ 黃 太 林 仲 太 林 仲ㄱ 仲 太 黃 黃
아악부
가야금보 太ㄱ 黃 太 林 仲 太 林 仲ㄱ 仲 太 黃 黃
현행
가야금보 太ㄱ 黃 太 林 仲 太 林 仲ㄱ 仲 太 黃 黃
<악보 140>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2각의 선율비교 
<악보 140>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2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3각의 선율이다. 太로 시작하여 黃
을 거쳐 다시 太로 돌아온 후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을 거쳐 太로 하행한다. 이
어서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한 후 黃
을 한 번 더 반복하는 [太-黃-太-林-仲-太-林-仲-仲-太-黃-黃]의 선율이 나타난
다. 삼죽금보와 방산한씨금보를 비교해보면 변형과 생략형태가 나타난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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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금보의 첫 박인 ‘仲ㄱ’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太로 나타나고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의 선율인 ‘太-黃’선율은 방산한씨금보의 세 번째 네 번째 박에 ‘黃-
太’로 나타나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
타나는 ‘太-仲’선율은 방산한씨금보에서 아홉 번째 열 번째 박에 ‘太-林’으로 전
해져 음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林-
仲’선율은 방산한씨금보에는 전해지지 않아 음이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太ㄱ’로 시작하여 黃부터 太를 거쳐 林까지 상행진행 하다
가 仲을 거쳐 太로 하행하는 선율에 이어서 林으로 연결된다. 이후 ‘仲ㄱ’에 이어
仲을 한 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진행하다가 黃을 한 번 더 반복하며
마무리되는 선율로 [太ㄱ-黃-太-林-仲-太-林-仲ㄱ-仲-太-黃-黃]의 진행이다. 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은 변형과 생략이 나타나는데 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형과 방산한씨금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변형과 생략의
형태는 위의 삼죽금보와 방산한씨금보의 비교와 같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이므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2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음의 생략형태가 함께 나
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음의 변형과




삼죽금보 㑲ㄱ 僙청 㑲청 僙청 㑲ㄱ 㑲 太 黃 黃㑲
방산한씨
금보 㑲ㄱ 㑣 㑣 㑣 㑲ㄱ 㑲 太 黃 㑲
아악부
가야금보 汰 南 南 林 林 南 南 汰 潢 南
현행
가야금보 汰 南 南 林 林 南 南 汰 潢 南
<악보 141>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3각의 선율비교
<악보 141>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3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4각의 선율로 9개의 음으로 구성되
어 있다. ‘㑲ㄱ’로 시작하여 㑣을 세 번 반복하고 이어서 ‘㑲ㄱ’에 이어 㑲을 한 번
반복하고 太로 상행했다가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㑲ㄱ-㑣-㑣-㑣-㑲ㄱ-㑲-
太-黃-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
형과 생략현상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까지의
선율인 ‘僙-㑲-僙’의 진행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㑣-㑣-㑣’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을 볼 수 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자에 나타나는 ‘黃-㑲’선율은 
방산한씨금보에서는 南으로 나타나 黃이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하여 南을 두 번 반복하고 이어서 林을 두 번 반
복한다. 이후의 선율에서는 南을 두 번 반복하고 汰로 상행하였다가 潢을 거쳐
南으로 하행하는 [汰-南-南-林-林-南-南-汰-潢-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
는 삼죽금보보다 한옥타브 높은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
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음의 추가와 변형 그리고 생략이 나타나는데 먼저 ‘㑲ㄱ’
로 시작하는 삼죽금보와 달리 아악부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하여 汰음이 추가
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까지 나오는 ‘僙-㑲-僙’
의 선율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다섯 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까지 ‘南-林-
林’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한편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자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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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黃-㑲’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에서 南으로 전해져 黃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3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생략형태가 함께 나타났
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의 추가
현상과 음의 변형과 함께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
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14) 제1장 제14각
삼죽금보 㑣ㄱ 㑣 㑲 㑣 㑣 㑖 㑲 㑖 㑲 㑲㑣
방산한씨
금보 㑣ㄱ 㑣 㑲 㑣 㑣 㑖 㑲 㑣 㑲 㑲
아악부
가야금보 林ㄱ 林 南 林 林 仲 太 仲 南 南
현행
가야금보 林ㄱ 林 南 林 林 仲 太 仲 南 南
<악보 142>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4각의 선율비교
<악보 142>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4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5각의 선율이다. ‘㑣ㄱ’로 시작하여
㑣을 한번 반복하고 㑲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㑣을 두 번 반복한고 㑖으로 하행한
다. 이후 㑲으로 이어지는 선율은 㑣으로 잠시 하행했다가 다시 㑲을 두 번 반복
하는 선율로 마무리되어 [㑣ㄱ-㑣-㑲-㑣-㑣-㑖-㑲-㑣-㑲-㑲]의 진행을 보인다. 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과 생략이 나타난다. 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㑖이 방산한씨금보의 열다섯번째 박에 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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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나타났다. 또한 삼죽금보의 마지막 박인 열 번째 박
에 나타나는 ‘㑲-㑣’의 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㑲으로 전해져 음이 생략되
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林ㄱ’로 시작하여 林을 반복하고 南으로 상행하였다가 林
을 두 번 반복하고 仲을 거쳐 太로 하행하는 선율에 이어 仲을 거쳐 南으로 상행
한 후 南을 한 번 반복하는 선율로 [林ㄱ-林-南-林-林-仲-太-仲-南-南]의 진행
을 보인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변형과 생략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太
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고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㑲-㑣’의 선
율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南으로 전해져 음의 생략이 나타난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이므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4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음의 생략형태가 함께 나
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음의 변형과
함께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15) 제1장 제15각
삼죽금보 㑣ㄱ 㑣 僙흥 㑣 㑣청 㑣ㄱ 㑣 㑣 㑲 㑲청
방산한씨
금보 㑣ㄱ 㑣 僙 㑣 㑣 㑣ㄱ 㑣 㑲 㑲
아악부
가야금보 林ㄱ 林 㑣 林 㑣 林ㄱ 林 林 南 南
현행
가야금보 林ㄱ 林 㑣 林 㑣 林ㄱ 林 林 南 南
<악보 143>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5각의 선율비교 
- 219 -
<악보 143>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5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6각의 선율로 ‘㑣ㄱ’로 시작하여 ‘㑣
-僙-㑣’의 옥타브선율이 이어진 후 다시 㑣을 한 번 반복하고 ‘㑣ㄱ’로 여음을 지
속하다가 㑣을 한번 반복한 후 㑲으로 상행하여 㑲을 한 번 더 연주하는 선율로
[㑣ㄱ-㑣-僙-㑣-㑣-㑣ㄱ-㑣-㑲-㑲]의 진행을 보인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
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하나가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부터 여덟 번째 박까지의 ‘㑣ㄱ-㑣-㑣’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열한번째 박부터 열다섯번째 박까지 ‘㑣ㄱ-㑣’으로 나타나 㑣이 한번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林ㄱ’로 시작하여 ‘林-㑣-林’의 옥타브주법으로 이어지고
㑣을 한 번 연주한다. 이후 ‘林ㄱ’에 이어 林을 두 번 반복하고 南으로 상행하여
南을 한 번 더 반복하는 [林ㄱ-林-㑣-林-㑣-林ㄱ-林-林-南-南]의 선율이다. 아
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으나 두 악
보의 선율형은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으므로 음의 개수도 같
고 동일한 선율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5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생략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
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같은 선율형으로 전해져 동일형태가 나타
났고 현행가야금보 또한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16) 제1장 제1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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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太ㄱ 太 黃 黃 黃㑲 太 黃 仲黃㑲 㑣 黃㑣
방산한씨
금보 太ㄱ 太 黃 黃 㑲 黃 黃 㑲 㑣 黃 㑣
아악부
가야금보 汰 汰 潢 潢 南 潢 潢 南 林 林
현행
가야금보 汰 汰 潢 潢 南 潢 潢 南 林 林
<악보 144>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6각의 선율비교
<악보 144>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6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7각의 선율이다. ‘太ㄱ’로 시작하여
太를 한 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하여 黃을 한 번 더 반복한다. 이후 㑲으로 하
행하였다가 다시 黃을 두 번 반복하고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한 후 黃으로 상행
하였다가 㑣으로 마무리되는 [太ㄱ-太-黃-黃-㑲-黃-黃-㑲-㑣-黃-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가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보면 음의 생략과 변형이 나타
난다.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㑲’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아홉
번째 박에 㑲으로만 전해져 黃이 생략되었다. 이후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太는 방산한씨금보에서 黃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仲-黃-㑲’선율은 방산한씨
금보에서는 열다섯번째 박에 㑲으로 나타나 음이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하여 汰를 한번 반복하고 潢을 두 번 반복하는
선율을 거쳐 南으로 하행한다. 이후 다시 潢으로 상행해 潢을 한 번 더 반복하고
南으로 하행하였다가 林을 두 번 반복하는 선율로 이어져 [汰-汰-潢-潢-南-潢-
潢-南-林-林]의 진행을 보인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
에서는 생략과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먼저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의 ‘黃-㑲’
선율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南으로 전해져 黃이 생략되었다. 또한 삼죽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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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太가 아악부가야금보의 열한번째 박에 潢으로 전해
져 음이 변형되었다. 한편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仲-黃-㑲’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열다섯번째박에 南으로 나타나 음이 仲과 黃이 생략되었고 
삼죽금보의 마지막 박인 열 번째 박의 ‘黃-㑣’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林으로
나타나 黃이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6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생략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
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음의 생략형태와
함께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17) 제1장 제17각
삼죽금보 㑖ㄱ 㑖 僙흥 㑖 㑖㑣 㑖ㄱ 㑣㑖㑀 㑀청
방산한씨
금보 㑖ㄱ 㑖 僙 㑖 㑣 㑖ㄱ 㑖 㑲 㑖㑀 僙 㑣
아악부
가야금보 仲ㄱ 仲 㑖 仲 太 林 仲ㄱ 仲 太 黃 黃
현행
가야금보 仲ㄱ 仲 㑖 仲 太 林 仲ㄱ 仲 太 黃 黃
<악보 145>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7각의 선율비교 
<악보 145>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7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8각의 선율이다. ‘㑖ㄱ’로 시작하여
‘㑖-僙-㑖’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㑣으로 상행한다. 이후 ‘㑖ㄱ-㑖’을 연주한
후 㑲으로 상행하였다가 ‘㑖-㑀’를 거쳐 僙으로 하행하고 㑣으로 마무리 되는 [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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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㑖-僙-㑖-㑣-㑖ㄱ-㑖-㑲-㑖-㑀-僙-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가 방산한씨
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과 생략 그리고 추가현상이 나타난다. 먼저 삼죽금보
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㑖-㑣’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는 㑣으로만 전해져 㑖
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부터 여덟 번째 박
까지의 선율은 ‘㑖ㄱ-㑣-㑖-㑀-㑀’인데 이 부분의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은 열한
번째 박부터 열일곱번째 박까지 ‘㑖ㄱ-㑖-㑲-㑖-㑀-僙-㑣’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
과 음의 추가가 있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ㄱ’로 시작하여 ‘仲-㑖-仲’의 옥타브 선율을 연주한 후
太로 하행했다가 林으로 상행한다. 이후 ‘仲ㄱ’에 이어 仲을 한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여 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仲ㄱ-仲-㑖-仲-太-林-仲ㄱ-仲-
太-黃-黃]의 선율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
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는 변형형태와 생략형태, 그리고 추가형태가 함께 나타나는데 먼저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음에 나오는 ‘㑖-㑣’선율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아홉 번째 박과 열
번째 박에 ‘太-林’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박과 아홉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㑣-㑖-㑀-㑀’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
의 열세번째 박부터 열아홉번째 박까지 ‘仲-太-黃-黃’으로 나타나 㑣음은 생략되
었고 黃은 변형되고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모두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7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생략형태와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
형태 그리고 음의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음의 변형과 함께 음의 생략형태와 동음반복방식의 추가형태
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18) 제1장 제18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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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㑲 㑖 㑲 㑣 㑣㑲 㒇黃 㑲 㑣㑲 㑖 㑖청
방산한씨
금보 㑖 㑖 㑲 㑣 㑣 黃 㑲 㑣 㑖 㑣
아악부
가야금보 仲 仲 南 林 林 南 潢 南 林 潢 林 仲 仲
현행
가야금보 仲 仲 南 林 林 南 潢 南 林 潢 林 仲 仲
<악보 146>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8각의 선율비교
<악보 146>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8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9각의 선율이다. 㑖을 두 번 반복하
는 것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상행하였다가 㑣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 黃으로 상
행했다가 㑲과 㑣을 거쳐 㑖으로 하행하고 다시 㑣으로 연결되는 [㑖-㑖-㑲-㑣-
㑣-黃-㑲-㑣-㑖-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
정은 변형과 생략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인 㑲이 방산한
씨금보에서는 㑖으로 변형되었다. 이후의 선율에서는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㑣-㑲-㒇-黃’의 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㑣-
黃’으로 나타나 음이 생략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인 ‘㑣-㑲’은 
방산한씨금보의 열다섯번째 박에 㑣으로 나타나 㑲이 생략되었다. 한편 삼죽금
보의 열 번째 박에 동음반복형태로 나오는 㑖은 방산한씨금보에서 㑣으로 전
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仲을 한번 반복하고 南으로 상행했다가
林으로 하행한 후 林을 한 번 반복하고 南으로 상행한다. 이후 潢으로 상행한 후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潢으로 상행한다. 이후 林을 거쳐 仲으로
하행한 후 仲을 한 번 더 반복하며 마무리되는 선율로 [仲-仲-南-林-林-南-潢-
南-林-潢-林-仲-仲]의 진행을 보인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
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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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보면 변형과 생략 그리고 추가현상이 나타난다. 먼저 삼죽금보의 첫 번
째 박인 㑲은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仲으로 변형되었다. 이후 삼죽금보의 여
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㒇-黃’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열한번째 박에 潢으로 전해
져 㒇가 생략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의 선율은
‘㑣-㑲-㑖’인데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열네번째 박부터 열일곱번째 박까지 ‘林-
潢-林-仲’의 선율로 전해져 변형과 추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8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음의 생략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과
함께 음의 생략형태와 새로운 음의 추가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
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19) 제1장 제19각102)
삼죽금보 太 太仲 林仲太 黃 黃 太ㄱ 仲林 仲 仲太 林仲太
방산한씨
금보 太 仲 南 仲太 黃 黃
아악부
가야금보 太 仲 太 黃 黃 太 仲 仲 太 太
현행
가야금보 太 仲 太 黃 黃 太 仲 仲 太 太
<악보 147>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19각의 선율비교 
<악보 147>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19각의 선율이다.
102) 제1장 제19각의 방산한씨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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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씨금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20각 10박까지의 선율인데 재구성한
결과 10박까지의 선율만 존재하고 11박부터는 선율을 알 길이 없어 빈칸으로 비
워두었다. 이는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1각부터 3각까지의 선율을 1각부터 2각까
지의 선율로 재구성하였고 또한 기존 방산한씨금보의 20각 11박부터의 선율이
다른 악보들의 20각 11박부터의 선율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율을 알 수 없
는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구성한 방산한씨금보에서는 19각 11박부
터 20각 10각까지의 선율은 비워두고 19각 1박부터 10박까지와 20각 11박부터의
선율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방산한씨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仲을 거쳐 南으로 상행했다가 ‘仲-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한 후 黃을 한번 반복하여 [太-仲-南-仲-太-黃-黃]의 진행을 보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는 생략과 변형형태가 나타나
는데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타나는 ‘太-仲’선율이 방산한씨금보 에는 仲
으로 나타나 太가 생략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타나는 ‘林-仲-
太’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는 다섯 번째 박과 여섯번째 박에 ‘南-仲-太’로 나타
나 林이 南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仲으로 상행했다가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한
다. 이후 黃을 한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하여 仲을 한번 반복하고 太
를 두 번 반복하는 선율로 이어져 [太-仲-太-黃-黃-太-仲-仲-太-太]의 진행을 보
인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현상이 나타난
다.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은 ‘太-仲-林-仲-太’선율인데 아악부가
야금보에서는 ‘仲-太’로만 나타나 음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삼죽
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仲-林’선율이 아악부가야금보에는 열세번째 박
에 仲으로만 나타나고, 삼죽금보의 아홉번째박과 열 번째 박의 ‘仲-太-林-仲-太’
선율도 아악부가야금보에는 ‘太-太’로 나타나 생략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19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생략형태와 음의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
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생략이 여러
군데서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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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장 제20각103)
삼죽금보 黃ㄱ 黃 黃 黃 黃 黃 太 黃 太 黃太
방산한씨
금보 太 太 黃 太 黃 太
아악부
가야금보 黃ㄱ 黃 僙 黃 僙 太ㄱ 太 黃 太 黃 太
현행
가야금보 黃ㄱ 黃 僙 黃 僙 太ㄱ 太 黃 太 黃 太
<악보 148>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0각의 선율비교 
<악보 148>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0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열한번째 박 이후의 선율을 살펴보겠다. 방산한씨금보의
열한번째 박은 太이고 太를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하였다가 太로 돌아온 후
다시 黃과 太의 선율로 이어지는 [太-太-黃-太-黃-太]의 진행이다.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 이후와 방산한씨금보의 열한 번째 박 이후를 비교해보니 음의 변
형이 일어났다.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열한번째 박에 太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黃-僙-黃-僙’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이후 ‘太ㄱ’로 상행하여 太를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太로 돌아온
후 ‘黃-太’선율로 연결되는 [黃ㄱ-黃-僙-黃-僙-太ㄱ-太-黃-太-黃-太]의 진행이
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이 아악부가야금보
에는 열한번째 박에 ‘太ㄱ’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103) 제1장 제20각의 방산한씨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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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 제1장 제20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
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
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한 형태이다.
 
21) 제1장 제21각
삼죽금보 㑖ㄱ 僙청 㑖청 僙청 㑣 黃 㑣㑲 黃 黃
방산한씨
금보 㑖ㄱ 㑣 㑣 㑣 㑣 黃 㑲 黃 黃
아악부
가야금보 仲ㄱ 仲 㑖 仲 㑖 林 潢 南 潢 潢
현행
가야금보 仲ㄱ 仲 㑖 仲 㑖 林 潢 南 潢 潢
<악보 149>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1각의 선율비교
<악보 149>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1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㑖ㄱ’로 시작되어 㑣을 네 번 반복하고 黃으로 상행한 후 㑲
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黃으로 돌아가 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㑖ㄱ-㑣-㑣-㑣-
㑣-黃-㑲-黃-黃]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는 음의 변형과 생략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까지
나오는 ‘僙-㑖-僙’의 선율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다섯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
까지 ‘㑣-㑣-㑣’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덟번째
박에 나오는 ‘㑣-㑲’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는 南으로 전해져 㑣이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ㄱ’로 시작하여 ‘仲-㑖-仲-㑖’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한
후 林을 거쳐 潢으로 상행한 후 南으로 하행했다가 潢을 두 번 반복하는 [仲ㄱ-
仲-㑖-仲-㑖-林-潢-南-潢-潢]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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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가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
는 과정에는 추가형태와 생략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오
는 ‘㑖ㄱ’가 아악부가야금보에는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 ‘仲ㄱ-仲’으로 전
해져 仲이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인
‘林-南’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에는 열다섯번째 방세 南으로만 전해져 林이 생
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21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음의 생략형태가 함께 나
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 방식
의 음의 추가형태와 함께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
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22) 제1장 제22각
삼죽금보 㑲ㄱ 㑲 僙흥 㑲 㑲청 㑲ㄱ 㑲 太 黃 黃
방산한씨
금보 㑲ㄱ 㑲 僙 㑲 㑣 㑲ㄱ 㑲 太 黃 黃
아악부
가야금보 汰 南 南 南 南 南 南 汰 潢 潢
현행
가야금보 汰 南 南 南 南 南 南 汰 潢 潢
<악보 150>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2각의 선율비교 
<악보 150>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2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僙-㑲’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하고 㑣으
로 하행한다. 이후 ‘㑲ㄱ-㑲’으로 이어지고 太로 상행했다가 黃을 두 번 반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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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㑲ㄱ-㑲-僙-㑲-㑣-㑲ㄱ-㑲-太-黃-黃]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와 방산한씨금보
의 선율을 비교해보니 변형형태가 나타났는데 삼죽금보의 네 번째 박과 다섯
번째 박에 등장하는 ‘㑲-㑲’의 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㑲-㑣’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나타났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하여 南을 여섯 번 반복하고 汰로 상행했다가 潢
을 두 번 반복하는 [汰-南-南-南-南-南-南-汰-潢-潢]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
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의 첫 번
째 박에 나오는 ‘㑲ㄱ’는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첫 번째 박에 汰로 나타나 음이
변형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같아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22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
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
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23) 제1장 제23각
삼죽금보 㑲ㄱ 㑲 㑲 黃 黃 㑲 黃 黃㑲 㑣 㑣청
방산한씨
금보 㑲ㄱ 㑲 㑖 㑲 黃 黃 㑲ㄱ 黃 㑲 㑣 㑣
아악부
가야금보 汰 南 林 南 潢 潢 南 潢 南 林 林
현행
가야금보 汰 南 林 南 潢 潢 南 潢 南 林 林
<악보 151>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3각의 선율비교 
<악보 151>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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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3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한번 반복하고 㑖으로 하행했다가 다
시 㑲으로 돌아온 후 黃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 ‘㑲ㄱ’로 연결되고 黃으로 상행
했다가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여 한 번 더 반복하는 [㑲ㄱ-㑲-㑖-㑲-黃-黃-㑲
ㄱ-黃-㑲-㑣-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는 추가와 생략이 나타난다. 방산한씨금보의 네 번째 박에 나오는 㑖은 삼죽
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방산한씨금보에서 새롭게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黃-㑲’선율은 방산한씨금보의 열다섯번째 박에 㑲으로
전해져 黃이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하여 南으로 연결된 후 林으로 하행했다가 南을
거쳐 潢으로 상행하여 潢을 한 번 더 반복한다. 이후 南을 연주한 후 潢으로 상
행했다가 다시 南으로 돌아와서 林을 두 번 반복하며 마무리되는 [汰-南-林-南-
潢-潢-南-潢-南-林-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
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
정에는 변형과 추가 그리고 생략현상이 나타난다. 먼저 삼죽금보의 첫 박에 나
오는 ‘㑲ㄱ’가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첫 번째 박에 汰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나
타났다. 이후 삼죽금보에는 없던 음인 아악부가야금보의 네 번째 박에 나오
는 林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黃-㑲’선
율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열다섯번째 박에 南으로 전해져 黃이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한 선율로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23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음의 추가형태와 생략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과
함께 추가형태와 생략형태가 함꼐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
와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24) 제1장 제2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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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㑲ㄱ 㑲 太 黃 黃太 仲ㄱ 仲 太 黃 黃㑲
방산한씨
금보 㑲ㄱ 㑲 太 黃 黃 太 仲ㄱ 仲 太 黃 㑲
아악부
가야금보 潢 南 汰 潢 潢 汰 㳞ㄱ 㳞 汰 潢 南
현행
가야금보 潢 南 汰 潢 潢 汰 㳞ㄱ 㳞 汰 潢 南
<악보 152>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4각의 선율비교 
<악보 152>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4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㑲ㄱ’로 시작하여 㑲을 한번 반복하고 太로 상행하였다가 黃
으로 하행한 후 黃을 한번 반복한다. 이후 太를 거쳐 ‘仲ㄱ’로 상행하여 仲을 한
번 반복하고 太와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㑲ㄱ-㑲-太-黃-黃-太-仲ㄱ-仲-太
-黃-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와 방산한씨금보의 악보를 비교해보니 생략현
상이 나타난 곳이 한군데 있는데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黃-㑲’선율
이 방산한씨금보에는 㑲으로 전해져 黃이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潢으로 시작하여 南으로 하행했다가 汰로 상행하여 潢을
두 번 연주하고 汰를 거쳐 ‘㳞ㄱ’로 연결되고 㳞을 한번 반복한다. 이후 汰와 潢
을 거쳐 南으로 하행하는 [潢-南-汰-潢-潢-汰-㳞ㄱ-㳞-汰-潢-南]의 선율이다. 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다. 삼죽
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는 변형과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첫 박이 ‘㑲ㄱ’인데 반해 아악부가야금보의 첫 박은 潢으로 나타
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한편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㑲’선율
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열아홉번째 박에 南으로 전해져 黃이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아 동일형태가 나타난다.
여민락 제1장 제24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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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과 함께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25) 제1장 제25각
삼죽금보 㑣ㄱ 㑣 僙흥 㑣 㑣청 㑣ㄱ 㑣 㑣 㑲 㑲
방산한씨
금보 㑣ㄱ 㑣 僙 㑣 㑣 㑣ㄱ 㑣 㑲 㑲
아악부
가야금보 林ㄱ 林 㑣 林 㑣 林ㄱ 林 林 南 南
현행
가야금보 林ㄱ 林 㑣 林 㑣 林ㄱ 林 林 南 南
<악보 153>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5각의 선율비교 
<악보 153>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5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㑣ㄱ-㑣’으로 시작하여 僙으로 하행하였다가 㑣을 두 번 반
복하고 다시 ‘㑣ㄱ-㑣’의 선율로 연결된 후 㑲으로 상행하여 㑲을 한번 반복하는
[㑣ㄱ-㑣-僙-㑣-㑣-㑣ㄱ-㑣-㑲-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
로 전승되면서 보이는 현상은 생략형태인데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㑣이 방산한씨금보에는 전승되지 않아 음이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林ㄱ’로 시작하여 ‘林-㑣-林-㑣’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다시 ‘林ㄱ’를 연주한 후 林을 두 번 반복하고 南으로 상행해 南을 한번 반복하는
[林ㄱ-林-㑣-林-㑣-林ㄱ-林-林-南-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
보보다 한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으나 두 악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이 선율과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25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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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
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선율형이 같아 동일한 형태가 나타
났고 현행가야금보또한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26) 제1장 제26각
한금신보 㑖 㑲 㑣 㑲 黃 㑲 㑣
삼죽금보 黃ㄱ 黃太 仲太 仲 仲黃㑲 太 黃 仲黃㑲 㑣 黃㑣
방산한씨
금보 㑖 㑖 㑲 㑣 㑣 黃 黃 㑲 㑣 黃 㑣
아악부
가야금보 仲 仲 南 林 林 潢 潢 南 林 林
현행
가야금보 仲 仲 南 林 林 潢 潢 南 林 林
<악보 154>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6각의 선율비교 
<악보 154>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6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㑖을 두 번 연주하고 㑲으로 상행하여 㑣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 黃으로 올라가 黃을 한 번 더 반복하고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였다가 다
시 黃으로 상행한 후 㑣으로 마무리되는 [㑖-㑖-㑲-㑣-㑣-黃-黃-㑲-㑣-黃-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부터 여섯 번째 박까지의 선율이 상이한 선율
로 전승되었으므로 1장의 26각은 한금신보와 방산한씨금보를 비교하기로 한
다. 한금신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
타나는데 먼저 한금신보의 첫 번째 음인 㑖이 방산한씨금보 에는 첫 번째 박
부터 세 번째 박까지 㑖이 한번 반복되어 ‘㑖-㑖’으로 나타나 㑖이 추가되었다. 
한금신보의 세 번째 음부터 다섯 번째 음까지의 선율은 ‘㑣-㑲-黃’인데 방산한
씨금보 의 일곱 번째 박부터 열네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㑣-㑣-黃-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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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의 변형과 추가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의 열아홉번째 박과
스무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㑣’의 선율은 한금신보에서는 볼 수 없던 선율로
추가된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仲을 반복하고 南으로 상행하여 林을 두
번 연주한다. 이후 潢을 두 번 반복하고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고 林을 한 번
반복하는 [仲-仲-南-林-林-潢-潢-南-林-林]의 선율을 보인다.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부터 여섯 번째 박까지의 선율이 상이한 선율로 전승되었으므로 방산한씨
금보와 마찬가지로 한금신보와 아악부가야금보를 비교하기로 한다. 아악부
가야금보는 한금신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
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고 비교하겠다. 한금신보와 아악부가야금보의 악보를
비교해보면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아악부가야금보의 열여덟번째 박
까지의 선율과 방산한씨금보의 열여덟번째 박까지의 선율이 같으므로 추가와 변
형의 형태가 같다. 다만 열아홉번째 박에서 아악부가야금보는 林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금신보에는 없던 것으로 아악부가야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똑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26각의 한금신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한금신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
다. 한금신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추가형태와




삼죽금보 㑖ㄱ 㑖 僙흥 㑖 㑖㑣 㑖ㄱ 㑣㑖㑀 僙 僙청
방산한씨
금보 㑖ㄱ 㑖 僙 㑖 㑣 㑖ㄱ 㑖 㑲 㑖㑀 僙 㑣
아악부
가야금보 仲ㄱ 仲 㑖 仲 太 林 仲ㄱ 仲 太 黃 黃
현행
가야금보 仲ㄱ 仲 㑖 仲 太 林 仲ㄱ 仲 太 黃 黃
<악보 155>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7각의 선율비교 
<악보 155>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7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㑖ㄱ-㑖’으로 시작되어 僙으로 하행했다가 㑖을 거쳐 㑣으로
상행한다. 이후 다시 ‘㑖ㄱ-㑖’을 연주하고 㑲으로 상행했다가 㑖과 㑀를 거쳐 僙
으로 하행한 후 㑣으로 마무리되어 [㑖ㄱ-㑖-僙-㑖-㑣-㑖ㄱ-㑖-㑲-㑖-㑀-僙-㑣]
의 진행을 보인다. 삼죽금보와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을 살펴보면 생략과 추가
그리고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먼저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㑖-㑣’
의 선율이 방산한씨금보의 아홉 번째 박에는 㑣으로만 전해져 㑖이 생략되었
다. 이후 방산한씨금보의 열세번째 박에 나오는 㑖은 삼죽금보에서는 없던
것으로 방산한씨금보에서 추가되었다. 한편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에 나오
는 ‘㑣-㑖-㑀’ 선율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열다섯번째 박과 열여섯번째 박에
‘㑲-㑖-㑀’로 나타나 㑣에서 㑲으로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또한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僙은 방산한씨금보에서 㑣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ㄱ’로 시작하여 ‘仲-㑖-仲’의 옥타브 선율로 이어지고 太
에서 林으로 상행한다. 이후 ‘仲ㄱ’로 연결되어 仲을 한 번 더 연주하고 太를 거
쳐 黃으로 하행한 후 黃을 한번 반복하는 [仲ㄱ-仲-㑖-仲-太-林-仲ㄱ-仲-太-黃-
黃]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
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고 비교하겠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현상과 생략현상이 나타난다. 삼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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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㑖-㑣’선율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아홉 번째
박과 열 번째 박에 ‘太-林’으로 나타나 음이 변형되었다.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부터 열 번째 까지의 선율인 ‘㑣-㑖-㑀-僙-僙’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열세번째
박부터 마지막박까지의 선율인 ‘仲-太-黃-黃’으로 전해져 㑣이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 선율과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
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27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생략형태와 추가형태와 그리고 변형
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함께 생략형태도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
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28) 제1장 제28각
삼죽금보 㑲 㑖 㑲 㑣 㑣㑲 㒇 㑲 㑣 㑲 㑖 㑖청
방산한씨
금보 㑖 㑖 㑲 㑣 㑣 黃 㑲 㑣 㑖 㑣
아악부
가야금보 仲 仲 南 林 林 南 潢 南 林 潢 林 仲 仲
현행
가야금보 仲 仲 南 林 林 南 潢 南 林 潢 林 仲 仲
<악보 156>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8각의 선율비교
<악보 156>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8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㑖을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상행했다가 㑣
을 두 번 연주하고 黃으로 상행하여 㑲과 㑣을 거쳐 㑖으로 하행하였다가 㑣으로
마무리되는 [㑖-㑖-㑲-㑣-㑣-黃-㑲-㑣-㑖-㑣]의 선율을 보인다. 삼죽금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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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과 생략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첫
박에 나타나는 㑲이 방산한씨금보에는 㑖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고 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㑣-㑲’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아홉 번째
박에 㑣으로 전해져 㑲이 생략되었다. 한편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인 㒇는 
방산한씨금보에서는 黃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죽금
보의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은 방산한씨금보에는 전해지지 않아 음이 생략
되었고 삼죽금보의 열한번째 박에 나오는 㑖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㑣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仲을 한번 반복하고 南으로 상행하였다가
林으로 하행하여 한번 반복한 후 南을 거쳐 潢으로 상행한다. 이후 南과 林을 연
주하고 다시 潢으로 돌아온 후 林으로 하행하였다가 仲을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仲-仲-南-林-林-南-潢-南-林-潢-林-仲-仲]의 선율이다. 아악부가
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
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고 비교하겠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
승되는 과정에는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먼저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仲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삼죽금보의 여
섯 번째 박인 㒇는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열한번째 박에 潢으로 변형되어 전해
지고 있다. 한편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㑣-㑲
-㑖’인데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열네번째 박부터 열일곱번째 박까지 ‘林-潢-林
-仲’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과 추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은 선율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28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생략형태가 함께 나타났
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삼죽금보 太 仲 林仲太 黃 黃 黃 太 黃 太 黃太
방산한씨
금보 太 仲 南 仲太 黃 黃 太 太 黃 太 黃 㑀
아악부
가야금보 太 仲 太 黃 黃 太 太 黃 太 黃 太
현행
가야금보 太 仲 太 黃 黃 太 太 黃 太 黃 太
<악보 157>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29각의 선율비교 
<악보 157>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29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仲을 거쳐 南으로 상행한 후 ‘仲-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여 黃을 한번 반복한다. 이후 太를 두 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했
다가 太로 상행한 후 다시 黃으로 하행하였다가 太로 마무리 되는 [太-仲-南-仲-
太-黃-黃-太-太-黃-太-黃-太]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
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林-
仲-太’선율이 방산한씨금보 에는 다섯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南-仲-太’선율
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이후에도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열한번째 박에 太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仲으로 상행했다가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
하여 黃을 한번 반복한다. 이후 太를 두 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하였다가 太로
상행하고 다시 黃으로 하행했다가 太로 상행하는 [太-仲-太-黃-黃-太-太-黃-太-
黃-太]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
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林-仲-太’선율
이 아악부가야금보에는 다섯 번째 박에 太로 전해져 음의 생략이 일어났다. 한
편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인 黃은 아악부가야금보에서 太로 전해져 음의
104) 제1장 제29각의 방산한씨금보는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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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일어났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1장 제29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삼죽금보
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생력형태와 함께 변형형태도
나타났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30) 제1장 제30각
삼죽금보 㑖 㑀 㑖㑀 㑣 㑣 㑖ㄱ 㑖㑀 㑣 㑣㑖 㑣㑖㑀
방산한씨
금보 㑖 㑀 㑖 㑀 㑣 㑣 㑖ㄱ 㑖 㑲 㑖㑀 僙 㑣
아악부
가야금보 仲 太 仲 太 林 林 仲 仲 太 黃 黃
현행
가야금보 仲 太 仲 太 林 林 仲ㄱ 仲 太 林 仲 太 黃
<악보 158>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30각의 선율비교 
<악보 158>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30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㑀로 이어졌다가 㑖으로 상행하고 다시 㑀
로 하행한 후 㑣을 두 번 연주한다. 이후 ‘㑖ㄱ-㑖’의 선율을 연주하고 㑲으로 상
행한 후 ‘㑖-㑀’를 거쳐 僙으로 하행하여 㑣으로 마무리되는 [㑖-㑀-㑖-㑀-㑣-㑣
-㑖ㄱ-㑖-㑲-㑖-㑀-僙-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
는 과정에는 생략과 변형현상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타나
는 ‘㑖-㑀’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열세번째 박에 㑖으로 나타나 음의 생략
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㑣-㑣-㑖
-㑣-㑖-㑀’인데 방산한씨금보의 열다섯번째 박부터 스무번째 박까지는 ‘㑲-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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㑀-僙-㑣’의 선율로 생략과 변형을 보이고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太로 하행했다가 仲으로 상행하고 다시
太로 연결된 후 林으로 상행하고 林을 한번 반복한다. 이후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고 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仲-太-仲-太-林-林-仲-仲-
太-黃-黃]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
로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고 비교하겠다. 삼죽금
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과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부터 열 번째 박까지의 ‘㑣-㑣-㑖-㑣-㑖-㑀’의 선율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열일곱번째 박부터 마지막 박까지 ‘黃-黃’으로 나타나 음
이 생략되었고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太로 하행하고 다시 ‘仲-太’의 선율을 연주
한 후 林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 ‘仲ㄱ’로 연결되고 仲을 한번 반복한 후 太로
하행했다가 林으로 상행하고 仲과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仲-太-仲-太-林-
林-仲ㄱ-仲-太-林-仲-太-黃]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와 현행가야금보의
악보를 비교해보면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
보의 열다섯번째 박부터의 선율이 ‘太-黃-黃’인데 반해 현행가야금보는 열네번
째 박부터의 선율이 ‘太-林-仲-太-黃’으로 전해져 음의 추가와 변형이 일어났음
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30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생략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
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음의 생략형태와
함께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는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31) 제1장 제3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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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㑣 黃 僙흥 黃 㑣㑲 黃ㄱ 黃太 仲 仲 仲太
방산한씨
금보 㑣 黃 僙 黃 㑣 㑲 黃ㄱ 黃 太 仲 仲 太
아악부
가야금보 黃ㄱ 黃 僙 黃 㑣 㑲 黃ㄱ 黃 太 仲 仲 太
현행
가야금보 㑣 黃 僙 黃 㑣 㑲 黃ㄱ 黃 太 仲 仲 太
<악보 159>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31각의 선율비교 
<악보 159>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31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黃-僙-黃’의 옥타브 선율로 이어진 후 㑣으
로 하행했다가 㑲으로 연결된다. 이후 ‘黃ㄱ-黃’의 선율을 연주하고 太를 거쳐 仲
으로 상행한 후 仲을 한번 반복하고 太로 마무리되어 [㑣-黃-僙-黃-㑣-㑲-黃ㄱ-
黃-太-仲-仲-太]의 선율을 보인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된 음이 있는데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에 나오는 ‘仲-太’선율이 
방산한씨금보에는 열아홉번째 박에 太로 전해져 仲의 생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黃ㄱ’로 시작하여 ‘黃-僙-黃’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하고 㑣
을 거쳐 㑲으로 연결된다. 이후 ‘黃ㄱ’를 연주하고 黃과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한
후 仲을 한번 반복하고 太로 하행하는 [黃ㄱ-黃-僙-黃-㑣-㑲-黃ㄱ-黃-太-仲-仲-
太]의 선율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과 생략현상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 첫 박에 나타나는 㑣이 아악부가야금
보에서는 ‘黃ㄱ’로 변형되어 전해진다. 한편 삼죽금보의 열 번째 박인 ‘仲-太’
는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열아홉번째 박에 太로 나타나 仲이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黃-僙-黃’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지고 㑣으로
하행했다가 㑲을 거쳐 ‘黃ㄱ’로 연결된다. 이후 黃과 太를 거쳐 仲을 두 번 반복
하고 太로 마무리되는 [㑣-黃-僙-黃-㑣-㑲-黃ㄱ-黃-太-仲-仲-太]의 선율이다. 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의 변형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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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악부가야금보의 첫 박에 나타나는 ‘黃ㄱ’가 현행가야금보에서는 㑣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여민락 제1장 제31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생략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
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함께 생략형태가 나타났




삼죽금보 仲 黃 太 林 林 仲ㄱ 仲太 林 仲太 太黃
방산한씨
금보 黃 黃 太 林 林 仲ㄱ 仲 太 仲 仲
아악부
가야금보 黃 黃 太 林 林 仲 仲 太 仲 仲
현행
가야금보 黃 黃 太 林 林 仲ㄱ 仲 太 林 仲 太 黃
<악보 160> 19세기 후반이후 제1장 제32각의 선율비교 
<악보 160>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1장 제32각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太를 거쳐 林으로 상
행하여 林을 한번 반복한다. 이후 ‘仲ㄱ-仲’의 선율을 연주하고 太로 하행했다가
다시 仲을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黃-黃-太-林-林-仲ㄱ-仲-太-仲-
仲]의 선율을 보인다.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
형태와 생략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이 방산한씨
금보에서는 黃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삼죽금보의 여덟번째 박부
터 열 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林-仲-太-太-黃’인데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열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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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박부터 스무번째 박까지 ‘仲-仲’의 선율이 나타나 음의 변형과 생략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黃을 한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林으로 상
행해 林을 한 번 더 연주한다. 이후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로 내려갔다가 다시
仲으로 상행해 한 번 더 반복하는 [黃-黃-太-林-林-仲-仲-太-仲-仲]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와 방산한씨금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삼죽금보와 아악부
가야금보의 전승과정은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된 설명과 같다.
현행가야금보는 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太로 이어졌다가 林
을 두 번 반복한다. 이어서 ‘仲ㄱ’로 연결되고 仲을 한번 반복한 후 太로 하행했
다가 林으로 상행한 후 仲과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黃-黃-太-林-林-仲
‘ㄱ’-仲-太-林-仲-太-黃]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된 과정을 살펴보면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아악부가야금보의
열세번째 박부터 스무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仲-太-仲-仲’인데 반해 현행가야금
보의 열세번째 박부터의 선율은 ‘仲-太-林-仲-太-黃’으로 전해져 추가와 변형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1장 제32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와 생략형태가 함께 나타났
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음의 변형형태와
함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
정에는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이상 20박장단으로 되어있는 여민락 제1장의 삼죽금보부터 방산한씨금보, 
아악부가야금보를 거쳐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악보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변화양
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70>에서 보이듯이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
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변형형태로 43.1%의 비율
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생략형태로 41.4%의 비율을 보
이고 있다. 생략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삼죽금보에서 발생한 한 정간안에
소박형태로 발생한 잔가락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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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
태는 변형형태로 42.2%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생략형태로 35.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는 형태는 동일형태로 79.4%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
행가야금보로 큰 변화없이 동일한 선율로 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변화형태
전승악보
추가 변형 생략 동일 상이
한금신보,삼죽금보 → 방산한씨금보 13.8 43.1 41.4 1.7 -
한금신보,삼죽금보 → 아악부가야금보 18.8 42.2 35.9 3.1 -
아악부가야금보 → 현행가야금보 8.8 11.8 - 79.4 -




삼죽금보105), 칠현금보,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금보, 
현행가야금보의 순으로 선율을 분석하고 이전시대 악보와 비교를 하고자 한다.
1) 제4장 제1각과 제2각
삼죽금보 太 㑀흥 太 太 太 黃 太 黃 林 仲 林 仲 太 黃 黃
칠현금보 太ּך 㑀흥 太 仲 太ּך 太 黃 太ּך 黃太 林 太林 仲ּך 太 黃 黃
학포금보 太ּך 㑀흥 太 仲 太ּך 太 黃 太ּך 黃 太 林 仲 太 林 仲ּך 㑣 黃 黃
방산한씨
금보 太 㑀 太 仲 太 太 黃 黃 太 黃太 林 仲 太林 仲 仲 太 黃 黃
아악부
가야금보 太 㑀 太 太ּך 太 黃 太ּך 林 仲 仲ּך 太 黃
현행
가야금보 太 㑀 太 太ּך 太 黃 太ּך 林 仲     仲ּך 太 黃
<악보 161>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1-2각의 선율비교
<악보 161>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2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각
칠현금보는 ‘太ּך’으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한 후에 仲으로
상행하였다가 ‘太ּך’에 이어 太를 한 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하는 [太ּך-㑀-太-仲-
太ּך-太-黃]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동안 추가형태가
105) 삼죽금보의 선율은 전장에서 이미 분석하였으므로 이번 장에서는 다음시대악보와의 비교를
위헤 악보를 첨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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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는데 삼죽금보에는 없던 仲이 칠현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타나 새
롭게 추가되었다.
학포금보의 선율은 칠현금보의 선율과 같은 [太ּך-㑀-太-仲-太ּך-太-黃]으로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 선율이 이어지고 仲으로 상
행했다가 太를 두 번 연주하고 黃으로 하행하여 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선율로
[太-㑀-太-仲-太-太-黃-黃]의 선율이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
되는 과정에서는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방산한씨금보의 마지막 박인 열 번째
박에 黃이 동음반복의 방식으로추가되어 전해졌음을 볼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 선율이 나타난다. 이후 ‘太
에’ּך 이어 太를 한번 반복한 후 黃으로 하행하는 [太-㑀-太-太ּך-太-黃]의 선율이
다. 칠현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생략현상이 나타나
는데 칠현금보 의 다섯 번째 박에 출현하는 仲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나타
나지 않아 음이 생략되어 전해짐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인 [太-㑀-太-太ּך-太-黃]을 보
여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한 선율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1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칠현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이 추가되는 현상이 나타났
다. 칠현금보와 학포금보는 동일한 선율로 전승되고 있고 칠현금보에서 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는 동음반복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
다. 칠현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의 생략형태가 나
타나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제2각
칠현금보는 ‘太ּך’으로 시작하는데 ‘黃-太’의 선율을 거쳐 林으로 상행하고 ‘太
-林’의 선율이 나타난 후 ‘仲ּך’으로 연결된다. 이후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고 黃
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선율을 보여 [太ּך-黃-太-林-太-林-仲ּך-太-黃-黃]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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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
나는데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이 칠현금보에서는 ‘黃-太’로 나
타나 太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죽금보의 네 번째 박과 다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仲-林’은 칠현금보의 네 번째 박에 ‘太-林’형태로 나타나 삼죽
금보의 仲이 칠현금보에서 太로 변형되었다.
학포금보의 선율은 ‘太ּך’으로 시작하고 黃을 거쳐 다시 太로 돌아온다. 이어서
林으로 상행한 후 仲을 거쳐 太로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나고 다시 林으로 상행하
여 ‘仲ּך’으로 연결된다. 이후 㑣을 연주하고 黃을 두 번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나
[太ּך-黃-太-林-仲-太-林-仲ּך-㑣-黃-黃]의 진행이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
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와 변형이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의 ‘林-太-林’선율이 학포금보에는 네 번째 음부터 일곱 번째 음에 ‘林-
仲-太-林’으로 전해져 다섯 번째 음에 仲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칠현
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타나는 太는 학포금보에서 아홉 번째 음에 㑣으로
전해져 음이 변형된 것을 볼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의 제4장 제2각의 제8박부터 제10박까지의 양금선율이 나타나지
않아 거문고 구음을 참고하였는데 이 부분의 거문고 구음은 ‘동-당-뜰’이므로 ‘太
-黃-黃’으로 역보하였다. 12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太로 시작하여 ‘黃-太’를
연주하고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을 거쳐 ‘太-林’으로 연결된다. 이후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을 두 번 연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太-黃-太-林-仲-
太-林-仲-仲-太-黃-黃]의 선율이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현상이 나타난다. 방산한씨금보의 네 번째 박과 일곱 번째 박에
칠현금보에서 보이지 않던 仲이 추가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太ּך’으로 시작하여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으로 하행한다.
이어서 ‘仲ּך’이 나타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太ּך-林-仲-仲ּך-太-黃]의 선
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형태가 나타
난다.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과 다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林, 그
리고 열 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은 [太ּך-林-仲-仲ּך-太-黃]의
진행을 보여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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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 제4장 제2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칠현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이 첨가되어 추가형태가 나타
나고 이와 함께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해지
는 과정에서도 음의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고 칠현금보에서 방산
한씨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는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과 동음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
는 과정에는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나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
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4장 제3각과 제4각
삼죽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黃 㑲 㑣 㑣 㑲 太 仲
칠현금보 太 㑲㑣 㑲 黃 黃 㑲 黃 㑲 㑣 㑣 黃 㑲 㑣 㑣 黃 㑣 㑲 太 太





潢 潢 南 潢 南 林 林 潢 潢 南 林 林 潢 林 南 汰 汰㳞
아악부
가야금보 汰 南 南 潢 南 潢 南 林 潢 南 林 林 南 汰 㳞
현행
가야금보 汰 南-林 南 潢 南 潢 南 林 潢 南 林 林 南 汰 㳞
<악보 162>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3-4각의 선율비교
<악보 162>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3-4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3각
칠현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㑲-㑣’의 선율로 연결되고 㑲을 연주하고 黃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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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반복한다. 이후 㑲으로 하행했다가 黃으로 상행하고 다시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여 㑣을 한번 반복하는 [太-㑲-㑣-㑲-黃-黃-㑲-黃-㑲-㑣-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
보의 첫 박에 나오는 黃이 칠현금보에서는 太로 변형되어 전해지고 있다. 삼
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은 칠현금보에서 ‘㑲-㑣’의 선율로 나타나
㑣이 추가되었다. 또한 칠현금보의 다섯 번째 박과 열 번째 박에 나오는 黃과
㑣은 삼죽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칠현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학포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㑲을 거쳐 㑖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㑲을 거쳐 黃
으로 상행하여 黃을 한번 반복한다. 이후 㑲으로 내려갔다가 黃으로 상행하고 㑲
을 거쳐 㑣으로 하행한 후 㑣을 반복하는 [太-㑲-㑖-㑲-黃-黃-㑲-黃-㑲-㑣-㑣]
의 선율이다. 학포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변형이
다. 칠현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㑲-㑣’선율이 학포금보의 두 번째 음
과 세 번째 음에 ‘㑲-㑖’으로 전해져 㑣이 㑖으로 변형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汰로 시작하여 ‘南-林’과 ‘南-林-南’의 선율을 연주하고 潢을
두 번 반복하는 선율로 연결된다. 이후 南으로 하행했다가 潢으로 올라가고 南을
거쳐 林을 두 번 반복하는 하행선율이 나타나 [汰-南-林-南-林-南-潢-潢-南-潢
-南-林-林]의 진행이 나타난다. 방산한씨금보는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
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고 비교하도록
한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현상이 나타나는데 칠
현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南-林-南’으로 전해
져 林과 南이 추가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한 후 南을 두 번 반복하고 潢으로 상행한다. 이
후 南으로 하행했다가 潢으로 상행하고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는 [汰-南-南-潢
-南-潢-南-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 또한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
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고 비교하도록
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형태가 나타난
다. 삼죽금보의 첫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汰로 전해져
변형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하여 ‘南-林’으로 연결된 후 南을 거쳐 潢으로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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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후 南으로 이어지고 潢을 연주한 후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는 [汰-南-
林-南-潢-南-潢-南-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
승되면서 추가되는 음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의 두 번째 박은 南인데 현
행가야금보에는 ‘南-林’으로 나타나 林이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3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칠현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함께 나
타났고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칠
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는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
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나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는
새로운 음이 첨가되어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4각
칠현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한 후 㑣을 한번 반복한
다. 이후 黃으로 올라갔다가 㑣으로 돌아온 후 㑲을 거쳐 太를 두 번 반복하는
선율로 [黃-㑲-㑣-㑣-黃-㑣-㑲-太-太]의 진행을 보인다. 삼죽금보와 칠현금보
의 악보를 비교해보면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칠현금보의 여섯 번
째 박과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黃과 㑣은 삼죽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칠현금
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삼죽금보의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은 칠현금보에
서 열 번째 박에 太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같은 [黃-㑲-㑣-㑣-黃-㑣-㑲-太-太]선율을 보이고
있어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는 潢을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南을 거쳐 林을 두 번
반복한다. 이후 潢으로 상행한 후 林으로 하행했다가 南을 거쳐 汰로 상행하고
‘汰-㳞’의 선율로 마무리되어 [潢-潢-南-林-林-潢-林-南-汰-汰-㳞]의 진행이다.
방산한씨금보는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
브의 차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고 비교하도록 한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
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추가현상이 나타난다. 칠현금보의 첫 박에 나오는
黃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에 ‘潢-潢’으로 나타나 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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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의 방식으로 潢이 추가되었다. 또한 칠현금보의 열 번째 박의 太는 방산
한씨금보의 열 번째 박에서 ‘汰-㳞’으로 나타나 㳞이 추가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潢으로 시작하여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한 후 林을 한번
반복한다. 이후 南과 汰를 거쳐 㳞으로 상행하는 [潢-南-林-林-南-汰-㳞]의 선율
을 보인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을 뿐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똑같은 [潢-南-林-林-南-汰-㳞]의 선율
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4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칠현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와 음의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고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의 전승
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
는 동음반복의 방식과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삼
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과
정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3) 제4장 제5각과 제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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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黃 僙 黃 黃 仲 太 仲 太 㑀흥 太 太 黃 林 仲
칠현금보 黃 僙흥 黃 黃 仲 太 仲 太 㑀흥 太 太ּך 林 仲
학포금보 黃 僙흥 黃 黃 仲 太 仲 太 㑀흥 太 太ּך 林 仲
방산한씨
금보 潢 黃 潢 黃 仲 太 仲 太 㑀 太 太ּך 林 仲
아악부
가야금보 潢 黃 潢 黃 仲 太 仲 太 㑀 太 太ּך 林 仲
현행
가야금보 潢 黃 潢 黃 仲 太 仲 太 㑀 太 太ּך 林 仲
<악보 163>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5-6각의 선율비교
<악보 163>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5-6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5각
칠현금보는 삼죽금보와 같은 선율로 [黃-僙-黃-黃-仲-太-仲]의 진행을 보
이므로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학포금보 또한 삼죽금보와 같은 [黃-僙-黃-黃-仲-太-仲]의 선율을 보여 동
일한 전승임을 알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는 여섯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음이 기보되어 있지 않아 거
문고구음을 기준으로 삼아 역보하였다. 거문고 구음은 여섯 번째 박은 당으로, 여
덟 번째 박은 동으로 되어 있어 黃과 太로 역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이부분의 삼죽금보이후 시대의 악보에서 나오는 선율과도 일치한다. 7개의 음
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율형을 살펴보면 潢으로 시작하여 ‘黃-潢’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하고 黃으로 연결된 후 仲으로 상행하고 이어서 太로 하행했다가 다시 仲으
로 돌아오는 [潢-黃-潢-黃-仲-太-仲]의 진행이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
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방산한씨금보의 다섯 번째 박까지의 선율이 칠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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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다섯 번째 박까지의 선율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고 여섯 번째 박
부터의 선율은 두 악보가 같다. 옥타브는 선율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두
악보의 선율형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칠현금보의 선율은 방산한씨금보
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삼죽금보와 동일한 [潢-黃-潢-黃-仲-太-仲]의 선율이다.
그러므로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潢-黃-潢-黃-仲-太-仲]의 진행이
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5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와 칠현금보, 그리고 학포금보의 선율이 모두 같고 방산한씨금보와 아악
부가야금보, 그리고 현행가야금보의 선율도 일부선율에서 옥타브의 차이만 있
을 뿐 선율형은 같으므로 삼죽금보부터 칠현금보,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금보를 거쳐 현행가야금보까지 동일한 선율의 전승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제4장 제6각
칠현금보는 삼죽금보와 같이 太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된
다. 이후 다시 ‘太ּך’을 연주하고 林으로 상행하였다가 仲으로 하행하는 [太-㑀-太
-太ּך-林-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太가 칠현금보
에서는 ‘太ּך’으로 나타나 주법이 추가되었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
되는 과정에는 생략현상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칠현금보에서는 보이지 않아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학포금보의 선율은 칠현금보의 선율과 같은 [太-㑀-太-太ּך-林-仲]이므로 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 그리고 네 번째 박과 다섯번째 박
에 음이 기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문고 구음을 기준으로 역보하였다. 거문고 구
음은 첫 박과 네 번째 박에 ‘동’으로 기보되어 있어 첫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
까지의 선율을 ‘太-㑀-太’의 선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이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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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이후 시대의 악보에서 나타나는 선율과도 부합된다. 이후의 여섯 번째
박에서는 양금은 太로 거문고는 ‘太ּך’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의 악보에도 가야금은
여섯 번째 박에 이ּך 나오므로 ‘太ּך’으로 역보하였다. 이후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
째 박은 양금과 거문고 모두 ‘林-仲’으로 6각의 선율은 [太-㑀-太-太ּך-林-仲]의
진행이다. 6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현금보와 방산한씨금보를 비교해보
면 선율형이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진 후 ‘太ּך’을
연주하고 林으로 상행했다가 仲으로 하행하는 [太-㑀-太-太ּך-林-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현상이 나타나는데 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보이지 않아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똑같은 선율로 [太-㑀-太-太ּך-林-仲]의
진행을 보이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6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칠현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이 생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칠현
금보부터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까지는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하게 전승되
었고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이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4) 제4장 제7각과 제8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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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太 㑀흥 太 太 太 黃 仲 太 仲 林 仲 仲 太 黃
칠현금보 太 㑀흥 太 太ּך 太 黃 仲 -太 仲 林 仲 林 太 黃
학포금보 太 㑀흥 太 太ּך 太 黃 仲 太 仲 林 仲 仲 太 黃
방산한씨
금보 太 㑀 太 太ּך 太 黃 仲 太 仲 林 仲 林 太 黃
아악부
가야금보 太 㑀 太 太ּך 太 黃 仲 太 仲 林 仲 仲 太 黃
현행
가야금보 太 㑀 太 太ּך 太 黃 仲 太 仲 林 仲 仲 太 黃
<악보 164>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7-8각의 선율비교
<악보 164>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7-8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7각
칠현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하고 ‘太ּך’으로 이어진
후 太를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하는 [太-㑀-太-太ּך-太-黃]의 선율이다. 칠
현금보는 삼죽금보와 동일한 [太-㑀-太-太-太-黃]의 선율형이므로 삼죽금보
에서 칠현금보로 동일형태로 전승되었다.
학포금보의 선율은 칠현금보와 같은 선율로 [太-㑀-太-太-太-黃]의 진행이
다. 학포금보 또한 삼죽금보와 같은 선율형이므로 삼죽금보부터 칠현금보
와 학포금보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의 양금보는 첫 번째 박에는 아무 음도 나오지 않고 세 번째 박
에 㑀가 나온다. 이후 여섯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에 太가 나오고 이후에는 기
보되어 있지 않다. 양금보에 비어있는 부분에 거문고 구음을 기준으로 역보하여
보니 첫 번째 박부터 다섯 번째 박까지는 ‘太-㑀-太’의 옥타브선율이고 이후 여섯
번째 박에는 ‘太ּך’이 여덟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에는 ‘太-黃’의 선율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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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㑀-太-太ּך-太-黃]의 진행을 보인다. 이는 삼죽금보 이후의 다른 악보들과
도 부합되는 선율이므로 가야금의 악보라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
진다. 모두 6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현금보와 방산한씨금보를 비교해
보니 선율이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와 현행가야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㑀-太’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진 후 ‘太ּך’으로 연결되어 太를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하는 [太-㑀-太-太
太-黃]의-ּך 진행이다. 이는 삼죽금보의 선율형과 같아 삼죽금보부터 칠현금
보와 아악부가야금보를 거쳐 현행가야금보까지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7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칠현금보,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보
로의 전승과정은 모두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제4장 제8각
칠현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太로 하행했다가 仲을 거쳐 林으로 상해한다.
이후 仲으로 하행했다가 林으로 상행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仲-太-仲-
林-仲-林-太-黃]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이 仲인데반해 칠현금보의
여덟 번째 박은 林으로 나타나 음이 仲에서 林으로 변형되었다.
학포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太를 거쳐 다시 仲으로 돌아온 후 林으로 상행
한다. 이후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돌아오는 [仲-太-仲-林-仲-仲
-太-黃]의 선율이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형태
가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여덟 번째 박에 나오는 林이 학포금보에서는 仲으
로 변형되어 전해지고 있다.
방산한씨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太로 하행했다가 仲을 거쳐 林으로 상행한
다. 이후 仲으로 연결되어 林으로 상행했다가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仲-太
-仲-林-仲-林-太-黃]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는 칠현금보와 선율형이 같으
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太로 내려갔다가 仲으로 돌아온 후 林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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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행한다. 이후 仲을 두 번 반복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선율로 [仲-
太-仲-林-仲-仲-太-黃]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의 선율과 같으므로 삼죽금보에
서 아악부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같아 [仲-太-仲-林-仲-仲-太-
黃]의 진행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
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8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칠현금
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되면서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
가야금보로의 전승에서는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제4장 제9각과 제10각
삼죽금보 㑣 僙 㑣 僙 㑣 㑣 㑲 㑖 㑲 㑣 黃 㑲 㑣
칠현금보 㑣 僙흥 㑣 㑣 㑣 㑲 㑖 㑲 㑣 黃 㑲 㑣
학포금보 㑣 僙흥 㑣 㑣 㑣 㑲 㑖 㑲 㑣 黃 㑲 㑣
방산한씨
금보 林 㑣흥 林 林 林 南 仲 南 林 潢 南 林
아악부
가야금보 林 㑣 林 林ּך 林 南 仲 南 林 潢 南 林
현행
가야금보 林 㑣 林 林ּך 林 南 仲 南 林 潢 南 林
<악보 165>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9-10각의 선율비교
<악보 165>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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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9-10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9각
칠현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僙-㑣’의 옥타브선율이 이어지고 㑣을 두 번 반
복한 후 㑲으로 상행하여 [㑣-僙-㑣-㑣-㑣-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
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
에 나오는 僙이 칠현금보에는 나타나지 않고 생략되어 전승되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같은 선율인 [㑣-僙-㑣-㑣-㑣-㑲]의 진행을 보여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林으로 시작하여 ‘㑣-林’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이어서 林
을 두 번 반복한 후 南으로 상행하는 [林-㑣-林-林-林-南]의 선율이다. 방산한
씨금보는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같
은 선율형이므로 방산한씨금보의 선율형은 칠현금보의 선율형과 같아 동일한
선율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林-㑣-林’의 옥타브선율에 이어 ‘林ּך’이 나오고 林을 한번
반복한 후 南으로 상행하는 [林-㑣-林-林ּך-林-南]이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아
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섯 번
째 박에 나오는 僙이 아악부가야금보에는 나타나지 않고 생략되어 전승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같아 [林-㑣-林-林ּך-林-南]의 진
행을 보이고 있다. 아악부가야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9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보
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에는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칠현금보와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는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
부가야금보로는 생략형태가 나타나고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동
일한 형태를 보인다. 칠현금보이후의 악보들은 모두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제10각
칠현금보와 학포금보의 선율은 삼죽금보와 같은 선율로 [㑖-㑲-㑣-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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㑲-㑣]의 진행을 보인다.
방산한씨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南으로 상행하였다가 林으로 하행한다. 이
후 潢으로 상행해 南을 거쳐 林으로 마무리 되는 [仲-南-林-潢-南-林]의 선율이
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은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을 뿐
선율형을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와 현행가야금보도 방산한씨금보와 동일한 선율로 되어
있어 칠현금보와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4장의 제10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
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보가 동일한 선율형으로 전승되
었음을 알 수 있다.
6) 제4장 제11각과 제12각
삼죽금보 㑖 僙 㑖 㑖 㑀 㑀 㑣 㑖 僙 㑖 㑖 㑖 㑖청
칠현금보 㑖 僙흥 㑖 㑖 㑀 㑀 㑣 㑀 㑖 僙흥 㑖 㑖 㑖 㑀
학포금보 㑖 僙흥 㑖 㑖 㑀 㑀 㑣 㑖 㑖 僙흥 㑖 㑖 㑖 㑀
방산한씨
금보 仲 㑖 仲 仲 黃 太 林 太 仲 㑖 仲 仲 仲 太
아악부
가야금보 仲 㑖 仲 仲ּך 太 林 仲 㑖 仲 仲ּך 太 黃
현행
가야금보 仲 㑖 仲 仲ּך 太 林 仲 㑖 仲 仲ּך 太 黃
<악보 166>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11-12각의 선율비교
<악보 166>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1-12각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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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1각
칠현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지고 이후 㑖을 한
번 더 연주한 후 㑀를 두 번 반복하고 㑣으로 상행하는 선율로 [㑖-僙-㑖-㑖-㑀
-㑀-㑣]의 진행이다. 삼죽금보와 칠현금보는 동일한 선율형을 보여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의 선율과 같은 [㑖-僙-㑖-㑖-㑀-㑀-㑣]의 진행을 보
이고 있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한 선율로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㑖-仲’의 옥타브선율이 나오고 仲을 반복한
후 黃으로 내려갔다가 太를 거쳐 林으로 상행하는 [仲-㑖-仲-仲-黃-太-林]의 선
율이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
나 옥타브의 차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고 비교하도록 한다. 칠현금보에서 방
산한씨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변형이 한곳 일어났는데 칠현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㑀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黃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을 볼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㑖-仲’의 옥타브 선율에 이어서 ‘仲ּך’이 나오고 太로 하
행했다가 林으로 상행하는 [仲-㑖-仲-仲ּך-太-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
는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같은 선율
형으로 보고 비교하도록 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면서
음의 생략이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㑀가 아악부가야
금보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인 [仲-㑖-仲-仲ּך-太-林]의 진
행이 나타나 동일한 선율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11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와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는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고,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의 변형
이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음의 생략형태가




칠현금보는 㑀로 시작하여 ‘㑖-僙-㑖’의 옥타브선율이 이어진 후 㑖을 두 번
반복하고 㑀로 하행하는 [㑀-㑖-僙-㑖-㑖-㑖-㑀]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
의 첫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㑖이 칠현금보에서는 두 번째 박에 전해져 칠현금
보의 첫 번째 박에 나오는 㑀는 추가된 음이다. 또한 삼죽금보의 아홉번째 박
에 나오는 㑖은 칠현금보에서는 아홉번째 박에 㑀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학포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㑖-僙-㑖’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㑖을 두 번
반복하고 㑀로 하행하는 [㑖-㑖-僙-㑖-㑖-㑖-㑀]의 선율이다. 칠현금보에서 
학포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변형이 일어났는데 칠현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
오는 㑀가 학포금보에서는 첫 번째 박에 㑖으로 변형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仲-㑖-仲’의 옥타브 선율로 연결되고 이어서
仲을 두 번 반복한 후 太로 하행하는 [太-仲-㑖-仲-仲-仲-太]의 선율이다. 방산
한씨금보는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을 뿐 선율형은 같다.
그러므로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㑖-仲’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지고 ‘仲ּך’을
연주한 후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仲-㑖-仲-仲ּך-太-黃]의 선율이다. 아악
부가야금보는 또한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고 옥타브의 차
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고 비교하도록 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
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현상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㑖-㑀’선율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太-黃’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12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에는 새로운 음의 추가와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칠
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음의 변형이 나타났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고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
보로 전해지면서는 음의 생략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으며 아악부가야금
보와 현행가야금보는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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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장 제13각과 제14각
삼죽금보 㑖 僙 㑖 㑲 僙 㑲 㑣 㑲 㑣 㑖 㑲 㑣 㑲
칠현금보 㑖 僙흥 㑖 㑲 僙흥 㑲 㑣 㑲 㑣 㑖 㑣 㑲
학포금보 㑖 僙흥 㑖 㑲 僙흥 㑲 㑣 㑲 㑣 㑖 㑣 㑲
방산한씨
금보 仲 㑖 仲 南 㑣 南 林 南 林 仲 林 南
아악부
가야금보 仲 仲 仲 仲 南 南 南 南 林 南 林 仲 林 南
현행
가야금보 仲 仲 仲 仲 南 南 南 南 林 南 林 仲 太 仲 南
<악보 167>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13-14각의 선율비교
<악보 167>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3-14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3각
칠현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진 후 㑲으로 연결
되어 ‘僙-㑲’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지는 [㑖-僙-㑖-㑲-僙-㑲]의 진행이다. 삼죽금
보의 선율형과 칠현금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선율이 같아 [㑖-僙-㑖-㑲-僙-㑲]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 이는 삼죽금보부터 칠현금보와 학포금보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전승
되었음을 의미한다.
방산한씨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㑖-仲’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지고 南으로 올
라갔다가 㑣을 연주하고 다시 南으로 돌아오는 [仲-㑖-仲-南-㑣-南]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다. 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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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변형이 나타난다. 칠현금보
의 여섯 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의 선율이 ‘㑲-僙-㑲’의 옥타브선율인데 반해 
방산한씨금보의 여섯 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南-㑣-南’으로 옥
타브아래의 음이 㑲이 아닌 㑣으로 나타나 변형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을 네 번 반복하고 이어서 南을 네 번 반복하는 [仲-仲-
仲-仲-南-南-南-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은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된 과정을
보면 삼죽금보에 없던 음이 추가되었는데 다섯 번째 박에는 仲이, 열 번째 박
에는 南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인 [仲-仲-仲-仲-南-南-南-
南]의 진행을 보여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한 가락이 전승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13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와 학포금보까지는 모두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
로 전승되었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은 음의 변형형태가 나
타났고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동음반복방식으
로 인한 음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아악부가야금보와 현행가야금보는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제4장 제14각
칠현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㑲을 거쳐 㑣으로 돌아온 후 㑖으로 하행하여
㑣을 거쳐 㑲으로 상행하는 [㑣-㑲-㑣-㑖-㑣-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가 칠
현금보로 전승되면서 생략현상이 나타난다.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로 전승
되면서 추가되었던 음인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이 칠현금보에
서는 생략되어 전해지고 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같은 선율인 [㑣-㑲-㑣-㑖-㑣-㑲]의 진행으로 칠
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林으로 시작하여 南으로 한음 상행하였다가 다시 林으로 돌
아온 후 仲부터 林을 거쳐 南으로 상행하는 [林-南-林-仲-林-南]의 선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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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
브의 차이는 같은 선율형으로 보기로 하고 비교하였더니 두 악보의 선율형이 같
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林으로 시작하여 南으로 한음 상행하였다가 다시 林으로
돌아온 후 仲부터 林을 거쳐 南으로 상행하는 [林-南-林-仲-林-南]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생략되어 전해
지고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林으로 시작하여 南을 거쳐 다시 林으로 돌아온 후 仲으로
연결되어 太로 하행했다가 仲을 거쳐 南으로 상행하는 [林-南-林-仲-太-仲-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와 변형
형태가 나타났는데 현행가야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타나는 太는 아악부가야
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현행가야금보에서 추가된 음이다. 한편 아악부가야금
보의 여덟 번째 박에나오는 음은 林은데 현행가야금보에서는 仲으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4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에는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칠현금보에서 학
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까지는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삼죽금
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숭에서는 생략형태가 나타나고 아악부가야금보
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음의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
났다.
8) 제4장 제15각과 제1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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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㑣 僙 㑣 僙 㑣 㑣 㑖 黃 㑲 㑣 㑖 㑣 黃 㑲 黃
칠현금보 㑣 僙흥 㑣 㑣 㑣 㑖 黃 㑲 㑣㑲 㑖 㑣 㑲 黃
학포금보 㑣 僙흥 㑣 㑣 㑣 㑖 㒇 㑲 㑣 㑖 㑣 㑲 黃
방산한씨
금보 林 㑣 林 林 林 仲 潢 南 林 仲 林 南 潢
아악부
가야금보 林 㑣 林 林ּך 仲 太 潢 南 林 仲 林 潢 南 潢
현행
가야금보 林 㑣 林 林ּך 仲 太 太 潢 南 林 仲 林 潢 南 潢
<악보 168>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15-16각의 선율비교
<악보 168>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5-16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5각
칠현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僙-㑣’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이어서 㑣을
두 번 반복한 후 㑖으로 하행하는 [㑣-僙-㑣-㑣-㑣-㑖]의 선율이다. 삼죽금보
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있던 僙이 칠현금보에서는 보이지 않아 생략되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선율이 같아 [㑣-僙-㑣-㑣-㑣-㑖]의 진행이다. 칠
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林으로 시작하여 ‘㑣-林’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이후 林을
두 번 반복하고 仲으로 하행하는 [林-㑣-林-林-林-仲]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
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두 악보의 선율형
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林-㑣-林’의 옥타브선율 이후에 ‘林ּך’이 나오고 이후 仲을
거쳐 太로 하행하는 [林-㑣-林-林ּך-仲-太]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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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
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僙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으로ּך 처리되어 생략되었고 삼
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㑣-㑖’의 선율이 아악부가야
금보에서는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에서 ‘仲-太’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
어났다.
현행가야금보는 林으로 시작해 ‘㑣-林’의 옥타브선율로 연결되고 ‘林ּך’이 이어
진 후 仲을 거쳐 太를 두 번 반복하는 [林-㑣-林-林ּך-仲-太-太]의 선율이다. 아
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나는데 아악부
가야금보는 아홉 번째 박에서 太로 마무리되는 반면 현행가야금보는 열 번째
박에 太를 한번 더 반복하여 太가 추가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5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에는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칠현금보에서 학
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생략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났으며 아악부가
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에는 동음반복방식의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16각
칠현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으로 하행한 후 ‘㑣-㑲’의 선율에 이어 㑖을
연주한다. 이후 㑣과 㑲을 거쳐 黃으로 상행하는 [黃-㑲-㑣-㑲-㑖-㑣-㑲-黃]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추가형태와 생략형태가 나타
난다.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은 㑣인데 칠현금보에서는 세 번째 박에 ‘㑣-㑲’
선율이 나타나 㑲이 추가되었다. 한편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칠현금보에는 전해지지 않아 생략되었다.
학포금보는 㒇로 시작해 㑲와 㑣을 거쳐 㑖으로 하행한 후 㑣과 㑲을 거쳐
黃으로 상행하는 [㒇-㑲-㑣-㑖-㑣-㑲-黃]의 선율이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
로 전승되면서 변형과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첫박에 나오는 黃이
학포금보에서는 첫 번째 음에 㒇로 변형되어 전해졌다. 이후 칠현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㑣-㑲’이 학포금보의 세 번째 음에 㑣으로만 전해져 㑲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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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潢으로 시작해 南과 林을 거쳐 仲으로 하행한다. 이후 林과
南을 거쳐 潢으로 상행하는 [潢-南-林-仲-林-南-潢]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
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선
율형을 비교할 땐 제외하기로 한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된 과
정에서는 생략현상이 나타난다. 칠현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㑣-㑲’이 방
산한씨금보에서는 세 번째 음에 㑣으로 전해져 㑲이 생략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潢으로 시작해서 南과 林을 지나 仲으로 순차적인 하행진행
을 보인 후 林으로 연결되어 潢으로 상행했다가 南을 연주하고 潢으로 마무리되는
[潢-南-林-仲-林-潢-南-潢]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이 삼죽금보보
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었을 뿐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인 [潢-南-林-仲-林-潢-南-
潢]의 진행을 보인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
승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6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에는 새로운 음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인한 추가형태
와 생략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함께 생략형태도 나타났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
과정에서는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와 아악
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에서는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9) 제4장 제17각과 제18각
- 268 -
삼죽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㑣 㑲 太 仲 黃 太 黃 㑲
칠현금보 太 㑲 㑲 黃 㑲 黃 㑲 㑣 㑣 㑲 太 仲 黃 - 仲 太 黃 㑲
학포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㑣 㑲 太 仲 黃 太 黃 㑲
방산한씨
금보 潢 南林 南 潢 南 潢 南 林 林 南 汰 㳞 潢 汰 潢 南
아악부
가야금보 汰 南 南 潢 南 潢 南 林 林 南 汰 㳞 潢 汰 潢 南
현행
가야금보 汰 南-林 南 潢 南 潢 南 林 林 南 汰 㳞 潢 汰 潢 南
<악보 169>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17-18각의 선율비교
<악보 169>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7-18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7각
칠현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㑲을 두 번 반복하고 黃으로 상행한 후 㑲으로 하
행했다가 다시 黃으로 상행한다. 이후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太-㑲-㑲-黃-
㑲-黃-㑲-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이 나타
났다. 삼죽금보의 첫 박에 나오는 黃이 칠현금보에서는 첫 박에 黃으로 나타
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학포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을 두 번 반복하고 黃으로 상행한다. 이후 㑲으
로 내려갔다가 黃으로 돌아오고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黃-㑲-㑲-黃-㑲-黃-
㑲-㑣]의 선율이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되면서 첫 박에서 음의 변형
이 나타난다. 칠현금보의 첫 박인 太가 학포금보에서는 黃으로 변형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潢으로 시작해서 ‘南-林’의 선율에 이어 南을 거쳐 潢으로 상
행한다. 이후 南으로 하행했다가 潢을 연주하고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는 [潢-
南-林-南-潢-南-潢-南-林]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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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선율형을 비교할 땐 제외하기
로 한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과 추가형태가 나타
난다. 칠현금보의 첫박인 太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潢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
이 나타난다. 이후 칠현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이 방산한씨금보에서
는 두 번째 박에 ‘南-林’으로 나타나 林이 추가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해서 南을 두 번 반복하고 潢으로 상행하였다가
南으로 내려가고 다시 潢으로 상행한 후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는 [汰-南-南-
潢-南-潢-南-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이 삼죽금보보다 한 옥
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아악부가야금보
에서는 汰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이었다.
현행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하여 두 번째 박에 ‘南-林’의 선율로 연결되고 南을
거쳐 潢으로 연결된다. 이후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아 [汰-南-
林-南-潢-南-潢-南-林]의 진행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타나는
南이 현행가야금보에서는 두 번째 박에 ‘南-林’의 선율로 변화되어 林이 추가되
었다.
여민락 제4장 제17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에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칠현금보에서 학
포금보로 전해지면서도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
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새로운 음이 삽입되어 추가형태가 나타
났고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에는 변형 형태가 나타났다. 아
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새로운 음이 첨가되는 방식
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18각
칠현금보는 㑣으로 시작해 㑲으로 연결된다. 이후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한
후 黃으로 하행하였다가 仲부터 太와 黃을 거쳐 㑲으로 순차적인 하행진행을 보
여 [㑣-㑲-太-仲-黃-仲-太-黃-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
승되면서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부터 여덟 번째 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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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타나는 ‘黃-太’의 선율이 칠현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부터 여덟 번째 박
까지 ‘黃-仲-太’로 전해져 仲이 추가되었다.
학포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㑲과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한다. 이후 黃에서
太로 연결된 후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㑣-㑲-太-仲-黃-太-黃-㑲]의 선율
이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타난 仲이 생략되어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林으로 시작하여 南과 汰를 거쳐 㳞으로 상행했다가 潢으로
이어진다. 이후 汰로 상행하여 潢을 거쳐 南으로 하행하는 [林-南-汰-㳞-潢-汰-
潢-南]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
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선율형을 비교할 땐 제외하기로 한다. 칠현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면서 생략현상이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타난 仲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생략되어 전승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은 林으로 시작하여 南과 汰를 거쳐 㳞으로 상행했다가
潢으로 이어진다. 이후 汰로 상행하여 潢을 거쳐 南으로 하행하는 [林-南-汰-㳞-
潢-汰-潢-南]의 선율로 삼죽금보와 같은 선율형이다. 그러므로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현행가야금보의 선율도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은 [林-南-汰-㳞-潢-
汰-潢-南]의 선율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8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도 새로운 음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인한 추가
형태가 나타났으며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해지면서는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도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고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 아악부가야금보에서 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은 같은 선율형으로 나타나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10) 제4장 제19각과 제20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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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㑣 僙 㑣 僙 㑣 㑣 㑖 仲 太 黃 㑲 㑣 黃 㑲 太 仲
칠현금보 㑣 僙흥 㑣 㑣 㑣 㑖 仲 太 黃 㑣 㑲 太 仲
학포금보 㑣 僙흥 㑣 㑣 㑣 㑖 仲 太 黃 㑣 㑲 太 仲
방산한씨
금보 林 㑣 林 林 林 仲 㳞 汰 潢 林 南 汰 㳞
아악부
가야금보 林 㑣 林 林ּך 仲 太 㳞 汰 潢 林 南 汰 㳞
현행
가야금보 林 㑣 林 林ּך 仲 太 㳞 汰 潢 林 南 汰 㳞
<악보 170>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19-20각의 선율비교
<악보 170>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19-20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19각
칠현금보는 㑣으로 시작하여 ‘僙-㑣’의 옥타브선율이 이어지고 㑣을 두 번 반
복한 후 㑖으로 상행하여 [㑣-僙-㑣-㑣-㑣-㑖]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
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이 여섯 번째 박
에 나오는 僙이 칠현금보에는 보이지 않아 생략되었다.
학포금보는 [㑣-僙-㑣-㑣-㑣-㑖]의 선율을 보여 칠현금보와 같은 선율이
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는 林에서 ‘㑣-林’으로 연결되고 이후 林을 두 번 반복한 후 仲
으로 하행하는 [林-㑣-林-林-林-仲]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
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두 악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칠현
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林-㑣-林’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한 후 ‘林ּך’으로 이어진 후
仲을 거쳐 太로 하행하는 [林-㑣-林-林ּך-仲-太]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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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이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선율형
을 비교할 땐 제외하기로 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
정에는 생략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僙이 아악부가야금보에 전해지지 않아 생략되었고 삼죽금보의 아홉 번째 박
의 선율인 ‘㑣-㑖’이 아악부가야금보의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에서 ‘仲-
太’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로 [林-㑣-林-林ּך-仲-太]의 진
행을 보인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여민락 제4장 제19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신증금
보에서 삼죽금보로 전해지면서는 동음반복의 방식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음이 탈락되어 생략형태가 나타났
으며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같은 선율
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음의 생략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아악부가야금보와 현행
가야금보는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제4장 제20각
칠현금보는 仲에서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한 후 㑣으로 연결되었다가 㑲과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하는 [仲-太-黃-㑣-㑲-太-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생략되는 음들이 있는데 삼죽금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㑲과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칠현금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생략
되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같은 [仲-太-黃-㑣-㑲-太-仲]의 선율을 보여 칠현
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 는 칠현금보의 선율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기보되어 있
어 [㳞-汰-潢-林-南-汰-㳞]의 선율이다. 옥타브의 차이만 있을 뿐 칠현금보의
선율형과 방산한씨금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에서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한 후 㑣으로 연결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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㑲과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하는 [㳞-汰-潢-林-南-汰-㳞]의 진행을 보인다. 삼
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
보의 다섯 번째 박에 나오는 㑲과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아악부가야금보
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 역시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아 [㳞-汰-潢-林-南-汰-㳞]
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20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 음이 탈락되어 생략형태가 나타났으며 칠
현금보에서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까지 같은 선율형으로 동일한 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생략형태가 나타
나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에서는 같은 선율형이 나타
나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11) 제4장 제21각과 제22각
삼죽금보 黃 僙 黃 黃ּך 黃 太 黃 㑲 黃 黃 仲太 黃
칠현금보 黃 僙흥 黃 黃ּך 黃 太 黃 㑲 黃 太 -仲 太 黃
학포금보 黃 僙흥 黃 黃ּך 黃 太 黃 㑲 黃 仲 太 黃
방산한씨
금보 潢 黃흥 潢 潢ּך 潢 汰 潢 南 潢 㳞 汰 潢
아악부
가야금보 潢 黃 潢 潢ּך 潢 汰 潢 南 潢 㳞 汰 潢
현행
가야금보 潢 黃 潢 潢ּך 潢 汰 潢 南 潢     㳞 汰 潢
<악보 171>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21-22각의 선율비교
<악보 171>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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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1-22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21각
칠현금보는 ‘黃-僙-黃’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한 후 ‘黃ּך’과 黃이 이어지고 太
로 하행하는 [黃-僙-黃-黃ּך-黃-太]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는 같
은 선율이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학포금보도 칠현금보와 같은 선율로 [黃-僙-黃-黃ּך-黃-太]의 진행을 보이
고 있어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한 가락이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도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되어있어 [潢-黃-潢-
潢-潢-汰]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두 악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도 옥타브의 차이만 있을 뿐 삼죽금보와 같은 선율형으로
[潢-黃-潢-潢ּך-潢-汰]의 진행이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현행가야금보 역시 [潢-黃-潢-潢ּך-潢-汰]의 선율로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한 가락이 이어지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21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금보, 현행가야금
보에 이르기까지는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제4장 제22각
칠현금보는 黃으로 시작해 한음 아래인 㑲으로 내려갔다가 黃과 太를 거쳐
仲으로 상행한 후 太를 거쳐 黃으로 돌아오는 [黃-㑲-黃-太-仲-太-黃]의 선율이
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변형이 일어났는데 삼죽금보
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칠현금보에서는 太로 나타나 음의 변형을 볼
수 있다.
학포금보는 黃에 이어 㑲으로 하행했다가 黃으로 돌아온 후 仲으로 상행했다
가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黃-㑲-黃-仲-太-黃]의 선율이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생략현상이 나타난다. 칠현금보의 네 번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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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일곱 번째 박까지의 선율이 ‘黃-太-仲’인데 비해 학포금보에서는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에 ‘黃-仲’의 선율로 나타나 학포금보에서 太가 생략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학포금보보다 한 옥타브 위의 선율로 [潢-南-潢-㳞-汰-潢]
의 진행을 보인다. 옥타브의 차이만 있을 뿐 방산한씨금보와 학포금보의 선
율형이 같으므로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된 것과 같이 칠현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太가 탈락되어 전해져 생략현상이 나타난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潢으로 시작해 한음 아래인 湳으로 내려갔다가 潢과 汰를 거
쳐 㳞으로 상행한 후 汰를 거쳐 潢으로 돌아오는[潢-南-潢-㳞-汰-潢]의 선율이다. 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은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보이지 않아 생략되었다.
현행가야금보 또한 아악부가야금보와 선율이 같아 [潢-南-潢-㳞-汰-潢]의 진
행을 보이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됨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22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으며 칠현금보에
서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생략형태가 나타났다. 삼죽
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에서는 생략형태가 나타나고 아악부가야금
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에서는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로 전
승되었다.
12) 제4장 제23각과 제2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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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㑲 黃 㑲 㑣 㑲 㑣 㑲 太 仲 仲 太 黃 太 黃 㑲
칠현금보 㑲 㑲 㑣 㑲 㑣 㑲 太ּך 林 仲 - 太 黃 仲 太 黃 㑲
학포금보 㑲 㑲 㑣 㑲 㑣 㑲 太ּך 林 仲 太 黃 太 黃 㑲
방산한씨
금보 南 南 林 南 林 南 太ּך 林 仲 - 太 黃 太 黃 㑲
아악부
가야금보 南 潢 南 林 南 林 南 汰ּך 㳞 㣡 汰 潢 汰 潢 南
현행
가야금보 南 潢 南 林 南 林 南 汰ּך 㳞 㳞 汰  潢 汰 潢 南
<악보 172>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23-24각의 선율비교
<악보 172>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3-24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23각
칠현금보는 㑲을 두 번 반복하고 㑣으로 하행했다가 㑲으로 돌아온 후 다시
㑣으로 내려갔다가 㑲으로 마무리되는 [㑲-㑲-㑣-㑲-㑣-㑲]의 선율이다.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생략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칠현금보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같은 [㑲-㑲-㑣-㑲-㑣-㑲]의 선율이므로 칠현금보
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는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로 되어 있어 南-南-林
-南-林-南]의 진행을 보인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
브 높게 기보되어 있고 두 악보는 옥타브의 차이만 있을 뿐 선율형은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南으로 시작하여 潢으로 상행했다가 南을 거쳐 林으로 하
행한다. 이후 南에서 한음 내려간 林으로 연결된 후 다시 南으로 돌아오는 [南-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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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林-南-林-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이 삼죽금보보다 한 옥
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을 뿐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인 [南-潢-南-林-南-林-南]의
진행을 보이고 있어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23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되면서 음이 탈락되어 생략형태가 나타났으며 칠현
금보에서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삼죽금
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은 같은 선율로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제4장 제24각
칠현금보는 ‘太ּך’으로 시작하여 林으로 상행한 후 仲과 太를 거쳐 黃으로 하
행한 후 다시 仲으로 상행하였다가 太와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太ּך-林-仲-
太-黃-仲-太-黃-㑲]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세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이 칠현금보의 세 번째 박에서 林으로 바뀌어 변형되었고 칠현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은 삼죽금보에는 없던 음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학포금보는 ‘太ּך’에서 林으로 연결된 후 仲과 太를 거쳐 黃으로 내려오고 다
시 太로 상행해 黃을 거쳐 㑲으로 하행하는 [太ּך-林-仲-太-黃-太-黃-㑲]의 선율
이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되면서 생략현상이 나타나는데 칠현금
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이 학포금보에는 전해지지 않으므로 仲이 생략
되었다.
방산한씨금보의 양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林으로 상행했다가 仲으로 하행하여
지속하다가 南으로 마무리되는 ‘太-林-仲-南’의 선율이다. 그런데 첫 번째 박에
나오는 太의 거문고구음이 이고ּך 네 번째 박에 나오는 仲을 지속하는 부분에 나
타나는 거문고구음이 다섯 번째 박부터 아홉 번째 박까지 ‘太-黃-太-黃’으로 나
타난다. 그 결과 총 8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太ּך-林-仲-太-黃-太-黃-南]의
선율로 볼 수 있겠다.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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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 생긴 음의 생략형태는 학포금보
의 설명과 같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汰ּך’으로 시작하여 㳞을 두 번 반복하고 汰를 거쳐 潢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汰로 상행해 潢을 거쳐 南으로 하행하는 [汰ּך-㳞-㳞-汰-潢-汰-
潢-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이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을 뿐 선율형이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汰ּך-㳞-㳞-汰-潢-汰-潢-南]의 선
율이므로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민락 제4장 제24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되는 과정에서 음의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함께 나
타났으며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음의
생략형태가 나타났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과 아악부
가야금보와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13) 제4장 제25각과 제26각
삼죽금보 㑣 僙 㑣 僙 㑣 㑣 㑖 黃 㑲 㑣 㑖 㑣 黃 㑲 黃
칠현금보 㑣 僙흥 㑣 㑣 㑣 㑖 黃 㑲 㑣㑲 㑖 㑣 㑲 黃
학포금보 㑣 僙흥 㑣 㑣 㑣 㑖 㒇 㑲 㑣 㑖 㑣 㑲 黃
방산한씨
금보 林 㑣 林 林 林 仲 潢 南 林 仲 林 南 潢
아악부
가야금보 林 㑣 林 林ּך 仲 太 潢 南 林 仲 林 潢 南 潢
현행
가야금보 林 㑣 林 林ּך 仲 太 潢 南 林 仲   林 潢 南 潢
<악보 173>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25-26각의 선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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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3>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5-26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25각
4장의 19각의 설명과 같음.
제4장 제26각
4장의 16각의 설명과 같음.
14) 제4장 제27각과 제28각
삼죽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太ּך 黃 黃 㑲 黃 㑲 㑣
칠현금보 太 㑲㑣 㑲 黃 㑲 黃 㑲 㑣 太ּך 黃 黃 - 㑲 太 㑲 㑣
학포금보 黃 㑲 㑲 黃 㑲 黃 㑲 㑣 太ּך 黃 黃 㑲 太 㑲 㑣
방산한씨
금보 潢 南林 南 潢 南 潢 南 林 汰 潢 潢 - 南 汰 南 林
아악부
가야금보 汰 南 南 潢 南 潢 南 林 汰 潢 潢 南 汰 南 林
현행
가야금보 汰 南-林 南 潢 南 潢 南 林 汰ּך 潢 潢 南  汰 南 林
<악보 174>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27-28각의 선율비교 
<악보 174>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7-28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2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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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현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㑲-㑣’으로 이어진 후 㑲을 거쳐 黃으로 상행하여
㑲으로 하행했다가 다시 黃으로 상행한다. 이후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太-
㑲-㑣-㑲-黃-㑲-黃-㑲-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삼죽금보의 첫 박에 나오는 黃이 칠현
금보에서는 첫 박에 太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또한 삼죽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오는 㑲이 칠현금보에서는 두 번째 박에 ‘㑲-㑣’으로 나타나 㑣이
추가되었다.
학포금보는 黃으로 시작하여 㑲을 두 번 반복하고 黃으로 상행한다. 이후 㑲
으로 내려갔다가 黃으로 돌아오고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黃-㑲-㑲-黃-㑲-
黃-㑲-㑣]의 선율이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변형형태
와 생략형태가 함께 나타난다. 칠현금보의 첫 박인 太가 학포금보에서는 黃
으로 변형되었다. 또한 칠현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오는 ‘㑲-㑣’선율이 학포금
보에서는 두 번째 음에 㑲으로 전해져 㑣이 생략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潢으로 시작해서 ‘南-林’의 선율에 이어 南을 거쳐 潢으로 상
행한다. 이후 南으로 하행했다가 潢을 연주하고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는 [潢-
南-林-南-潢-南-潢-南-林]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차이는 선율형을 비교할 땐 제외하기로
한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칠현금
보의 첫 박인 太가 방산한씨금보에서는 潢으로 나타나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아악부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해서 南을 두 번 반복하고 潢으로 상행하였다가
南으로 내려가고 다시 潢으로 상행한 후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는 [汰-南-南-
潢-南-潢-南-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은 삼죽금보보다 한 옥
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
현상이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이 아악부가야금보
에서는 汰로 전해져 변형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汰로 시작하여 두 번째 박에 ‘南-林’의 선율로 연결되고 南을
거쳐 潢으로 연결된다. 이후의 선율은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과 같아 [汰-南-林-
南-潢-南-潢-南-林]의 진행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두 번째 박에 나타나는 南이
현행가야금보에서는 두 번째 박에 ‘南-林’의 선율로 변화되어 林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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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 제4장 제27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음의 변형형태와 추가형태가 함께 나타났
으며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와 생략형태
가 함께 나타났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음의 변
형형태가 나타났고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는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에 전해지면서는 음의 첨가방식
으로 추가형태가 나타났다.
제4장 제28각
칠현금보는 ‘太ּך’으로 시작해서 黃을 두 번 반복하고 㑲으로 내려간 다음 太
로 상행한다. 이후 㑲을 거쳐 㑣으로 하행하는 [太ּך-黃-黃-㑲-太-㑲-㑣]의 선율
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오는 黃이 칠현금보에서는 여섯 번째 박에 太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같은 [太ּך-黃-黃-㑲-太-㑲-㑣]의 선율형을 보여 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은 [汰-潢-潢-南-汰-南-林]으로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
브 위로 기보되었을 뿐 선율형은 같아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동일하
게 전승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은 방산한씨금보와 같아 [汰-潢-潢-南-汰-南-林]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형태가 나
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黃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汰로 나타나 변형되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형과 같아 아악부가야금보에서 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한 선율로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28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도 변형형태가 나타났으며 칠현금보에서 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에 이르기까지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변형형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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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에서는 동일한 형태가 나
타났다.
15) 제4장 제29각과 제30각
삼죽금보 㑖 僙 㑖 㑖 㑖 㑣 㑖 㑣 黃 㒇ּך 㒇 㑣
칠현금보 㑖 僙흥 㑖 㑖 㑖 㑣 㑖 㑣 黃 㑲 㑲 㑣
학포금보 㑖 僙흥 㑖 㑖 㑖 㑲 㑖 㑣 黃  㑲 㑲 㑣
방산한씨
금보 仲 㑖 仲 仲 仲 林 仲 林 潢 南 南 林
아악부
가야금보 仲 㑖 仲 仲ּך 太 林 仲 林 潢 南 南 林
현행
가야금보 仲 㑖 仲 仲ּך 太 林 仲 林 潢   無 無 林
<악보 175>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29-30각의 선율비교
<악보 175>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29-30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29각
칠현금보는 㑖에 이어 ‘僙-㑖’의 옥타브선율을 연주한 후 㑖을 두 번 반복하고
㑲으로 상행하는 [㑖-僙-㑖-㑖-㑖-㑣]의 선율이 나타난다. 삼죽금보와 칠현금
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학포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의 옥타브선율이 나타나고 㑖을 두 번 반
복한 후 㑲으로 상행하는 [㑖-僙-㑖-㑖-㑖-㑲]의 진행이다. 칠현금보에서 학
포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은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칠현금보의 아홉 번째 박에
나오는 㑣이 학포금보에서는 㑲으로 전해져 음이 변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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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씨금보는 仲의 옥타브주법에 이어 仲을 두 번 반복하고 林으로 상행하
는 [仲-㑖-仲-仲-仲-林]의 선율이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형은 옥타브가 높게
기보되어 있을 뿐 칠현금보의 선율형과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해 㑖-仲의 옥타브선율로 이어지고 仲ּך을 연주
한 후 太로 하행하였다가 林으로 상행하는 [仲-㑖-仲-仲ּך-太-林]의 선율이 나타
난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이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
나 옥타브의 차이는 선율형을 비교할 땐 제외하기로 한다. 삼죽금보가 아악부
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박
에 나오는 㑖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여덟 번째 박에 太로 전해져 음의 변형
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仲-㑖-仲-仲ּך-太-林] 선율로 전해
져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29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같은 선율이 나타나 동일형태로 전승되
었고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되면서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방
산한씨금보와 칠현금보의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고 삼죽금보
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으며 아악부가야
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은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로 전승
되었다.
제4장 제30각
칠현금보는 㑖으로 시작해 㑣을 거쳐 黃으로 상행하는 선율에 이어 㑲을 두
번 반복하고 㑣으로 하행하는 [㑖-㑣-黃-㑲-㑲-㑣]의 선율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신증금보의 여섯 번째부
터 여덟 번째 박까지의 선율인 ‘㒇ּך-㒇’가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박까지 ‘㑲-㑲’으로 전해져 㒇에서 㑲으로 음이 변형되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선율이 같아 [㑖-㑣-黃-㑲-㑲-㑣]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仲으로 시작해 林을 거쳐 潢으로 상행하는 선율에 이어 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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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반복하고 林으로 하행하는[仲-林-潢-南-南-林]의 진행이다. 삼죽금보에
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나는데 삼죽금보
의 여섯번째박과 여덟번째 박에 나타나는 㒇음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南으로
나타나 변형되었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도 방산한씨금보의 선율과 같아 [仲-林-潢-南-南-
林]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칠현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 두 악보는 옥타브의
차이만 있을 뿐 선율형은 같아 동일하게 전승되어왔다.
현행가야금보는 仲으로 시작하여 林을 거쳐 潢으로 상행한 후 無를 두 번 연
주하고 林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나 [仲-林-潢-無-無-林]의 진행을 보인다. 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어왔다.
여민락 제4장 제30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으며 칠현금보에
서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에 이르기까지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
태로 전승되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과 아악부
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의 전승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16) 제4장 제31각과 제3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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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금보 㑖 僙 㑖 㑖 㑖 㑀 㑣 㑖 僙 㑖 㑖 㑖 㑖청
칠현금보 㑖 僙흥 㑖 㑖 㑀 㑀 㑣 㑀 㑖 僙흥 㑖 㑖 㑖 㑀
학포금보 㑖 僙흥 㑖 㑖 㑀 㑀 㑣 㑀 㑖 僙흥 㑖  㑖 㑖 㑀
방산한씨
금보 仲 㑖 仲 仲 黃 太 林 太 仲 㑖 仲 仲 太 黃
아악부
가야금보 仲 㑖 仲 仲ּך 太 林 仲 㑖 仲 仲ּך 太 黃
현행
가야금보 仲 㑖 仲 仲ּך 太 林 仲 㑖 仲   仲ּך 太 黃
<악보 176> 19세기 후반이후 제4장 제31-32각의 선율비교
<악보 176>의 선율은 19세기 후반이후의 악보로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
보에 나타나는 제4장 제31-32각의 선율이다.
제4장 제31각
칠현금보는 㑖으로 시작하여 ‘僙-㑖’의 옥타브선율에 이어 㑖을 한 번 더 연
주하고 㑀를 두 번 반복한 후 㑣으로 상행하는 선율로 [㑖-僙-㑖-㑖-㑀-㑀-㑣]의
진행이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
타난다. 삼죽금보의 여섯 번째 음에 나오는 㑖이 칠현금보에서 㑀로 전해져
㑖에서 㑀로 음이 변형되었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같은 [㑖-僙-㑖-㑖-㑀-㑀-㑣]의 선율을 보여 칠현
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한 가락이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仲-㑖-仲의 옥타브선율에 이어 仲을 한번 반복하고 黃으로
하행했다가 太를 거쳐 林으로 상행하는 선율로 [仲-㑖-仲-仲-黃-太-林]의 진행을
보인다. 방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
나 옥타브의 차이는 선율형을 비교할 땐 제외하기로 한다. 칠현금보에서 방산
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음의 변형이 나타나는데 칠현금보의 일곱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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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 나오는 㑀가 방산한씨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黃으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㑖-仲의 옥타브선율에 이어 ‘仲ּך’이 이어지고 太로 하행
했다가 林으로 상행하는 [仲-㑖-仲-仲ּך-太-林]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의 선
율이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
금보로 전승되면서 생략된 음이 있는데 삼죽금보의 일곱 번째 박에 나오는 㑖
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생략된 채 전해져 음의 생략현상이 나타난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로 [仲-㑖-仲-仲ּך-太-林]의 진
행이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한 선율이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31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의 전승과정은 선율형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칠현금보
에서 방산한씨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으며 삼죽금보
에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는 음의 생략현상이 나타났다. 아악부가야금
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은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
었다.
제4장 제32각
칠현금보는 㑀로 시작하여 ‘㑖-僙-㑖’의 옥타브선율이 이어진 뒤 㑖을 두 번
반복하고 㑀로 종지하는 [㑀-㑖-僙-㑖-㑖-㑖-㑀]의 진행이다. 삼죽금보에서 
칠현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첫
박인 㑖이 칠현금보에서는 두 번째 박에 전해졌으므로 칠현금보의 첫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㑀는 추가된 음이다. 한편 삼죽금보의 아홉 번째 박에 나타나는
㑖은 칠현금보에서 아홉 번째 박에 㑀로 전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학포금보는 칠현금보와 같은 선율로 [㑀-㑖-僙-㑖-㑖-㑖-㑀]의 진행을 보
이고 있고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방산한씨금보는 太로 시작하여 ‘仲-㑖-仲’의 옥타브선율이 나오고 仲을 한번
반복한 후 太를 거쳐 黃까지 하행하는 [太-仲-㑖-仲-仲-太-黃]의 선율이다. 방
산한씨금보의 선율이 칠현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옥타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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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선율형을 비교할 땐 제외하기로 한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면서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다. 칠현금보의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의 ‘㑖-㑀’선율이 방산한씨금보에서는 여덟번째박과 아홉 번째 박에 ‘太-黃’으
로 전해져 음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는 ‘仲-㑖-仲’의 옥타브선율로 시작되어 ‘仲ּך’으로 연결되고
太를 거쳐 黃으로 하행하는 [仲-㑖-仲-仲ּך-太-黃]의 선율이다. 아악부가야금보
의 선율이 삼죽금보보다 한 옥타브 높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형형태가 나타난다. 삼죽금보의 여덟 번째 박과 아홉 번째 박의
‘㑖-㑖’이 아악부가야금보에서는 여덟 번째박과 아홉 번째 박에 ‘太-黃’으로 전
해져 음의 변형이 일어났다.
현행가야금보는 아악부가야금보와 같은 선율로 [仲-㑖-仲-仲ּך-太-黃]의 진행
을 보이고 있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민락 제4장 제32각의 삼죽금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은 삼죽금
보에서 칠현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도 추가형태와 변형형태가 함께 나타났으며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로 전승되면서는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하게 전승
되었다.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음의 변형형태가
나타났고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는 변형형태가 나타났으
며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은 같은 선율형이 나타나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이상 10박장단으로 되어있는 여민락 제4장의 삼죽금보부터 칠현금보, 학
포금보, 방산한씨금보, 아악부가야금보를 거쳐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악보에
서 나타나는 선율의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71>에서 보이듯이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변
형형태로 31.7%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추가형태가
26.8%, 생략형태가 24.4%로 나타나 변형, 추가, 생략형태가 비등한 비율로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와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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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동일형태로 각각 55.5%와 54.5%의 비율을 보이
고 있어 학포금보와 방산한씨금보는 절반이상의 선율이 칠현금보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
태는 동일형태로 34.3%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변형형태와 생략형태가 31.4%의
비율로 나타나 동일, 변형, 생략형태가 비등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는 형태는 동일형태로 78.8%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
행가야금보로 큰 변화없이 동일한 선율로 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변화형태
전승악보
추가 변형 생략 동일 상이
삼죽금보 → 칠현금보 26.8 31.7 24.4 17.1 -
칠현금보 → 학포금보 2.8 25 16.7 55.5 -
칠현금보 → 방산한씨금보 12.1 18.2 15.2 54.5 -
삼죽금보 → 아악부가야금보 2.9 31.4 31.4 34.3 -
아악부가야금보 → 현행가야금보 15.1 6.1 - 78.8 -
<표 71> 19세기 후반이후 여민락 10박장단의 선율변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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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금합자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를 20박장단과 10박장단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여민락 20박장단의 금합자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악보를 분석하




추가 변형 생략 동일 상이
금합자보 → 신증금보 54.6 31.8 - 4.5 9.1
신증금보 → 한금신보 59.1 27.3 2.3 11.3 -
한금신보 → 삼죽금보 64.6 27.1 6.2 - 2.1
삼죽금보 → 방산한씨금보 13.8 43.1 41.4 1.7 -
삼죽금보 → 아악부가야금보 18.8 42.2 35.9 3.1 -
아악부가야금보 → 현행가야금보 8.8 11.8 - 79.4 -
<표 72> 여민락 20박장단의 선율변화비율(%)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신증금보에서 한금신보로, 한금신보에서
삼죽금보로의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성악곡
시절 단순했던 선율이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이 추가되어 복잡
한 선율로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후 삼죽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와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변형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선율이 정리가 되
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
에서는 동일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 선율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민
락 20박장단의 선율변천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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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여민락 20박장단의 선율변천과정 
한편 여민락 10박장단의 금합자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악보를 분석하여
선율의 변화양상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74>의 내용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변화형태
전승악보
추가 변형 생략 동일 상이
금합자보 → 신증금보 70.3 16.2 2.7 2.7 8.1
신증금보 → 삼죽금보 72.2 19.5 - 8.3 -
삼죽금보 → 칠현금보 26.8 31.7 24.4 17.1 -
칠현금보 → 학포금보 2.8 25 16.7 55.5 -
칠현금보 → 방산한씨금보 12.1 18.2 15.2 54.5 -
삼죽금보 → 아악부가야금보 2.9 31.4 31.4 34.3 -
아악부가야금보 → 현행가야금보 15.1 6.1 - 78.8 -
<표 74> 여민락 10박장단의 선율변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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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에서와 같이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로, 신증금보에서 삼죽금보
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추가형태인데 성악곡 시절 단
순했던 선율이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이 추가되어 복잡한 선율
로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변형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
나 선율이 정리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후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
칠현금보에서 방산한씨금보는 동일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 칠현금보의 선
율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는 동일, 변형, 생략형
태가 비등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과
정에서는 동일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이 유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민락 10박장단의 선율변천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75>
의 내용과 같다.
<표 75> 여민락 10박장단의 선율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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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성악곡이었던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시절
에 단순했던 선율이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이 추가되는 현상들을 거쳐 선율이 확
대되고, 이후 후대로 갈수록 음이 변형되거나 생략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박장단에서는 아악부가야금보부터 동일형태가 다수 나타나 비교적 근래에
와서 선율이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0박장단에서는 칠현금보부터




여민락은 조선 초기에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하여 창작된 대표적인 궁중음악으
로 민간에서도 활발히 연주되어 여러 고악보로 전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여민락이 수록되어 있는 고악보를 분석하고 그 선율을 가야금보로
변환하여 그에 따른 여민락의 선율 변천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이
다. 여민락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출현음수 및 음역과 속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고 여민락 선율의 변천을 선율확대기와 선율변형 및 고정화기로 나누어
여민락이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민락의 거문고 고악보를 토대로 가야금선율을 재구성한 방법과 여민락 선율
의 변천에 대한 연구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악보의 거문고선율을 가야금선율로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
여 현행거문고와 가야금선율을 비교하여 변환기준을 세웠다. 가야금의 음역을 고
려하여 거문고 고악보의 선율을 한옥타브 올려서 변환하였는데, 가야금으로 연주
가 불가능한 음역의 선율은 한옥타브를 더 올려서 변환하였다. 또한 거문고의 ‘슬
기둥’, ‘쌀갱’, ‘싸랭’ 등의 옥타브주법은 그대로 사용하고, ‘흥’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으로 변환하되 가야금의 조현상 옥타브 아래음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음인 僙으로 대체하였다. ‘청’은 이전음과 동일음으로, ‘청-청’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으로, ‘청-청-청’은 ‘이전음의 옥타브 아래음-원음-옥타브 아래음’으
로 역보하였다.
둘째, 여민락의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를 분석하여 제1장(20박장단)과 제
4장(10박장단)의 속도의 이동(異同) 관계를 알아보았다. 출현음수의 증가는 선율의
확대를 거쳐 음악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게 되는 변화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합자보의 제1장과 제4장 모두 신증금보로 전해지면서 출현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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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 1차적으로 느려졌고, 이후 신증금보에 비해 삼죽금보 제1장의 출현음
수가 늘어나면서 2차 느려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4장의 경우는 출현음
수의 증가폭이 미비하여 비슷한 속도로 연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악보 내에서의 출현음수 및 옥타브주법의 횟수와 속도의 관계를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시대에는 각각 제1장과 제4장의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가 비슷하여 악곡내에서 동일한 속도로 연주되었을 것으로 추정
하였다. 삼죽금보는 제1장의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가 제4장보다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1장의 속도가 더 느려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삼
죽금보시대에 제1장은 느리게 연주되었고, 제4장은 제1장보다 빠르게 연주되었으
며, 이러한 속도의 변화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가야금 음역의 변화를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제1장과 제4
장 모두 금합자보시대에 한옥타브 반정도의 음역대를 보이다가 후대로 올수록
두옥타브 반에 이르는 넓은 음역대를 갖게 된다. 넓은 음역대는 가야금의 12현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성악곡이 기악곡화되면서 생겨난 특징이다. 이러한 음역
확대양상은 음악사적 발전과정에서 생성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금합자보부터 현행가야금보까지의 선율을 비교·분석하여 제1장(20박
장단)과 제4장(10박장단)의 변천과정을 알아보았다. 제1장은 금합자보, 신증금
보, 한금신보, 삼죽금보를 거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이 추가되어 복잡한
선율로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방산한씨금보와 아악부가야금보로
전승되면서 선율의 변형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아악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
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선율의 변화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4장은 금합자보에서 신증금보, 삼죽금보를 거치며 음이 추가되어 선율
이 확대되었고, 삼죽금보에서 칠현금보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선율의 변형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후 칠현금보에서 학포금보, 방산한씨금보로
전승되면서 변화없이 선율이 유지되었다. 삼죽금보에서 아악부가야금보로 전
승되는 과정에는 선율의 동일, 변형, 생략형태가 비등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아악
부가야금보에서 현행가야금보로의 전승과정에서는 동일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
나 아악부가야금보의 선율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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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출현음수와 옥타브주법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속도도 함
께 느려져 음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악곡시절의 음역보다 기악화된 이후의
음역이 넓어져 가야금의 음역을 모두 사용하는 음역확대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합자보와 신증금보시절에 단순했던 선율이 동음반복과 새로운 음이 추가
되는 현상들을 거쳐 선율이 확대되고, 이후 후대로 갈수록 음이 변형되거나 생략
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민락 20박장단(제1장)은 선율이 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비교적
근래에 와서 선율이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선율이 고정되기 이전
에 속도와 선율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여민락 10
박장단(제4장)은 20박장단에 비해 선율이 일찍 고정되어 속도가 미리 정해진 채
유지되었고 선율의 변화도 적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음악의 선율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통음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필요
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고악보에 대한 연구는 당시 음악의 양식과 악곡의
변천과정을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민락의 역사적 가치를 생각했을
때 여민락이 담긴 고악보를 해독하고 그에 따른 선율을 비교 분석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여민락의 시대별 가야금선율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은 음
악의 역사를 거슬러보는 계기가 되고 복원연주에 대한 단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을 통한 여민락의 가야금 선율에 관한 연구가 고악보연구
의 하나의 방법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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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ayageum melodies 
in Yeomillak 
An, Na-rae
Major in Gayageum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eomillak was a representative royal piece of music that was created by
King Sejong of Choseon dynasty. It has also been actively played outside the
court by many musicians since 16th century. As most old scores have been
passed down in the form of old manuscript written for Geomungo, I studied
the changes of Gayageum melody based on the old scores.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Gayageum melodies in
Yeomillak. I referred to the scores of Gemhapjabo(1572), Sinjeunggembo
(1680), Hangeumshinbo(1724), Samjukgembo(1864), Chilheongembo(1885), 
Hakpogeumbo(1915), Bangsanhanssigeumbo(1916), and Ahahkbugayageumbo
(1930) contained in Yeomillak.
My research results of the changes in Gayageum melodies in Yeomillak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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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 investigated by linking the number of notes with the tempo of
music. And I came to know that the tempo began to slow down around the
17th century as the number of notes increaed. After that, It slowed down once
more, Chapter 1 slowed down a lot, and Chapter 4 slowed down slightly in
the 19th century.
The research results of the changing in tempo in the same piece of music a
re as follows. It was played at the same tempo in the 17th century and capter
1 got to be played slowly in the 19th century.
The range of Gayageum has expanded after becoming instrumental music
rather than previous vocal music.
Second, I examined the changing process of Gayageum melodies in
Yeomillak. The result showed a change to complex melodies from simple
melodies. Various aspects appeared such as adding same notes and new ones,
changing notes.
20-beats underwent many changes in speed and melody and has been fixed
relatively recently. 10-beats was fixed earlier than 20 beats and maintained.
I expect that this thesis of Gayageum melodies in Yeomillak will become
one of the methodologies for the study of old manuscripts in realated fields to
contribute to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music.
Keywords : Gayageum, Yeomillak, Old manuscript, Changing process of
mel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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